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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은 2004년부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관련 기록 자료를 수집하여 근현대기 한반도의 정세와 주변국과의 관계 

연구를 위한 1차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집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 관련 연구에 유용한 자료를 더 많이 발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이를 기념하여 그동안 NARA에서 수집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관련 자료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미국 문서로 

보다』를 발간합니다.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의 통합을 도모하고 자주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문서,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다룬 서한과 책자, 미국에서 활동한 주요 

단체와 한인들에 대한 보고서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료의 내용에 대한 번역문과 요약문, 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이번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해외 소재 한국 관련 기록 자료의 수집과 이용 

제공을 위한 우리 도서관의 노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 높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자료집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11월

국립중앙도서관장 서혜란

발간사



일러두기

•�이 자료집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디지털화하여 수집한 한국 근현대사 자료 중 RG 165에 

속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문서의 요약과 번역, 원문 이미지를 수록한 것이다.

•�문서명은 원문의 문서명을 그대로 번역하였고 문서명이 없는 경우, 생산일시, 생산기관, 생산자, 접수기관, 접수자, 문

서주제 순으로 기술하였다.

•�인명과 단체명, 지명은 원문의 표기를 기준으로 번역하였고, 국한문 자료의 경우 현대어로 표기하였다.

•�표지의 폰트는 독립서체 중 백범 김구 서체를 활용하였다.

•�수록된 사진은 독립기념관과 (사)백범김구기념관 소장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록된 문서의 원문은 모두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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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는 1941-1944년 시기 충칭 주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에 관한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문서들은 대부분 미국이 대서양선언에 참여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일전에 

끌어들이기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과 충칭 주재 중국 국민당 정부 외교부 

관리와 교류하며 한국독립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충칭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 국무장관이나 대통령에게 보낸 보고서들이다. 

미국대사관이 수집한 정보는 한국독립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구성과 주요 

지도자들, 임시약헌, 건국강령,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의 통합, 조선민족혁명당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참여, 중국 정부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문제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조소앙 외무부장, 김약산 군무부장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고스 대사 등을 만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략사무국(OSS)이 수집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주요 문서들(‘대한 

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약헌’, ‘대한민국 건국강령’, ‘한국군 조직의 실상과 

장애’, ‘극동 정세 개관’)도 수록되어 있으며 이 문서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측에서 

직접 영어로 번역해서 전달한 것들이다. 

전략사무국에서는 국무부 등에서 생산된 한국 관련 보고서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평을 하였는데, 그 중 일부 논평을 이 장에 수록하였다.

충칭 重慶 
대한민국임시정부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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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칭1 주재 미국대사관, 전략사무국(OSS) 보고

1941년 12월 17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조선의용대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01

내용

충칭 주재 미합중국 대사관, 제243호 1941년 12월 17일

주제 : 조선의용대2가 루즈벨트3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항공우편

워싱턴 D. C.  존경하는 국무장관4께

본관은 충칭의 소위 조선의용대 본부로부터 수취한 서한의 번역을 삼가 귀하에게 송부하는 바입니다. 루즈

벨트 대통령, 미국 군 부대들의 장교들과 사병들 및 미국의 시민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동봉하여 보냅니다.

서한 자체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중일전쟁에서 이 부대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역할은 보잘 

것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사관이 파악할 수 있는 바에 의하면 이 조직 자체는 주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소

이 문서에는 조선의용대 총대장 김약산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이 수록되어 있다. 김약산은 일본이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전면적으로 파괴하였으며, 미국의 참전으로 조선의용대와 3천만 한국인들은 크게 고무되어 있으며 미

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미국 대사 고스는 국무장관 헐에게 조선의용대가 중일전쟁에서 실질적으로 수행

한 역할은 보잘 것 없지만,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이러한 단체들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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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단체이며, 중국 정부의 지원에 의해 생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

황에서 미국 정부는 이러한 단체들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압박에 기인하는 정치사회적 

동요가 우선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한국에서 감지될 수 있을 것이며, 일본이 점령한 중국에 거주하는 막대한 

수의 한국인들 사이에도 이러한 동요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단체들의 잠재력

은 크게 증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배(謹拜), C. E. 고스5

별첨: 1. 서한 번역, 2.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원본과 사본 1부가 항공우편으로 국무부에 발송되다. 사본 2부가 우편행랑으로 국무부로 발송되다. 

정보조정관에게 사본이 발송되다.

711 JSS/gs

별첨 1│1941년 12월 17일  충칭 주재 미국대사 보고 제243호

조선의용대 사령부가 미국 대사에게 보낸 서한

일시 : 1941년 12월 11일   

수신 : 1941년 12월 24일   

번역 : Hsi, 1941년 12월 15일   

검토 : J.S.S., 1941년 12월 15일

대사님,

자신의 의지로 평화의 주된 교란자로서 법과 정의를 완전히 무시해 온 야수적인 일본이 태평양 지역으로 침

략을 확대하였습니다. 다행히 미국은 오래 동안 일본의 기만을 의식해 왔으며, 필요한 예방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바로 미국은 침략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서 미국의 지혜와 용기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깊이 고마움을 느끼

는 바입니다. 각하께 배송하는 메시지를 삼가 귀하께 동봉하오니 이 메시지를 대통령께 잘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혜존(惠存), 조선의용대 사령부 총사령 김약산6(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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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1941년 12월 17일  충칭 주재 미국대사관 보고 제243호

미합중국 대통령 각하께,

미 육군, 해군 및 공군 장교들과 병사들에게, 

미합중국 시민들에게,

법과 정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외교적 눈가림의 보호 하에, 잔혹한 일본은 미국의 이해를 미친 듯이 강탈

하고 침해함으로써 자신의 침략적 음모를 실행에 옮겼으며 다시 한 번 평화의 주요한 교란자가 되었습니

다. 전쟁의 화염은 세상이 놀랄 정도로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전면적으로 파괴하였습니다. 인간적 정의

와 민주적 자유의 신성한 제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한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미국은 저항에 나

섰습니다. 조선의용대와 3천만 전체 한국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고무되어 있습니다.

조선의용대의 설립 이래 우리는 중국의 저항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수 년 동안 중국 군부 및 인민

들과 협력해서 적과 교전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3천만 동포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

며, 우리 동포들이 일본 침략자를 괴멸시키는데 귀국과 협력하게 할 것이고, 모든 민주 국가들의 승리와 

조선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한 민주국가들이 모든 파시스트 침략자들

을 확실히 전멸시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약산(날인)

조선의용대 총사령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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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12월 20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02

이 문서에서 고스 대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조소앙은 미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고스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도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고스는 이 보고에서 조소앙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내

는 서한을 동봉하였는데, 이 서한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추축국에 전쟁을 선포하며 일본군과 단호히 투쟁할 것을 표

명하였고 대서양헌장을 지지하며 한일 합병 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조소앙의 서한은 ‘주민이 정체(政體)를 선택

하는 권리를 존중하며, 강탈된 주권과 자치(自治)가 회복될 것을 희망한다’고 선언한 대서양헌장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가 크게 고무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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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방문 조소앙 (19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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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칭 주재 미합중국 대사관, 제248호

항공우편, 1941년 12월 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7’이 대통령께 보낸 서한

워싱턴 D. C. 존경하는 국무장관께

본관은 자신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무부장’이라고 소개하는 ‘조소앙’이 대통령께 보내는 12월 11일자 

서한을 삼가 귀하께 동봉하여 보냅니다.

조소앙 씨는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그를 맞이한 대사관 서기관에게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요청하며 별첨

한 서한을 건네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일본이 호놀룰루를 공격하였을 때 한국인 주민들이 입은 사상자 

수에 대한 정보도 요청하였습니다. 대사관은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조소앙 씨는 자신의 정부가 미국이 한국의 독립정부를 승인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당

신의 ‘정부’가 중국의 승인을 받은 일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그러한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지 시

간문제라고 말하였습니다. 

본관의 영국인 동료는 조소앙 씨가 자신에게도 비슷하게 접근한 적이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조소

앙 씨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 정부에 의해 승인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근배(謹拜), C. E. 고스

별첨 : 1. 1941년 12월 11일자 조소앙 씨의 서한. 원본은 항공우편으로 국무부에 발송되다. 사본 3부가 국무부로 발송되다.

별첨 1│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 조소앙, 충칭, 1941년 12월 11일 / 사서함 제95호 / 충칭, 중국 / 해외전신약호 COPOGO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각하께

백악관 워싱턴 D.C. 미합중국

각하

본인은 각하께서 침략자 일본에 전쟁을 선포한 것에 대해 3천만 한국인을 대표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만

일 이 최강의 침략자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태평양 지역의 민주국가들이 일치단결해서 그들의 전체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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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럽의 추축국8에게로 향하게 할 희망이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민주국가들이 나치 독일에 대항해서 통

일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다면, 독일을 분쇄할 희망은 매우 적어질 것입니다.

극동에서 질서를 다시 확립하는 것은 군국주의 일본을 제거한 이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민주국가들이 

승리한 이후에야 비로소 극동 지역에서 크고 작은 모든 나라들이 자유와 독립을 누릴 희망을 갖게 될 것입

니다.

태평양전쟁에 관한 자유 한국의 태도에 대해 본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한국 민중 전체는 반침략 운동에 참가하며 추축국에 전쟁을 선포한다.

2. 1910년의 소위 합병 조약과 기타 일체의 불평등 조약들은 무효이다. 한국에서 반침략 국가의 특권과 권리는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3. 한국 민중은 민주국가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일본군과의 투쟁을 가장 단호하게 원조할 것이다.

4.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창춘9과 난징10의 꼭두각시 조직11을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5. 한국은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12 수상의 공동 선언13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6. 한국은 민주주의 진영의 최종 승리를 기원한다.

본인은 각하와 귀국이 반침략 운동의 과정에서 모두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근배(謹拜) 외무부장 조소앙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015Ⅰ  충칭(重慶) 대한민국임시정부

1942년 3월 25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한국독립운동과 공식 승인 요청

03

이 문서에서 고스 대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공식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 충칭 주재 미국 대사관이 수집한 자료들을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고스는 한국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 태도는 동정과 동시에 망설임이라고 보았다. 고

스는 한국인들 사이에 통합이 부재하고, 국외 망명 한국인들 단체 중 어떤 단체가 본국의 한국인들 사이에서 대표로 인

정받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중국 외무부 동아시아 국장 양윤주 박사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는 

중국정보위원회가 발표한 ‘자유 한인 운동’이라는 글을 통해 1941년 11월 15일 중국군사위원회가 충칭의 한국광복군 본

부에 중국에서의 한국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공식적 통보를 전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1941년 12월 10

일 발표된 ‘조선민족혁명당 제6차 전당대표대회 선언’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다. 여기에는 조선민족혁명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된 사정이 설명되어 있다. 조선민족혁명당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로 

발전하도록 규모를 확대할 것과 각 혁명단체 및 혁명가의 대표대회를 열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조선혁명의 최고 전투

지휘부로 격상시킬 것을 주장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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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4월 8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한국 독립에 관한 중국 입법원장 쑨커(孫科)14의 연설

04

이 문서에서 고스 대사는 중국 입법원장 쑨커의 연설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쑨커는 1942년 3월 22일 동방문화협회가 

주최한 충칭의 대중 집회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문제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한국이 독립을 되찾도록 돕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이 대

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중국이 이 정부를 승인한다면, 영국이나 미국, 소비에트 러시아 

및 다른 나라들도 중국의 조치를 따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스 대사는 쑨커의 연설이 단순히 그 자신의 개인적

이며 비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내용

충칭, 1942년 4월 8일. 제355호 항공우편

주제：한국 독립에 대한 쑨커의 연설

　

워싱턴 D. C. 존경하는 국무장관께

장관님,

본관은 삼가 3월 25일 밤 12시 국무부 전문 제218호와 3월 28일 오전 11시 본관의 전문 제287호에 대해 말

씀드리며 국무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앞에서 언급한 메시지들의 주제였던 중국 입법원장 쑨커 씨의 연설 

번역을 송부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에서 중국 신문들에 게재된 쑨 씨가 서명한 연설 원고 사본을 구해 번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쑨 씨 연설의 요지는 위에 언급된 본관의 전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쑨 씨는 1942년 3월 22일 동방문화협회가 주최한 충칭의 대중 집회에서 모든 민족의 자유라는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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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하여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연설은 현지에서 커다란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단지 중국 언론에 간

략히 보도되었을 뿐입니다. 중국어를 읽지 못하는 미국인인 합동통신 충칭 대표에 의하면 그가 전신으로 

미국으로 보낸 설명은 토착어 중앙일보(Central Daily News)에 게재된 이야기에 기초한 것이라 합니다. 

중앙일보는 다음 날 ‘지역 뉴스’라는 제목으로 쑨 씨의 연설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쑨 

씨가 기고한 논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국무부의 전문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미국에서의 인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방문화협회는 표면적으로는 관리국장 유유젠이 회장을 맡아 이끄는 사설 단체입니다. 동시에 이 단체는 

외무부 정보국 문화관계부를 통해 약간의 공식적 보조를 받는 11개의 대외문화협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

니다. 문화관계부장은 대사관의 많은 직원들에게 쑨 씨가 협회에서 한 연설은 단순히 그 자신의 개인적이

며 비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배(謹拜) 고스

별첨. 별첨

1 위에서 언급한 연설 번역

원본과 사본 2부가 항공우편으로 국무부로 발송되다. 사본 3부가 외교행낭으로 국부부로 발송되다. 891/800 중국 JSS/mcl

별첨 1│1942년 4월 8일 충칭 주재 미국 대사관 보고 제355호

한국 독립에 대한 쑨커의 연설 번역

중국은 4천년 혹은 5천년 동안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오랜 기간 한국과 관계를 맺어 왔다. 이 장구한 

시기 동안 중국은 항상 한국을 자신의 남동생으로 간주해 왔다. 이 두 나라 사이에는 비슷한 문명과 함께 

전통적인 친교가 지속되어 왔다.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동일한 인종, 동일한 언어’라는 말로 자신을 

중국에 잘못 표현하였다. 사실 이 말은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을 묘사할 때 정확한 표현이라 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은 한국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를 정복하려는 일본의 기도는 한국으로부

터 시작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1894년 중일전쟁 이래 일본은 40년 훨씬 넘게 한국을 장악해 왔다. 

1894년 전쟁의 원인은 조선을 침략하려는 일본의 욕망이었다. 그때 청 제국은 비록 아둔하고 무능했지만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과 싸웠다. 중국이 패배한 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어 중국은 물론 일본

에 의해 한국의 독립이 보장된 것이다. 일본은 다른 나라들에 의한 간섭을 두려워하여 감히 드러내놓고 한

국을 합병하지 않았다. 일본이 러시아를 무찌르고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에 통감을 보내게 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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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1910년 일본은 합병조약에 서명하도록 한국을 강압하고 국호도 한국에서 

조선으로 바꾸었다.

일본은 한국에서 중국 동부의 3개 성으로 그리고 북중국으로 침략을 확대하였다. 일본의 모욕이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중국은 7월 7일 항전을 선언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 현재 태평양 지역의 모

든 민주 국가들은 일본에 맞서 투쟁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상황은 전체적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일본이 

한국에서 침략을 시작한 것처럼 일본의 침략은 또한 의심할 여지없이 한국에서 끝날 것이다. 전쟁이 끝나

면 한국은 확실히 자신의 독립을 되찾을 것이며 일본으로 하여금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을 포기

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다. 우리 한국 친우들은 3월 1일 성명서에서 만일 여러 민주 열강들이 40년 전

에 일본의 야망을 저지하였다면, 그리하여 한국이 자신의 독립을 상실하는 것을 막았더라면, 제2차 세계

대전은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인들, 야심찬 인민들은 한국의 병합에 만족하지 않고 

동북 3성과 이어서 북중국을 침략하기에 이르렀다. 만일 중국이 저항에 실패한다면 일본은 중국이 완전

히 일본에 의해 점령된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야망은 진실로 가공할 만한 것이다. 유

럽인들은 현재의 세계전쟁을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생각에 이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들은 9.18 사건 이래 국제

연맹이 일본에 제재를 부과하는데 실패한 것에 고무되어 결국 적대행위의 발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만주

사변은 한국 병합 이후 일본이 계획한 하나의 조치일 뿐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전쟁은 1904-1905 전쟁과 

1910년 일본의 한국 병합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한국의 존재는 세계 안보에 중대한 관련을 갖는 것이

며 우리의 주목을 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약자를 돕고 정복된 민족이 독립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제 정치에 존재해야 하는 이상이다. 유럽의 

정치가들은 이러한 이상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지 20년이 지나 제2차 세

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의 전제조건은 민족적 자유다. 지난 해 루즈벨트와 처칠의 선언, 혹은 소위 대서양헌장은 현

재 전쟁의 목적이 여러 민족들에게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민족적 자유

가 독일과 이탈리아에 의해 정복된 유럽의 14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루

즈벨트와 처칠이 이러한 주장처럼 근시안적이지 않으며 이들은 유럽 바깥의 나라들을 잊거나 경시하지 않

았다고 믿고 있다. BBC는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루즈벨트와 처칠의 선언

에서 사용된 민족적 자유라는 용어는 세계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침략에 반대하는 열강들이 현재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새로운 세계질서가 탄생할 것이다. 프랑스, 벨기에, 

체코슬로바키아, 네덜란드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의 독립과 자유만이 아니라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자유와 독립도 회복될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다른 나라들의 독립과 자유도 

미국과 영국 및 기타 연합국들에 의해 고려되고 있다고 믿는다. 사실 미국은 1946년에 필리핀이 독립을 

얻을 것이라고 이미 보장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열강들이 남태평양에서 패배한 뒤에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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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필리핀 군대들이 그들의 완강한 저항을 계속하는 이유이다. 이것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현명한 정

책이 필리핀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 편에 서서 일본에 저항하여 필사적으로 투쟁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실례로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현재 크리프스15를 인도로 보내 인도 총독과 협의하

게 하고 있다. 우리는 적절한 결정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오늘날 반침략 전선에서 오직 중국만이 세계의 모든 크고 작은 민족들에게 독립과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

이 이 전쟁의 최고 목표로 선언되어야 할 것이라고 정당히 요구를 할 자격이 있다. 우리들의 이 요구는 영

국과 미국에서 사실상 여론에 의해 승인되어 왔다. 우리는 루즈벨트와 처칠의 선언에 따라 모든 정복된 민

족들에게 차례로 독립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최고의 인간적 지혜를 작동시켜 제3차 세계대전

을 막을 것이다. 우리는 역사가 차마 자신을 되풀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현재의 세계전쟁은 민족적이지만 사회적이지는 않은 이유들을 갖고 있다. 중국의 무장 투쟁은 특히 민족

주의의 발전이다. 만일 이 민족주의가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다면 한국 독립을 위한 여명이 밝아올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원과 식민지를 강탈하려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 파시스트들

의 제국주의적 욕망이다. 그러나 현재의 전쟁은 이 전쟁에 중국과 소비에트 러시아가 참전하고 있다는 사

실 때문에 이전의 전쟁과는 다른 전쟁이다. 5년에 걸친 중국의 저항은 이 전쟁의 목적을 민족해방을 위한 

반제국주의 전쟁으로 바꾸었으며, 러시아의 참전은 현재의 전쟁을 반파시스트 전쟁으로 크게 변화시켰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민족주의 세계의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투쟁에

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도 역시 나라의 독립을 열망한다.

오늘날 태평양 지역에서 주요한 적은 일본이다. 그래서 한국의 위치는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한국은 3

천만의 인구를 갖고 있으며 30년 가까이 점령되고 있다. 33세 이상의 인민들은 여전히 자기 조국이 어떻

게 패망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고 그들의 비통함은 여전히 생생하다. 이 나이 이하의 사람들조차 일본인

들의 잔학성을 잘 알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 3천만 주민들의 반일 감정을 격화시켜 그들을 조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일본의 붕괴를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이유로 우리는 한국인들이 독립을 되찾도록 원조해야 하며, 그들을 불러일으켜 반침략 연합국을 지

원해서 일본인들을 패퇴시키게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붕괴는 자동적으로 한국인들의 독립과 자유를 회

복시킬 것이다. 한국이 자신의 독립을 되찾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한민국임시

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일이다. 한일 합병이 이루어진지 9년이 지나 1919년 3월 1일 한국에서 혁명

이 일어났다.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한국이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 영토에서 수립되어 중국에서 23년간 존속해 왔다. 무장 저항이 일어

나기 전에 중국은 한국을 돕고자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였다. 현재 우리는 5년 동안 

싸웠고 한층 더 강하게 변모하였다. 우리는 현재 한국을 돕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힘 또한 갖고 있다. 

다음 다음 해가 되면 1894년 전쟁 50주년이 된다. 그때쯤이면 우리는 중일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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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즉 한국은 독립국이 될 것이며 대만과 여순 및 대련은 중국에 반환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일

본 약탈자들을 아시아 대륙에서 추방하여 그들을 자신들의 세 섬으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는 이 전쟁 이전에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것을 꿈꾸지 않았다. 그러나 26개국이 연합한 우리는 이 목표

를 쟁취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중국 전쟁 지역의 참모총장 스틸웰 

장군은 전쟁이 승리로 간주되기 전에 중국과 미국 부대들이 도쿄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것이라고 중국 언

론 대표들에게 솔직히 말하였다. 나는 ‘우리가 도쿄에 도달할 때까지 싸우자’는 우리의 슬로건은 완수될 것

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독립을 되찾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기 위

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는 것이다.

최근에야 비로소 수립된 체코슬로바키아나 폴란드 정부와 달리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벌써 23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것은 한민족을 대표해 왔고 지금도 대표하고 있다. 중국 영토에는 또 다른 한국 정부는 없다. 

미국과 러시아에 있는 수천명의 한국인들과 동북 3성에 있는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은 다른 어떠한 대한민

국임시정부도 조직한 일이 없다. 이들 모두는 지금 충칭에 있는 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고, 이 정부가 모든 

한국인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라고 인정하였다. 우리는 한국인들과 같은 인종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

며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할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하다. 왜냐하

면 중국이 이 정부를 승인한다면, 영국이나 미국, 소비에트 러시아 및 다른 나라들도 우리 조치를 따를 것

이기 때문이다. 또한 승인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힘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연합국 부대들이 도쿄에서 만난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 조국을 책임질 것이다.

우리가 만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장차 중한관계는 더 밀접해 

질 것이다. 한국인들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의 노력으로 탄생하였

다. 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국으로의 귀환은 중한 외교관계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페이지를 장식

하게 될 것이며 자신을 항상 아시아 국가들의 큰형으로 간주해온 중국에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나는 우리의 한국 친구들이 중국이 제국주의적 국가가 될지 모른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분

명히 말하고 싶다. 중국과 한국은 지난 50세기 동안 자매 국가로서 지내왔다. 중국은 항상 원조를 제공하

며 결코 한국을 침략하지 않았다. 두 국가들 사이의 상호관계는 동아시아 안보를 보증할 것이다. 역사와 

지리적 특징들이 이 특별히 밀접한 관계를 결정하였다. 어떠한 다른 국가들도 중국과 한국처럼 그렇게 밀

접한 관계를 유지한 나라들은 없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미국이나 영국 혹은 러시아에 수립된 것이 아니

라 바로 중국에 수립되었다. 이 사실은 한국인들이 중국을 특별히 신뢰해 왔다는 점을 증빙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나는 한국이 반드시 독립과 자유를 되찾을 것이며 중국은 한국이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분명히 도울 것이

라는 나의 확신을 여기서 결론 삼아 표현해 두고자 한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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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4월 10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하여 

05

이 문서에서 고스 대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 정치담당 차장 푸빙창과 나눈 대담 내

용을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는 중국 최고국방회의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권고하는 여러 제안을 받아 

고민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당장 승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고스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문제가 중국－러시아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대략 2만 여명에 이르는 한국인 사단이 시베리아의 러시아

군에 통합되어 있는데, 러시아－일본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이 사단은 러시아가 한국으로 진군하는데 이용될 것이

며 이 병력은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 일종의 정부를 만드는데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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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5월 16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한국독립운동 단체 사이의 불화 

06

이 문서에서 고스 대사는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승인 문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한국인 단체 사이

의 불화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혹은 한국인 전체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

하며, 인도에서의 영국 문제나 러시아의 대응 가능성을 참고해 이 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하였다. 고스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승인하는 것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전쟁이 끝나는 시점

에 러시아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할 한국 정부를 승인하는 것은 난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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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6월 19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한국독립운동. 중국 국민당 통치 지역 내 군사조직의 통합

07

이 문서에서 고스 대사는 중국 국민당 통치 지역 내 한인 군사조직의 통합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고스는 

외교부 동아시아국장 양윤주 박사의 발언을 인용하여 조선민족혁명당의 군사조직(조선의용대)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조직(한국광복군)의 통합은 중국인들이 두 파벌이 하나로 통합되는 첫 번째 단계라 생각하지만 관련된 두 조직의 

계속되는 알력과 경쟁의식으로 인해 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관련 군사 조직의 규모는 

한길수의 비현실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미하며, 현재로서는 선전적 혹은 군사적 목적으로 이들을 효율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았다.

출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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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9월 29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한국 군사 지도자들이 대통령께 보낸 서한

08

이 문서에서 고스 대사는 한국광복군 총사령 이청천, 부사령 김약산이 루즈벨트 대통령께 보내는 서한에 대해 보고하

고 있다. 이청천과 김약산은 극동에서 일본 침략자들과 싸우는 연합군 전투력을 증강시키기를 원한다면 대한민국임시

정부를 승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주면 한국의 전투력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강될 것이며 연합국이 승리를 얻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하였다.

출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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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11월 25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한국독립운동 

09

이 문서는 고스 대사가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김약산 및 조소앙과 대담하여 얻은 한국독립운동과 한길수에 관한 정보

를 국무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김약산은 중국 정부가 한국 민족운동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해 왔으며, 한국광복군 활동 지침은 광복군에 대한 중

국의 통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김약산은 한길수가 중한민중동맹과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워싱턴 

공식대표로 인정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의정원에서 국무위원들의 임기를 제한하고, 내각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

해 차장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조소앙은 한길수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한인 그룹들의 불화를 과장하였기 때문에 신뢰

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광복군이 오직 제1지대와 제2지대로만 이루어져 있고, 만주의 게릴라들과는 

아무런 연계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중국 정부가 광복군을 중국군 총참모부의 통제 하에 두려는 특정한 조건들을 

강요하였으며, 중국인들은 한국인들 사이의 ‘불화’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는 핑계로 활용하였고, 중

국은 전후 한국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조소앙은 미국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토론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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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12월 10일, 로버트 키니16, 

일본ㆍ만주 지부장을 위한 비망록

재미한족연합위원회17의 유일한18 씨가 전략사무국에 

제출한 비망록에 대한 논평, 1942년 12월 10일

10

이 문서는 전략사무국 일본ㆍ만주 지부장인 로버트 키니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유일한이 제출한 비망록에 대해 논평

한 것이다. 그는 유일한의 보고서가 미 육군이 주의 깊게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키니는 비록 규모는 작

지만 장비를 잘 갖춘 한국인 부대들이 일본과의 투쟁에서 연합국에 제공할 수 있는 선전적이고 심리적인 가치를 중시

한다. 또한 키니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내의 한국인들이 일본, 한국, 만주와 북중국의 주요 지역에 구축한 연락망을 활

용할 수 있다면 연합국의 정보망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변할 것이라 평가한다. 

내용

1942년 12월 10일 일본ㆍ만주 지부장을 위한 비망록

주제 :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유일한 씨가 전략사무국에 제출한 비망록에 대한 논평
　

1. 유 씨의 배경

이러한 종류의 보고서를 평가할 때 작성자에 대한 간략한 개인적 스케치가 도움이 될 것이다. 유일한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서 매우 성공적인 제약 사업

을 전개하고 있다. 그의 회사 본사는 한국의 서울에 있고, 한국의 주요 도시들과 일본 및 북중국에 지점들을 

갖고 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놀라운 사업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그를 아는 많은 한국인들과 미국인들

로부터 높이 존경받고 있다. 유일한은 1938년 그의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와서 그 이후로 미국에서 살고 있

다. 그의 부인은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중국인 의사이다. 현재 그녀는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2. 유 씨의 비망록

1) �이 비망록은 지적이며 한국을 지지하는 설명이다. 비망록은 “실제적이고 가장 시급한 한국인들의 필요, 즉 적

과 싸울 수단이 지금 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희망을 갖고 제출된 것이다.” 유 씨는 그가 한국정부의 승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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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서 한국인들의 성취에 의해 그 길이 준비될 때 비로소 가능해 질 것”이라고 느끼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유 씨는 한국인들이 연합국들에 제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투쟁 지원을 예측하는 데서 의심할 여지없이 지나치

게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보고서는 중국에 있는 한국군19의 현재 병력 수가 2,000명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군 병력이 120,000-150,000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하

고 있다. 그는 비록 이 병력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3) �그러나 유 씨가 강조하지 않은 중요한 점은 비록 작지만 장비를 잘 갖춘 한국인 부대들이 일본과의 투쟁에서 

연합국들에 제공할 수 있는 선전적이고 심리적인 가치이다. 일본은 자신의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아시아 국민

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만일 30년 넘게 일본의 ‘새 질서’ 밑에서 살아온 한국

인들이 일본과 투쟁하는 국가들의 진영에서 효과적으로 대표될 수만 있다면, 다른 아시아인들에 대한 일본의 

호소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훨씬 더 분명해질 것이다. 

4) �유 씨가 지적하는 것처럼 일본이 점령한 지역 내에 효과적인 정보망을 발전시키고 작동시킬 때 연합국들은 한

국인들이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내의 한국인들은 일본, 한국, 만주와 북

중국의 많은 주요 지역들에 신뢰할만한 한국인 연락망을 갖고 있다, 일본의 영토 내에 있는 영구적으로 확고한 

반일적인 한국인들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연합국들의 정보망은 의심할 여지없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변

할 것이다. 

5) �한국에서 전후 상황에 대한 토론에서 유 씨는 일본인들이 패퇴할 때 많은 산업공장들과 공동시설들이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파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국이 직면해야 할 전후처리의 문제들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한국에 있는 일본의 공적이고 사적인 자산, 일본의 이용가능한 선박의 1/4, 일본의 외국 신용과 화폐용 금의 

1/3을 한국이 수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지적하는 그의 주장은 한일 간의 전후처리에 대한 한국 측의 흥미로운 

반응이라고 할 것이다.

3. 유 씨 비망록의 평가

이 비망록은 미국에 있는 지배적인 한국인 그룹의 믿을만한 대변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가 일본을 패퇴

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한층 효과적인 한국의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고 느끼는 그런 일반적 프로그램을 제

시하고 있다. 내 견해로는 이 보고서에 진술된 생각들은 미 육군이 주의 깊게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국이 취하게 될 어떠한 행동도 중국 정부와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유 씨

는 문제의 이 단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인은 타고난 일본인의 적이다. 한국인의 대의가 

미국의 그것과 좀 더 밀접하게 동일시되면 될수록, 일본인들이 자신의 점령한 지역에서 한국의 인력과 자

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며 한국 자체에서 미국의 최종적인 군사 작전이 훨

씬 더 용이해질 것이다.  

로버트 A. 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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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12월 11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한국독립운동

11

이 문서에서 고스 대사는 에드먼드 클럽이 조소앙과 나눈 대담 비망록을 토대로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정보를 국무장관

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는 조소앙이 한국인들의 통합이 성취되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과 영

국 정부에도 승인을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고하였다. 고스는 김약산이 광복군 부사령에 공식 취임했

다고 전하면서, 김약산이 완전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권위에 복속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광복군 활동 지침’(9

개 준승)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제국주의 정책을 펼친다고 한국 혁명가들이 비난하고 있다고 소개하면

서, 실제로 한국군의 조직과 활동에 제한을 가하고 있어 한국 혁명가들이 이 제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임시정부 위치를 워싱턴으로 옮기려 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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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1월 15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한국독립운동

12

이 문서에서 고스 대사는 충칭 주재 미국 대사관 무관보 로이 P. 맥네어(Roy P. McNair)가 작성한 보고서를 활용하여 

한국독립운동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로이 맥네어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한국광복군 활동 지침을 수용한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인 김구이며 그 대가로 한국 측은 중국 정부로부터 매달 6만 중국달러의 보조를 받게 되었

다고 기록하였다. 그는 또한 김약산이 이승만 박사와 한길수에게 워싱턴의 조직들을 이 박사가 대표가 되고 한길수가 

서기가 되는 조직으로 통합하자는 제안을 담은 서한을 보냈으며, 이 박사가 이 합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워싱턴 조

직의 재조직을 위해 김규식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약산이 미국에서 2,000여명을 훈련시켜 

대일전에 투입시킬 것을 제안하였다는 내용도 수록하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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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1월 25일, 로버트 키니(Robert A. 

Kinney), 일본ㆍ만주 지부장을 위한 비망록

국무부 보고서들과 한인 정치 집단 관련 기타 사건들에 

대한 논평, 1943년 1월 25일

13

이 문서는 미 육군정보부 극동과 소속의 로버트 키니가 한인 정치집단과 기타 관련 사건에 대해 논평한 것이다. 로버트 

키니는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의 양에 실망하고 있으며, 중국 측의 ‘제한들’이 알력의 원천으

로 작용하고 있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소재지를 워싱턴으로 이전하려는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논평하였다. 그는 미국

에서 영향력 있는 많은 한인 지도자들은 이승만 박사가 워싱턴에서 한국인의 대의를 효과적으로 대표하는데 실패하였

다고 느끼고 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청원해서 이 박사를 소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박사는 그의 권

한을 약화시키려는 이 시도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어 상당한 반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내용

1943년 1월 25일 일본ㆍ만주 지부장을 위한 비망록

주제 : 국무부 보고서들과 한인 정치 집단 관련 기타 사건들에 대한 논평
　

1. 1942년 11월 25일자와 12월 11일자 국무부 보고서들은 자유 중국에서 자유 한인 운동의 최근 발전상에 

대해 훌륭한 개관을 하고 있다. 이 보고서들은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아오고 있

는 지원의 양에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실망이 중국에서 한인 운동에 대

한 중국 측의 ‘제한들’이 알력의 원천을 이루는데 기여한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소재지를 워싱턴으로 이전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지 여부에 대한 한국 지도자들의 논의는 여

러 요인들이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만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워싱턴에 위치한다면 한국인들

이 미국의 재정적, 군사적 원조를 획득할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미국인들은 현재 그들의 행

동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에 대해 계획도 세우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차 한국정부의 이전 논의는 한국의 대의를 위한 중국의 강화된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흥

정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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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거주 한국인들의 좌파 지도자들 2명(김약산과 김규식20)이 대한민국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업무 협

정을 체결함에 따라 한국인들이 이 ‘새로운’ 통합이 한인 운동에 대한 미국의 더 많은 지원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충칭의 한국인 지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쟁적 분파들 사이의 

이 새로운 협력이 정치적 견해의 타협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편의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3. 일본인들이 1943년 1월에 한국인들에 대한 군사적 징병제를 실시하기를 요구한다는 한국인 데이비

드 엄 씨의 보고는 다른 소식통들로부터 받은 보고서들과 충돌한다. 일본 의회는 현재 회기 중에 한국인

들이 1944년 발효된 일본 군사징병법의 적용을 받게 할 예정인 일본 내각 발의 법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일본군의 징집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은 18세에서 45세 사이의 일본어를 말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대략 

1,000,000명에 달한다. 1944년에 일본군으로 이 거대한 한국인 집단을 대중적으로 징집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것은 주로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점령 지역 

바깥의 한국인들은 미국에 의해 일본인들이 거대한 수의 한국인 병력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을 저지하도

록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국인들의 주장은 고려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자유 중국에서 경쟁적인 한국인 분파들 사이의 업무 협정의 발전은 미국의 한국인들 사이에서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한길수 파벌의 대다수가 최근에 재미한족연합위원회로 다시 들어가는 요

인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인 정치는 모든 것이 원활한 것은 아니다. 영향력 있는 많은 한국 지도자

들은 이승만 박사가 워싱턴에서 한국인의 대의를 효과적으로 대표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느끼고 있다. 미국

과 하와이에 있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로 하여금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청원해서 이 박사를 워싱턴

에서 소환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박사는 그를 제거하거나 그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이 

시도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 문제는 해결에 도달하기 전에는 상당한 반목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로버트 A. 키니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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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2월 2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대한민국임시정부

14

이 문서에서 고스 대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과의 대담을 토대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문제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는 조소앙이 중국 및 다른 연합국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할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 미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을 재촉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그는 조소앙이 중국 외교부장 쑹쯔원 박사의 

말을 인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합국 전체의 문제이며, 또 외교문제 담당 행

정차장 빅터 후(Victor Hoo) 박사의 말을 인용하여 승인을 선도하는 것은 미국이 되어야 하며 다른 연합국들은 이를 따

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고하였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033Ⅰ  충칭(重慶) 대한민국임시정부

1943년 3월 13일 충징 주재 미국 대사의 전문15

이 문서는 1943년 3월 13일자 충칭 주재 미국대사관의 전문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중국 외교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지원 약속에도 불

구하고 두 개의 주요 파벌들이 통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

적하고 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두 개의 주요 파벌들 사이에 통합이 달성된

다면 중국 정부는 승인 문제를 미국 정부와 협의하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평가

하였다.

내용

1943년 3월 13일 충칭 주재 미국대사관의 전문의 내용은 실재적으로 다음과 같다.

1월 8일 충칭에서 조선혁명당21은 조직 개편의 효과를 나타낼 목적으로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3개의 한

국 군소 좌익 정당들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군소 정당들은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Union of Korea 

National Emancipation Struggle), 한국국민당22의 통일협회(Unificatin Society Korean National Party), 

한국국민당의 해외이주위원회(Overseas Immigration Committee of the Korean Nationalist Party)이다. 2

월 15일 조선혁명당 제7차 대회에서 이 조직개편이 완성되었는데, 바로 이때 이 4정당들의 통합에 관한 결정

이 채택되었고, 3가지 정책 지침–국내와 적 후방에서 활동강화, 민족운동의 통합과 대중화, 한국광복군의 

확대와 대한민국임시정부지지–이  결정되었다. 내셔널 헤럴드의 보고에 의하면 김규식, 김기원, 김약산이 

대회 의장단을 구성하였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통합은 한국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중국 외교부의 비공식 성명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지원 약속에도 불

구하고 이 대회의 결과 두 개의 주요 파벌들 사이에 통합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

면 이런 약속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서로 다른 정당들의 통합의 문제와 망명 한

국정부의 승인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비록 서로 다른 정당들 사이의 통합이 중

국 정부가 계속해서 권장하는 사태의 발전이고 바람직한 일이라 할지라도. 외무부는 만일 두 개의 주요 파벌

들 사이의 통합이 달성된다면 중국 정부는 그 경우 승인 문제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이 문제에서 중국 정부

의 태도에 대해 미국 정부와 협의하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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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혁명당 제7차전당대표대회 (19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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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3월 17일 주중 대리대사 빈센트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조선민족혁명당23의 재조직과 중국 정부 측 태도

16

이 문서에서 빈센트 대리대사는 조선민족혁명당의 재조직과 중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

는 중국 정부가 한국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 항상 두 가지 목적, 즉 두 군대의 통합과 두 정당의 통합을 고려해 왔으며 

만일 두 정당이 통합을 이룬다면 중국 정부는 다시 승인 문제를 고려하고 그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와 상의할 것이라는 

외교부 동아시아 국장인 양윤주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그는 통합의 진정한 방해물은 국민당(CC 파벌)과 중국 군대(주

로 남의사)가 대치중인 두 정당에 각각 제공하는 원조와 지원금에 있으며 이러한 지원이 계속되는 한 한국 정당간의 통

합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안원생의 의견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빈센트는 조소앙이 전후 한국에 대한 국제적 위

임통치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중국 언론에 발표하였다고 보고하면서 조소앙이 한국에 대한 국제적 통치 혹은 위임통치

는 한국인들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출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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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찰대의 한국인 통역관 

이우영(Li-Wu-ying), 

1943년(8월 5일)

17

이 문서에는 하나레이시(離石) 경찰 연대에서 통역으로 일하던  

이우영이 조선독립동맹과 한국광복군이 발행한 선전 자료들을 본 

후 암흑에서 탈출하여 중국인들에게 항복하였다는 정보가 기록되

어 있다.

내용

대외비

한국, 군대

리신(李新) 소재 일본 경찰부대를 위한 한국인 통역 이우영은 한국인들에 대한 일본의 잔학 행위를 목격한 

후 중국 공산군에 항복하였다.

요약

하나레이시(離石) 경찰 연대에서 통역으로 일하던 이우영은 최근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중국 측으로 건

너왔다.

그는 과거에 일본인들이 패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전쟁 상황이 그에게 분명하지 않았다고 말하

였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그 자신의 동포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취급했는가를 본 후에는 그리고 조선독립

동맹(Korean Independence Alliance)과 한국광복군24(Korean guerrilla forces)이 발행한 선전 자료들을 

본 후에는 일본보다는 중국이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고 깨닫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자 그는 암흑에서 탈출하여 중국인들에게 항복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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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키니(Robert A. Kinney), 

일본 지부장을 위한 비망록

전략사무국 문서 자유한인운동의 발전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논평들, 1943년 4월 21일

18

이 문서는 전략사무국이 작성한 자유한인운동의 발전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로버트 키니가 논평한 것이다. 그는 미국

의 한국인들 사이에서 워싱턴의 구미위원부 의장인 이승만 박사의 향후 지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소동은 대한

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승인과 지원을 획득하는데 실패한 것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국민회의 지도자

들이 이 박사를 그의 워싱턴 직위에서 몰아내는 투쟁을 이끌었고, 하와이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

더라도 내분을 피하고 이 박사 문제에 대해 업무상의 타협책을 찾으려 노력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5월에 로스앤젤레스

에서 개최될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대의원 회의에서 이 박사가 워싱턴 구미위원부의 3명의 위원들 가운데 1명으로 추천

되는 형식으로 타협이 도출될 것이며, 워싱턴에서 한길수의 발언권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내용

1943년 4월 21일 일본 지부장을 위한 비망록

주제 :  전략사무국 문서 자유한인운동의 발전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논평들
　

1. 미국에서의 한국 민족운동에 관한 이 보고서는 이전에 이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전략사무국 

샌 프란시스코 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클라렌스 윔스(Clarence Weems) 중위가 작성한 것이다. 윔스 

중위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3/4이 집중되어 있는 샌 프란시스코 –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몇 

달을 보냈는데, 이것은 그에게 한국 민족운동에 대한 더 나은 관점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보고서

는 의심할 바 없이 그가 이 주제에 관해 쓴 가장 균형 잡힌 가장 포괄적인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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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윔스 중위의 보고서는 미국의 한국인들 사이에서 현재 워싱턴의 구미위원부 의장인 이승만 박사의 향

후 지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소동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의 갈등은 그들의 지도자

들이 승인과 지원을 획득하는데 실패한 것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주로 연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다수

의 한국인들은 1941년 12월 7일 이후 연합국으로부터 외교적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보다 큰 규모

로 원조가 제공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기대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그리고 특별히 이 박사의 

정치적 반대자들은, 그들이 기대하였던 진보를 향한 자신들의 대의가 이렇게 실패한 데 대한 책임의 커

다란 부분을 이 박사에게 지우는 경향이 있다. (이 박사는 확고한 친구나 쓰라린 적을 만드는 특별한 재

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다.) 미국에 있는 두 개의 지배적인 한국 민족주의 그룹들인 국민

회25(Korean Nationalist Association)와 동지회26(Korean Comrades Association)는 1941년 봄부터 

1942년 12월까지 재미한족연합위원회(The United Korean Committee)에서 합당한 조화를 이루며 함

께 일하였다. 그러나 이 박사 논란은 오랜 정치적 반목을 다시 불거지게 하였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국민회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국민회의 지도자들은 고령의 이 박사를 그의 워싱턴 직위에서 몰아내는 

투쟁을 이끌었다. 하와이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이 박사의 확고한 지지자들을 많이 확보하였는데, 이 

하와이 한국인들의 주된 희망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분을 피하려는 것이었고, 이 박사 문제에 

대해 업무상의 타협책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3. 윔스 중위가 3월에 이 보고서를 집필한 이래, 이 박사 논란에 대한 타협의 정신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증대되었다. 다음 달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될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대의원 회의에서 이 박

사가 워싱턴 구미위원부의 3명의 위원들 가운데 1명으로 추천되는 형식으로 타협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

다. 아마도 3명의 위원들 중 1명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하와이 지부 회장인 이원순27 씨가 될 것으로 보

인다. 이 씨는 호놀룰루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부동산 매매업자이며, 상식이 있고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

다. 비록 그는 지금까지 이 박사의 가까운 친구이자 지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내의 

모든 그룹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 구미위원부의 세 번째 위원은 의심할 여지없이 국민회의 

서부 해안 지역의 지도자들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김호28, 유일한, 제이콥 던29 혹은 이 박사를 제

거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었던 다른 사람들 중 누구도 될 것 같지는 않다.

4. 윔스 중위가 보고서에서 미국의 한국인 좌익 소수파 지도자인 이경선30 목사가 다음 달 로스앤젤레스

에서 개최될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차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김규식이

나 김약산 장군 같은 중국에 있는 좌파 한국인 그룹의 지도자들이 그곳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비슷한 그룹들 사이에 협력이 증대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한

길수가 미국의 한국인들 사이에서 비교적 하찮은 추종자들과 낮은 평판을 정당화하기 보다는 워싱턴에

서 발언권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윔스 중위가 판단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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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윔스 중위는 “모든 정부 기관들은 개별적인 한국인들이라는 생각으로 도깨비불 실험을 즐기기를 거부

한다”는 충고를 전한다. 그리고 그는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한순교를 언급한다. 그는 자신이 46페이지의 

보고서를 썼는데 한국 측 조사에서 9페이지를,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정치적으로 보잘 것 없지만’ 

설득력 있는 한국인인 한순교31에 대해 썼다고 회상하면서 이 주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한다

고 덧붙였다.

로버트 A. 키니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중국 푸양에서 한국광복군 제3지대 대원들과 윔스 대위(1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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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키니(Robert A. Kinney), 일본 지부장을 위한 비망록

에드워드 준킨(Edward Junkin)의 비망록에 대한 논평들, 1943년 4월 26일

19

이 문서는 로버트 키니가 에드워드 준킨의 비망록에 대해 논평한 것이다. 그는 반일적인 한국인들이 정보 업무에서 연

합국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인들이 일본이 지배하는 영토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

니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략사무국이 이러한 상황의 잠재력을 분명히 인정하며, 이 상황을 미

국에 이롭게 활용하도록 준비하는 데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는 준킨 목사를 그들의 조직

에서 활용하는 것에는 의문을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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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밀 1943년 4월 26일 일본 지부장을 위한 비망록

주제 : 에드워드 L. 준킨의 비망록에 대한 논평들

1. 펜실베이니아 루이스버그의 성직자인 에드워드 준킨 목사는 그의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하였다. 준킨 목사는 제1차 세계대전 시기 미 육군에서 장교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양한 국방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한국인들을 극동에서 정보 업무에 활용할 

가능성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 문제로 육군 및 전략사무국과 수많은 접촉을 하였다.

2. 일본의 국민들이지만 아직도 거의 일반적으로 반일적인 한국인들은 정보 업무에서 연합국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 한국인들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지배하는 영토 전역에 걸쳐 흩어져 있다. 

일본 본토에 약 100만 명이 거주하고, 만주에는 150만명이, 북중국에는 6만 5천 명이, 한반도 자체에는 

2,500만 명이 살고 있다. 일본인들 자신들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한국인들이 일본이 지배하

는 영토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은 아마도 쉬운 일일 것이다. 미국이 전쟁에 돌입하기 전이나 후에 

자유 중국과 일본이 점령한 중국 사이에 한국인들이 얼마간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전략

사무국은 이러한 상황의 잠재력을 분명히 인정한다. 그리고 본인은 이 상황을 우리에게 이롭게 활용하도

록 준비하는 데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  

3. 비록 전략사무국이 준킨 목사가 윤곽을 보여준 일반적인 유형의 계획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조직에서 그를 활용하는 것을 심사숙고할지는 의심스럽다. 그가 비록 열정적이고 진지하다고 하더

라도 준킨 목사는 약 30년 동안 한국에 있지 않았고, 그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

정에 따라 그의 편지를 전략사무국에 전달하는 것은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로버트 A. 키니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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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키니(Robert A. Kinney), 

일본 지부장을 위한 비망록

1943년 4월 22일자 국무부 보고서, ‘중국에서의 

한인 상황’에 대한 논평들, 1943년 4월 28일

20

이 문서는 로버트 키니가 중국에서의 한인 상황에 대해 논평한 것이다. 그는 중국의 ‘중재’가 2개의 ‘한국군’을 통일시

키고 조선혁명당 지도부를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끌어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조선혁명당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에 대표자를 보내고, 조선혁명당의 두 당원(김약산과 김규식)이 대한민국임시정부 내각의 직

위를 수용한 것은 반대 정당들이 업무상의 단결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키니는 중국이 한반도가 

전후 세계에서 러시아나 일본 어느 한쪽의 지배하에 놓이는 것을 막고, 조선혁명당을 국민당의 영향 하에 놓이게 하던

가 아니면 적어도 중국공산당의 영향 하에 덜 놓이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내용

기밀 전쟁부 군사정보처 워싱턴 1943년 4월 28일 

일본 지부장을 위한 비망록

주제 : 1943년 4월 22일자 국무부 보고서, ‘중국에서의 한인 상황’에 대한 논평들

1. “세 개의 한국인 소집단이 충칭의 조선혁명당으로 합병된 것은 이 세 개 소집단의 하찮음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성명은 본질적으로는 옳다. 자유 중국에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2개의 한

국인 정치 집단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현재도 여전히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조선혁명당이다. 한국 정당들

은 종종 그 명칭의 길이에 반비례해서 중요하다. 1943년 1월에 조선혁명당과 합당한 특별히 의미가 없는 세 

개의 소규모 정당들은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Union of Korea National Emancipation Struggle), 한국국

민당 통일협회(Unification Society of the Korean National Party), 한국국민당 해외이주위원회(Overseas 

Immigration Committee of the Korean Nationalist Party)로 불린다.

2. 이 세 개의 소규모 정당들과 조선혁명당의 합당의 진정한 중요성은 자유 중국에 있는 한국 민족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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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업무상의 단결로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의해 부여된 강조였다. 중국의 ‘중재’는 2개의 

‘한국군’을 통일시키고 조선혁명당 지도부를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끌어들이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과거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인 집단들에 대한 중국의 공식 정책의 윤곽(1942년 3월 25일자 충칭 주재 

미국 대사관 보고 제335호의 별첨 1에 포함되어 있다.)은 지금 다시 읽어볼 가치가 있다.

3. ‘조선혁명당의 두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 내각에 참여하여 한국인들의 단결이 강화된 사실을 입증

하는 증거’는 권력에 있어서 내각을 능가하는 의정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해 그 효력을 잃게 된다는 주

장은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이다. 1942년 가을 이전에 조선혁명당은 전적으로 대한민

국임시정부 밖에 있었지만 지난 가을 이 정당은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 회의에 대표자를 보냈고 

조선혁명당의 두 당원이 대한민국임시정부 내각의 직위를 수용하였다. 이 지도자들 중 한 명이 모든 집단의 

한국인들로부터 높이 평가받는 노련한 민족주의 지도자 김규식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어느 정도 영국 

의회제도를 본 따서 만들어졌다. 현재 노동당이 영국 연립내각에서 소수를 대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실제

로 야당을 대한민국임시정부 내각에 끌어들이고 있다. 물론 노동당 당원들이 그 집단에 내각의 통제권을 부

여하는 것과 달리 조선혁명당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연

립 내각은 반대 정당들의 일시적인 업무상의 단결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며, 또 그 증거이기도 한 것

이다. 통합이란 상대적인 용어이다. 만일 통합이 모든 집단들의 정치적 관점과 프로그램에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면 이러한 통합은 한국인들 혹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혹은 어느 정도 행동의 민주적 기초를 갖고 있

는 다른 민족 집단들 사이에서 결코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4. 충칭에 있는 다양한 파벌들이 통합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중의 하나는 이 적대적인 파벌들이 중

국 내에서 서로 다른 원천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얻는 다는 사실에 있다고 한다.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로

부터 얻는 자금에 더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 정부로부터 매달 60,000 중국 달러를 받고, 하와이와 

미국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로부터 매달 2,500 미국 달러를 받는다고 한다. 중국에 있는 조선혁명당의 자금

의 출처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 당으로 비교적 적은 돈이 송금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전보의 진술은 이 그룹이 중국 공산당 지배 지역에서 돈을 얻어낸다고 추측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

재 러시아인들은 한국 상황에 대해 신중하고 비밀스러운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 사람들은 결코 

무관심한 당사자는 아니다. 중국은 전략적인 한반도가 전후 세계에서 러시아나 일본 어느 한쪽의 지배하에 

놓이는 것을 막고, 조선혁명당을 국민당의 영향 하에 놓이게 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중국 공산당의 영향 하

에 덜 놓이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중국의 계획의 한 부분이다. 

로버트 A. 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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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5월 11일 주중 대리대사 빈센트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전문

21

이 문서에서 빈센트 대리대사는 1943년 5월 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장 조

소앙이 루즈벨트 대통령께 보내는 서한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이 서한에서 조소

앙은 한국인들이 절대적인 독립만을 희망하며 전후 한국에 대한 국제적 후견을 

거부한다고 전하였다. 그는 이것이 대서양헌장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3천만 한국

인들의 의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다시 위태롭게 한다고 주

장하였다.

내용

충칭 1943년 5월 11일 수신 오전 11시 15분 

국무장관께
워싱턴

690. 5월 11일, 오후 7시

대사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부부장 조소앙의 편지를 수취하였다. 이 편지에는 루즈벨트 대통령께 보내는 5월 1일자 전문 사

본이 동봉되어 있다. 그는 이 메시지가 시카고 선지에 실린 런던으로부터의 급보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한다. 전후 한국을 임

시적으로 국제적인 보호 하에 두려는 영미의 계획에 대한 것이다. 이하는 그의 메시지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

여 그가 대통령께 전달해 달라고 대사관에 요청한 전문의 텍스트이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께, 백악관, 워싱턴 D. C.

각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표하며 모든 유권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한국인의 정서를 대변하여 본인은 귀하께 

삼가 모든 한국인들은 절대적인 독립만을 희망하며 이런 이유로 전후 한국에 대한 국제적 후견에 관한 어

떠한 고려나 제안도 거부한다고 성명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대서양헌장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3천만 한국

인들의 의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다시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본인의 존경과 경의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소앙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장”

빈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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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6월 11일 주중 대리대사 애치슨이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한인대중집회에서 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22

이 문서에서 애치슨 대리대사는 1943년 5월 10일 충칭에서 개최된 한인대중집회에서 채택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에 의하면 충칭 소재 한국독립당(Korean Independence 

Party), 조선민족혁명당(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조선민족해방동맹(Korean National Emancipation 

Party),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Federation of Korean Anarchists), 한국애국부인회(Korean Women's Patriotic 

Association), 한국청년회(Korean Young Men's Association) 등이 참가한 대중집회, 즉 자유한인대회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한국의 완전한 독립, 전후 한국에 대한 국제 통치 반대, 연합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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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8월 13일 주중 대리대사 애치슨이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동향에 대한 정보

이 문서에서 애치슨 대리대사는 김구 주석의 동향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는 중국 정부가 한국 독립운

동에 강요한 조건들을 김구가 1941년 11월 수락했다는 혐의를 받게 됨에 따라 그가 한국과 충칭에서 누려온 명성과 지

원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내용

국무부 전보 내용 요약

발신 : 충칭 

수신 : 국무장관, 워싱턴 

문서번호 : 1450 

일자 : 1943년 8월 13일

다음은 7월 31일자 국무부 전문 제955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김구에 대한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으로 송출되는 라디오 방송에서 김구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해 절대

적으로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스튜어트와 피셔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가 한국 독립운동에 중국 정부가 강요했다고 말해지는 조건들을 1941년 11월에 수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구는 그동안 한국과 충칭에서 누려온 명성과 지원의 많은 부분을 상실했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애치슨(대리대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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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 대한민국임시정부, 미국 문서로 보다

전략사무국, 워싱턴 D.C.,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최근 한국어 

문서들, 1943년 9월 22일

서론 및 요약과 논평

이 문서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들이 전략사무국(OSS)에 전송한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약헌’, ‘대한민

국 건국강령’, ‘한국군 조직의 실상과 장애’, ‘극동 정세 개관’ 등의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

된 한국인들에 의해서 영어로 번역되거나 집필된 것이다.

미 전략사무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들이 이 자료들을 편집하였기 때문에 이 자료들에는 편향된 관점이 반영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들은 임시정부의 목적과 문제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평가하였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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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무국, 워싱턴 D. C.,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최근 한국어

문서들, 1943년 9월 22일

부록 A: 대한민국임시정부(1942)

25

이 문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들이 영어로 번역 또는 집필하여 전략사무국에 보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와 조

직 관련 자료이다. 문서에는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 만주, 중국, 러시아 및 미국의 한국인들의 관계

를 다룬 일련의 장들과 한국독립당, 한국광복군 및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연합국들의 다양한 회원국들과 맺어온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12명의 지도자들-주석 김구, 내무부장 조완구, 외무부

장 조소앙, 군무부장 조성환 장군, 법무부장 박찬익, 재무부장 이시영,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미국 주재 대

표 이승만 박사, 유동열 장군, 임시정부 비서장 차리석, 참모차장 이범석 소장, 고문 홍진-에 대한 약력을 제공하고 있

으며, 중국에서 활동하는 경쟁적인 한국인 정당들, 그 구성원들과 목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문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한국광복군의 현 단계와 활동을 개관하고 있다. 해당 문서의 전문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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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무국, 워싱턴 D.C.,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한국어 문서들, 1943년 9월 22일

부록 B: 대한민국임시약헌(1940)

26

이 문서에 수록된 대한민국임시약헌은 1940년 10월 개정된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전후 5

차의 개정을 통하여 ‘헌장’, ‘약법(約法)’, ‘헌법’ 및 ‘약헌(約憲)’ 등으로 그 명칭을 달리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은 

망명정부적 성격을 지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이라 할 수 있다. 이 헌법의 특징으로는 3·1독립정신, 삼균주

의(三均主義), 국민주권, 자유권보장, 삼권분립주의,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성문헌법 등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약헌은 의정원으로 불리는 입법의회와 국무위원회, 두 부분으로 구성된 비교적 단순한 정부 구조의 기능

을 요구한다. 54명 이하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의정원은 명목상으로는 한국의 모든 도는 물론 망명 그룹의 한국인들을 

대표한다. 의정원은 정부 소재지에서 매년 회의를 개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무위원을 선발하며 기타 일반적인 정

부 기능을 개혁하고 6명에서 1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국무위원회와 주석은 집행권을 행사한다. 주석은 대한민국임시

정부의 대통령에 해당한다. 헌법은 국무위원회에서 선임된 부장들에 의해 지도되고 자신의 부원을 갖는 독립된 각부의 

조직을 보장하고 있지만, 국무위원회는 사실상 주석의 내각이라 할 수 있다. 국무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고 의정원에 의

해서 재선임되거나 탄핵될 수 있다.

입법의원이 명목상의 주민들에 의해 실재적으로 선거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의정원 의원의 대표성은 의심의 여지

가 있다. 사실상 국무위원회가 의회 의원들을 선발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헌법은 효과적인 제도적 문서가 아

니다. 정부의 ‘임시적’ 성격은 조직적 계획을 세우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를 민주적 권위 위에 놓으려는 

명백한 노력이 있고, 헌법 어느 곳에도 정부가 독재적 통재 하에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사실상 국무위원

회가 거의 모든 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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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무국, 워싱턴 D.C.,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한국어 문서들, 1943년 9월 22일

부록 C: 대한민국 건국강령(1940)

27

이 문서에 수록된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공포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강정책이다. 민족독립을 앞두고 건국원칙 방

침을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해서 구체화시킨 것으로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최종 헌법인 1944년 제5차 개정 임시

약헌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다. 구성은 1장 총강(1~7항), 2장 복국(復國)(1~8항), 3장 건국(1~7항)의 22개항으로 되어 

있다.

1장 총강에서는 ①민족공동체로서의 한국, ②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 ③토지국유제의 전통, ④주권상실 당시 순국선

열들의 유지(遺志), ⑤혁명으로서의 3·1운동과 이를 계승한 민주제도 건립으로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⑥삼균제도의 

발양확대, ⑦혁명적 삼균제도인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均治)의 동시 실시의 7개항을 다루며 삼

균주의가 고유의 건국정신임을 주장했다. 

2장에서는 복국의 단계를 3기로 나누어 ①제1기, 독립을 선포하고 기타 법규를 반포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계속하는 

과정 ②제2기,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이 국내에 들어가는 과정 ③제3기, 국토·인민·교육·문화 등을 완전히 되

찾고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라 하였다.

3장에서는 건국의 단계를 역시 3기로 나누어 토지와 주요산업의 국유화, 무상의무교육 실시 등 삼균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을 구체화했다. 

건국강령은 민주공화국 정체와 토지·주요산업 국유화를 혼합한 일종의 사회민주주의체제를 표방했다. 그러나 해방 후 

정치과정에서 김구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세력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약화됨에 따라, 건국강령과 그 기초

가 된 삼균주의 역시 주목받지 못하게 되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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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무국, 워싱턴 D.C.,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한국어 문서들, 

1943년 9월 22일

부록 D: 한국군 조직의 실상과 장애(1942)

이 문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장제스 총통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1940년 9월 17일 충칭에

서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이후, 광복군 부대를 조직하는 데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최초로 직면한 곤란은 어디에 한국광복군 본부를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었는데, 한국인들은 시안을 활용하기를 원

하였지만 중국군사위원회는 처음에는 이에 동의하였다가 나중에는 일방적으로 충칭을 광복군 본부로 선정해버렸다. 

1941년 11월 15일 한국군 사령부는 중국군사위원회로부터 조직 계획을 접수하였는데, 여기에는 한국군의 조직과 활동

을 통제하는 강압적인 조건들이 부과되어 있었다.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사위원회는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한 어

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중국군사위원회는 1942년 7월부터 시작해서 매월 10,000 달러 이상을 한국군에 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한국 측에 전달하였다. 한국군을 조직하는 동안 비대한민국임시정부 한인 그룹인 조선의용대의 

지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전개되었다. 장제스 총통은 조선의용대로 하여금 한국광복군과 통합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통

합은 경쟁적 지휘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보고자는 중국인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인들 사이에서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해 한국인들 사이의 경쟁을 조

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들과 중국군사위원회 사이에 노정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장제스 총통의 

선의를 확신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한국인 사령관이 한국군 정치교관을 임명해야 하고, 중국군사위원회가 아닌 총통 

자신이 한국인 장교들을 임명해야 하며, 충분한 양의 군자금이 직접 한국광복군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장 총통에게 제

안하였다.

내용

부록 D

한국군 조직의 실상과 장애

1. 승인이 이루어지다

1940년 한국독립당32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김구 씨는 중국 국민당 중앙 조직비서 주자화 박사를 통해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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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스 총통에게 한국군의 조직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총통 각하께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한국인

들이 이 군대를 조직하는데 직접적인 원조를 제공하도록 중국군사위원회에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불행하

게도 한국군의 조직은 중국군사위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친 악의적인 소문들 때문에 계속 지연되었다.

2. 한국인들이 스스로 조직화하다

1940년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국인 장교들과 한국독립당은 먼저 한국군 사령부를 조직하기로 결정

하였다. 왜냐하면 장제스 총통 각하가 한국군의 조직을 허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사위원회의 마지

못한 태도 때문에 그 조직이 지연되고 있었고, 실제적인 지원도 결코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의 자원없이 한국군의 조직이 공표되고 1940년 9월 17일 chialing house에서 창설 기념식을 개최하

였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기를 열었고, 그래서 충칭의 중국인들과 외국인들 모두로부터 광범

위하고 열정적인 대중적 지지와 동정을 획득하였다. 중국 여성 군위안협회 본부는 진정한 축하의 표시로 

100,000 달러를 이 새로 조직된 한국군 사령부에 보내왔다.

3. 첫 번째 장애

한국군 사령부는 시안에 두기로 결정되었다. 왜냐하면 시안은 전선에 더 가깝고 그래서 그곳에 모든 한국

인 장교들과 사병들의 모여서 최종적인 준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하지도 못했을 정

도로 놀랍게도 중국군사위원회는 갑자기 자유 중국 전역에 걸쳐서 한국군의 모든 활동을 중지시키라는 명

령을 하달하였다. 다행히 다른 중국 군부 집단과 민정 당국들로부터 이해와 동의를 얻어서 이 문제는 원만

하게 해결되었으며 심각한 문제는 아무것도 발상하지 않았다.

 

4. 우리는 중국군사위원회의 진정성을 의심하였다

나중에 우리는 왜 중국군사위원회가 위에서 언급한 그러한 명령을 하달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한국군이 다양한 원칙들을 신봉하는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군은 통합된 군대가 아니라는 일

부 악당들의 근거 없는 소문들과 악의적인 비난을 중국군사위원회 당국자들이 믿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이것은 교정되었고 한국군의 평판을 해칠 셈이었던 거짓되고 근거 없는 소문으로 판명되었다. 다

시 한 번 주자화 박사를 통해서 장제스 총통에게 3가지 제안이 제기되었고 이 제안들은 곧 재가를 얻게 되

었다. 이 3가지 제안들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인들 스스로 그들 정당들의 통합과 같은 그들 자신의 내적인 문제들을 처리하게 한다.

2) 한국군 사령부가 이미 조직되었으니 그것을 승인받도록 한다.

3) 한국군은 가능한 한 신속히 조직되어야 하며 한국군이 중일 전쟁에 참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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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대 조직에 관한 문제들

1941년 위에서 언급한 군대가 아직 공식적으로 조직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주자화 박사를 통해 장제스 총

통에게 요청해서 우리가 한국군의 공식적인 조직에 착수하는 것을 허가하고, 위에서 언급한 중국군사위원

회에 의해 하달된 명령을 무효화시키게 하였다. 넉달 후에 우리는 중국군사위원회가 우리가 먼저 군 사령

부를 조직하는 것을 허가하는 공식적인 승인을 하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위원회 참모장교들과 정치 교관

들이 모두 중국군사위원회에 의해 임명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식 통지를 장제스 총통 관방의 시종무관장인 

호 야오조(Ho Yao-cho) 장군으로부터 접수하였다. 나중에 중국군사위원회 군사과장 후 쳉(Hu Cheng) 

장군은 중국 참모장교들과 정치교관들의 임명 이유를 공식적으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한국군 사령부에 한

국군 장교들이 부족하여 중국 장교들을 한국군 장교들이 많이 양성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한국군 장교들과 

함께 협력하라고 파견되는 것이지 한국군을 지휘하고 감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중에 후 장

군은 다시 한국군 사령부에서 한국 및 중국 장교들 둘 다를 활용하자고 제안하였고 또 그러한 결정을 채택

하였다. 즉 대한민국임시정부도 중국군사위원회도 어떠한 존경받는 민족 간부들도 임명하지 못할 것이며, 

위에 언급한 사령부로 하여금 간부들의 인사 문제를 조정하게 하여 그것을 중국군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

인을 받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부 중국 군대들을 위한 합의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 제안을 수락

하였다.

6. 예기치 못한 급격한 변화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제안들을 수취한 뒤에도 오랫동안 구체적인 허가는 승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는 지연의 이유를 요구하였고 이 소장을 보내 후 장군과 면담하게 하였지만 후 장군은 어떠한 합리적인 설

명도 해주지 않았고 반대로 이 소장에게 한국군은 조선의용대와 협력하지 않는다고 다소 무례하고 모욕적

으로 말하며 중국의 법에 따르면 한국군은 하나의 군대로 승인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렇게 때문에 

모든 한국인들은 그들이 만일 일본인들과 싸우기 원한다면 중국군에 합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주자화 박사에게 요청해서 중국군사위원회의 책임 있는 장교들의 입장이 그렇게 자주 바뀌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명하기 위해서 장 총통을 만날 수 있게 요청해 달라고 하였다. 우리 요청은 

곧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공습 때문에 면담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군에 계속해서 지

원과 원조를 제공하라는 장제스 총통의 명령은 중국군 참모총장 허(Ho) 장군에게 하달되었다.

7. 상황이 다시 좌초되다

위에서 언급한 장애들과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군대 조직 문제는 극히 실망스럽게도 다시 한 번 좌초되었

다. 1941년 9월 한 달 동안 한국군 사령부는 시안에 있는 요원들로부터 이전에 중국군에서 복무하던 많은 

한국군 장교들과 청년들이 한국군 제5지대에 합류하기 위해 왔다고 전하는 긴급 전문을 수취하였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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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금과 피복이 몹시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긴급한 요청을 들어줄 아무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

리는 다시 주자화 박사를 통해서 장제스 총통에게 각하의 따뜻한 원조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 요청은 승

인되었고 100,000 달러가 그들에게 보내졌다.

8. ‘한국광복군 활동 지침 9개 조항’의 문제

동년 11월 15일에 한국군 사령부는 한국군 사령부 임시 조직 계획, 즉 한국광복군 활동 지침을 중국군사위

원회로부터 수취하였다. (다음 페이지에 수록된 부록을 참조할 것) 이 조건들은 한국군 내부의 어떠한 갈

등도 저지하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른 원칙들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한국군에 들어오는 것을 막

으려는 의도를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사령부는 이 조건들을 접수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장기간 주의 깊게 고민한 후 사령부는 군대 조직 문제가 더 이상 지연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

들을 수용하였다.

9. 재정적 곤란

한국군 사령부가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941년 말까지 한국군은 중국군사위원

회로부터 어떠한 확실한 원조나 지원에 대한 명백한 소식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에 있는 해외 한국인들이 보내오는 자금으로 충칭의 한국인들을 지원하고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

는 갑자기 그러한 거액의 금전을 획득할 수단을 찾는데 커다란 곤경에 직면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장제스 

총통에게 임시적인 대금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곧 승인받았다. 매달 60,000 달러의 대금은 우리를 

당분간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구했다. 게다가 한국군의 월간 비용을 지급해 주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우

리가 산시(산서), 시안(서안), 차하르(찰합이), 허난(하남), 페이핑(북평), 톈진(천진), Shangyao로 보낸 약 

700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의 생활비는 충족시킬 수 없었다. 위에서 언급한 중국군사위원회가 전쟁 지역의 

군 사령관들에게 한국인들에게 더 이상의 지원을 제공하지 말하고 명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우리는 

정말 예기치 못한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장제스 

총통에게 추가적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매달 20,000달러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상기 중국군

사위원회는 한국군에 존재하는 그러한 제반 곤경에 대해 어떠한 문의도 해온 적이 없다. 그러다 갑자기 중

국군사위원회로부터 금년 7월달부터 시작해서 매달 10,000 달러 이상은 한국군에 대여할 수 없다는 공식

적인 통보를 수취하였다.

10. 통합 군사 명령

1941년 겨울에 한국군 사령부를 조직하라는 공직적인 승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늦은 봄의 시기

까지 중국군사위원회로부터 실제적인 지원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연에 대해 물었을 때 중국군사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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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장교들과 정치교관들을 아직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시기 상기 중국군사위

원회가 조선의용대를 군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책임있는 당국에 이에 대해 물었

더니 그들은 심지어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장제스 총통 각하가 심지어 2년 전에 한국군을 조직하는 것

을 승인하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지원도 제공하지 않는 않았는

데, 그 대원의 대부분이 중국 팔로군에 합류하기 위해 가버린 조선의용대를 군대로 개편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군사위원회 배후

의 진정한 동기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한국군과 조선의용대의 갈등을 더 증폭시킬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종류의 원조와 지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총통에게 보고하여 

그에게 이 위기적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조선의용대로 하여금 한국군과 통합하라고 명

령하였다. 이것은 곧 승인되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문제가 마침내 그 종말을 보게 되었다. 그

러나 이 통합은 한국군에서 일어난 또 다른 머리 아픈 문제를 야기하였다.

11. 이해할 수 없는 변화들

한국군 사령부가 처음에 조직되었을 때 그 소재지는 시안(서안)에 둘 예정이었다. 왜냐하면 그 곳은 적이 

점령한 지역과 보다 밀접한 지역이었고 한국 청년들이 점령된 지역이나 자유 중국 지역 둘 다로부터 한국

군에 가입하기 훨씬 더 용이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군사위원회의 허가로 그렇게 결정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한국인 장교들이 그곳으로 파견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군사위원회로부터 한국군 

사령부가 충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요구를 접수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군 장교들에게 충칭

으로 오라고 명령하였고, 동시에 중국군사위원회에 시안에 있는 27명의 장교들의 이전 비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분간 그들이 충칭으로 오는 것을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군사위원회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12. 가혹한 약속들

조선의용대를 한국군에 통합시킨다는 문제가 해결된 뒤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의용대의 잔존 소수 대원

들을 한국군에 가입시킨다는 조건 하에 그들의 지도자 김약산을 한국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지지

를 얻기 위해 이 사실을 중국 전쟁부장 허(Ho) 장군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중국군사위원회 군사과의 후

(Hu) 장군은 이것은 소위 ‘행동지침 9개 조건’의 두 번째 조건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될 수 없다고 

한국군 사령부에 통보하였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지원과 원조라는 그럴듯한 평판 아래 실제적으로

는 매우 적은 비용으로 한국과 중국 대중 둘 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중국군사위원회가 뒤에 

숨긴 진정한 의도라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었다. 소위 ‘행동지침 9개 조건’은 복잡한 요소들이 한국군에 합

류하는 것을 막으려고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 혁명단체와 한국군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막거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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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한국인들에게 다소나마 필요한 한국군 장교들과 사병들을 훈련시키는 우리의 방법을 중지시키려 의도

했던 것이다. 전후 우리가 독립 국가가 되기를 원하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여러 차례 우리의 대의를 동

정하고 지지할 것으로 호소하였던 중국이 그러한 수단으로 그것을 악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는 미국, 영국, 러시아의 지원 하에 조직된 많은 국제군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다. 그

러나 우리는 이 군대가 중국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 같은 그러한 조건들 밑에 조직되었다는 것을 결코 들어

본 일이 없다. 예를 들면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이 100명 이상의 한국인들을 무장시키고 2천명의 한

국인들로 구성된 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직 6개월도 안된 일이다. 이에 반해 9개 조건들은 참모장교

들과 정치교관들은 중국군사위원회에 의해 임명되어야 하며, 한국인 장교들은 총사령관에 의해 임명되어

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인 장교들이 중국군사위원회에 의해서 임명되어야 하

고 이미 총사령관에 의해서 임명된 한국인 장교들은 모두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역겨운 일이

다. 우리가 설명을 요구하였을 때 후 장군은 한국인들이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놨

는데 그의 말은 모두 모욕적이며 역겨운 말들뿐이다.

13. 갈등이 조장되다

정치 조직에서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하게끔 하는 권리는 만장일치로 수용되어야 하고, 군대에서 그것은 

더욱 더 그래야 한다. 그러나 김약산이 한국군의 부사령관으로 임명된 이래 그는 공공연히 군 규정에 저항

하였다. 게다가 이 반항이 앞서 언급한 중국군사위원회 군사과에 의해 열렬히 장려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들은 많다. 책임 있는 당국이 한국군의 내부 사정은 협동적이거나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

을 보려고 한다는 것 이상 다른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는 새로운 명령들, 규정들 혹은 새 장교들의 

임명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총사령관과 결코 상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들은 갈등을 한층 악

화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조장되거나 장려되어 왔던 것이다.

14. 우리의 마지막 제안들

한국군의 공식적인 조직이 장제스 총통에 의해 높이 평가되고 또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와 

난관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장애와 난관은 주자화 박사의 현명한 조언과 조정에 의해 부드럽게 해

결되었다. 한국군의 진정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러울 뿐이

다. 그러나 장제스 총통이 이 문제를 이해한다면 이 모든 장애와 의도적인 방해는 두 국가를 위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나갈 것이다. 이 군대가 중국 정부의 원조와 허가에 

의해 조직되었기 때문에 전쟁 계획, 군대 지휘, 군대 이동 및 명령 하달은 중국군 최고사령관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교육이나 재정감독은 책임 있는 한국인 장교들의 수중에 남

아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군과 중국군사위원회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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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최고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제안하는 바이다.

1) �정치교관은 한국군 사령관에 의해 임명되어야 하고 중국군사위원회는 단지 그 일을 감독하고 지원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2) 한국 장교들은 사령관에 의해 임명되어야 하며 상기 중국군사위원회에 이 사실들을 보고한다.

3) �군대의 경비는 국제적인 문제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 규모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만큼 충분

해야 한다. 상기 중국군사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에 간섭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한국군은 외국군이며 동일한 

목적을 획득하기 위하여 중국군과 협력하고 있다. 한국군을 마치 중국 정부에 속해있는 것처럼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장제스 총통이 우리의 이 제안을 수용하길 원하며 한국군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성과를 위하여 

현재 상기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 일꾼을 교체해야 한다.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 한국인들을 

크게 격려하여 우리 목적이 어떠한 방해도 없이 성취되게 할 것이다. 중국 정부와 대중들에 대해 우리가 느끼

는 감사와 우리의 진정한 은혜는 전후 중화민국33과 우리의 항구적인 친선의 형태로 보답될 것이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식을 마치고 (중경 가릉빈관, 19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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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무국, 워싱턴 D.C.,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한국어 문서들, 

1943년 9월 22일

부록 E: 극동 정세 개관, 엄항섭(1942)

이 문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던 엄항섭이 작성한 것이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는 대한민국임

시정부의 워싱턴 대표인 이승만 박사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에게 대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이다. 이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국정부 사이의 관계로 이 관계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이어서 엄항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엄항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문제를 둘러싼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국정부 사이의 협상의 전개 과정을 추적하면

서 중국 정부가 제국주의적 야망을 품고 있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문제를 국제정치에서 장기판의 졸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중국의 제국주의적 야망이 실현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할 것이라 보고, 다른 

외국 정부들로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권고하고 있다. 

엄항섭은 중국 정부가 한국광복군에 많은 원조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가 자금 부족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중국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직원들조차 유

지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평가하였다. 엄항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워싱턴으로 이전하자는 제안이 의정원 회의에서 논

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박사에게 중국의 제국주의적 경향을 폭로하고, 미국인들 사이에서 동정을 불러일

으키며,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군사적 측면에서 연합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미국과의 관

계에서 일정한 행동 노선을 견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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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록 E

극동 정세 개관
엄항섭 (중국, 충칭)

1. 서론

이것은 한국인들의 몇 가지 내적인 문제들과 중국인들의 동향에 대해 논하는 보고서이다. 시간과 공간의 

부족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이 보고서는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은 훌륭한 상태를 갖추지 못하였다. 향후 보충

적인 보고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승만 박사)의 참고를 위해 긴급히 제작된 것이다. 나는 당

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보고서를 활용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동시에 고도의 기밀 사

항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일반에 알리지 않기를 바란다.

2.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에 대하여

나는 한국인들이 중국인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하

였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다. 이 보고서는 이 승인에 대한 중국측 태도에 대해서만 언급하

기로 하겠다.

지난해 9월에 쿼 타이 치(당시 중국 외무부장)는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중국 정부에 의한 대한민국임시

정부의 즉각적인 승인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은밀하게 말하였다. 김약산(한국인)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승인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쿼 타이 치는 그를 두 번 만난 후에 그의 비열함과 무례함을 알게 되었고 그

래서 그를 더 이상 보기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김약산은 쿼에게 편지를 써서 항의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임

시정부가 아직 통합된 한국정부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개최된 한국 정기 의회에서 

통합이 완성될 때까지 중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한국 독립 운동을 분열시키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다. (이 사실은 소위 ‘법과 질서 운동’에서 

김약산과 협력했던 지도자인 손두환이 의회가 개회 중이었을 때 비공식적인 회합에서 입증한 것이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곧 김약산과 손두환은 힘으로 정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의회로 왔지만 실패하였다. 그때 

10월 18일에 그들은 지방 신문들에 소위 ‘법과 질서의 폭로’를 발표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중국말로 다양한 

중국 단체들에 경멸적인 언사를 늘어놓았다. 동시에 그들은 당시 의회 대변인이었던 김명준을 설득하여 

해로운 언사들을 많이 포함한 공식 서한을 장제스 장군에게 보내게 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을 다소 의심스

럽게 생각했던 중국인 관리는 그 편지를 총통에게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김약산과 그의 추종자들은 전체

적으로 한국인들과 민족에 부끄러운 많을 일들을 자행하였던 것이다. 다른 한편 중국군 소장파의 악의 마

수는 김약산을 지원하고 있었다. 올해 11월에 중국민족정치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이 회의에 참석한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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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제안해서 통과시켰다.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신속히 승인함으로

써 한국 독립운동을 함양하고 지원할 것이다.” 11월 22일 쿼는 이 회의에서 자신의 정부를 대표하여 중국 정

부의 태도를 명확히 하였다. 그의 연설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아직 한국인들이 자신을 통합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기다릴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중국의 통합에 대해 말한다면 그들은 센세이션을 불러일

으켰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그룹의 성원들이 민족정치회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였던 것처럼 그들 자신들도 

통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이 회의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중국 정부에 반대하였

던 일단의 중국인들은 콩콩(kongkong)에서 소위 공화당 대연맹을 결성하고 충칭에도 전파된 바 있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민족정치회의에 참석했던 이 당의 한 성원은 중국 정부의 정책을 강

하게 비판하였고, 민주적 원칙들의 즉각적인 실천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에 대해서 중국 정부 자신이 자발

적이고 공개적으로 이 원칙들이 가능한 최단 기간 내에 실행될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자신을 관대하게 용서

하고 남들을 거칠게 비난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중국민족정치회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위해 아

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쿼의 연설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진실임을 인정하였다.

장제스 총통을 대표하였던 주자화 박사는 한국인들을 대할 때 매우 동정적이었다. 그는 중국 외무부가 외

국 외교관들을 초청하는 중국 국경절 만찬에 한국 외무장관이 비공식적으로 참석할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

게 조용히 말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중에 우리는 쿼 씨의 표현

이 자신의 국제 정치적 관점을 돋보이게 스스로 발전시킨 생각에 지나지 않았으며 중국의 공식적인 민족

정책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위안은 매일같이 중국의 여론이 대한민

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섰고, 대중들도 김약산과 손두환의 소위 ‘법의 보호 운동’이 

부끄러운 행동이었다고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이 경멸적인 분파는 금년 2월 6일 모든 중국 신

문들에 이 문제에 대한 ‘법의 보호’라는 그들의 이전 성명을 취소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1년 12월 8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본에 대한 선전 포고를 하였고 동시에 한국에서 일반 사면 포고령

을 선포하였다.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본 선전 포고에 대하여 어떠한 뉴스도 발표하지 말

도록 언론에 명령하였다. ‛Ik Sai Bo(중국 방언)’에 게재된 짧은 기사가 그것이 배송되기 전에 지워졌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곽(Kwack) 씨의 제안에 의해 시작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문제는 커튼을 쳤다.

1942년 2월 워싱턴의 생일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설에서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한국인들의 고통에 대해 

언급하고 1942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워싱턴에서 한인자유대회가 개최되자 중국 정부와 대중들은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미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먼저 승인하여 미국이 자신들을 앞설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은 여기 충칭에서도 오전 3시 혹은 4시에 청취되었다. 같

은 날 오후 3시에 중국 정부의 대표 Chiang Chung Min 씨(행정원의 정시정책과 책임자)는 외국 통신사

들을 위한 정기 기자회견에서 중국국민당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해 왔다고 선언하였다. 

그때 이후로 중국 신문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해 자유롭게 쓰기 시작하였다.

3.1절 기념식이 이 행사 준비 위원회의 노력에 의해서 충칭의 커다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충칭 근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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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아이들과 노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및 유럽 국가들의 대표들

도 참석하였고, 그들은 한국 독립을 위한 연설도 하였다. 이 회합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자유한인대회에 대

한 합동통신의 뉴스와 함께 중국 정부만이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중국 정치계에서 대

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고, 이 사실은 승인 문제가 곧 만족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점

을 시사하였다. 1942년 3월 22일 순 푸(Sun Fu) 박사는 한국 독립 문제에 대해 대중적인 연설을 하였는

데, 이 연설은 중국 대중들에게 한국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주었다. 1942년 4월 10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3년 전 수립을 기념하는 다과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34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참석자

들 중 약 50명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고위관리들이었다. 이 파티가 성공을 거둔 직접적인 이유는 1942

년 4월 8일 순 푸가 중국 내셔널디펜스에 제출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한다는 법안의 통과였다. 1942

년 5월 초순에 중국 국민당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동시에 푸 평상(Pu 

Pyeng-Sang) 외무차장은 그때 외무부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장제스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을 곧 공표하자고 제안하였다. 장제스는 그때 이 제안을 대기 명단에 올려놓았다. 그는 최고 국방위원회 

시기에는 인도에 있었지만 중국국민당 중앙사무위원회 회의 시기에는 출석하였다. 그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이유들 때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미루었다.

1942년 6월 순 푸[Sun Fu, 쑨 커]는 본인(엄항섭)에게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기로 결정

했지만 연합국의 승인 없이 혼자 승인을 공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 영국 정부의 승인을 구하려 하였다고 말하였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승인하려는 의

향을 드러냈지만 영국 정부는 인도의 예상 가능한 반응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공표하기를 

거절하였다. 원칙적으로 영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중국과 의견을 함께 하였다고 한다. 그는 가까운 

장래에 인도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합동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할 것이니 한국인들은 이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7월에 조소앙과 박찬익은 순 푸를 방문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순 푸는 

그들을 쌀쌀맞게 대하였고 직접 답하기를 피하려 하였다. 그리고는 단지 워싱턴에 있는 한34의 방해 때문

에 그것은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이때 근처에 살던 중국 국민당의 저명한 인사가 조소앙에게 친구로서 다음과 같이 충고하였다. “중국은 대

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유일한 문제는 그것을 발표하는 시간의 문

제이다. 시간을 절약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인들이 순 얏 센[쑨 원]의 삼민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즉각적인 승인을 열렬히 지지했

던 주자화 씨는 다음과 같이 힘주어 주장하였다. “우리가 만일 한국 독립운동을 강력하게 통일시켜 그것

을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즉각 승인해야 하며 동시에 물질

적으로 충분히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원조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의 독립을 존중하고 일본인들이 한국에 강

요한 5조약이나 7조약 같은 협정들로 한국군을 방해하지 말고 통합된 한국군이 자유롭게 발전하게 놔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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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우리는 아무 정당이나 우리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단지 합법적인 한국독립당만을 우리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주장이 부도덕한 야망에 기초한 반대 이론을 납득시켰다. 

순 푸, 창 케이 등과 같이 한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자화의 주장에 그들의 영향을 추가하였다.

이즈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중국의 여러 당국에 항의하였으며, 한국

군에 가해지고 있는 중국의 압력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매우 불만이라고 말하였다. 이 항의 후에 이 문제

에 대한 모든 것이 옳게 변한 것처럼 보였다.

최고국방위원회의 기밀 서기장인 WONG Chun-hoi 박사는 박찬익 씨와 조소앙 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

였다. “현재 중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문제에 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때에 중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세계에 선포할 것이며, 한국군에 대한 중국의 모순적인 

조치들도 곧 개선할 것이다.” 그러나 소위 ‘적절한 때’는 지금까지 중국인들에 의해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의심하면서도 헛되이 희망하고 기다렸다. 왜냐

하면 그들은 8월 29일이 발표를 위한 적절한 때가 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답변은 다가오는 10월에 러일전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었다. 중국인들은 두 나

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 그 날이 중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을 선포하는 바로 그날이 될 것이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10월이 지나간 후에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의 비통일 상태, 특히 미국에서의 비통일 

상태가 바로 그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즉각 승인하지 않는 이유라고 한국인들에게 무책임하게 넌지시 

말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은 분열되었다”, “한국인들은 민족적 대의를 팔아서 정치권

력을 장악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와 같은 표제로 논설을 출판함으로써 수많은 악의적인 반한 선전 성명서

들을 날조해 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말과 모순이 세계에 폭로되기 시작하였을 때 중국인들은 궁지에 몰

리고 말았다. T. V. 숭이 외무부장이 된 후에 그는 기자 회견에서 한국의 상황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

여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한국은 전후 당연히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에서 책임 있는 사람

이 한국의 독립에 대하여 공개적인 성명을 발표한 것이 이것이 최초의 일이었다. 우리는 중국 정부와의 협

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1) �중국인들은 1942년 5월에 조선의용대가 한국군에 합병된 후에도 여전히 한국인들 사이의 분열을 핑계삼고 있

다. 이 분열은 오직 김약산과 소위 ‘법과 질서의 보호 운동’ 진영의 비애국적이며 악의적인 행동 때문에 나타

난 것이다.

2)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그들의 최고 민족 정책을 국제 정치 게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최고 기관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이 결정은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여전히 실행에 옮

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영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할 때 영국은 인도 혁명을 두려워한다고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영국은 아비

시니아35가 30개의 연합국에 합류하는 것을 승인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보류하

고 있다고 믿기도 어렵다. 라티모어(Latimore) 박사는 자신의 공개적인 성명에서 한국 문제와 같은 아시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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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에서 중국의 태도에 부합되게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4) �T. V. 숭이 워싱턴에서 한국인들 사이에는 분열이 존재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반한 선전은 그의 개인적인 행동

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 �어리석고 교만한 중국 정부는 시암, 인도차이나, 태국 및 한국을 쑨 원의 삼민주의의 공영권의 원 안에 놓으려는 

야망을 갖고 있다. (이것은 충칭에 있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에게도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중국은 중국에 대한 엄청난 비난 때문에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도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중국인들이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그들의 지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언론의 관심을 끌기위한 명목상의 지원에 

불과할 따름이다. 중국인들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한국인들의 통일을 진정으로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그들은 한국인들 사이의 불화를 은밀하게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웨스트포인트36 혹은 블루재

킷37의 졸업생들인 중국인들이 김약산의 한국정부 및 한국군 반대운동을 분명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실로써 이 

비난을 입증할 수 있다.)

3) �중국인들은 극동에서 리더십을 상실할까 두려워해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을 그들의 근본적인 원칙으로 만

들었다. 이것은 미국과 소련이 그들 먼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할 경우 이 원칙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

다. (중국인들은 러시아가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할 경우 한국에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될 것이라고 믿고 있

다.) 중국인들은 스스로 떠맡은 극동의 맹주로서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하게 대한민국임시정부

의 승인을 공표할 것이다.

4)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비공식적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약간의 군사적 원조를 획득하기 

위한 계획이다. 지난 9개월 동안 중국인들은 연합국 사이에서 극동 문제들의 해결에서 우선권을 획득하기 위

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인들은 이미 이 문제에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5) �언급한 단순한 이유들 때문에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할 분명한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다.

6) �그러나 현재 중국의 제국주의적 경향에 반대하는 서구 세계의 여론은 중국으로 하여금 다소 전전긍긍하게 만

들었다. 한국인들은 만일 그들이 자신의 대외정책을 능숙하게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문제가 갑

자기 행복한 결말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느끼고 있다. 여기서 한국인들은 미국 정부와의 성공적인 외교

적 협상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절감하는 것이다. 만일 한국인들이 정치적 게임에서 실패한다면,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은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훨씬 악화된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6개 결론은 본인의 개인적인 추정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 정부의 사람들도 이 

결론들에 대해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다. 우리는 가능하면 중국인들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

니라 승인을 얻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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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광복군에 대하여

당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보면 한국군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해 5월에 장제스는 한국군의 조직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 당국은 대한민국임시정

부의 협상 요구에 대응하지 않았다. 그것은 조선의용대와 김약산을 지지하는 중국 군부의 소장파의 방해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혼자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1942년 9월 17

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국군 참모본부를 조직하고 계속해서 중국 정부와 협상을 전개하였다. 협상은 상

당히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그래서 봄에는 만족스런 합의에 도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인들은 

한국군이 중국국방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협상은 결렬되었다. 기

회를 엿보고 있던 김약산은 이 기회를 활용하였고, 조선의용대를 한국군으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팔방으로 

손을 썼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김약산은 가차 없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군의 기반을 약

화시켰으며, 이 두 조직의 책임 일꾼들의 기반 또한 약화시켰다. 그래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군 당국

은 중국 대중들에게 자신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의 결과 대한

민국임시정부와 한국군은 승리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김약산이 다른 나라들에서 한민족을 창피하게 하였

고 우리 한국인들에게 창피를 주었다는 것은 진실이다. 이 오랜 분쟁 동안 우리는 우리가 겪은 고통과 분

개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공급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선에 배치된 한국인 병사들을 

보는 것은 눈물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협상이 결렬된 이후 중국군사위원회는 한국군은 중국 정부에 의

해 승인된 것이 아니니 한국군을 상대해서는 안 된다고 모든 전선에 통지하였다. 이 때문에 용감하고 결백

한 한국인 병사들이 중국 전선들에서 선발되었다. 이들은 어떠한 종류의 보급도 받지 못하여 추위와 굶주

림에 고통당하였다. 책임을 맡고 있던 한국인 장교들은 극심한 실망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신경쇠약에 걸

린 것 같은 정도로 애를 먹었다. 작년 11월 15일 중국군사위원회는 한국군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으며, 이

와 동시에 한국군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에게 군사위원회가 소위 ‘한국군 활동 조건 9개 조항’을 실행에 옮

길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중국인들은 우리 정부가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장군에게 이 9개 

조항에 대해 알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청천 장군은 이 9개 조항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넘겨서 승인을 요구하였다. ‘9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광복군은 아국(중국)의 항일 작전 기간에는 중국군사위원회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고, 참모총장이 장악 운

용한다.

2. �한국광복군은 본회에서 통할 지휘하되 아국이 항전을 계속하는 기간 및 한국독립당·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 

국경 내로 추진하기 전에는 아국 최고통수부의 군령만을 접수할 뿐이고, 기타의 군령이나 혹은 기타 정치적 견

제를 접수하지 못한다. 한국독립당·대한민국임시정부와의 관계는 아국의 군령을 받는 기간에 있어서는 이름

만 있을 뿐이다.

3. �본회에서 해당 군(한국 광복군)이 한국 내지 및 한국 변경 접근 지역을 향하여 활동함을 원조하되 아국의 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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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과 배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 국경 내로 추진하기 전에는 한인을 흡수할 수 있는 중국 전선을 주요 활

동 구역으로 삼는다. 군대를 편성하는 기간 동안 아국의 전쟁구역 제1선 부근에서 훈련하되 그 지역 책임자에

게 귀속되어야 한다.

4. �전쟁구역 제1선 이후 지구에서는 다만 전쟁구역의 장관 소재지 및 본회 소재지에서만 연락통신 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부대를 모집·편성하여 임의로 체류하거나 기타 활동은 할 수 없다.

5. �한국군 총사령부의 소재지는 군사위원회에서 지정한다.

6. �한국군은 중국 전선 및 전쟁구역 후방을 물론하고 아국적의 사병을 모집·수합하거나 행정관리를 마음대로 둘 

수 없다. 만일 중국어로 된 문화 공작이나 기술 인원을 사용하려면, 이를 모두 군사위원회에서 파견한다.

7. �한국군의 지휘명령이나 혹은 문서와 무기의 청구 수령 등에 관한 것은 본회에서 지정한 판공청 군사처와 상의한다.

8. �중일 전쟁이 끝나기 전에 한국독립당·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 국경 내에 진입하였을 때는 해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관계는 별도로 의논하여 규정하되, 종전대로 본회의 군령을 계속 접수하여 중국군과 배합하여 작

전함을 위주로 한다.

9. �중일 전쟁이 끝났을 때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 국경 내로 진입하지 못한 경우, 이후 광복군을 어떻게 운

용할 것인가는 본회의 정책에 기본하고 당시 정황을 살펴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심각한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

여 의정원의 대변인과 부의장, 군 장교들을 회의에 초청하였다. 이 회의는 여러 날 계속되었는데, 우리 군

이 이 조건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9개 요구 조건의 각 항은 우리에게 매우 

불만족스러웠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긴급한 필요성과 편의성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게 강

요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전선에서 아사와 동사의 위협 때문에 악화될지도 모를 우리 군의 사기

를 고려해야만 하였다. 이 고통은 확실히 나쁜 것이지만 이 고통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그 고통은 더 악화

될 것이다. 둘째, 이 조건들 자체가 명확히 아무런 인도적 고려 없이 불평등에 기초해서 작성된 것임에도 불

구하고, 이 그룹의 비애국적인 행동을 비난할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 셋째, 우리는 우리 군대를 계속해서 생

존하게 만들어야 하고, 우리 군대를 계속해서 먹여야 하며, 또 계속해서 따뜻하게 입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요구 조건들을 수용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들 사이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이것은 한 나라의 군대가 전쟁에 

처한 다른 나라에서 무장 부대로 존속하려면 이 군대는 많은 제약들을 예상해야 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우리가 만일 중국군사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이 조건들에 지금 동의하지 않는다면, 뒤로 미루는 

것이 최상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심지어는 1년 뒤에도 우리 한국군의 활동을 승인하려 하지 않

을 것이라고 이해되었다. 그러는 동안 전선에 있는 우리 군대는 흩어지게 될 위험이 있었다. 전선의 우리 장

교들과 작전참모 장교들은 이 조건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묘사하였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중

국의 요구에 응하도록 결정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싸울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었다. 중

국인들은 우리 한국군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참모총장과 훈련원장을 우리 한국군에 파견하였다. 우리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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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전쟁에서 통일된 지휘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선에 중국인 사령관을 배치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

러나 우리는 중국인 교관들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한국인의 혁명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

기 때문에 그들을 한국군에 배치하는 것에는 분개했다. 현재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중국인들이 

이 조건들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쑨 원의 삼민주의를 한국군에 침투시키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

게 해서 그들은 한국군을 그들의 선봉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금년 5월 김약산은 자신의 조선의용대를 정

규군으로 승급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의용대는 한국군에 합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도 

또한 그의 이전 태도로 되돌아갈 수 없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그를 우리 군의 부사령관으로 임명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그를 부사령관에 임명하였다면 이 임명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그는 해고되었을 것이다. 이 사실을 그도 알았다. 그래서 김약산은 중국군사위원회에 자신을 한국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우리 정부에 의한 임명을 회피하였다. 이 임명

은 김약산을 지난 10년 동안 제5열 분자로 활용해 오고 있는 중국 국민당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약산은 여

전히 그들을 위한 국제 스파이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김약산의 아첨하는 말을 전적으로 믿고 독단적으

로 그를 우리 군의 부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김약산이 우리 군에서 중국의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은 김약산을 우리 한국군 장교들 가운데 한명으로 임명함으로써 우리 내정에 강제

로 발을 들여놓았다. 이 트로이 목마가 우리 한가운데 있는 상황은 우리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즉각 항의 성명을 작성해서 그것을 장제스 총통과 기타 중국의 고위 관리들에게 발송하였다. 이 

성명의 요점은 중국이 만일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그리고 러시아와 체코슬로바키아 사이의 군사 지원의 사

례와 같이 동등하고 우호적인 기초에서 한국군을 원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차라리 군사 활동을 중지하거

나 군사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중국은 자신의 지위가 견고하지 못하였

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즉각 수정하는데 동의하였다. 주자화가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대 및 정당과 적정하게 

상대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즈음이었다. 중국군 참모총장이자 군사부장인 하응훈(Ha Eung-hun)은 우

리 군의 총사령관인 이청천 장군을 회담에 초대하였는데, 그는 대담에서 자신이 9개 조건에 대해 완전히 알

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황포 (중국의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군

부 소장파가 가끔 고위 관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나쁜 상황을 만들곤 한다고 말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는 자

신의 군인들에 대해 불평하였다. 마침내 그는 그들이 곧 명예로운 한국군에 가해진 상처들을 어떻게든 치유

할 것이며 한국군에 확실히 지원을 제공할 것이고 장차 반드시 한국군이 만족스럽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회합 이래 거의 석달이 지났지만 어떠한 종류의 새로운 발전의 징후도 없다. 우리 

정부 기관은 여전히 중국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 내 생각은 중국 쪽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는

다는 아주 철저한 결정이 있거나 김약산이 우리 군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인들의 노력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은밀히 백방으로 노력하였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미국이 우리 한국군과 어떻게든 관계를 확립하지 않

는다면, 중국과 우리 한국군 사이의 관계 개선은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나에게는 우리 앞에 수

많은 난관이 놓여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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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4차 의정원 회의에 대하여

34차 의정원 회의는 10월 25일에서 11월 19일 사이에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전반적으로 조화롭고 성공적

이었다. 회의에는 23명의 의원들이 출석하였다. 이중 20명은 한국독립당 출신이다. 금년의 보궐선거 결과 

23명의 새 의원들이 의원 수에 추가되었다. 이들을 정당별로 계산하면 한국독립당이 5명, 김약산을 포함

해서 조선민족혁명당이 7명, 공산당이 4명, 좌익 정당이 2명, 나머지는 무당파 그룹이다. 좌파 정당이 대

한민국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의정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획기적인 결정이다. 조선민족

해방자동맹38 소속 공산주의 대표들 중 2명은 1년 넘게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지해 오고 있다. 조선민족투

쟁동맹 소속 2명의 대표들 중 1명은 올해 의정원 회기가 시작된 이래 우리와 협력해 왔다. 한지성은 모든 

운동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김약산과 협력해 온 유일한 사람이다. 김약산 휘하의 8명과 정치 깡패로 간주

되는 손두환 휘하의 6명이 전체 회기를 방해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45명(1명이 결석하였다.) 

중에서 이 14명으로는 회의의 단결을 방해하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

한 그들의 충성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통일을 파괴할 수 없었다. 중국 

쿤밍(昆明)에서 소위 ‘한국통일 촉진운동’을 대표하는 손두환과 그의 하찮은 추종자들은 우리의 민족적 명

예를 공공연히 공격할 수 없었다.

올해 의정원에서 중요한 결의안들이 통과되었다. (1)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연합국들에 의한 대한민국임시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을 요구할 것이다. (의정원의 모든 의원들이 이 결의안의 통과를 엄숙하게 지지하였

다.) (2)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독립운동에 종사하는 정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비를 책

임질 것이다. (3)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애국가와 군가를 작곡할 것이다. (4) 대한민국임시정

부는 정부 각부에 차장 제도를 도입할 것이며, 정부 각부를 재조직할 것이다. (5)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우리 한국군에 부과된 소위 ‘9개 조건’을 폐지하라고 요구할 것이며, 국제적 정의의 평등한 토대 위에서 새

로운 군사 관계를 수립할 것이다. 우리 부대들이 중국 영토에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침략국에 대항하여 합

동 군사 계획 하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군은 적어도 임시적으로는 태평양 전쟁구역 중국 총사령관 휘하로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6) 임시헌법에 따라 국무위원회 정원

을 4명 더 증원할 것이다. (7) 정부의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8) 현존하는 정부의 4개 부에 추가

해서 선전부, 경제부, 교육부, 통신부를 신설할 것이다. (9) 임시 헌법은 반년 이내에 개정될 것이다. 이 임

무를 위해 9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선발될 것이다. (10) 류동열, 김규식, 왕학수, 장상권이 국무위원으

로 추가적으로 임명되었다. 김규식과 장상권은 김약산이 속한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김구는 그가 점점 노년으로 접어들고 현 시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의무를 처리하는 일이 다소 힘들게 느껴

진다는 이유로 국무위원회 주석 직의 사임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전체 의원들은 엄숙하게 기립해서 김구

의 사직을 수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표면상 단순한 움직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표면 아래에서는 커다란 

거래가 있었다. 의정원 개회 직전에 김약산과 손두환은 의정원에서 다수를 획득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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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썼지만 실패하였다. 의정원 회기 중에 김약산은 (1) 국무위원회에서 절대적인 다수를 획득함으로써 정

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2) 한국군의 총사령관이 되기 위해서, (3) 이승만 박사를 쓰러뜨리고 한길수를 이 

박사의 지위로 밀어 올려 자신(김약산)이 미국 정부와의 교섭의 전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러나 이 모든 음모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움직이고 있다. 그들의 계획은 김규식을 외무부장으로, 손두환을 외무차장으로, 손두환의 가까운 친척인 

김철환을 군무차장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임시 헌법의 수정 

문제는 이 그룹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그들에 관한 한, 헌법 수정의 주요 목적은 헌법을 교묘하게 변화시

켜 그들이 의정원에서 다수를 획득하여 국무위원회 전체를 그들의 마음에 맞게 재선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현 정부는 헌법의 일부 조항들은 다음 회기 중에 수정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다수

를 확보할 수 없었던 김약산과 그의 추종자들은 (1) 즉각적인 수정, (2) 선거 대의제도의 폐지, (3) 현 국무

위원들의 교체를 주장하였다. 이 주장들을 제안하였던 사람들은 임시 헌법의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한 위

원회를 반년 이내에 9명의 위원을 선출해서 구성하자는 제안에 만족하였다. 야당의 1/3이 선출되었다.

확실히 수많은 어려움이 극복되어야 한다. 만일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의정

원을 지지하는 전문들을 보내준다면 그것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서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나(엄항섭)의 소박한 견해이다.

5. 중국 충칭에서의 외교적 협상

이 절(節)의 서술은 우리의 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현상들에 대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상대하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서방 국가들과 협상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 결과 중국 정부는 우리가 

Lauchlin Currie 박사나 Wendell Willkie 같은 사람들, 기타 미국과 영국의 많은 중요 인사들, 중국 방문

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6. 재정적 지원

우리 정부는 항일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난 4-5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요청하지 않

았다. 우리 정부는 피와 땀으로 번 하찮은 액수의 돈과 미국의 동포들이 보내준 돈으로 간신히 연명해 왔

다. 이로써 정부의 기능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으로

부터 임시적인 대금으로 매달 60,000 중국 달러를 받고 있다. 충칭의 생활비는 매우 높아서 60,000 중국 

달러의 가치는 전전의 600 중국 달러의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200-300명의 직원들의 봉급과 충

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군은 중국군사위원회로부터 매달 약 40,000 중국 달러를 경비로 받고 있다. 쌀 1되(용량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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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3 갤런)의 가격은 180 중국 달러이다. 석탄 100 파운드의 가격은 180 중국 달러이다. 남성 정장 한 

벌의 가격은 8,000 중국 달러이다. 방세는 수천 중국 달러를 줘야 한다. 그러나 그 가격으로는 방 하나를 

얻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충칭에 있는 한국인들의 생활은 가련하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보내주는 돈이 조금 도움이 되

지만 1 미국 달러의 환율은 19.80 중국 달러이다. 김구 선생은 중국 정부에 생활비로 어떠한 재정적 지원

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 업무가 팽창함에 따라 그는 지난 여름 중국 정부에 1천만 중국 달러

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주자화의 커다란 노력 덕분에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이 요청에 동의하였다. 그러

나 중국 국민당의 기밀 비서장인 오철성(Oh Chul-sung)은 중국 정부가 1주 뒤에 2백만 중국 달러를 지급

하겠다고 김구 선생에게 말하였다. 이에 대한 우리의 추측은 우리가 돈을 받기 전에 매우 엄격한 조건들이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우리가 돈을 받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그것을 요청할 것이다.

7. 정부 소재지의 이동

우리는 (1) 우리 정부에 대한 조기 승인과 (2) 우리의 공동의 적인 일본에 맞서 효과적으로 투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원조(군사 보급을 포함하여)에 관한 외교적 협상을 전개할 필요성을 고려해서 우리 

정부의 소재지를 워싱턴으로 이전할 필요성을 느꼈다. 의정원 회기 중에 이 문제는 여러 날 동안 은밀히 

토론되었다. 심지어는 야당 인사들조차도 이러저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워싱

턴으로 정부 소재지를 이전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우리 한국군의 장래 복지를 고려하여 다

수의 의원들은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 소재지를 이전하는 것에 확실히 

동의하였다. 정부의 다수는 이전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 및 기타 관련 문제들에 대해 조사하는데 동의

하였고, 토론을 종결하였다. 

8.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미래 전망

나의 소박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계속해서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고, 우리 군에 강요된 ‘9개 조

건’의 시정을 요구하며, 대부의 실행을 요청할 것이 필요할 것이다. 쓰촨(사천) 대학의 김규식 박사와 장상

권이 여기에 도착해서 그들의 임무를 맡게 되면 우리 정부는 일부 정부 부서들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군의 급속한 팽창이 시작될 것이며, 이와 동시에 모든 전략적 요충지에 광범위한 스파이망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 본토와 만주 사이의 밀접한 연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 본토와 

적국의 현 상황에 대한 우리 독립운동 발전의 현 상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때때로 미국에 공표될 것이

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이승만 박사에게 절대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미국에 있

는 한국인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들의 활동을 증대시켜 한국이 곧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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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상술한 내용은 여기 충칭의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본인(엄항섭)은 아래 사항을 이 박사와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제안하는 바이다. (1) 중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위한 상황을 우리에게 더 우호적으로 만

들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제국주의적 경향을 중국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 없이 공개

적으로 연합국들에 폭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연합국들의 지지도 획득해야 한다. (2) 미국과 영국의 지지

를 획득하고 이와 동시에 약소국들 사이에서 동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3) 미국과 영국 그리

고 모든 연합국에 의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즉각적인 승인과 연합국에의 합류를 요청해야 한다. (4) 미국

이 한국에 무기 대여법을 적용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5) 하와이의 한국인들은 군사 훈련을 받고 캘리포니

아 한국 예비군에 가입하며 미국에서 한국군의 완전한 연대를 조직해서 이 연대가 미국군과 협력해서 싸

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중국 전쟁구역의 사령관인 스틸웰(Stillwell) 장군의 군대와 행동을 같이 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 (7) 한길수의 유죄는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들의 서명을 받아 미국과 중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8) 전후 한국에 대한 국제적 관리를 요구하는 언론보도에 반대한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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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3월 17일, 충칭 주재 해군 무관의 보고

일본, 한국의 상황

이 문서는 시안에서 발행되는 국민당 일간지 1944년 1월 25일자에 게재된 광복군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과 중국 신문 

기자의 인터뷰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청천은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일본의 병참기지화 정책, 황국신민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한국인들을 일본인화하기 위해 일본인과 한국인 간 결혼이 장려되고, 창씨개명과 한국어 사

용중지 등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고발하였다. 그는 신체가 건장한 모든 남성들이 각종 준 군사조직에 징용되고 있으

며, 여성들도 정신대와 위안부로 동원되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배급제의 실시와 지원병의 증가 양상에 대해서도 설

명하고 있다.

내용

해군부 해군작전참모실 정보과 발행 정보 보고 기밀

발신 : 충칭 해군 무관  일시 : 1944년 3월 17일  출처 : 중국 신문  

주제 : 일본, 한국의 상황

우리 부에서 관심을 보일 만하다고 생각하여 시안(西安)에서 발행되는 국민당 일간지 하이킹 진 파오

(haking jin pao) 1944년 1월 25일자에 게재된 논설의 요약을 다음과 같이 전달합니다. 문제의 논설은 한

국인들로 구성되어 충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군사 조직인 광복군의 총사령관으로 불리는 이청천39 장

군과 중국 신문 기자의 인터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방문의 공식적인 이유는 광복군 제2지대를 

검열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사정에 정통한 한국인들에 따르면, 이 방문은 현지 한국인 사령관에게 과

업을 맡길 필요에 의해서 실시되었고 중국 군사당국도 부추긴 것이라고 합니다.

이하는 이 장군과 중국 기자와의 인터뷰 요약으로 출판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국의 상황

장군:

한국 토지의 98%와 부의 95%가 일본인들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다. 90%의 고위 관리들과 70%의 하급 관

리들이 일본인이다. 자유를 빼앗긴 한국인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학살, 폭행, 투옥, 재산 몰수에 노출되어 

있다. 1919년 혁명이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혁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한국은 일본의 군사기지로 전환되었고, 모든 조직들은 군사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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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을 일본인화하기 위하여 일본인들은 일본인과 한국인 간의 결혼을 장려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결

혼 비용을 제공해 줄 정도이다.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적인 직위나 기타 특혜를 획득하는데서 

우선권이 주어진다. 한국인들로 하여금 창씨개명을 수용하게 하고 한국어로 말하고 쓰는 것을 중지시키도

록 강제하는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이것은 3천만 한국인들을 일본의 노예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

이다. 이 노예화 정책이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인들 지배하의 한국의 정치적 상황

일본의 군사적 지배를 받고 있는 한국에는 한국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의 실현을 촉진시키

기 위해 5개의 국이 설치되어 있다. 이 5개의 국 혹은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체육부(Ministry of Physical Education)

그 기능은 전쟁의 필요에 부응하게 한국인들의 신체를 더 튼튼하게 하고 징집에 적합한 한국인들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다.

2) 생산 관리 위원회(Production Control Board)

그 임무는 생산과 소비를 관리하고 군수품과 보급품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한국의 인력이 동원되었으며 생산 능력, 공업 원료, 원자재 등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아니면 가동을 중단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러한 공

장들을 인수해서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고, 기계를 증축하거나 개조하고, 추가 자본이나 원자재 등을 공급

해서 전쟁 물자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게 한다. 대부분의 남성 노동자들은 이러한 공장들로 징발되

고 여성들이 그들의 이전 일자리를 떠맡는다. 

3) 문화 관리 위원회(Cultural Control Board)

이 부서는 한국인들을 일본인화 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새로운 인민 운동’은 일본인들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이 위원회는 모든 문화 단체들을 장악하였고 새로운 단체들을 조직하

기도 한다. 전국을 순회하기 위하여 여행단체들이 조직되었다. 한국인들로 하여금 ‘일본 제국의 영광스러

운 과거 역사’를 감상하게 하기 위해서 영화반과 교육반도 조직되었다. 이 위원회는 일본에 해로운 자료의 

출간을 막기 위하여 출판 산업에 압력을 가한다. 

4) 국방 청년단(National Defence Youth Corps)

이 조직에서 모든 젊은 청년들은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사람들과 25세에서 45세 사이의 사람들 두 그룹으

로 나뉜다. 이 연령 제한 안에 있는 신체가 튼튼한 모든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소방 부대, 탐정 부대,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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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수 있는 부대에 가입해야 한다. 이 부대들의 기능은 헌병이나 경찰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탐정

부대는 일본인들과 변절한 한국인들에 의해 구성되지만, 나머지 두 개 부대들은 오로지 한국인들에 의해

서만 구성된다. 이 부대들에는 어떠한 소형화기도 제공되지 않는다.

5) 애국 부인회(Patriotic Women's Society)

신체적으로 건강한 모든 한국 여성들은 이 단체에 가입해야 한다. 그들은 간호사로 근무하기 위해 훈련받

는다. 그들은 또한 군부대의 위안부로 봉사하거나 채권을 판매해야 한다. 

한국의 최근 경제 상황

일본인들이 한국을 점령한 후 한국에서 토지의 독립적인 경작 시스템은 대폭 축소되었고, 한국 농민들은 

일본인이 통제하는 공동 관개 금융 기관들에 의해 착취당하였다. 일본인들의 수중에 토지의 90%가 장악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을 부양하기에 불충분하다. 농민들은 자신의 직업을 바

꾸거나 중국으로 도망치도록 강요받고 있다. 현재 모든 농산물은 일본인들에게 넘겨져야만 한다. 일본인

들은 그 대신 서민들에게 식량을 배급한다. 한국의 경작 농민들은 현재 아사에 직면해 있다.

모든 산업 공장들은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한국 전역에 은폐되어 있는 무기 공장들, 화학 

공장들, 항공기 공장들에서 고용할 목적으로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훈련시켰다. 원자재의 부족 때문에 일

본인들은 밤낮 없이 한국의 광물 자원들을 수탈하느라 바쁘다. 종, 동전, 철기, 철책 등 모든 금속이 몰수

되었다. 도시와 농촌은 공장들을 위해 전기를 아끼려고 밤에도 전등 없이 생활해야 한다.

소규모 상업에 종사하는 한국인들은 통제 조치들의 적용 및 배급제와 가격 통제의 도입으로 폐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남은 사업체는 일본인들의 수중에 넘어간다. 

배급제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단위별로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식량의 배급제에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

다. 10세에서 50세의 사람들은 B 범주에 포함된다. A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매달 7승(약 30파운드)의 곡물

이, B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3과1/2승(약 15파운드)의 곡물이 배급된다. 이 곡물 중에는 40%의 미곡, 30%

의 두류, 고량 등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곡물이다. 이 배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나무껍

질이나 곡물의 줄기도 먹는다. 전시 공장의 노동자들이나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정규 배급에 더하여 매달 

2승의 특별 배급이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특별 배급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 기름, 소금, 간장, 식초 및 

설탕은 일본인 거주자들에게 배급된다. 많은 한국인들은 1년 내내 이 상품들을 보지 못한다. 한국 면직물 

전부는 일본으로 운송되고 그 대가로 비단과 삼베를 받는다. 신발은 나무바닥으로 만들며 외투와 속옷은 

소매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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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의 군사 활동

1939년에 10,000명의 한국인들이 징집되었다. 1940년에는 20,000명이, 1941년에는 40,000명이, 1942년

에는 50,000명이, 1943년에는 80,000명이 징집되었다. 훈련을 받은 뒤 한국인들은 만주로 보내졌다. 그

러나 다수의 한국인들은 중국, 미국 및 영국군에 맞서기 위해 남쪽으로 파견되었다. 중국에는 20,000명

의 한국인 병사들이 있다. 한국인들의 일반 징집은 1944년에 도입될 것이다. 1943년에 4,000명의 한국인

이 해군에 징집되었고, 북중국에서 400명의 한국인이 해군에 징집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희망에 

반하여 군 복무에 배치되었다. 1942년에 1,500명이 일본 공군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선발되었다. 

2,500명은 기갑부대에 징집되었다. 1943년에 이 목적을 위해 학교에서 선발된 수는 훨씬 더 늘어났다.

일본 박해 하의 한국 문화

한국에는 적은 수의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있지만 한국인들을 위한 대학은 없다. 학생들은 반나절만 공부

하고 나머지 반나절은 일한 의무가 있다. 그들 노동의 수익금은 일본의 전쟁 기금으로 간다. 부유한 한국

인들은 학교 기금의 제공을 꺼린다. 왜냐하면 이 기금은 일본인들에 의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기 때문이

다. 투옥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한국 지식인들은 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다. 서울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 

배합 신문이 발간되고 전부 한국어로만 발간되는 신문도 있다. 그러나 이 신문들은 일본어에서 번역한 것

에 지나지 않는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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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천(지청천)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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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4월 18일 주중 대사 고스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한국 상황, 한국대표단의 미국 방문 제안

31

이 문서에서 고스 대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상황과 한국대표단의 미국 방문 문제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있

다. 그는 1943년 9월 9일 회기를 시작한 임시의정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내각 선거 문제에 대해 조선민족혁명당이 

한국독립당과 같은 대표 숫자를 얻어내기 위해 양당이 내각에서 네 자리씩 차지하고 남은 두 자리는 무소속이나 군소

정당 대표에게 주자고 제안하였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는 한국독립당의 젊은 의원들은 내각 선거 문제에서 조선

민족혁명당 편에 서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권한과 지배권을 동등하게 나누는 것이 대치 정당 간의 

통합을 이루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고스는 충칭의 한인 단체가 카이로회담 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기뻐하였지만 선언문 중에 ‘적절한 시기에(in due course)’라는 문구의 의미에 대해서는 근심하기 시작하였다고 전하

고 있다. 고스는 조소앙 외 4명의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 허가 요청에 대해 쑹쯔원에게 중국 정부의 의견을 물었는데, 

쑹쯔원은 중국 정부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n in Free China - State Department. R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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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환국기념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19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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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는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다룬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 문서 중에는 1942년 조선민족혁명당이 대한민국임시 

정부에 참여하고, 조선의용대가 광복군과 통합된 이후 임시정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한국독립당 세력과의 알력 등이 비교적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조선민족혁명당이 발간한 『우리 통신』은 중국 충칭 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34차 의회 기간 중에 조선민족혁명당 

의원들의 주장과 기타 인사들의 동태, 소식 등을 기록한 것으로, 

주로 임시약헌 수정 문제, 국무위원 확대 문제 등이 다뤄지고 

있다.

또한 김약산이 한길수, 이경선 등 미주 한인운동의 지도자들과 

주고받은 서신들에는 임시정부 내에서 좌익을 형성했던 

김약산 그룹이 이승만과 경쟁하고 있던 한길수, 이경선 등 미주 

한인운동의 지도자들과 제휴하여 이승만을 견제하며 미주 

한인사회의 지원을 획득하려 했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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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민족혁명당과 김약산의 서한

01

1942년 11월 18일 조선의용대 총대장 김약산이 

한길수40에게 보낸 서한

이 문서는 조선의용대 총대장 김약산이 미국의 한길수에게 보낸 서한이다. (서한은 국한문 필사본과 그것의 영어 번역

본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영어 번역본을 중심으로 번역했다.) 김약산은 이 서한에서 조선의용대와 광복군의 통합 

후의 상황, 자신을 비롯한 조선민족혁명당 세력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결합한 후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한국독립당 세력과의 알력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김약산은 한길수에게 강연과 출판 등을 통해 미주 한인들, 특히 학생들에 대한 정치훈련과 지도에 매진할 것을 임

무로 부여하고 있다. 이 서한은 미국 내 활동과 관련한 김약산과 한길수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내용

조선의용대 총대장 김약산

길수 동지

우편으로 보내신 편지와 로이 씨 편에 보내신 서류 수편 등은 다 잘 받았습니다. 동지의 정의의 분투와 천

재적인 활동에 대해서 심심히 동지적 경의를 표하오며 동지를 협조하여 공동 분투하는 여러 동지들에 대

해서 친애의 우의를 보냅니다. 먼저 이곳 소식을 말씀드리고 다음 그곳 일과 동지의 활동에 대한 아우의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용대 개편에 관한 건

저는 당신에게 개편 선언서와 같은 주제를 다룬 신문 스크랩을 보내는데, 저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우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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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독립당에 보낸) 거짓 성명서를 없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용대는 광복

군과 병합한 이래  제1지대가 되었고 더 나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중국인들로부터 더 많

은 관심과 동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조직은 현재 한인 대중 속으로 침투해 들어갔고 북중국, 만주, 그

리고 한국으로 조직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니, 부디 믿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것

입니다. 한국광복군 파견대는 이미 일본과의 전투에서 연합군과 접촉했습니다. 일본놈들은 비행기로 우리 

의용대에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일본놈들이 모든 한인들을 철도 구역에서 내쫓고 있으니 나머지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前) 광복군은 병합의 결과로 2지대가 되었지만 그 지도자의 부정이 너무 심해서 부

대원 중 한 명이 사령관 라일한(Ilhan Lar)41을 암살했습니다. 그 부대의 참모 장교 6명이 체포되었고 그들 

중 한 명은 자살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현재 중국 감옥에서 복역 중입니다. 2지대의 새로운 사령관(지대

장)은 전 광복군 참모장 이범석이지만 그 또한 혁명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신조차 그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2지대는 지금까지 어떤 전투에도 참여할 수 없었지만 이미 1년 이상 

시안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당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독립당의 2지대는 너무 뒤죽박죽이라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당신은 이것이 편협한 반혁명 행위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의 무거운 책임을 자각하고 당에 상관없이 과업을 촉진하기 위해 우

리의 모든 노력을 다 쏟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책임이 단지 우리 민족

(race)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합투쟁전선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에 동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독립당)이 유치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우리를 왜곡하고 중상하려 하

고 있지만, 일본놈들의 계략을 막기 위해 더 큰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려 해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지체된 그러한 상황들을 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

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한 소식은

이번 충칭에서 개최된 34차 의회에 경과를 약기한 ‘우리통신’(Our News)이란 간행물을 참조하시면 아시

겠지만, 어제와 오늘의 회의 내용은 매우 유리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독립당의 보수파는 현재 위원회

(committee)가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미국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

는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제안은 한인 단체가 삼민주의의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

고 나서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승인될 것이고 또한 1천만 위안(달러)의 대출이 허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위원회는 그와 같은 제의를 받아들일지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제안을 따르지 않고

는 중국정부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받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이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미국으로 거처를 옮긴다면 미국 정부로부터 그와 같은 제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게다가 평화회담이 열리면 워싱턴은 중심지가 될 것이고 다양한 활동에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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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미국으로 옮기는 방법은 국무위원회(National Committee)나 임시의정원 의원들이 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 사이에서 중국문제위원회(China Affairs Committee)를 

선출하여 중국에 군사 조직을 유지하면서 전신으로 그들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조직하도록 권한을 부

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제안입니다. 동기 중 하나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실패 후 그들이 중국정부

에 분개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미국으로 옮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상황의 근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용대와 광복군의 합병 이래로 중국 관리들은 사령관 이청천

(그들의 사람)보다 부사령관 김약산에게 더 주목합니다; 1지대(전 의용대)는 2지대보다 더 많은 배려를 받

습니다; 중국정부는 한때 독립당에만 유일하게 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혁명당도 중국정부로부터 동등한 지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핍박받을 것을 바라며 비밀보고서를 만들어 우리를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으려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여 사실상 모두 지쳐 여기서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임시의정원 시작 때 결원을 채우기 위해 새 의원 몇 명을 선출해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우리 

당의 어떤 구성원도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시도를 했지만 그들의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에서 13명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미국으로 옮기려는 데는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

다. 임시의정원에서 우리는 그들의 헌법 위반에 주의를 기울이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저

지른 실수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 우리는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 대의제도를 통한 선거가 혁명가들 간의 직접선거 제도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이것은 이

론상의 장점에 기초했을 때 거부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러한 수정안이 통과 된다면 중국에서는 

영원히 침몰될 것이라는 이유로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들의 당에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미국으로 옮기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설사 정부가 미국에 위

치해 있더라도 권력이 그들의 손에 있는 한 여전히 그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이 운동의 패배는 우리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

습니다.

이 운동을 패배시킨 우리 주장의 요점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외교 관계를 위한 직접적인 기구

가 아니고, 대신 최고 권력기관으로써 전쟁을 수행하고 혁명 운동을 촉진하는데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고

국을 향해 나가야 한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그들의 완벽한 실패는 단지 일본과 싸우는 새로운 중국 

저항군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잘못된 방식에 기인한 것이고, 외교 관계에서 그와 같은 구식 방법으로

는 미국에서도 완벽하게 실패할 것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제안의 하나는 매우 기만적이고 중국의 여덟 개 성에서 실시되고 있는 헌법 제4조의 

소위 대의제도를 통한 선거(Election Through Representative system)의 폐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당신

이 아는 대로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범 때부터 반대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정부

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거짓된 법률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대의제도를 통한 선거

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임시의정원 의원은 그들의 법적 거주 지역에 따라 정부가 위치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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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선출되는데, 예를 들어, 경기도(Keiki-do)에서 태어나고 현재 정부가 위치

해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경기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서 자신을 선출합니

다. 결론은 모든 도(道)가 여기서 동일하게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도들은 단

지 두 명의 사람에 의해서만 대표되고, 다른 도는 ‘수십’ 명의 사람들에 의해 대표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

른 도들은 대표가 없거나 어떤 자격도 없는 소수의 대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단지 그 어떤 도에서 태

어났다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선출됩니다.

떳떳한 양심을 가진 어느 누가 그 도의 사람들이 그에게 그것을 할 그 어떤 권한도 위임하지 않았는데, 그

렇게 우쭐대면서 자신을 선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거짓된 것을 버리

고 보다 소수의 사람들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 다시 말해, 인구 비례에 따라 백 명이나 천 명 당 

한 명이 대표하도록 하거나, 일반 구성원들(the rank and file)이 모든 곳에서 직접 선거 제도를 통해 그들

의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제안은 선거구를 ‘특별’ 선거구와 

‘일반’ 선거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특별 선거구는 백 명 당 한 명을, 그리고 일반 선거구는 천 

명 당 한 명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특별 선거구는 정부와 군대가 위치한 지역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고 일

반 선거구는 미국과 같은 곳이나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곳 어디든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이

론적 어려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혁명기 동안 전투 부대 뿐만 아니라 혁명적 기구에도 관대한 

배려를 하기에 충분히 공정하게 보일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했던 바와 같이 정부가 위치해 있는 지역은 모든 정당의 혁명적 지도자의 만남의 장소이고 군

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은 전투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희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 선거구는 특별

한 배려를 받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도 불필요해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군대 주둔 

지역은 200명 당 1명의 대표자를 뽑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계획에 근거하여 미국

에 있는 8천 명의 한인들은 8명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이 거리상에서 

봤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 하에서 미국과 멕시코에 있는 한인들은 8명의 대표자만 선출하

게 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직접 선거에 의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선거 방법에 대해서는 1,000명 당 직접선거나 우편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 먼저 100명 당 1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8,000명(예를 들어 미국에서) 중 80명의 대표를 주고 그러고 나서 선출된 80명에서 8명

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관행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지도자들이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고 전신으로 중국에서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

된 주장을 하는 것(misrepresentation)을 멈추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제안은 중국에 있는 모든 한인 혁명

가들과 다른 한인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대표자를 통한 선거 제도라는 현

재의 관행은 정부가 위치한 곳에만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은 충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쿤밍(昆明), 시안(西安), 로양(洛陽)과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아주 이상하고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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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요구는 정부 구역(Government area)은 충칭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중국 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모든 지역이 정부 구역으로 고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의정원 개원을 위한 적절한 대표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 계획 하에서 전투 구역과 미국의 대표들이 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정부 구역(중국을 

의미)의 대표자 3분의 2 이상이 확실히 올 수 있고 그 대표들의 3분의 2로 의정원은 적절하게 개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임시의정원의 이번 회기에 채택되어야 내년 초에 실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

지만 그들은 개정에 반대합니다. 그들이 내년 의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한 이유는 사실상 그들

이 개정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이 내년에 채택된다고 가정하면, 그 개정안은 다음 해까지 효력

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개정을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내

년 4월 이전에 개정안을 채택하는 것에 타협하고 동의했고 그 결과 다음 선거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실행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전반적인 개정은 선거 개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 9인의 위원이 선정되었고 그들 중 대부분이 우리의 의견을 따른다면 그것이 보장될 

수는 없더라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임시의정원 의원의 총 수는 겨우 59명이고 선거는 단지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당의 13명이 선출되었으나 그들의 수는 너무 적어서 완전한 승리를 기

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무위원회 선거는 네 개의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신

경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4명 모두를 선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입니다.

저로서는, 제가 군인이고 국무회의(National Council)에서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

문에 국무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폐지될 수 있지만, 우리 동지들이 위원회에 있는 한 어

떠한 차이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이 개정되는 내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위원회에 들어갈지 말지는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문제와 관련해, 저는 이승만 박사와 크롬웰(Cromwell)씨가 미국 국무성에 그와 같은 

편지를 쓴 것은 큰 실수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비폭력 혁명의 주창은 혁명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고 정부로부터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는 것 또한 지적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결과, 외무장관 조

소앙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책임자를 징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당신과 이

승만 간의 논란을 끝내는데 동의했습니다.

내일 제출될 우리의 다음 제안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재편 문제이지만 당신이 위원회에 있을지 어떨지 

알지 못해 다음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모든 견해는 현 의정원 회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침은 그들을 타도하거나 없애

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해외 독립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그들과의 협력과 진

실한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이해와 정직한 협력의 첫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서 우리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우리의 정당한 조언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저는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이 매

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민중들 사이에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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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모든 문제가 그곳에 있는 한인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 단

체가 미국과 멕시코의 모든 한인들에게 이 문제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문제를 논의하는 책임을 지

기를 바랍니다. 뉴스에 대해서는 그쯤 하기로 합시다.

3. 그곳 일에 대해서

통합에 대해, 우리는 여기 정부와 통합되었고 그곳의 다양한 한인 단체들이 통합되었지만 정당들은 여전

히 독립된 단위로 남아있습니다. 정당들의 통합은 많은 정책에 관한 의견차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을 합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따라야 할 가장 좋은 경로는 예를 들어, 중한

민중동맹단(Sino-Korean People's League)42, 중국후원회(China Aid Society), 그 밖의 단체들과 우리와 

같은 사상을 가진 개인들을 영입하여 조선민족혁명당(미국)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지금 언급된 

단체들과 한미문화협회(The Korean American Culture Society), 유학생회(Students Association) 등과 

같은 그 밖의 단체들은 특정 개인 집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부디 유학생회, 중국후원회, 그리고 부인회는 연맹(제안된 조선민족혁명당을 가리키는 것 같다)에서 대표

권을 부여해주세요. 그러나 한미문화협회와 중한민중동맹단은 다른 나라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 대표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적어도 이론상 이것이 옳다고 믿고 여기지만, 중한민중동

맹단과 한미문화협회가 (새로운) 조직에서 대표권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각각의 조직에서 오로지 한

인들로만 구성한 한인분과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불완전한 조직에서는 효과적인 활동이 수행될 수 없

다는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저는 당신이나 같은 견해를 가진 다른 중요한 인물

들이 대중들에 대한 정치적 견해나 호소를 하는 출판물이 당 또는 당의 지방본부 이름으로 발간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중한(中韓), 중미(中美) 단체는 단 하나의 올곧은 목표를 유지할 수 없고,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들은 문화적 교류나 서로 공통되는 어떤 일에서 협력할 수 있지만,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race)에 대한 분명한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조직된 토대 없이는 혁명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 당신이 조직의 토대를 명확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4. 임무에 관하여

임무에 있어서는 우리 전 교포와 특히 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양이 중심문제입니다. 저는 당신과 

다른 동지들이 대략 두 개의 다른 출판물로 정치적 훈련과 논리적 지도를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것이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독립당을 의미)은 대중들을 더 잘 끌어 모으고 있는데, 그

들이 두 개의 훌륭한 신문, 신한민보와 태평양주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황과 관계없이 대

중 조직과 군사력 없이는 외교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물질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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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어떠한 호소도 하지 말고 대중들이 참다운 선전을 통해 우리의 정직함과 진실성을 알도록 해주세

요. 우리의 당면한 관심은 외교 관계보다는 문헌과 강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승

인을 요구하거나 언론이나 말(words)을 통해 미국에 전후 한국의 독립을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전적

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질

(qualification)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그것을 먼저 언급할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정부는 우리의 상황을 완벽하게 알고 있지만 누군가는 우리가 계속 요청하면 뭔가 우연히 일

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요구를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인격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현실적이고 몽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저

는 당신의 추천서를 위해 망설임 없이 동지들 사이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 소련 영토에서의 소식에 대해

경선 동지가 저에게 이것에 대해 문의했지만 철저하게 상황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조사한 후 일정한 양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을 당신에 말할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한인 파견대(Korean detachment)는 트로츠키 당의 지속적인 협

박과 일본 비밀 요원들의 방해로 인해 1939년 해산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한인 청년 대부분은 러시아의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징집되었고, 현재 소련의 해군, 육군,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시베리

아의 한인들은 소개(疏開)되었고 현재 중국 신장의 바로 북쪽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 

150,000명 정도입니다. 소위 전 혁명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체포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처형되고 그 밖의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중요한 인물들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로 큰 손실이고 한인들에 대한 나쁜 반응이지만, 러시아 시민으로

서 (러시아 군)에 가담한 그들은 새로운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소련 국민들이 머지않아 일본놈들

(Japs)과 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련은 일본 파시스트들의 주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소련을 

의미할지도 모른다)은 동서에 있는 악마를 파괴하기 위해 적절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주에

서 일본놈들에 저항하고 있는 한인 파견대는 단지 2천 명에 불과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내로 소련 영토에 있는 한인 부대를 재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서 한인 부대를 조직할 기회는 없습니까? 그곳에 있는 8천 명의 한인들 중 2천 명의 군대를 조직하는 것은 

가능할 듯하니, 저는 당신이 이 방면에서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힘을 구성

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미국에 있는 한인들 사이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탐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당신은 이 편지를 정덕근(鄭德根 D.K. Chung), 이경선(K.S. Lee)과 같은 

동지들 및 그 밖의 중요한 동지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하십시오.

11월 18일 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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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신문 스크랩. (2) 연맹(League)의 구성과 조선민족혁명당 선언. (3) 조선의용대 재편에 관한 선언서 복사본 2부. (4) 

우리통신(Our news.)

추신: 저는 매일 로이(Roy) 중위를 만납니다. 그는 매우 좋은 사람이고 믿을 만합니다. 며칠 전 중국군사

위원회의 하(Hou) 장군(광복군을 감독하는 사람), 로이씨와 제가 저녁식사를 함께 했고, 거기서 우리는 당

신의 활동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장군과 저는 대단히 감명받았습니다. 미국에서의 당신의 많은 활동들이 

여기의 모든 신문에 나오고 충칭의 모든 지도자들이 당신의 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로이씨와 논의 단계에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결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에 대해 동정

적입니다. 두 사람이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우리의 활동에 관한 한 중국, 영

국, 미국, 소련 관리들과의 모든 것이 괜찮고, 우리 사이에는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그들(독립당을 의

미)의 활동에 관한 한 그들의 선전은 허무맹랑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매우 기회주의적입니다. 그래서 그

들이 어느 방향에서건 신뢰를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선 씨가 연맹 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League)의 복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이것을 동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에게 전해주고 여기 소식들을 이야기해주세요. 시간이 없어 모두를 적지 못하니 모든 

사람들에게 제 안부를 전해주세요.

약산.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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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혁명당 『우리 통신』 제1호

(1942년 10월 25일)

02

『우리 통신』은 충칭(重慶) 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제34회 의회 기간에 조선민족혁명당 의원들의 주장과 기

타 인사들의 동태, 소식 등을 기록한 것이다. 제1호는 사설과 발간사, 회의장 스케치, 소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설에서는 제34차 의회가 국제 정세와 세계 여론의 흐름이 독립운동에 유리한 국면에서 개최되어 그동안 참가하지 않

았던 각 당의 인사가 참가하여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사설은 의회가 각 당파를 통일하고 올바른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을 획득하고 광복군을 한국군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장 스케치에서는 개원식과 회의장의 모습 및 신임의원의 심사 과정을 전하고 있고 정의장에 당선된 홍진 의원이 

약력이 소개되어 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의 빈궁한 상황 및 도착할 의원들의 동정을 전하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대한민국 제34회 의정원 의원일동 (194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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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대한민국임시정부, 미국 문서로 보다

조선민족혁명당 『우리 통신』 제2호

(1942년 10월 25일)
03

『우리 통신』 제2호는 사설로만 구성되어 있다. 사설에서는 우리 민족의 최대 임무가 통일단결이고 현재의 유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통일과 단결은 오직 민주정치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사설은 최의산, 김구, 조소앙의 발언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의 주장은 결국 우리 민족이 통일단결해야만 

자신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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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혁명당 『우리 통신』 제3호

(1942년 10월 27일)
04

『우리 통신』 제3호는 사설과 회의장 스케치, 단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설에서는 민족의 생사존망을 결정하는 엄중한 

시기에 개최된 이번 의회가 당파의 입장을 초월해서 민족의 이익을 대표해야 모든 문제를 순조롭게 처리하고 내부 단

결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회의장 스케치에서는 신임의원 심사 건, 각종 위원회 설치 건, 본원 행정 

보고, 정부 보고 경과를 소개하고 있다. 단평에서는 의회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조선민족혁명당 측의 제안이 수록

되어 있다. 즉 토론 전에 각 당파 간 의견 교환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 전 민족의 이익을 앞세워 당파 간 상호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 내부 단결과 외교군사 난국을 타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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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혁명당 『우리 통신』 제4호

(1942년 10월 28일)
05

『우리 통신』 제4호는 사설과 전론(專論), 회의장 스케치와 단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설에서는 각종 위원회 조직 문제

를 다루고 있는데, 의정원법 32조에 규정된 8과를 통합하여 모두 4개의 위원회를 조직하고 각 위원회 마다 5명씩 20

인의 위원을 선정하기로 했다는 경과를 전하고 있다. 전론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한 조선민족혁명당 측의 입장이 개진

되어 있다. 즉, 국내 인민이 직접 선거할 수 없을 때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령이 시행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광복운동

자가 선거권을 대행하자는 것, 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자는 것, 각 부 부장제를 각 부 위원회제로 개편하자는 것 등

이다. 회의장 스케치에서는 정부의 정무보고와 각부의 행정보고를 소개하고 있다. 정무보고에서는 광복군 활동 9개 준

승, 대한민국건국 강령, 국기양식 규정 등 10여 건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 졌다. 행정보고에서는 조완구 내무부장, 조성

환 군무부장, 박찬익 법무부장, 이시영 재무부장, 조소앙 외무부장의 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건국강령

을 의회 통과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ㆍ공포한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전개되었다. 단평에서는 여당 의원이 질의에 

소극적인 것을 지적하며 정부를 편달하는 질의에 적극 참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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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혁명당 『우리 통신』 제5호

(1942년 11월 1일)
06

『우리 통신』 제5호는 사설로만 구성되어 있다. 사설은 지금이 독립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이니 세계 반침략 민주국가

의 원조를 얻어 독립의 기초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설은 국제적으로 유리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각 당파나 각 개인을 망라한 연합정부로 개편되어야 하며, 현행 헌법과 건국강령을 현재 조

건에 맞게 개정해야 하며, 각 당파의 의견불일치를 조정할 ‘의원구락부’를 조직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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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혁명당 『우리 통신』 제6호

(1942년 11월 2일)
07

『우리 통신』 제6호는 사설로만 구성되어 있다. 사설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각 방면의 인사가 지지할 수 있는 강력

한 정부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점은 보존하되 단점은 고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임

시정부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건국강령을 부분적으로 개정한 뒤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광복운동자의 선거

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의원의 임기를 정하는 방식으로 약헌을 개정하며, 정부 기구에 각 당의 인사를 적절히 참가

시키자고 제안하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097Ⅱ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

조선민족혁명당 『우리 통신』 제7호

(1942년 11월 4일)
08

『우리 통신』 제7호는 사설과 단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설에서는 각 당파가 오랫동안 서로 소통하지 못한 관계로 이

번 의회에서 다양한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의회의 곤란성을 증가시키는 유언비어를 폭로해서 제거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설은 신임의원이 건국강령을 부인한다는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이번 의회에서 건국강령을 

개정해서 민족의 공동 강령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헌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이 현 내각을 타도하는데 있다는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군중의 기초 위에 강화하자는 것이며, 무원칙하게 국무위원 수

를 증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을 전복하려 한다는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대한

민국임시정부는 우리의 최고혁명기구이며 광복군 9개 조건을 개정하자는 취지라고 답한다. 단평에서는 헌법 개정과 건

국강령의 문제에서 각 당의 이견을 해소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민족적 입장에서 당파적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합리적인 것에 복종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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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혁명당 『우리 통신』 제8호

(1942년 11월 5일)
09

『우리 통신』 제8호는 사설과 회의장 스케치로 구성되어 있다. 사설에서는 약헌 개정의 시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의회에서 약헌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설은 결함이 발

견된 이상 결함을 연장시키는 것은 혁명정신에 위배되며, 독립운동가와 동포가 직접 참여되지 못한 정부는 이들의 신

임을 얻을 수 없고, 국제적으로도 약헌의 결함이 지적되고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급히 필요한 

것만 개정하고, 10여년 전부터 개정의 필요성을 고민해 왔으며, 광복운동자 중 우수한 분들이 서로 협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회의장 스케치에서는 행정 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서 전하고 있다. 건국강령,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문제, 인도 

국민대회와의 관계, Hull의 서신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임시정부 22년 예산초과 추인안과 23년 

결산안이 통과되었으며, 헌법수정위원 9인을 선출하여 수정하게 한 후에 차기 의회에 제출하게 하자는 안에 대해 즉각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결론을 맺지 못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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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혁명당 『우리 통신』 제9호

(1942년 11월 6일)
10

『우리 통신』 제9호는 사설과 회의장 스케치, 단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설에서는 각 당파간의 신임관계에 대해 언급

하고 있다. 사설은 우리 목표가 일제를 타도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는 데 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을 확

대ㆍ강화하는 데 있는 이상 상호간에 불신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먼저 합작관계를 수립하여 구체적인 

혁명사업에서 협력하는 과정에서 신뢰관계가 생기는 것이지 신뢰관계를 먼저 수립한 후 혁명공작을 같이 해야 하는 것

은 아니라고 역설하고 있다.

회의장 스케치에서는 약헌 개정에 대해 이번 의회에서 하자는 의견과 차기에 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토론 현장

의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다. 단평에서는 약헌 개정 시기에 대한 조선민족혁명당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즉, 현행 

약헌이 목전의 혁명정세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히 개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군중의 기초 위에 확

대ㆍ강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차기에 개정하자는 것은 향후에도 충칭의 유망생활을 계속하자는 실망스러운 주장이

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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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혁명당 『우리 통신』 제10호

(1942년 11월 9일)
11

『우리 통신』 제10호는 사설로만 구성되어 있다. 사설에서는 약헌 개정이 민족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군중과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약헌 제2장 제4조 제2항의 선거권 조항은 충칭에 거주하

는 소수의 광복운동자를 제외하고 국내외에 거주하는 광대한 동포와 광복운동자에게 아무런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부여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의정원과 임시정부를 광대한 군중의 기초 위에서 건립하려면 각지의 사람들에게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부여하는 민주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설은 군대 특별선거구, 임시정부 소재지 특별선거구, 보통

선거구 등 3대 특별선거구를 설치하고, 각지 선거인은 반드시 등기하며, 의원 임기를 정하는 3가지 사항은 이번 회의에

서 반드시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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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혁명당 『우리 통신』 제11호

(1942년 11월 10일)
12

『우리 통신』 제11호는 사설과 회의장 스케치로 구성되어 있다. 사설에서는 과거 우리 혁명이 강한 적의 압박 때문에 여

러 차례 실패했지만 세계정세의 발전은 우리 혁명에 절대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천재일

우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분열로 국제적 원조를 쟁취하지 못하고 강력한 혁명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

고 있다. 사설은 각 당파 및 각 개인이 이번 의회에 공동으로 참가하여 초보적 통일을 형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상호 양

보와 신임으로 이번 의회에서 약헌 개정 문제를 해결하여 혁명운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회의장 스케치에서는 22년, 23년 결산 통과, 23년 예산과목 통과, 정부 부서 충실안(차장제 실시), 광복군 9개 준승 취소

안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는 또한 즉각적인 약헌 개정을 요구하는 김약산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김약

산은 약헌에 결함이 있으면 즉시 수정해야 하고, 약헌 개정안이 이번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각지의 수많은 혁명가와 

동포를 단결시키고 이 기초 위에 정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약헌 제4조 제2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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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혁명당 『우리 통신』 제12호

(1942년 11월 13일)
13

『우리 통신』 제12호는 사설과 전재(轉載), 회의장 스케치로 구성되어 있다. 사설에서는 약헌 수정위원 9인을 선출하여 

6개월 이내에 약헌 수정안을 작성한 후 의회를 소집하여 통과시키기로 결정된 것이 조선민족혁명당 측의 양보에 의한 

것임을 전하며,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일치된 수정안을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전재에서는 중한문화협회 주최 건국기념일 행사에서 중국 측 주요 인사인 쑨저성(孫哲生), 펑위샹(馮玉祥), 우톄청(吳

鐵城), 저우언라이(周恩來)가 한 연설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단결이 모든 국가의 존립과 광복을 위한 첫 번

째 조건이라고 주장하며 중한 양 민족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회의장 스케치에서는 약헌 수정위원에게 수정의 내용을 일임하고, 약헌 수정위원의 수는 9인으로 하며, 약헌 수정의 시

간문제는 늦어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도출된 사정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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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혁명당 『우리 통신』 제13호

(1942년 11월 17일)
14

『우리 통신』 제13호는 사설과 회의장 스케치로 구성되어 있다. 사설에서는 우리 혁명 선열이 세계 어떤 민족의 혁명 역

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민족의 독립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민족 내부

의 불단결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설은 민족독립의 절호의 시기를 맞은 유리한 환경에서 일치협력해

서 노력한다면 조국광복의 대도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회의장 스케치에서는 동포에게 고하는 글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3인의 위원을 지정하고, 현재의 5부에서 선전부, 생

계부, 학무부, 교통부 4부를 증설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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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942년 4월 8일 조선의용대에 대한 지원과 

대일전 정식 참전 승인을 요청하는 이경선의 비망록

이 문서는 조선민족전선연맹 미국 하와이지부 대표 이경선이 조선의용대에 대한 지원과 대일전 정식 참전 승인을 요청

한 비망록이다. 이경선은 군사훈련과 풍부한 전투 경험을 가진 조선의용대에 적절한 무기와 자금이 지원된다면, 5만이 

넘는 만주와 시베리아의 한인부대들을 통합하고 대일전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후 중국과 미국의 한인들은 대일전에 참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었다. 

이 문서 역시 조선의용대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대일전쟁에 직접 참전하는 것을 승인해주도록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

이경선이 쓴 비망록

sir:

제2차 세계대전은 그 독특한 성격으로 인류의 자유를 위한 세계 혁명의 새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정의의 정신으로 추축국에 대항해 싸우고 있는 연합국에 최종적인 승리가 올 것이

라고 믿습니다. 

나라 안팎의 우리 한인들은 1910년 일본이 기만적으로 한국을 강제 병합한 이래로 부당한 일본 정권에 맞

서 끊임없이 싸워오고 있습니다. 1919년의 독립운동, 1926년 광주학생운동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잔혹한 

통치에 맞선 한국 민중들의 단결된 항의였습니다. 그러나 운동은 나라 안의 적의 극심한 탄압으로 진압되

었고 세계정세로 인해 다소 방해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모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도록 강제하는 2차 대전에 직면

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한국 민중의 해방을 위해 가장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한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혁명적 지도자들은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군사 활동을 위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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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전투부대들을 결속시키는 혁명적 본부를 수립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 혁명의 역사는 투쟁 전선이 아직 통합되지 않았고, 군사 활동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는 한국 민중들 사이에 명백하지 않습니다.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모든 민족은 분열, 파벌 갈등과 많은 다른 사소한 문제들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우리는 발상의 실현만으로

도 우리의 신성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전투부대들을 통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군사 교련, 정치적 견해의 차이와 상호 이해의 부족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군자금의 부족이 대규모 군사 활동을 막고 있습니다. 김약산 장군의 지도 아래 1938년 조직된 중국 

충칭에 본부를 둔 조선의용대는 이런 이유로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시베리

아와 만주에 2백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정규병과 게릴라들로 구성된 한인 무장 세

력들은 5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무장 세력들은 사상에서는 통합되어 있지만, 무기와 수송을 

위한 자금 부족으로 인해 활동에서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무장 세력은 효과적인 부대의 유

지를 위해 필요한 현대적 기계화 전쟁에 불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중국 조선민족전선연맹43(The United Korean Racial Fighting Front in China)의 미

국과 하와이지부를 대표하여 당신에게 조선의용대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공식 

승인해 줄 것을 간절히 그리고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이 한인 부대는 중국군의 정치 공작에 협력하여 조직되었습니다. 현대전에 적절한 군사훈련과 전투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김약산 장군과 그의 부하들은 만주의 모든 전투 부대들을 통합하고 마침내 시베리아

에 있는 정규 한국군을 통합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와 자금을 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면, 한인 무장 세력들이 연합국 측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국의 투쟁 성공을 위해서 일본과 싸우는 태평양전쟁에서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

신시켜주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심으로 그리고 공손하게 당신이 우리의 요구를 고려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는 당신이 조선의용대가 무기와 자금의 충분한 지원으로 일본과 싸우는 연합국에 정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승인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조선의용대는 연합국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인 혁명 운동의 성취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연합국의 최종 승리를 위한 바람과 믿음을 담아.

1942년 4월 8일, 단기 4275년

조선민족전선연맹 미국 하와이 지부 대표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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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국 독립운동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

이 문서는 일본의 한국 강점 이래 대략 1941년까지 한국, 만주, 중국, 미국 본토와 하와이에서의 한인 독립운동의 경과 

이력을 정리한 것이다. 각 지역의 독립운동 세력을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파

(conservative party)와 진보파(progressive party)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미주지역 한인 독립운동 세력 역시 보수파와 진보파로 구분 짓고 있다. 보수파에 대해서는 확고한 계획이나 정책이 없

고, 낡은 사상, 공허한 꿈, 이기적 우월감으로 특징짓고 있다. 반면 진보파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 확고한 계획을 고

수하며 긍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양 세력에 대한 상반되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내용

한국 독립운동에 관한 진실

1905년과 1910년 보호국화와 합병이라는 배반에 의한 일본의 예속 하에 10년 동안 정치적·경제적 이중 

압박의 끔찍한 경험을 한 후, 2천 5백만 한국인들은 1919년 3월 1일 한국의 민족적 독립을 위한 그들의 열

망을 표현하기 위해 결속했다. 운동은 완전히 무저항이었고 나라 안팎으로 퍼졌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마

을마다 불태우면서 혹독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진압했다. 그들은 살아있는 50명의 신도들과 함

께 교회를 불태웠고44 장날 사람들 앞에서 세 명의 지도자를 산 채로 삶았다. 어린 소녀들과 심지어 나이든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저질러진 일본인의 만행과 잔학행위는 한국인들에게 잊힐 수 없었다. 그러한 엄청

난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민족 독립을 위한 한국인들의 정신은 죽지 않았고 죽지 않을 것이다. 독립운

동의 정신을 표현하는 슬로건(slogan)이 만들어졌다. ‘일본놈(the Japs)의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자유인으

로 죽자.’

그러나 어느 나라든 민족 혁명의 역사에서 혼란스런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 미국, 중국과 러시아 혁명의 진실이다. 사실, 한인 독립운동은 그런 혼란스

런 단계를 거쳐 지난 23년 동안 수행되어 왔다. 갈등, 분열, 그리고 많은 논란이 조직과 지역 간에 발생했

다. 그러나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그들은 두 개의 당파, 즉 보수와 진보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보수파

(conservative party)는 주로 감정적이고 모호한 생각, 애매한 정책과 허영심 많은 영예의 노장들로 구성

되어 있다. 그들은 점차 사람들의 신뢰와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다. 진보파(progressive party)는 구체적 

정책과 함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준비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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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젊은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고 전투부대들 사이에서 통솔권

을 장악하고 있다. 현재 각기 다른 곳에 있는 두 당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에서

조선총독(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은 3·1운동으로 자극받았고 일본의 ‘물샐틈없는(water-

tight)’ 정책45을 주도적으로 없앴다. 한국인들에게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했다. 이 기회

를 틈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나라 전체에 걸쳐 각 지방마다 계급(class)별로 진보파에 의해 대중 조

직 운동이 시작되고 강화되었다. 진보파의 신조를 따르는 주요 단체들은 청년동맹(the Young People’s 

Union), 노동조합(the Labor Union), 소작농조합(the Peasants’ Union), 신간회, 근우회, 그리고 여성회

(the Women’s Union)였다. 이들 단체들은 총 회원 수 50만 명을 보유하고 전국에 수백 개의 지부를 설치

했다. 참가자 30만 명, 13,943건에 이르는 파업, 시위, 폭동과 같은 많은 직접행동이 1929년과 1932년 사

이에 이들 단체의 회원들에 의해 실행되었다. 이들 사건들 외에 1926년 융희황제46의 장례식 때에 학생시위47

가 일어났고, 1929년의 광주학생운동48은 가장 주목할 만하다. 참가자는 15만 명을 헤아렸다. 일본인에 의

해 죽은 수는 1천 명을 넘었고 투옥된 사람의 수는 5만 명이었다. 이 모든 직접행동들은 진보파의 지도 아

래 실행되었다. 1931년 9월 18일 만주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점령49이 시작된 이래, 조선총독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단체 회원들에 의한 더 큰 직접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서 다수의 지

도자들을 체포하고 기존의 단체들을 해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기회를 틈타 끊임없이 강력하

게 진행되고 있었다. 1938년과 1939년 사이 평양과 송도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함경남도 전역에 걸친 폭

동(riot)과 다사도50의 일본 해군기지에 대한 파괴 활동이 이 기간 동안 일어났다. 수천 명의 진보파 성원들

이 매년 정치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러한 용기 있는 활동 동안, 혁명운동의 주도권이 진보파의 손에 넘어갔

다. 보수파에 관해 말하자면 몇 몇 종교 지도자 측이 그들의 교회에서 약간의 선동 행위를 한 것을 제외하

고 어떤 새로운 조직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유일하게 눈에 띄는 사건은 1935년과 1936년에 평양의 기독교

도들에 의한 신사참배 항의시위였다. 보수파의 많은 지도자들이 민족 독립운동에서 믿음을 잃고 친일파가 

되었다. 그들은 열렬하게 자치운동을 지지했다. 그들은 민중들(the people)의 모든 신뢰와 지도력을 상실

했다.

2. 만주에서

3·1운동 후 3년 또는 4년 간, 보수 지도자들은 만주 한인들에 대한 실질적 권력을 행사했지만, 그들의 조

직이 일본군 수비대에 의해 진압된 이후 만주 한인들 사이의 지도력 또한 진보 지도자들의 손에 넘어가 버

렸다. 그러나 1931년 9월 18일 일본군의 만주 점령이 시작된 이래로, 만주 철도 전역에 존재하는 모든 한

인 조직들은 해산되었고 지도자들은 남중국으로 이동했다. 현재 일본 놈들(the Japs)과 전투를 계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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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만주와 몽고 내륙에는 조선의용대가 있다. 이들 의용대원은 모두 몇 천 명이다. 조선의용대의 중요 

조직은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소작농 조합, 청년동맹, 의열단51과 약 3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조선민족

혁명당이다. 블라디보스톡 근방 시베리아 동부를 따라, 세 개의 한국군 부대가 있다. 이들 무장 세력은 일

본으로부터 한국을 해방시키는데 직·간접적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3. 중국에서

1919년 3·1운동 이래로 난징과 상하이52에 많은 단체들이 있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운

동은 통합되거나 분열된 채로 행해졌다. 1938년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자동맹(Korean Racial 

Emancipation League), 조선혁명자연맹53(Korean Racial Liberty Union), 조선청년전위동맹54(The 

Young Peoples' Vanguard)으로 알려진 4개의 진보 단체가 한커우55에 모여 조선민족전선연맹(The 

United Korean Racial Fighting Front)을 조직했다. 1938년 10월 10일, 조선의용대가 김약산 사령관 지

도 아래 조직되었고 중국 측에서 대일전 참전에 대한 공식 승인을 얻었다. 김규식과 김약산은 중요한 인물

들이다. 전자는 미국에서 교육받았고 후자는 중국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다. 그들의 활동으로 이들 두 사람

은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한인들의 신뢰와 지도력을 얻었다.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으로 알려진 세 개의 보수 단체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할 목적

으로 한국광복전선56(The National Restoration Front)이란 이름으로 역시 결합되었다. 1940년 9월에 소

위 한국광복군이 조직되었다.

현재 진보파나 보수파에 속하는 충칭과 그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3분의 2가 진보파에 속하고 3분의 1이 보수파에 속한다. 한인 혁명가들의 수가 현재 중국에서는 

많지 않지만, 그들은 자유 중국에 그들의 혁명 기지를 만들고 있고 만주와 한국에서의 활동들을 지휘하고 

있다.

관측통이 품고 있는 의문은 ‘왜 보수파와 진보파가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결속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다. 그들의 성격, 구성, 정책과 실제 과업의 차이 때문에 그들은 결속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진보

주의자들은 과학적 관점에 기초한 명확하고 확고한 정책을 수립했고 용기 있게 실제 과업을 수행한다. 보

수주의자들은 어떤 확고한 활동 계획이나 정책 없이 낡은 지역주의, 피상적인 형식, 파벌주의와 허영심에 

매달린다. 따라서 이들 당파 간의 결속은 불확실하다. 설사 그것이 성사되더라도, 어떤 실제적인 과업은 

불가능할 것이다. 통합운동은 지난 4년 내지 5년간 진행되고 있지만 성공하지 않았다. 보수파는 현재 소

수의 멤버들로 극동에 존재하고 한인 혁명가들 사이에서 어떤 실질적인 리더십도 없이 단지 이름과 지위

만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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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과 하와이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하와이의 1세대 한인 인구는 4천을 넘지 않는다. 이 숫자 이외에 한국인을 조상으로 둔 6

천의 미국 시민들이 있다.

동지회와 국민회(Korean National Association)로 알려진 두 개의 주요 단체는 한인의 사회 복지에 관심

을 가졌다. 그들은 모든 기존의 단체들이 민족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확고한 계획이나 정책 없이 이따금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두 단체 간의 많은 충돌과 분규 후에 그들은 마

침내 미국뿐만 아니라 하와이에서 보수 운동과 진보 운동으로 갈라졌다. 

1941년 4월 보수파와 진보파의 8개 단체 대표들이 호놀룰루에서 함께 만나 소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United Korean Committee)를 조직했다. 그러나 두 파의 실질적 통합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형식적으로 통합되었을 뿐이다. 중국에서 두 부류가 통합되지 않도록 한 바로 그 이유가 미국의 단체

들을 분리된 채 유지하게 한다. 보수파는 민족 해방을 성취하기 위한 명확하고 확고한 계획이나 정책 없이 

여전히 낡은 사상, 공허한 꿈, 이기적 우월감에 매달린다. 그들은 국민들이 단지 이름과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만을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워싱턴 D.C.에 이승만을 위원장으로 하

는 외교 기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진보주의자들은 명확한 원칙, 확고한 계획을 고수하면서 긍정적으로 일을 해오고 있다. 그들은 조선민족

전선연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들은 실질적인 한국인 전투 부대인 중국과 만주의 조선의용대를 

지지한다. 미국과의 외교 관계 시작을 위한 단계로, 진보주의자들은 워싱턴 당국에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한길수를 지원하고 있다. 

진보적 부류의 모든 단위들은 최근 극동의 조선민족전선연맹과 제휴한 연합 전선을 형성했다. 진보파의 

구성원들은 대체로 근대적인 교육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다. 대략 20명의 한인들이 한길수의 노력을 통

해 그들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곳에서 미국을 위해 일하고 있다. 

두 당파의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진보파

중한민중동맹단

조선의용대후원회

중국후원회

한인유학생회(The Korean Students’ Federation)

한미문화협회(The Korean American Cultur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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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파

하와이 국민회

동지회

미주 국민회

하와이 국민당 지부

대한부인구제회(The Korean Women's Relief Society)

그들의 궁극적 목표에서는 결속했지만 적어도 현재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은 효과적인 공동 행동을 

하기에는 너무 폭넓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모든 면에서 명백하다. 전자는 목적이 피상적인 형식만을 가지

고 지적 이상 단계에 머물러있는 것에 만족하는 듯하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그들의 국민들과 그들의 기

본적인 요구에 따르는 진보주의자들은 실질적으로 한인 혁명운동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들은 지금이 대

중적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프로그램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의 리더십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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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선의용대 총대장 김약산, 조선민족전선연맹 강령

이 문서는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기본강령과 투쟁강령을 정리한 것이다. 기본강령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타도와 조선 민

족의 민주적 독립국가의 건설을 필두로 일반 민주주의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투쟁강령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통치세

력의 근본적 박멸, 전민족의 반일통일전선 수립, 전민족 혁명 총동원, 군사행동의 적극 전개, 중국 항일전쟁에 참가, 세

계 일체 반일세력 연합, 자치운동ㆍ타협주의ㆍ신구파 등의 내간 숙청 등을 내세우고 있다.

내용

조선민족전선연맹 기본강령

① 일본 제국주의의 타도와 조선민족의 민주주의적 독립국가의 건립

② 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신앙의 자유 보장

③ 일본 제국주의 및 매국적 친일파의 일체 재산 몰수

④ 근로 대중의 생활 개선

⑤ 의무 교육·직업교육의 국비 실시

⑥ 정치·경제·사회상 남녀 평등권의 확보

⑦ 조선민족해방운동을 원조하는 민족·국가와의 동맹 체결 및 우호관계 증진

조선민족전선연맹 투쟁강령

(1) 일본 제국주의 통치세력의 근본 박멸

① 전국적 총폭동의 조직과 군사행동의 준비

② 왜적 이주민의 구축

③ 조선 내 왜적의 일체 공사유재산의 몰수

④ 조선 내 왜적의 정치·경제 기타 일체의 지배세력 박멸

(2) 전민족의 반일통일전선 건립

⑤ 전민족적 반일통일전선의 건립

⑥ 전민족적 반일통일전선 반대 경향의 배격

⑦ 전민족적 반일통일전선은 민주집권제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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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민족 혁명 총동원

⑧ 전국 농민을 동원, 왜적 지주와 이주민 구축운동·납세거부운동의 전개

⑨ �전국 공인, 특히 왜적의 군수품 공장·수전·광산 및 각종 교통기관에서 일하는 공인을 동원하여 태업·파업

을 전개하여 왜적의 일체 공업시설 파괴운동 전개

⑩ 학생·지식층 및 문화인을 동원하여 민족문화를 발양하고, 왜적의 노예교육을 박멸함

⑪ 전국 각 종교단체를 동원하여 민족해방투쟁에 참가시킴

⑫ 전국 부녀를 동원하여 민족해방투쟁에 참가시킴

(4) 군사행동의 적극 전개

⑬ 국외 각지의 민족무장부대를 연합하여 통일적 민족혁명군대를 조직하여 민족해방전쟁을 실행함

(5) 중국의 항일전쟁에 참가함

⑭ �국내에서는 왜적의 후방교란 및 무장투쟁을 실행하고, 동북에서 항일 반만 공작에 참가하며, 중국관내에서는 

직접 중국의 항전에 참가함

(6) 세계일체의 반일세력연합

⑮ 중국민족·대만민족 및 소련을 최대의 반침략 반일세력으로 삼아 긴밀히 연계함

⑯ 일체의 반침략 진선국가 및 세계 반침략 운동회와 긴밀히 연계함

(7) 자치운동·타협주의·신구파 등의 내간숙청

⑰ 자치운동 및 참정권 운동을 박멸함

⑱ 친일파 조직 時中會·亞細亞協會 등 일체 반동단체를 박멸함

⑲ 기타 왜적의 일체주구를 삼제함

⑳ 중국내의 밀수업자·마약상인을 숙청함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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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41년 2월 9일 김약산이 한길수와 

이경선에게 보낸 서한

이 문서는 김약산이 1941년 2월 9일 미국의 한길수와 이경선에게 보낸 서한이다. 비밀리에 추진 중이던 계획의 진전 

상황을 설명하고 철저한 기밀 유지를 부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밀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었는지 이 서한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김약산이 계획과 관련된 모든 편지와 문서를 미국 해군성을 통해 

전달하도록 당부하면서 한길수가 조선의용대 대표로서 해군성과 접촉하여 제안에 대한 동의를 얻는데 노력할 것을 촉

구한 것으로 볼 때, 조선의용대에 관한 미국 정부의 군사적 지원 등과 관련된 일일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친애하는 길수와 경선에게

저는 길수의 전보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조선의용대를 대표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떠났다는 소식에 매우 

기쁩니다. 미국에서의 임무와 관련해, 길수가 한국의 대의를 위해 그와 같이 두드러진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는 매우 행복하고 당신이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제안의 개요에 관한 경선의 요청에 대해, 저는 이곳 미국대사관의 해군 무관을 통해 해군성에 보낼 것이지

만, 당신에게 초안의 복사본을 보내니 미스터 한이 조선의용대 대표로서 미국 해군성과 접촉하여 우리 제

안에 대한 그들의 동의를 얻는데 노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에 성공하든 못하든 이 계획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세요. 여기에도 그것에 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의용대 대원들도 모릅니다. 또 다른 시도를 위한 어떤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이번

에 이 제안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 누구에게도 이것을 보여주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 일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미 해군성을 통해 전달하도록 합시다. 이 편지는 미 해군 무관을 통해 당신에게 전달될 것이고 당

신 또한 저에게 보내는 편지를 제가 이곳의 미 해군 무관을 통해 받도록 같은 경로를 통해 보내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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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 바랍니다. 이곳 우체국은 모든 전보를 조사하므로 만일 기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우체국을 통

해 사적이거나 공적인 서한을 보내지 마세요.

경선이 우리 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카고에 있는 친구에게 보낼 것을 요청했지만, 저는 그것이 기밀이기 때

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선이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의 계획을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필요

하다면 별도로 시카고의 친구에게 간단한 편지만 씁시다.

통합 문제에 관해, 저는 경선의 의견에 크게 동의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당신에게 이 문제에 관한 편

지를 다시 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완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 저의 견해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나중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의 목적을 위해 이곳 중국 중앙사진스튜디오(Chinese Cental Photographic studio)에서 우

리 의용대의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리랑 노래, 의용대 대원들, 의용대의 가족 생활 상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세트를 구매해서 우리 지지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을 위한 어떤 수단을 확보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어떤 종류의 영화인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지만, 광복군이 영화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은 이제 허무맹랑한 선전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

의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한 방법으로 준비해서 우리의 적들과 대면합시다. 저는 

『의용보(Korean Volunteer Bulletin)』57의 빠른 성장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이 문제를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획에서 혁명당의 이름을 추가하는 이유는 당으로부터의 협력 없이는 군무(軍務)를 계승하기가 매우 어

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잡한 조직들이 배제된 이유는 우리의 조직에서 그와 같은 단체들

과 일을 비밀로 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선이 한길수씨에게 편지를 쓰거나 전보를 치고 그에게 이를 알리기를 바랍니다.

길수에게 주어진 인가증(certificate of authorization)에 관해, 그것을 영어로 써야 하는지 중국어으로 써

도 괜찮은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1941년 2월 9일

약산

(번역 – 최승학)

출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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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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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발행되는 《중화민국뉴스》 

1942년 2월 12, 13, 14, 18일자에 게재된 논설

중일전쟁의 전장에 있는 조선의용대(한성지)

19

이 문서는 1942년 2월 뉴욕에서 발행되는 『중화민국뉴스』에 네 차례에 걸쳐 게재된 조선의용대의 기고문이다. 조선의

용대 창설 목표, 창설 이래 3년간 중국 항일전장에서의 활약상 등을 연도별로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조선의용

대와 중국군의 연대 투쟁을 부각시키면서 이것이 향후 중국과 조선 민중의 결속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강

조했다. 이 기고문은 조선의용대의 활동이 조선의 독립을 위한 것임은 물론이고 일본과 싸우고 있는 중국을 돕는 것이

기도 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 내 한인들은 물론이고 중국인들의 조선의용대에 대한 후원을 희망하며 기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

미국 차이니즈 리퍼블릭 뉴스(the Chinese Republic News)에 

게재된 조선의용대 기고문

D. Chung이 번역, 뉴욕시 차이니즈 리퍼블릭 뉴스(the Chinese Republic News) 

1942년 2월 12, 13, 14, 18일자로 네 개의 시리즈로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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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일전쟁 전장의 조선의용대

한지성58

조선의용대 창설이 계획되고 있을 때, 우리는 세 가지 뚜렷한 목표를 제시했다.

1. �중국인들과 전투에 실제 참여한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는 모든 조선인 혁명 동지들, 중국의 항쟁

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총동원 할 것.

2. 조선 민족의 전투 부대를 설립할 것, 그들을 이용해 적을 소탕하고 고국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할 것.

3. �적의 민간인들과 싸우고 적군을 황폐화 한 다음, 동방의 예속국 민중들을 동원하여 참전하거나 그들의 정당

방위전에서 중국을 지원하게 할 것. 이 두 가지 목표는 우리 선전활동의 목적이자 우리 운동의 정책이다.

지난 3년간 최고 사령관 장 장군의 영도 하에 있던 우리는 후난성59 북쪽, 허난성(Honan) 북쪽, 장시성60북

쪽, 광시성61 북쪽, 광시성 남쪽, 치장62 서쪽, 산둥성63 남쪽, 타이항산64, 청태산, 후베이성 북쪽에서 산시

성65까지 그리고 그 밖의 남동쪽 국경에 있는 5개 성과 6개 지구 전쟁 지구에서 군사작전에 참여했다. 그것

은 표로 만들어질 수 있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전투들 중 가장 두드러지고 아마 가장 격렬했던 것은 후베이성66 Hsewhien 지구의 치하오 강둑에서 

1939년 2월 동안 벌어진 것이다. 4일간의 전투는 적에 대한 성공적인 선전선동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1939년 3월, 허난성67 북쪽의 시산(Sheisan)을 공격 했을 때 우리는 자살분대에 들어갔다. 우리는 적진지

(敵陣地)와 9대의 육군 탱크를 파괴했다. 또한 우리는 빗발치는 탄환과 소총 숲에서 중국인 대령 르우의 

목숨을 구했다. 이때부터 우리는 모두 극도로 고무되었다. 허난성의 현지인들은 애국적, 희생적이고 정서

적인 황홀경의 광기에 사로잡혔다. 

1939년 4월, 우리는 200미터 떨어진 허난성 북쪽 시공(Sheigong)의 군사작전에 참여했는데, 강력한 적군 

200명을 무장 해제시키고 항복의 표시로 백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떠들썩한 승리를 거두었다. 

1939년 12월, 우리는 후베이성(湖北省) 북쪽의 군사작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후퇴할 때 그 유명

한 ‘초토화 정책’을 보여주었다. 같은 달 우리는 광시성 남쪽 콸룬68 전투에 참여했다.

1940년 1월, 우리는 후베이성 북쪽의 Eungsung 구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적에 대한 게릴라전을 수행했다. 

같은 달 우리는 또한 11차례의 반격에 참여했다. 

1940년 2월, 우리는 Changlingshorusan 작전에 참여했다 - 시안(Shewhien)구에서의 격렬한 전투에서 

우리는 적에게 잊지 못할, 깊이 각인된, 기억할만한 패배를 안겨주었다. 우리는 또한 항저우69(Hangchow)

와 샤오(Hsiao)산 작전에서 민간 방위부대(the civilian defense units)를 이끌고 적과 교전을 벌였고 약간

의 포로를 잡을 수 있었다. 동시에 항저우시에서 놀라울 정도로 파괴적인 전투를 벌였다. 같은 달 우리는 

장시성 북쪽에서 전투를 하지 않고 적을 항복시키기 위한 새로운 선전선동 방법을 도입했다. 

1940년 3월, 우리는 후베이성 북쪽에서 군사작전에 참여했고, 같은 달 장시성의 Cheehao강 부근에서 다

시 적에 대한 선전선동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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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8월, 우리는 적으로부터 60미터 떨어진 후베이성 북쪽 Minapa구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반전(反

戰) 노래 축제를 시연했다.

1940년 12월, 허난성 북쪽에서 우리는 ○○ 부대와 ○○ 장교와의 합동 노력을 통해 적의 통신망을 파괴

했다. 

1941년 1월, 우리는 타이항산 작전에 참여했다. 1월에 우리는 또한 허난성 북쪽의 Cheehien 구에서 철로 

50화리(華里)를 파괴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적의 최전방과 후방에서 항일 선전물 50만 부를 배포했다. 약 40만 부는 표어이고 나

머지 10만 부는 팜플렛이었다. 우리는 또한 포로 2백 명을 전향시켰다. 관계 구축과 홍보 활동을 통해 우

리는 적을 증오하게 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5만 명의 중국인 선전 부대를 조직화했다.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비상 상황에 협력했고 아동 복지 업무에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우리는 또한 한국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중국 돈 2만 위안을 수령했다. 

이 3년 동안 우리는 수십 만 명의 중국 민간인들과 병사들을 접촉했다. 최전방에서 우리는 참호 속에서 장

교와 사병들과 함께 생활했고 전투에서 우리는 함께 고지를 정복했다. 우리는 군인들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자살 소대에 지원했다. 우리는 점령지역의 민간인들을 방문했고 패배에 직면하여 그들의 

정신적 저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상당한 동지들을 격려했다.

우리 삶의 지난 3년 간 일어났던 일을 없던 일로 한다면, 인간 존재의 무사 평온한 시기로 간주될 것이다. 

국민(people)으로서 우리는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목표는 공동의 적에 대한 저항에서 진정성, 

성실성, 희망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중국인 친구들을 격려하고 자극하는 것이다. 희생하는 데에는 한계가 

없었고 우리는 기꺼이 최고의 물질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다, 찬바람이 울부짖고 대지가 싸늘한 눈으로 

반짝이는 겨울철에, 우리의 옷은 얇았고 식량은 부족했다. 우리가 채소나 다른 것들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날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있었다.

우리가 언제나 항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늘 출정하고 있었던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자주와 확신이 있

었기 때문이다. 나라 없는 국민으로서, 창조와 건설을 위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렸다. ‘희생’과 ‘투쟁’

이 모토(표어)이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가장 가슴 깊은 깨달음, 정신적 만족, 미래의 밝은 희망을 가지

고 있다. 오늘날 항일전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중국 민중이 450만이 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처에 반

(反) 침략 국가의 우호적 민주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반란군 부대로서 우리 조선인들은 이 가공할 투쟁에

서 혼자가 아니다.

지난 3년간 중국 항일전에서 우리의 삶은 기록으로 볼 때 기쁨의 시간이 다소 뒤섞이고 다시 가슴 속 깊은 

통곡의 시기로 끝나는 것 같다. 이런 종류의 기록은 언젠가 중국과 조선 민중을 결속시킬 고귀하고 신성한 

다리를 건설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확실히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 크고 강력한 전투부대를 조직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망상

(delusion)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 정부의 현실적 지원을 받는 조선인 혁명 분자들의 전투부대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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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저항전의 동맥을 통해 흐르는 조선 혁명 혈통의 한결같은 생명선을 유지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적

은 전투력으로서의 우리 부대를 아주 두려워한다. 사실상 그들은 10개 사단의 대담한 병사들보다 소규모 

조선인 전투원들을 더 두려워한다. 그들은  우리가 조선 혁명 조직의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직접 전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본의 심장부에서 터지게 되

는 폭탄(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 혁명 분자들을 의미) 주입을 위한 수단들을 복잡하게 위임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꿈의 실현을 공허하게 만들 수 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일본의 

제국주의적 프로그램 배후에 있는 세력들은 우리 인민들을 파괴하는데 지독하고 해로운 속임수와 술책들

의 다종다양한, 창피하고 추잡하고 은밀한 수법들을 시연했다. 때때로 그들은 중국에 있는 우리 혁명군과 

조선 인민 사이의 동정적 유대를 갈라놓으려 했다. 그들은 조선과 중국의 두 인민들 간의 항상적 이해관계

를 약화시키려 획책하기도 했다. 그들은 수천 명의 무뢰한들과 다른 악명 높은 사람들을 고용한 일상적이

고 교활한 작업에 거액의 돈을 썼다.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은 결국 수치스럽고, 유해하고 더러운 속임수일 

뿐이다. 우리는 싸울 각오가 되어 있고 그들이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 선택한 어떤 분야에서도 준비가 되

어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있는 조선의용대원들은 모든 조선인들에게 유용한 격려를 줄 수 있다. 다른 한

편,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우리에 의해 조선의 독립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불타는 욕망에서 자발적으로 조

선의용대후원회를 조직하였다. 

장 총통의 직접적 지휘 아래 중국에 좋은 장비를 갖춘 약 3만 명의 한국인 혁명 부대가 있고, 이들이 실제

로 많은 군사작전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에 있는 조선인들에게 알려져 있다. 게다가 그들은 우리 중 일부

가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며, 특별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종류의 정보를 통해, 그들은 민족적 신념과 자신감을 배로 되찾았다. 그들은 장래가 매우 밝다는 것

을 확신하고, 2천 3백만 조선인의 가장 성스러운 피난처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오랫동안 귀하게 여겨

온 독립의 꿈을 되찾기 위해 조선의용대원들이 압록강을 건너 의기양양하게 행진하기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다. 

지금 중화민국은 그들의 방어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세계의 모든 반(反) 파시스트 국가들과 

인민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매우 확고하게 연합하고 있다. 반면에 파시스트 강도들은 그들의 지배적인 전쟁 

이슈로 ‘내가 살기 위해 네가 죽어야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그들 자신에게만 기댄다.

사실상 조선의용대원들은 중국의 다부진 군인들이 지난 4년간 벌인 전쟁의 추세 속에 그들이 활동했던 것

을 점검함으로써 그들 조선의용대원들이 신성한 의무로서 대면해야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 했다. 사실, 우

리의 독립을 확립하고 중국인들의 저항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 저항 세력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다. 이것은 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의 공헌이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는 이미 적의 배후로 

우리 전사들의 주력부대를 파견했는데, 그곳은 조선인이 더 많이 있는 곳이다. 차근차근 우리는 조선의 북

동쪽으로 이동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적의 장비를 탈취하고, 그들과 전투를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 

투쟁을 통해 우리는 자립심을 얻었고 조선인의 민족의식 속에서 영원히 유지되는 무기를 얻었다. 우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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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적인 전쟁 기록과 함께 우리는 사랑하는 조선의 동포들에게 우리가 ‘총력전에서 떨쳐 일어나 적과 

맞설’ 것이라고 전적으로 선포한다. 적어도 이것은 조선에서 일본인의 토대를 뒤흔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

다. 이는 또한 그들의 저항 때문에 중국인에게 가해진 압력의 상승을 의미할 수도 있다.

조선인들이 훌륭한 문명의 문화적 배경과 결부된 4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자, 

여기서 묻겠다. 이와 같은 문명을 가진 인민들이 영원히 민족으로서 운이 다했다고 간주되어야 하는가, 아

니면 그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정치적 선전 작업이나 전쟁의 부분적 전투 계획에만 탐닉하지 말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 스스로 전

쟁의 무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를 독립과 해방이라는 목표로 인도할 투쟁력과 전쟁 승리

의 영광에 의해서이다. 

전체적으로 조선과 그 밖의 다른 우호적인 국가들 역시 신성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조선

에는 2천 3백 만 인민이 있다. 중국에는 1백 5십만 조선인들이 있고 적의 통치 하에는 더 많은 수가 있다. 

적국은 긴급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또는 조선에 있는 2천 3백 만 인민들과 중국의 

1백 5십만이 적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저항 시스템을 틀어지게 하지 않고, 그

래서 적에게 흡수되지 않고 어떻게  적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편히 앉아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여기거나 애국심이라는 현상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위 자기 확신에 너무 의존할 수도 없고 모든 것에서 이긴다고 할 수 없다. 과거의 경험에 인도받

고 현재의 사실에 직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하지만 정치도 해야 한다. 그리고 만

약 그럴 수 있다면, 조선의용대는 적 치하에 있는 우리 인민들과 투쟁의 현장에서 끝까지 싸우거나 함께 

할 것이다. 또한 빨리 그럴 수 있다면, 중국의 저항 책략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매우 유리한 사항이 될 것

이다. 반대로 조선인 저항세력이 패배의 편에 선다면 중국의 저항에 적어도 더 많은 고난을 가중시킬 것이

다. 이 사실 때문에 조선인 저항세력은 그들의 책임을 통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저항전에서 중국인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자각한다. 게다가 이것은 모든 반(反) 파시스트 국가와 인민들의 공동의 문제이다. 

우리는 조선의 혁명가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의무를 무시하고 내버려둘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또 다시 조직을 갖춘다. 그리고 또 다시 현재 일본에 있는 좋은 장비를 갖추고 강력

한 적에 맞서 피와 살로 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투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조선 인민의 장래 행복을 확신한다. 

우리는 이미 활동 현장에서 새로운 전투부대를 활용했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리고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

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 안팎의 우리의 중국인 친구들, 그리고 그 밖의 세계의 우호적인 

이웃 국가들에게 물질적 원조와 정신적 지도를 기대한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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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4월 21일 장기형이 맥퀸(McCune)에게 보낸 서한20

이 문서는 장기형(Key H. Chang) 목사가 전략사무국의 한국 전문가 맥퀸(McCune)에게 보낸 서한이다. 장기형은 미

국 로스앤젤레스 한인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면서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와 기관지 『독립』 발행에 관여하였고, 태평

양전쟁 말기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 일본어 번역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 인물이다. 이 서한에서 그는 미주 한인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맥퀸의 질문들에 답변하고 있다. 특히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조직 그 자체나 지도자들의 지

도력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지도자들이 매우 편협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거나, 국

민회와 동지회가 너무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비판한다.

따라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한인 통합운동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다만 조직과 지도력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도자들로는 이승만, 서재필(필립 제이슨), 한길수를 각각 고문, 명목상의 

지도자, 활동가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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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장기형70이 맥퀸(McCune)에게, 1942년 4월 21일

909 W. 36th place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1942년 4월 21일

친애하는 맥퀸(McCune),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몇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편지에 한 

두 줄 쓰려고 합니다. 당신의 부인에게 유감스럽게도 당신이 병 때문에 침상에 누워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병에서 빨리 회복되어 새로운 자리에서 일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당신이 새로운 일자리를 좋

아하고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워싱턴에서의 일과 관련하여 저를 기억해줘서 고맙

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더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종류의 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 항상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바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점에 들어가서. (1) 의용대71와 한길수: 당신이 알고 있는 대로, 의용대는 언제나 일에서 한길수를 지원하

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와 결부될 것입니다. 반면에, 한길수는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의용대의 일

을 돕고 지원할 것입니다. 사실상 그는 의용대 일을 계속하고 확장하기 위해 어떤 출처에서 돈을 얻을 것

입니다. (2) 의용대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 탈퇴했습니다. 이유는 두 단체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의용

대의 존재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연합위원회의 방해 없이 활동하기 위해서입니다. (3) 의용대는 극동 침략

자에 저항하는 전국연맹(the National League to Resist the Aggressor in the Far East)의 회원이 되기

로 결정했는데, 이 단체는 지도력에서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단체입니다. (4) 물론, 의용대

는 처음부터 ‘자유 회의(Liberty Conference)’라는 발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합위원회는 그

것을 후원하고 좋아해야만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아이디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종익(C.I. Song)72이 회의에 대해 보

고했고 그는 당연히 그들에게 회의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은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5) 그렇습니다. 저는 한순교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재편 계획에 대해 들었습니다. 대중들의 

반응에 관한 한, 한순교의 재편 계획은 거의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

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의 그것을 비웃습니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대로, 연합위원회는 다양한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오

로지 두 단체가 가장 강력한 회원입니다; 즉 국민회와 동지회. 이들 단체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나머지 단

체들은 단지 이름뿐입니다. 숫자상으로 그들은 아마 하와이와 본토에 있는 한인들 대부분을 대표합니다. 

당신이 연합위원회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묻는다면, 이것입니다. 저는 연합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

정으로 대표적인 통합 한인 운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거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 단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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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괜찮을지도 모르나, 지도자들이 매우 편협하고 확실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사고방

식에서 봉건적이고 제국주의적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비판도 환영하

지 않고, 조금의 혁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 어떤 새로운 발상이나 계획들을 두려워합니다. 여전

히 그들은 언론과 순회 설교로 일반인들을 다룰 줄 압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사실

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그러한 비열한 책략들을 발견했습니다. b/ 기존 단체의 

지도력에 따르는 사람들은 다소 정치적으로 무식하고, 맹목적으로나 순전히 습관적인 타성에 의해 그들을 

따릅니다. 따라서 국민회나 동지회가 더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단체들은 지도력이나 질적인 

면에서 조선의용대후원회나 중한민중동맹단과 같은 소규모 단체들만 못합니다. c/ 사실상 재미한족연합

위원회는 그저 국민회와 동지회에 의해 통제되고 조종되는 단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재미한족연합

위원회가 한인 운동의 핵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록 수적으로는 적어도 지도력에서 우수한 이들 소수 단

체들이 국민회와 동지회 혹은 연합위원회 이름 아래 결합된 세력의 속박을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많

은 싸움과 알력이 있을 것입니다. d/ 현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장악한다면 자유를 되찾기 위한 운동은 성

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핵심으로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력, 정치, 조직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예를 들어 대의권에 근거해서) 반대 단체

들은 진심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조직이 민주적 기초위에서 설립된다면, 즉 임원들이 명

확한 조건으로 일반 투표로 선출되고 그것이 연공서열보다 공적에 근거한 것이라면, 저는 지금 재미한족

연합위원회에 반대하는 그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반대하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

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대표성을 지니기 위해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수나 규모에 상관없이 

서로 다른 단체의 대표들로 이사회와 직원들을 구성해야 합니다. 정책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길수와 같은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용해야 합니다. 요컨대 반대 단체들을 조화시키기 위해 전체 

조직이 재편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에 대해. 이 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한인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사

람을 어디에서도 얻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승만은 동지회 회원들에게는 괜찮지만 다른 단체들에게는 아

닙니다. 그는 너무 나이가 많고 비능률적입니다. 한순교는 아마추어 정치인이고 아무도 그에게 귀를 기울

이지 않을 것입니다. 김호는 똑똑하지만 교활합니다. 김병연(P.Y. Kim)73은 부적절합니다. 한길수는 행동

과 봉사를 겸비한 사람이지만 정치인이 아닙니다. 필립 제이슨74이 어떤 확실한 조직과 그 스스로를 동일

시하지 않는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최적임자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의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여전히 한

인들로부터 사랑받습니다. 제가 세 명을 선택해야 한다면 이승만 박사, 제이슨 박사, 한길수입니다. 이승

만 박사는 고문직으로 제이슨 박사는 명목상의 지도자로 그리고 한길수는 활동 현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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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용대의 본질과 활동들에 대해 한 두 마디. 조선의용대후원회의 목적은 대의를 위해 실제 그들의 피

를 흘리는 중국의 의용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의용대후원회의 회원들은 미국의 한인들과 그들의 활동

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하와이의 한인들은 홍보, 물질적 기부, 혹은 외교 활동의 형태로 많은 일

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늙었고(그들 대부분) 실제 전투 현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수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독립을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용대후원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의용대와 제휴하고 돈이나 군수품으로 그

들을 도우려 합니다. 따라서 의용대후원회는 적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극동의 한인들과 유

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길수는 한국군 사령관인 그곳의 김약산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

고 있습니다. 현재 하와이에 있는 이경선(K.S. Lee)은 극동과 연락을 계속하고 있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요컨대 조선의용대후원회는 중국과 한국에 의용대를 위해 기능뿐만 아니라 그 존재에도 헌신적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지치기 전에 이 긴 논문(thesis)을 끝내야겠습니다. 당신에게 말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

만 다른 시간까지 그것들을 남겨두어야겠습니다. 당신에게 가끔 편지를 써 약간의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

다. 저는 서신을 정기적으로 보내려 하지만, 마음은 굴뚝같은데, 때때로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건강을 기원하며 당신의 진실한 벗, 

장기형(Key H. Chang)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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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1월 26일 현순75의 특별 보고21

이 문서는 현순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자신의 그간 활동에 대해 쓴 비망록이다. 현순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결성 이

후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위원회 임원인 이원순 등에게 하와이에서 일본인의 첩보활동에 대해 조사 작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으나 묵살 당했다는 것, 자신이 중한민중동맹단에 가입한 동기도 이와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현순은 1919년 이래 독립운동에서 자신의 활동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상하이로 파견된 이래 중국과 러시아를 거

쳐 하와이에 정착하고 한인 혁명운동을 지원해 왔다는 것, 그간 미 육군과 해군 정보부와 계속 접촉해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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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순(玄楯)이 재미한족연합회와 자신의 활동에 대해 쓴 비망록

소위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관한 진실

키플링이 말한 대로,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니, 절대 서로 만날 수 없으리라.”76 동양은 동양이

고, 서양은 서양이다. 공통의 이유로 만나지 않는 한, 둘은 절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연합전선, 연

대와 팀워크는 동양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용기 있는 고립, 숫자보다 

정신, 비타협적 충성심은 서양인들이 그들의 철학적 함의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들이 삶과 죽

음이라는 공통분모에서 만나게 될 때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이 비상시에는 피부

색과 신념에 관계없이 모든 민족과 인종들이 삶과 죽음이라는 공통분모에서 만나게 된다. 동양인들은 서

양적 삶의 방식을 깨달아야 하고, 서양인들은 동양적 철학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소위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관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것은 서양인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한인들은 왜 일본 정권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열망할 때 단결하지 않는

가? 다음의 서술은 본토뿐만 아니라 하와이의 한인 상황에 대한 그들의 혼란스런 생각을 말끔하게 해 줄

지도 모른다. 한인들이 다소 당파적인 갈등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언제나 존재하는 사실이었다. 비난은 

한인들이 아니라 이들의 상황을 잘못 전하고 있고 많은 실수를 범하고 심지어 미국의 한인들 사이에 바람

직하지 않은 사건들을 일으키는 이승만에게 가야한다. 그는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외교위원부77 위원장

으로서 중국 본토, 만주, 시베리아 한인들 사이에 어떤 실질적 전투부대도 직접적으로 지휘 하지 않는 중

국 충칭의 소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하여 아주 어리석은 일상적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승만은 미국 대중의 관심을 끌기를 바랐고 부정한 방식에 매우 능숙한 그의 모든 똑똑한 친일 지

도자들을 이용하여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지금 소위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이와 같은 것이다. 

미국이 국방(National Defense)을 강화하기 시작한 1940년 9월, 이승만의 호위대인 동지회는 미국의 

국방을 원조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연합 전선의 형성을 홍보했다. 마침내 홍보에 호응한 다섯 개

의 다른 단체들과 6개 지역 단체의 대표들, 동지회, 국민회, 중한민중동맹단, 대조선독립단(Korean 

Independence League), 부인회(대한부인구제회, 하나는 동지회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회를 위

한 것)가 국민회 빌딩에서 함께 만났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조직했다. 다음은 선출된 임원들이다.

위원장 		  이원순

부위원장 	 헨리 김(Henry Kim)78

부위원장  	 현순

비서     		 도진호79

회계담당자 	 안원규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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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이 특별한 위원회의 조직 후 나, 현순은 육군정보부와 해군정보부를 방문

했다. 육군에서 나는 위의 일을 마스턴(Marston) 대령에게 말했다. 해군에서는 매우 관심이 많은 매카시

(McCarthy) 중위에게 말했고 정보활동에 대해 약간의 아이디어와 조언을 해주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위

원회 회의에서 하와이에서 미국의 가상적국이나 일본인의 첩보 활동에 대해 일종의 조사 작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원순, 헨리 김과 도진호는 나의 제의를 거부했고 ‘우리는 미국의 스파이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내 아이디어를 모욕했다. 그 이후로 나는 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영농사

업에 몰두했다.

1941년 4월에 이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세 명의 다른 대표들과 함께 목표와 역량을 확대했다. 회의

가 호놀룰루에서 개최되었다. 미국 국방 원조라는 원래 목표가 두 개 혹은 세 개의 목표로 나뉘어졌다. 거

기서 워싱턴 D.C.의 주미외교위원부와 중국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위한 돈을 모으는데 이승만

의 부정한 수법들이 드러났다. 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년에 15달러씩 부과함으로써 기민한 작전이 꾸

며졌다. 모금된 총액은 2만 달러가 넘었다. 내가 아는 한, 연합위원회는 매달 8백 달러를 대한민국임시정

부에, 6백 달러를 이승만에게, 그리고 150달러는 한길수를 국방보조원으로 임명하여 보내왔다. 그러나 위

원회는 미국의 국방을 위해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내가 왜 중한민중동맹단에 가입했는지 말하기 전에 한길수와 나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싶다. 한길수와 나

는 1934년 일본 정부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한국 기독교도들의 거부운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나 역시 우리의 대의명분을 적절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워싱턴 당국 앞에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길수

의 탁월한 성공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하와이와 본토에서 당파적 이익과 편견을 무시하고 한인들을 위해 건

설적인 일을 했다. 미국에서 한인 학생들의 무기한 체류 허가를 얻어내고, 미국에서 한인들을 일본인으로

서가 아니라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허가를 얻어낸다든가 하는 것들. 워싱턴 D.C.에서의 한길수의 위대한 

성공에 대한 나의 완벽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해야만 했을 때까지 나는 그의 당이나 중한민중

동맹단에 가담하지 않았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이 일어나기 불과 몇 주 전, 나는 일본과 미국 간의 무력 충돌이 임박했다는 것을 매우 

날카롭게 느꼈다. 그래서 나는 딜링햄(Dillingham) 빌딩에 있는 육군정보부 연락사무소와 영 호텔(Young 

Hotel) 빌딩에 있는 해군정보부에 연락을 취했다. 해군 사무소에서 나는 매카시 중위를 다시 만났고 그는 

나에게 첩보 종류의 일을 시작하라고 권했다. 나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몇몇 회원들과 상의했으나 그들은 

또다시 나의 제의를 거부했다. 그래서 나는 중한민중동맹단의 간부들에게 호소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

이 없었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환영받았다. 이것이 내가 중한민중동맹단에 가입한 단순한 동기였다.

1941년 12월 3일, 나는 G-2에 찾아가 데이비스(Davis) 대령에게 일본이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 자살비행

대를 보내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같은 날 나는 육군정보부 연락사무소의 빅넬(Bicknell)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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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방수사국(FBI)의 머피(Murphy)씨를 방문해 그들에게 중한민중동맹단의 첩보활동에 대해 말했다. 그

러고 나서 저는 중한민중동맹단의 간부로 선출되었고 우리의 명확한 정책 - 전쟁 승리를 위한 미국 원조

에 대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한국 독립운동에서 저의 위치에 대해 몇 마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일

본으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는데 서명한 33인의 불멸자(immortals)81에 의해 1919년 3월 1일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중국 상하이로 보내진 본래의 대표였다.82 중국에 있는 동안 나는 중국 본토, 만주, 

시베리아의 모든 분야에서 한인 지도자들을 모아서 상하이에 혁명본부를 설립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마침

내 나는 1920년에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왔고 1년간 워싱턴 D.C.에 머물렀다. 1921년 5월 10일 나는 하딩83 대

통령 집권 당시 국무장관 찰스 에반스 휴즈84씨 앞으로 미국의 한국 독립 승인을 공식 요청했다.

그 후 나는 상하이로 돌아갔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1923년 하와이로 돌아올 때까지 모든 혁명 분자

들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과 접촉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두루두루 돌아다녔다. 지난 19년 

간 하와이에 있는 동안, 나는 아시아의 한인 혁명운동을 지원해 왔고 일본과 미국의 무력 충돌이 임박했다

고 믿었기 때문에 미 육군과 해군 정보부와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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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6월 30일 이경선 목사22

1942년 6월 30일 작성된 이 문서는 이경선 목사에 관한 인물평을 담고 있다. 감리교 목사 출신인 이경선은 국내에서 

목회활동과 흥사단의 국내조직인 수양동맹회 활동, 농촌부흥운동을 하다가 1937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으로 온 직

후에는 국민회나 흥사단에서 활동했으나 1940년 이후에는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 조선민족혁명당을 주 무대로 활동

했다.

문서 작성자는 이경선을 한길수와 더불어 좌파 한인 지도자의 한 명으로 지목했으나, 한길수에 비해 더 균형 잡히고 능

력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항일운동과 관련된 그의 수감 경력으로 미루어볼 때 그의 반일의식이나 일본과

의 관계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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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경선에 관한 소개 글, 1942년 6월 30일

1942년 6월 30일 이경선 목사

극히 활동적이며 좌파당의 잘 알려진 지도자인 그는 흥사단85의 공격적인 성향을 유지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해왔고 보수적인 국민회에 그것이 흡수되지 않도록 했으며 이 나라에서 조선의용대후원회를 조직하

는 원동력이었다. 그는 중국 이외 지역의 좌익 그룹의 주요한 두 지도자들 중 한 명으로서 좌익 한인으로 

간주되는 것 같다. 나머지 한 명은 한길수인데, 그 두 사람 중 이경선이 더 균형 잡히고 능력 있는 사람으

로 여겨진다.

가장 유용한 정보는 이경선이 한국의 기독교 학교들에서 교육받았고 그곳에서 목사가 되었으며 1932년

과 1935년 사이 언젠가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을 떠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으로 돌아오며 그는 

1937년 일본 여권으로 한국을 떠나 로스앤젤레스로 온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서 그는 흥사단이 고인이 

된 한인 지도자 안창호86의 공격적인 이상을 저버리는 것을 발견했다. 이경선은 그의 지도력을 몹시 존경

했고, 로스앤젤레스 국민회 그룹의 영향 아래 있던 흥사단의 보수적인 성향에 반대하는 균형추로서 조선

의용대후원회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한길수에게 조선의용대후원회의 통솔을 맡기며 그는 1941년 2월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하와이로 향했다. 

한길수가 이 나라로 온 후 하와이 좌익 단체는 분명히 어느 정도 와해되어 있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하

와이에 있다. 

현재 워싱턴 현장에 이경선의 등장과 관련하여, 우익 단체들을 대표하는 두 명도 여기로 오고 있다는 것

은 흥미롭다. 그들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장인 캘리포니아 레이들리(Reedly)의 김호와 ‘한국의 사정

(The Case for Korea)’의 저자 헨리 정(Henry Chung, 정한경)87이다. 이승만, 김호, 헨리 정, 이경선, 한

길수의 워싱턴으로의 집결이 효과적인 목적의 통합과 정치가다운 협력의 발전을 약속할지 어떨지, 그것

이 더 심한 쓰라림과 권력 경쟁의 전조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모임의 동기가 후자의 목

적이 아니기를 바란다. 

좋은 정보로 보이는 바에 따르면 이경선이 중국행(1932년과 1935년 사이) 이전 6년간 한국에서 수감88되

어 있던 사실로 판단하건대, 그의 적극적인 경력을 통해 강한 반일주의를 보여 왔다. 그가 1937년 미국행

을 위해 일본 여권을 얻을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 특이하다는 것 외에 일본인과의 어떠한 비밀 관계에 대

해서도 그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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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민중동맹 재정 상황, 1943년 9월 20일

23

이 문서는 1942년 중한민중동맹단의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중한민중동맹단 사무국장 현순이 작성한 

것이다. 1938년 결성된 중한민중동맹단은 미국 내 일본인들의 반미활동을 폭로하는 방첩활동 및 반일선전 등을 주요 

목적으로 활동했다. 한길수는 중한민중동맹단 워싱턴 대표의 직함을 가지고 대외선전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주었

다. 지출 항목은 중국 조선의용대와 한길수에게 보내는 돈, 사무국장 월급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

현순이 작성한 중한민중동맹단 재무제표, 1942년 5월~9월

1942년 중한민중동맹단의 자금 세부항목

중한민중동맹단 사무국장 현순이 다음과 같은 재무제표를 만들었다.

1942년 5월

자유 중국, 조선의용대에 송금액:

1942년 6월부터 10월까지 기간 동안  516달러

1942년 5월 키코브 한(Kikov Haan)에게 205.52달러

1942년 5월 사무국장 월급 100달러

1942년 6월 수입

회비 39.65달러

유지비 145.00달러

기부금 1,379달러

회계담당자의 기부 151.89달러

합계 1,715,54달러

지출

키코브 한(Kikov Haan)에게 1,009.30달러

사무국장 월급 100달러

회계담당자 계좌에 납입 251.89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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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7월 

수입 411.32달러

지출 256.63달러

중한민중동맹 재무제표:

1942년 8월:

수입 609.34달러

지출 408.59달러

(한(Haan)에게 송금 200)

(사무국장 월급 100달러)

1942년 9월

수입 1,069.90달러

회비 33.65

유지비 335.50

특별 기부금 500

대차대조 200.75

지출 

한(Haan)에게 송금 200달러

조선의용대에 송금 500달러(매 달 김약산에게 100달러)

사무국장 월급으로 100달러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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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의용대와 김약산의 서한

01

이 소책자는 조선의용대가 중국 전장에서 4년의 악전고투 끝에 거둔 빛나는 전적을 소개하기 위해 엮은 것이다. 이 소

책자는 조선정신의 학습, 조선의용대의 창건자 김약산 선생, 조선의용대의 성립, 초기 공작 배치와 성과, 전지 공작의 

일부분, 적후 공작의 찬란한 1년, 조선의용대에서 한국광복군까지, 조선의용대 성립 선언, 조선의용대 개편 선언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편자는 갖가지 고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바로 조선민족의 전통적 정신이자 조선의용대의 정신

이라고 주장한다. 김약산에 대해서는 3.1운동 참가, 조선의열단 조직, 황포군관학교 입학과 북벌 참여, 조선혁명간부학

교 창립과 조선민족혁명당 창당, 조선의용대 조직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조선의용대는 창설 이후 1940년 11월까지의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주로 대적(對敵) 선전, 적군 공작의 와해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40년 11월 이후 적후 공작을 

개시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을 합병하여 조선민족혁명군을 편성

하자」는 방안을 제출하였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 쪽에서 찬성하지 않아 중국군사위원회의 명령으로 조선의용

대가 한국광복군으로 개편되었다는 사정이 정리되어 있다. 편자는 ‘군사 통일은 마땅히 정치 통일의 기초 위에 성립되

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 통일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임시의회의 소집과 의원의 보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부방위사령부ㆍ제4군 G-2 부관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도, 

자유한인운동의 발전, 제2부

부록 1, 조선의용대 승리적 4년 (마의 편저, 국제출판사 출판, 194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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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선의용대 승리의 4년(朝鮮義勇隊勝利的四年)

*馬義 편저, 국제출판사 출판, 1942년 12월

목 차

조선정신의 학습 … (1)

조선의용대의 창건자 金若山 선생 … (3)

조선의용대의 성립 … (6)

초기 공작 배치와 성과 … (8)

戰地 공작의 일부분 … (14)

적후 공작의 찬란한 1년 … (17)

조선의용대에서 한국광복군까지 … (21)

조선의용대 성립 선언 … (25)

조선의용대 개편 선언 … (28)

조선정신의 학습

역사는 이미 조선민족을 업신여길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계속 증명해 나갈 것이다.

조선민족은 일찍이 3·1 대혁명, 광주학생운동, 6·10 운동과 같이 역사상 길이 빛날 중대한 사건들을 창

조해냈다.

조선민족은 안중근, 윤봉길, 이익상 같은 우수한 민족 대표를 배출하였다.

조선의용대는 조선민족의 영광스런 자손들로, 그들은 선구자들의 사업을 계승하여 중국 전장에서 4년의 

악전고투를 견지하여 빛나는 전적을 거두었으며 광대한 혁명 인민을 조직하고 젊고 강건한 무장대를 건립

하였다.

모두가 알 듯, 조선의용대는 극히 어려운 조건 아래에서 성장하며 무수한 우여곡절을 거쳐 발전하였고, 4

년 동안 전장의 불꽃으로 단련되며 갖가지 고난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극복하여 굳세어서 굴복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니, 이것이 바로 조선민족의 전통적 정신이자 조선의용대의 정신인 것이다!

이 존경스럽고 감탄할 만한 조선의 전우들은 젊고 열정적이며, 활력이 있고 패기가 있어 언제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겸허하게 배운다. 그들의 생활은 바쁘고 열렬하며, 간단하고 소박하다. 그들은 괴로움과 고생을 

견뎌낼 수 있고,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으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단결하여 서로 도울 수 있으며, 

용감하게 자아를 희생하고 적극적인 창조력이 풍부하여 군사와 정치면 모두에서 두루 우수한 간부이며, 

빼어난 군사 지휘관이자 모범적인 정치가이다. 그들은 용감하고 강건하게 영원히 조선민족의 해방 사업에 

충실할 것이며 동시에 중국 항전의 공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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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분전(奮戰)에서 조선의용대의 4년은 중한민족 혁명우정에 있어 가장 기념할만한 대목이며 조선의용

대가 중국에서 거둔 성취에는 값진 경험이 많아 배울 필요가 있으니, 이 소책자를 엮은 의의는 바로 이것

이다.

「中山先生論中韓關係」

‘중한(中韓) 양국은 본래 형제의 나라로, 오랜 역사적 관계가 있어 수레와 바퀴, 입술과 이처럼 서로를 도

와 의지하는 관계라 잠깐이라도 떨어질 수 없으니 중국은 마땅히 한국의 복국(復國) 운동을 도와야할 의무

가 있다.’ - 中韓外交史話에서 인용

조선의용대의 창건자 김약산(金若山) 선생

1919년, 조선에서 전 세계를 흔든 3·1 대혁명이 폭발하여 이 위대한 운동에서 한 사람의 젊고 우수한 혁

명 지도자가 출현하였다. 김약산 선생은 당시 아직 20세의 청년일 뿐이었는데도 천재적인 지혜와 치열한 

열정으로 광대한 민중을 동원하였으며, 매 활동마다 언제나 영웅적으로 과감하게 무리의 선두에 서서 적

극적으로 반일 활동을 진행하니 천백만 조선 청년들은 김약산 선생의 이름을 흠모하였고 김약산 선생의 

명성은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는 조선 민족의 상징이 되었다. 

3·1 대혁명이 실패한 후, 선생은 중국의 동삼성(東三省)에서 지사(志士)들을 모아 조선의열단을 조직하는 

동시에 단장으로 추대되었다. 당시 의열단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하

여 일본 군벌을 통렬하게 비난하며 조선민족은 오직 분투(奮鬪)를 통해서야 비로소 독립 해방을 획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동경(東京)의 신문은 미친 듯이 이 선언을 규탄하였다. 당시 의열단의 구체적 임무

는 암살 및 파괴와 폭동이었는데, 의열단 성립 이후 일구(日寇)의 조선통치기관인 조선총독부를 가장 먼저 

폭파시키고 이윽고 일본 황궁(皇宮)·조선 각지의 경찰기관을 모두 차례로 폭파시켰으며, 다나카 기이치

(田中義一)는 상하이에서 자객을 마주했지만 미수로 그쳤고 선후로 지사(志士)들의 손에 죽은 친일파는 매

우 많았으며 김약산 선생은 해외를 드나들며 계획을 지휘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일구(日寇) 및 그 괴뢰조

직은 밤낮으로 불안에 떨어 스파이 무리를 곳곳에서 활동시키고 선생의 체포에 현상금을 걸어 그날 김선

생(金先生)은 테러리스트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1925년, 김선생은 활동 방향을 전환하였는데 그는 암살만으로 혁명운동을 하는 것으로는 결정적 승리를 

거머쥐기에 부족하다고 여겼기에 조선의 혁명 간부 훈련에 착수하여 간부가 혁명이론과 혁명 기술을 장악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조선 민중들 사이에 깊숙이 들어가서 조직 활동을 진행하고 혁명을 전개하도록 

계획하여 선생은 수많은 동지들을 이끌고 중국 혁명의 근원지인 광주(廣州)에 와 중국 혁명 지도자인 손중

산(孫中山) 선생을 만나 뵙고 황포학교(黃浦軍校)에 입학하여 총리와 장(蔣) 위원장[장제스]의 교육을 삼가 



139Ⅱ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

받들어 졸업 후에 바로 중국 북벌에 참가하였다. 조선에서 일구(日寇)의 야만적인 통치와 잔혹한 착취에 

따라 많은 조선 청년이 [조선] 국내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 분분히 길을 빌려 중국 경내로 넘어왔는데, 김

선생은 당시 북평(北平)[현재의 베이징]에서 비밀리에 정치학교를 창립하여 약 2년에 걸쳐 수많은 신진 혁

명 간부를 배양하였으며, 이러한 간부 다수를 조선으로 돌려보내 공장, 학교 및 농촌에 흩어져서 활동하도

록 하여 혁명 민중을 조직시키고 수많은 학생운동, 파업운동, 조세 거부 운동을 이끌게 하였다.

9·18 사변이 발생하자 김 선생은 급히 남경(南京)으로 가 장(蔣) 위원장의 지지를 받아 조선혁명간부학교

(朝鮮革命幹部學校)를 창립하였는데 선생은 심혈을 기울여 약 3년에 걸쳐 모두 3期로 나누어 운영하여 졸

업한 학생은 수백 명에 이르러 일구(日寇)는 이 학원을 누차 파괴하고자 하였으나 결국은 뜻대로 되지 않

았다. 지금 중국의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조선 군정 간부 대다수는 모두 조선간부학교에서 배양한 자들

이며 그들은 모두 김약산 선생의 충실한 학생이다.

1935년 조선의 5개 당파인 신한독립당(新韓獨立黨), 대한독립당(大韓獨立黨),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조

선의열단(朝鮮義烈團), 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이 합병을 협의하여 조선민족혁명당이 성립되고 선생은 총

서기로 추천되었다. 

중국 항전이 발발하자 김 선생은 각지의 조선 청년을 모아 엄격한 군사 훈련을 거쳐 1938년 10월에는 조선

의용대를 성립하고 선생은 총대장에 추천되어 4년 동안 조선의 건아를 이끌고 각 주요 전장을 옮겨 다니

면서 싸워 여러 차례 적에게 타격을 주어 공훈이 탁월하여 국내외의 동포는 한 목소리로 지지하고 온 세상

이 예찬하였으며, 장(蔣) 위원장은 여러 차례 칭찬하고 위로하였고, 미국의 한국 교포들도 몇 번이나 전보

를 보내 지지의 뜻을 표했다. 1941년 5월,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이 합병하여 선생은 한국광복군 부사

령을 맡았다. 김구 선생은 항상 선생의 가장 친밀한 전우였는데, 김구·김약산 두 선생은 함께 단결을 호

소하는 문건을 발표한 적이 있으며 조선의용대는 성립 초기 김구 선생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바가 있다. 

이외에 성현원(成玄園), 윤규운(尹虬雲), 김백연(金白澹), 최우강(崔友江) 등 많은 혁명 선배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조선 혁명에서 오랜 이력과 귀중한 경력을 갖추어 조선의용대에서 뭇사람들로부터 극히 두텁

게 촉망받던 지도자들이었다.

조선의용대의 성립

조선민족혁명당은 중국 항전 첫날부터 중국 경내의 조선인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중국 항전에 참가하기를 

호소하여, 전방부터 후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조선 동무들이 우리 각 부문의 공작마다 열렬히 참가하였

다. 우리의 조선 청년 항공원은 중국 공군에 참가해서 적군의 하늘에서 위세를 떨쳤다. 조선의 우수한 지

휘관은 중국 군대와 함께 화북 평원에서 적들과 혈전을 벌였다. 조선의 용감한 활동가들은 상해의 전장에

서 적들의 엄중한 봉쇄를 통과해 적의 중심에 깊이 들어가 우리 군의 내통자 제거를 도왔으며, 모든 조선

의 자손들은 복수의 불꽃을 불태워서 모든 이들이 이 위대한 전쟁에서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하여 식민지

의 족쇄를 벗고 일본 제국주의가 빠르게 붕괴되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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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약산 선생은 중국 경내의 조선 인민이 중국항전에서 훨씬 더 큰 공헌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된 

조직의 보조를 얻어야 할 필요성을 깊이 느껴, 한편으로는 각 당파간의 합작을 위해 바쁘게 활동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민족의 전투 군단을 건립하여 중국 작전에서 협력할 수 있게끔 계획하여, 이윽고 조

선민족혁명당, 조선청년전위동맹(朝鮮靑年前衛同盟), 조선민족해방동맹(朝鮮民族解放同盟), 조선혁명자

동맹(朝鮮革命者同盟) 네 당파 공동의 노력으로 조선민족전선연맹이 건립되어 장(莊) 위원장은 조선 인사

들의 항전 참가와 노력에 대해 지극히 칭찬하였으며 1938년 격렬한 무한(武漢) 보위 결전 중 군사위원회정

치부와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공동된 추진으로 조선의용대 조직이 성립되었다. 조선의용대의 이 영광스러

운 기치가 무한(武漢) 하늘에 나부끼던 때, 중국인민들은 우리 조선 형제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조선의

용대가 성립될 때 무한(武漢) 외곽의 전투는 이미 극도로 격렬하였는데, 우리 조선 동지들이 국제적 친구

로 나와서 위기의 순간에 명령을 받아 전투에 참여하니, 의심할 바 없이 중국 인민을 크게 북돋아 주었다. 

조선의용대의 성립은 당시 정치적 상황에 몹시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데 중국으로 말해보자면, 그들은 세

상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우리의 항전이 중국 독립을 쟁취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동방의 각 약소민족이 일

구(日寇)의 노역 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는 중국항전에 대한 결심을 보여주었는데 이것

이 바로 중산(中山) 선생이 공공연히 말하던 「약한 자를 구제하고 위태로운 자를 돕는다(濟弱扶傾)」는 정신

이었다. 그들은 중국 항전과 일본 국내의 혁명을 직접적으로 연계시켜서 중한민족의 전통적 우정을 강화

시키고 우리 조선 형제들에게 승리에 대한 믿음을 고취시켰으며, 동방 각 민족의 반일 혁명 운동에 영향을 

끼치고 촉진하여 조선의용대 성립 이후 대만의용대(臺灣義勇隊), 일본재화인민반전동맹(日本在華人民反

戰同盟)이 연이어 성립되었다.

초기 공작 배치와 성과

조선의용대는 중국 항전이라는 특정 시기에 출현했기에, 이들은 가장 먼저 중국 항전에 참가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이것은 현 단계에서 중국에서 일어난 조선 혁명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분야이다. 동시에 조

선의용대 자체는 조선 혁명 역량의 일부로, 그들은 조선 혁명 촉진을 추동하고 국내 혁명 운동과 밀접하게 

협동할 책임을 가져 조선의용대 성립 초기에

「一. 중국 내 모든 조선 인민의 역량을 동원하여 중국 항전에 참가한다. 

 二. 일본의 광대한 군민을 쟁취하고, 동방의 약소민족을 발동하여 함께 일본 군벌을 타도한다. 

 三. 조선 혁명 운동을 추동하여 조선 민족의 자유해방을 쟁취한다.」

라는 3대 구호가 제출된 바 있으니 이것은 바로 조선의용대가 중국 항전에 참가하는 것과 조선 혁명을 촉

진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임무를 맡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141Ⅱ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 성립 기념 (1938.10.10)

조선의용대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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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선의용대 자체의 인력 및 기타 조건의 한계로 인해 한동안 정식 무장부대를 조직하는 것은 쉽지 

않아, 의용대가 설립된 날부터 1940년 11월 확대간부회의까지의 2년 남짓한 시간동안 조선의용대가 맡은 

주요 임무는 대적(對敵) 선전, 적군 공작의 와해였으며 전투 임무는 그 다음이었다. 당시의 공작 배치는 다

음과 같다.

一. 전쟁구역사령부의 공작에 협조

1. 적의 정보 수집:적 방송 수록, 적군 문건의 해석 및 정리, 포로 심문

2. �대적(對敵) 공작 인원의 훈련:단기 일본어 훈련반 개설, 부대의 관병들에게 일본어 및 적에 대한 선전 기술 

및 방법을 교습

3. 포로 교육

二. 전선 공작

1. 전선부대를 대상으로 전체 관병에게 대적 선전 훈련 실시

2. �대적 선전 공작: 진지선전대(陳地宣傳隊)를 조직하여 직접 참호에서 선전하고 유격선전대(遊擊宣傳隊)를 조

직하여 적의 후방에 진입하여 무장 선전을 진행함

三. 일반 군민 선전 공작

1. 일반 민중에 대한 선전: 민중의 항전 정서를 고취시키고 중한민족의 연대를 촉진

2. 노군(勞軍) 공작: 노군단을 조직하여 노군을 이리저리 이동시킴

四. 점령 당한 지역에 대한 공작 

유격구에서 대적 선전을 실시하고 적의 후방에 진입하여 조선 동포를 쟁취

초기 약 2년간 공작에서 조선의용대는 6개의 전장, 13개 성을 옮겨 다니며 싸웠으며, 국내의 거의 모든 중

요 전투마다 우리 조선 전우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조선의용대는 정치 공작에서 우리의 모범적 정치공작대였는데, 그들은 중국군대정치부의 대적 공작 건립

에 협조하여 수많은 간이 일어반을 건립해서 6만 여명의 대적 공작 간부를 훈련시켰으며, 부대의 포로 교

육을 도와 「화평촌(和平村)」 안에는 약 30여 명의 조선포로가 있었던 적이 있다. 그들은 교육을 거친 후 자

동적으로 이 부대에 참가했다. 전방 및 적의 후방에서 그들은 중문과 한글로 된 소책자 5만부, 전단 5만 

여부, 표어 약 40만 여부를 발행하였다. 그들은 중국 당국에 적의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각종 중·한문 

문건을 출판하였다. 그들은 부대에서 사병들과 동거동락하며 환난을 함께 하여 완전히 하나가 되어 생활

하였으며 자주 사병들을 소집해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최전방에서 그들의 진지선전대, 유격선전대는 적의 맹렬한 포화를 무릅쓰고 적들의 철조망을 뚫고 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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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러 갔으며 적들에게 반전을 선동하는 연설을 하였는데 그들은 수많은 감동적인 구호를 사용하여 구구

절절 적들의 마음을 울리며 그들에게 오직 총칼을 버리고 중국인민과 함께 하는 것만이 자신을 해방시키

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일본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누구를 위해 전쟁을 하는가?」 

「중국 형제를 공격하지 말라, 우리의 공통된 적은 일본제국주의다!」

「………」

조선의용대원은 매일 이렇게 끊임없이 인내심을 갖고 일본 병사들을 해석하고 설득했다.

대적 선전 작전은 적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해야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기 용이하여 어떤 때는 직접 전투에 

참여해서 무장선전을 실행하기도 했는데 전투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선전을 하니 전투와 선전이 긴밀하게 

맞물렸다. 조선의용대는 가장 크게 활약한 우리의 조선 공작원일 뿐 아니라 직접적 대적 작전의 용감한 전

사이며 그들은 湘北 전투, 鄂北 3차 전투, 崑崙關 쟁탈전, 中條山의 반(反)소탕전에 참가했으며, 항주(杭

州), 통성(通城), 통산(通山), 숭양(崇陽), 大沙坪, 鐵絲崗, 鍚山, 羊樓司, 滑水塘, 奉新, 新建漸, 橫田街, 서

산(西山) 등의 격렬한 전투에 참여한 바 있어 이러한 전투 중 조선의용대의 동지는 대대장(營長)이 사망하

여 잠시 대리 대대장(營長)이 지휘해서 전투를 계속한 일, 적의 밀집된 사격 아래에서 부상 입은 우리 중대

장(連長)을 탈환한 일, 적의 탱크를 격파한 일도  있어 전투마다 그들은 모두 용맹하고 과감한 행위를 하였

고 그들과 우리의 무장 전우들은 함께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진격과 퇴격을 함께하니 서로의 마음과 마음, 

피와 피가 하나로 녹아들어 어느 것이 중국 전사가 흘린 피고 어느 것이 조선 전사가 흘린 피인지 구분해 

낼 수 없었다. 조선의용대는 전지(戰地)에서 민중과 사이가 대단히 좋았는데 그들은 자주 군민친목회를 열

어 군민클럽을 만들고, 식자반을 열어 조선이 나라를 잃은 사례를 들며 중국 인민을 교육시켜 중국 인민들

의 항전 정서를 격발시켰다. 그들은 일반 민중의 곤란함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고 동시에 그들 스스로 

민중에게서 충분한 협조를 얻어내어 전투 지역의 사람들은 앞 다투어 그들이 전투를 벌인 이야기를 ‘조선 

친구들은 우리가 왜놈과 싸우는 것을 도와주니 정말 훌륭합니다!’ 라고 칭송했다. 조선의용대의 깃발이 어

떤 지역에 나부끼면 많은 남녀 무리들이 모두 주위를 빙 둘러싸고 앞 다투어 우리의 국제 친구들을 보았으

며, 어떤 날은 한 70여 세의 할머니가 먼 곳에서 서둘러 와 고구마를 주며 이 부대의 노고를 위로한 적이 

있었다. 특히 湘北 赣北 일대의 사람들은 조선의용대와 오랜 벗이 되었다. 

그렇다, 조선의용대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던 것이며 비록 본래 그들의 공작 임무 

대다수는 전투 지역에 있었음에도 후방에서 동원과 호소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후방 대규모 도시마

다 모두 조선의용대가 붙인 표어와 벽보가 있었다. 자선 운동마다 조선의용대는 탁월하고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수없이 많은 기념 대회마다 조선의용대의 대표가 참여해서 말하기를 청했다. 조선의용대가 이끈 

유격선전대, 緯台劇團, 삼일소년단(三一少年團)은 각지를 순회하며 매우 노력했다. 중경(重慶), 계림(桂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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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몇 차례 조선 혁명과 관련된 전람회를 거행했다. 국제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매주 2번 한국어로 방

송하였는데 이 역시 조선의용대가 담당한 것이었다. …… 조선 친구들이 실제 공작활동으로 보여준 일들

은 중국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조선의용대의 찬란한 전적은 미국 경내의 한국 동포들에게 반향을 일으켜 그들은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조

선의용대 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조선민족전선연맹 주미대표 한길삼(韓吉森)의 지도에 따라 뉴욕, 시카

고, 하와이, L.A.에 모두 분회(分會)가 있어 그들은 재미화교들과 손을 잡고 여러 차례 반일 대회를 거행하

고 기부금을 모아 중한 장병들을 위로하였으며, 그들은 일본 돈을 불태우고 미국 국회에 일구(日寇)의 음

모를 폭로하는 글을 보내고 미국에서 조선혁명간부를 양성하였으니 이들은 조선의용대의 미국 지대(支隊)

나 다름없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의용대의 명성을 두려워하여 도처에서 조선의용대에 대한 반(反)

선전을 벌여 조선의용대의 명성을 무너뜨리고자 하였다. 적의 선무반은 민중들에게 ‘조선의용대는 허구이

며 실제로 그 안에 조선인은 없다.’ 라고 말했으며 적들은 각지에서 조선의용대 대원 체포에 현상금을 걸

었는데, 적의 점령지역에서는 수많은 조선인민들이 비밀리에 조선의용대의 소식을 물어보며 조선의용대

에 참가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조선 내에서도 수많은 조선의용대에 관한 신기한 이야기들이 전해졌다.

전지(戰地) 공작의 일부분

조선의용대가 각지의 전장에서 싸우던 시기에 용감한 일, 긴장되는 장면, 생동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있었

는지는 알 수 없어 아쉽게도 이러한 귀중한 사료는 체계적으로 보도될 수 없었는데 비록 부분적인 기록일 

뿐일지라도 조선의용대 대원의 전지 통신 중 발췌한 내용으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신선하고 흥미로운 공작 

방식을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고, 조선 친구들이 일본 병사들에게 뿌린 혁명의 씨앗이 어떻게 발아하고 자

라나는지를 알 수 있다. 

종이비행기로 「전단」을 투하하다

「우리 조선의용대는 鄂南 공작 시기 거대한 연을 엮어 꼬리에 대량의 전단을 매달고 일정한 시간에 새끼줄

이 불탈 수 있도록 새끼줄이 교차된 곳에 불붙인 향을 묶어 남쪽으로 부는 바람을 타서 석산(錫山) 통성(通

城)쪽으로 띄웠는데 우리 종이비행기가 적들의 하늘 위를 선회한데다가 종이비행기 위의 나팔이 바람에 

울려서 큰 소리를 내니 적들이 깜짝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30분 후 하늘에서 오색의 종이가 나부꼈

는데 그것은 전단의 새끼줄이 불에 타서 끊어진 후 전단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이 때 우리 진지(陣地)

에서는 시원하게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적들은 급히 우리 종이비행기를 격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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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친구」가 되기 시작하다

「강서(江西) 錦河 남안에서 우리 군과 북안의 적은 서로 겨우 100미터 정도 거리밖에 두지 않았는데 밤만 

되면 조용한 錦河 도처에서 우리의 정의로운 외침이 터져 나왔다.

우리 제3지대의 대원은 몇 개의 철 조각으로 만든 메가폰을 가지고 있어 매일 이 일대에서 적들을 향해 큰 

소리로 선전하는 말을 외쳤는데 처음에 적들은 일부러 총을 쏴 소란을 일으켰으나 시간을 거치며 서서히 

‘친구’가 되었으며 게다가 아주 두터운 우정을 쌓았다. 우리는 적에게 만약 우리의 선전을 들었다면 두 번 

총을 발포하던가, 한 번 전등을 비추라고 했더니 적이 이에 따랐으며 어떤 때는 그들도 조용히 우리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다. “장관이 왔으니 말하지 마시오.”」 

적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다

「눈이 많이 내린 후 오후에 우리는 일본 반전 동지 이토 스스무(伊籐進)와 함께 뼈가 사무칠 정도의 북풍을 

무릅쓰고 鄂酉의 오구산(烏龜山) 제1선 진지(陣地)에 들어가 우리의 공세를 발휘하였다. “이보게! 일본형

제들이여, 당신들이 있는 곳에 니가타현 시바타(新潟縣 新發田)(야마모토 여단 대부분이 이 지역의 사람) 

사람이 있지 않는가? 지난 번 장령(長嶺) 격전에서 당신들 형제 2천여 명이 희생되었고, 당신들 장관이 시

체 150여 구를 버렸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지금 우리가 이미 충분히 잘 매장해 주었으니 당신들은 돌아간 

후 그들의 부모와 처자들에게 그들은 우리의 배려 하에 편안히 영면에 들었다고 말해주게.” 침통한 말은 

바람 소리를 타고 흩어졌다. 약 15분 정도를 요청하니 적 쪽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게, 이야기

가 잘 안 들리니 큰 소리로 천천히 말해보게.” 그들은 매우 흥분해서 한동안 이야기를 했으며 마지막에는 

적이 다정하게 “내일 다시 만나세…자주 와서 말합시다.” 라고 말을 걸었다.」 

20여 명의 일본 병사가 나오다

「3월 17일, 초봄의 늦은 밤 아득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달빛은 창백하고 처량했다. 조선의용대의 대원은 

錦河의 金家嶺 일대의 참호에서 적에게 선전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매우 다정하게 그들에게 나

와서 이야기를 하기 바란다고 하며 절대 총을 쏘지 않겠다고 장담하니 결국 뜻밖에도 20여명의 일본 병사

가 나왔으며 그 중 한명은 우리에게 “당신들도 일본인인가?”라고 물었다. 조선의용대의 동지는 그에게 “비

록 우리는 일본인은 아니지만 우리 쪽에 적지 않은 일본 동지가 있으며 그들은 모두 일본의 침략전쟁에 반

대해왔다.”라고 대답했다.」

조선의용대가 사용한 전단 뿌리기, 표어 쓰기, 방송, 구호 외치기, 연설의 방법은 그들이 전방에서 가장 효

과를 거둔 전투 방식으로 그들의 선전이 도달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일본 병사들은 종종 사기를 잃었는데 

친절한 고향의 목소리와 정의로운 충고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여 이 시기 적군 지휘

부의 명령은 철저하게 집행되지 못했고 포병이 우리를 향해 사격할 때 포탄의 화약을 빼거나 총을 하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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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고 마는 것이 예삿일이었다.

적후 공작의 찬란한 1년

1940년 10월은 조선의용대 성립 2주년을 기념하여 이날 하루 중경(重慶) 각지에서 성대한 대회가 열렸으

며 동시에 2년간의 경험과 교훈을 검토하기 위해 11월 4일에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는데 대회의 중요한 결

의 중 하나는 ‘적후 공작의 개시’였다. 지난 2년 동안 조선의용대의 공작의 핵심은 여전히 대적 선전에 한

정되었으며 지역은 대부분 적의 전방에 한하여, 비록 가끔 상황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의 후방에 진

입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계획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김약산 대장은 정확하게 ‘적의 후방에

는 수십만 조선 군중이 있으니 (동북 제외) 만일 동원한다면 장차 무시할 수 없는 역량이 되어 앞으로 중국

항전과 조선 혁명에 있어 극대한 도움을 주어 적후 유격 전쟁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정치상으

로는 장차 온전한 조선 혁명의 활발한 발전을 촉진하여 적의 통치를 동요시킬 수 있으니 중국항전의 승리

와 조선혁명의 성공을 더욱 빠르게 도래하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적의 후방으로 전개하고 무장화의 길

로 나아가는 것은 오늘날 중국 경내 조선혁명의 유일하고 정확한 길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당시에 조선의용대의 전체 대원은 대장의 열렬한 호소와 중국 친구들의 기대에 회답하기 위해 결연하게 

확대간부회의의 결의를 집행하여 ‘적의 후방을 향해 진군한다.’는 모든 동지의 전투 구호가 되었고, 이 시

기 莊 위원장은 이 부대에 특별 전보를 보내 위문하여 그들에게 큰 격려를 해주었다. 펑위샹(馮玉祥) 장군, 

천청(陳誠) 장군, 장즈중(張治中) 장군, 웨이뤼황(衛立煌) 장군은 모두 그들이 적의 후방으로 진군하고자 

하는 용감한 행동에 적극 찬성했다.

1941년 1월, 조선의용대 제3지대가 가장 먼저 군위회 정치부의 명령을 받들어 중경(重慶) 総隊部에서 북쪽

으로 출발하였는데 길을 따라 각지의 교포들이 열렬하게 그들을 환영하여 만현(萬縣), 노하구(老河口), 낙

양(洛陽) 등에서 모두 성대한 환영 대회가 거행되어 중국 각계 인사들의 참가를 초청하였고 많은 조선 청

년들 역시 이 부대에 참가하니 그 흥분된 분위기는 형용할 수 없었다.

낙양(洛陽)에서 전방의 부대와 회합하여 2개월에 걸친 긴장된 재편과 훈련을 진행하고 4월동안 웨이뤼황

(衞立煌) 장군의 명령을 받아 황하를 건너 豫北 林縣 일대에 도착하여 龐炳勛 장군부에 머무르며 2개월 동

안 이 군단의 공작을 돕고 명령에 따라 계속 북진하여 화북 각 성에 퍼져서 활동하였는데 각 지역의 주둔

군 및 행정국은 모두 수시로 그들에게 협조하여 공작상 적지 않은 편리함을 얻었으며 조선의용대의 일부 

대원은 화북에 원래 있던 조선혁명 단체와 협동하기 위해 화북조선청년연합회(華北朝鮮靑年聯合會)에 참

가하여 이후 광대한 개편으로 화북조선독립동맹(華北朝鮮獨立同盟)이 되어 동맹 선언에서 조선 각 당파에

게 전민족의 통일된 전선을 건립하고 무장 부대를 확대하여 적후의 조선 군중을 쟁취하는 일에 박차를 가

하고 중국 항전에 참가하여 동방 각 민족과 함께 단결해서 반일할 것을 호소하였다.

冀豫 변경에서 조선의용대는 형대(邢台), 한단(邯鄲), 무안(武安)에서 선후로 몇 차례 훌륭한 전투를 진행

하였는데 작년 12월 12일 적과 하북 형대(邢台)에서 격전을 벌여 백여 명의 적을 죽이고 전국적으로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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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리를 얻었다. 올해 8월 간 무안(武安)의 한 전투에서 더욱 적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당시 이 부대의 

일부는 적에게 포위되어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옥상 위에서 침착하게 손으로 유탄(榴彈)을 써서 적을 

격퇴하였다. 이러한 일은 적후 유격 전쟁에서 이들의 활약을 보여주며 이런 승리는 그들의 신념을 향상시

키고 조선 혁명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적들의 신문과 라디오에서는 항상 조선의용대를 염치없이 헐뜯었으

며, 점령된 지역의 중국 사람들은 분분히 중국 군대가 오천 명의 조선군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전하니 

최근 몇 개월 사이 적은 이미 평한선(平漢線) 및 전선으로 접근하던 한인(韓人)들을 전방에서 철수시키고 

대도시를 압박하여 엄격한 감시를 가하고 있다. 적은 몇 번 점령한 지역에 ‘조선의용대 형제에게 고하는 

글’을 뿌려서 우리 군대가 다수를 불태웠다. 조선의용대는 군중에게 적의 음모를 폭로하였다.

화북(華北)에서 조선의용대가 적후 공작을 우수하게 하였기에 중국 친구들의 더 많은 공감을 얻어, 당국은 

적의 후방에서 조선 교민을 쟁취하는 일의 중요성을 더 깊게 파악하였기에 산서·하북·산동·하남 변경 

지역에서 조선인을 우대한다는 방법을 공포하여 적지의 조선인민이 변경 지역에 진입하는 일을 환영하였

다. 정부에 의해 적의 점령구역 가까이에 조선인민 숙박소가 세워져 그들의 안전을 보호하였고 그들에게 

일체의 생산 도구와 공·산업을 경영하는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상의 곤란함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왔다. 당

국은 조선인사의 변경 지역에서 모든 항일활동에 전력을 다해 협조하여 1년간 조선의용대는 인고의 분투

에서 이미 수량 상 거대한 발전을 이루어냈다. 

제2지대는 올해 4월동안 立煌으로 이동하여 적극적으로 화중(華中)의 적후 공작을 전개하였는데, 선후로 

일문 훈련반과 대적 선전 단기 강습소를 여러 차례 개설하였고 전방 각 부대의 공작에 참가하여 점령구의 

각 대도시마다 이 부대 동지들의 침투 활동이 잦았다. 제1지대는 동남 전장으로 초빙에 응하는 동시에 대

규모로 간부들을 강남 점령구의 각 대도시에 진입하도록 파견하여 한인들을 모집하였는데 이때의 浙東 대

전투에서 이들은 직접 전방의 전투와 적후 파괴 공작에 참여하여, 전투가 가장 긴박할 때 이 부대 동지들

은 자주 적이 있는 곳에 극히 가까이 접근하여 벽보 표어를 붙이거나 직접 전방에 있으면서 적과 여러 차

례 단거리 무기를 가지고 근접하여 혈전을 벌여 이러한 전투 중 제5전쟁구역 정치부는 이 부대를 칭찬하

고 포상하라는 명령을 전달한 바 있다.

1년 동안 조선의용대가 위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들은 극히 큰 대가를 

치루어 수많은 용감한 동지들이 희생되었으니 예를 들면 윤세주(石正), 진광화(陳光華), 호유백(胡維伯), 

손일봉(孫一峰), 최철고(崔鐵鎬), 박철동(朴喆東), 왕현순(王現淳) 등 조선민족의 걸출한 영웅이며, 이렇게 

희생된 동지는 모두 조선민족의 가장 우수한 대표로 영광스럽게 마지막 핏방울까지도 모두 중국항전을 위

해, 조선혁명을 위해 흘렸다.

조선의용대에서 한국광복군까지

오늘날 조선혁명은 전에 없던 유리한 시대로 발전하였는데 태평양전쟁 개시 이후 세계 추축국에 반대하는 

운동이 최고조에 달하여 동서의 침략자들은 중·소·영·미 동맹국가에게 바싹 포위되었고 압박받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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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투쟁은 바야흐로 힘차게 발전하고 있으니 추축국의 최후는 나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동맹국 총반격

의 기회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다.

바로 러시아 부총통이 말한 것처럼 대서양 헌장 정신이 전 세계로 퍼지니 우리는 조선민족처럼 이런 영광

의 역사를 가진 우수하고 절대 굽히지 않는 민족은 전후(戰後)에 독립을 이루어내야만 한다고 믿으며 조선

민족은 이미 일본제국주의에 반항하는 선봉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위대한 세계투쟁 속에서 최대의 노력

을 기울여 문명화된 인류에게 가장 숭고한 공헌을 하였다.

모든 조선민족의 자손, 모든 조선 혁명자들은 ‘그들의 공동된 사업과 분투를 위해서 마땅히 더욱 단결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는 과거 모두 중국 경내의 조

선 무장 혁명세력의 두 역량이자 친밀한 우군으로 그들은 목표가 일치하였으며 수단이 같아 과거 중국 각

지의 전장에서 나란히 적을 죽이며 밀접하게 호응하였는데, 각지의 공작이 광범위하게 전개됨에 따라 날

이 갈수록 임무는 더욱 어려워졌기에 일반적으로 모두 지도를 강화하고 지휘를 통일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차례 쌍방 간에 협의가 오갔으며 중국 군사위원회는 조선의용대가 정식으로 한국광복군에 편입되는 

것을 비준하여 이청천(李青天), 김약산 두 사람이 나누어 정사령과 부사령을 맡아 이때부터 중국 경내의 

조선혁명운동은 군사상으로 완전히 통일되었다.

이때의 통일은 수많은 비통한 교훈과 맞바꾼 것으로 하나로 통일된 민족은 반드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

으니 경애하는 한국 친구들은 그대들의 통일을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

오늘 날 조선혁명의 발전 추세에는 두 가지 두드러지는 사실이 있다. 

첫 번째로, 무장 투쟁은 장차 계속해서 조선의 주된 투쟁 방식이 될 것이며 게다가 혁명이 심화되고 투쟁

이 첨예해짐에 따라 무장 투쟁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적은 야만적이고 잔인하

여 조선에서 뿌리 깊게 통치하고 있고 조선은 그들에게 대륙 진출의 병참 기지이므로 비참하게 고생하며 

복잡하게 투쟁하지 않는다면 조선에서 적을 몰아낼 수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조선 혁명의 주력은 항상 조선 국내에 있었는데 태평양 전쟁의 확대와 연장에 따라 일구(日寇)

의 식민지 통치는 상당히 약해져 조선 경내의 혁명은 필히 빠르게 격화될 것이니 이러한 새로운 조건 아래 

그들의 잠재력은 장차 산을 날려버리고 바다를 뒤엎을 만큼 거세게 나타날 것이다.

앞의 정세를 겨냥하여 한국광복군을 견고하게 하고 확대하며 적의 후방에 깊숙이 들어가는 일에 박차를 

가해 점령 지구의 조선 군중 사이에 깊숙이 들어가서 공작하고 조선군중을 쟁취하여, 광복군이 조선민족

의 강력한 군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중국 경내 조선혁명자들의 중심 임무이다. 

뒤의 정세를 겨냥하여 한국광복군은 반드시 국내와 동북의 혁명 운동과 서로 호응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 장차 도래할 조선 혁명의 전면적인 절정을 맞이해야만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오늘 날 한국광복군 제1지대(이전의 조선의용대를 개편)가 취한 공작 노선은 몹시 정확하며 조

선의용대의 개편 이후 그들은 상술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분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반드시 조선의용대의 정신을 계속 발양하여 조선의용대의 업적을 빛나게 하고, 한국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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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확대하여 적후 공작에 박차를 가해 조선 본부를 향해 씩씩하게 전진하며 동맹국의 총 반격에 호응해서 

조선에 진공해 적의 조선 ‘병참기지’를 분쇄하여 일본제국주의를 조선 반도에서 마침내 파멸시켜야만 한다! 

장(蔣) 위원장

조선의용대를 칭찬하고 위로한다.

조선의용대에게 삼가 바침

장 위원장은 이 부대에게 올해 10월 10일 代電 1건을 보내 「전보로 칭찬과 위로를 전달한다」고 했었으며, 이어 모

든 동지가 함께 동방 혁명의 정신으로 민족해방 운동을 위해 정성을 다 쏟으니 참으로 기쁘고 안심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政治部戍微治行巴印 

( 11월 5일 )

조선의용대 성립 선언

눈앞의 동방의 강도 일본 파시스트 군벌은 아시아를 집어 삼키고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망상을 실현하

기 위해 지금 가장 야만적이고 잔혹한 수단을 사용하여 중국의 항일 중심지인 무한을 향해 진공하고 있고, 

동시에 전체 중화민족은 국제민족의 독립자유를 쟁취하고 더욱이 인류의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위

대한 항일혁명전쟁을 굳세게 진행하고 있다. 지금 이 시기 우리 중국 경내의 조선혁명자들은 이 정의로운 

전쟁에 직접 참가하고 더욱이 이 항전 과정에서 조국 통일을 쟁취하기 위해 가장 먼저 「조선민족전선연맹

(朝鮮民族戰線聯盟)」의 기치 아래에서 한결같이 단결하고, 동시에 위대한 동방 항일 최고 지휘관인 장 위

원장의 통솔 아래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여 공교롭게도 중국의 국경 27주년 기념일에 성립되었으니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중한민족 해방 운동사에서 의미가 깊은 위대한 한 페이지를 영광스럽게 기록한 것이리라.

27년 전 오늘 위대한 동방 혁명 지도자 손중산 선생은 4억 5천만 인민의 독립자유와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 중화민국의 국가 기반을 다지고 더욱이 이 위대한 혁명 사업을 철저하게 완수하기 위해 전 세계 약소

민족의 연합을 적극적으로 제창하였다.

그러나 중한민족 공동의 원수인 일본제국주의자는 가장 잔혹한 수단으로 조선민족의 혁명운동을 모욕하

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가장 야만하고 흉폭한 침략 정책을 써서 중국 혁명의 진전을 가로막고 더 나아

가서는 중한민족의 연합 전선을 방해하고 있다.

바로 중국의 혁명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조선민족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우

리 조선민족이 해방되지 않았기에 일본제국주의의 중국 침략은 더욱 흉폭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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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사변부터 일본제국주의자는 중국을 집어 삼키고자 하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수천만 조선·대만 

인민 및 그 본국의 고생하고 있는 대중의 고혈을 짜내는 일에 박차를 가하여 대규모 중국 침략전쟁을 개시

하였는데 노구교 사변에 이르러 마침내 전 중국 4억 5천만 인민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지난 1년간 중

국인민은 위대한 민족 지도자인 장 위원장의 지도 아래에서 하나로 단결하여 비교할 바 없이 용맹하게 저

항하여 이미 이렇게 일본제국주의의 아시아 대륙 침략의 미몽을 분쇄했으며, 이번 전쟁에서 조선민족 내

지는 동방의 모든 약소민족은 응당 중국 편에 서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중국 항전을 지지해야만 한다.

이처럼 오늘 성립된 조선의용대의 임무는 매우 중대한데, 우리는 식민지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천백

만 조선 동포를 불러 모아 조선의용대의 기치 아래 모이게 하고 더욱이 파시스트 군벌의 압박 아래에 있는 

모든 민중과 연합하여 우리의 진정한 적인 일본 파시스트 군벌을 타도하여 동아시아의 영원하고 진정한 

평화를 완성해야만 한다.

우리는 영광스런 중국 쌍십절[10·10] 국경 기념일에 조선의용대의 깃발을 높이 내걸었다. 용맹한 중국 형

제들과 손을 잡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안고 정의로운 항일전선을 향해 용감하게 전진하자! 우

리는 신성한 임무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분투해야만 한다. 우리는 외친다. 

중한민족이여 연합하자!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동방 항일 지도자 장 위원장을 옹호하자!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옹호하자!

중국항전 승리 만세!

조선민족 해방 만세!

조선의용대 개편 선언

이번에 중국 군사위원회의 5월 15일 명령인 ‘삼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에 부사령 1명을 증설하고 김약산을 

이 군의 부사령으로 파견하여, 원래 있던 조선의용대를 이 군대의 제1지대로 개편한다….’는 것에 따라서 

이에 조선의용대는 장차 한국광복군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이 명령 발표 이전부터 우리는 일찍이 정치적 통일에 앞서 군사 통일을 주장해왔으나 우리는 정치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한도 안에서 군사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으로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을 합병하여 

조선민족혁명군을 편성하자」는 방안을 제출하였는데, 왜냐하면 원래 있던 한국광복군은 각 당파의 합작이

라는 기초 위에서 성립된 것이 아니고 또한 다른 갖가지 조건을 보더라도 명실상부한 한국군이 될 수 없으

며, 심지어는 「한국광복군」이라는 이름조차도 복고적인 색채가 강해서 적극적인 혁명의 의의가 부족하기

에 우리는 전 민족의 공통된 단결 아래에서 진정한 조선혁명 무장군대를 건립하기 위해 위와 같은 주장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각 방면으로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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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 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의 주장에 찬성하지 않아 중국군사위원

회의 명령으로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 제 1지대로 개편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당연히 정교한 우리 주장

이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약간의 불만도 없는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통일’은 당연히 이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던 주장이었기에 우리는 이번 군사 통일에 대해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표시하는 바

이며, 게다가 이번 군사 통일로 인하여 중국 내 혁명운동에 장차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므로 

우리는 과거 조선의용대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다시 한 번 거슬러 오르려고 하며 동시에 우리가 장차 집행

하려는 어려운 혁명 임무를 밝히고자 한다.

조선민족 전투의 기치 – 조선의용대는 1938년 ‘무한 방어’라는 아우성 속에서 창립된 이래로 김약산 대장

의 정확한 지도 하에 수백의 가장 우수한 청년 간부의 분투와 노력으로 험난한 길과 난관 일체를 돌파하며 

전진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선의용대는 43개월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창조했다.

위대한 항일전쟁이 폭발한 후, 조선의용대는 고투 중 원수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조선 혁명 청년에게 

‘직접 중국 항전에 참가하자’, ‘조선 무장 군대를 건립하자’는 등 정확한 전투 정치 노선을 지시하기 시작했

으며, 그때 높이 내건 의용대의 기치는 애국 열혈 활동을 마음에 품은 혁명 청년에게 확실하게 적지 않은 

격려와 흥분을 주었으며 동시에 전 세계 인사들에게도 최대로 환영받았다.

조선의용대는 정확한 정치 노선의 지시자였을 뿐 아니라 중국 내 가장 우수한 군사 정치 간부 대다수를 중

심으로 하는 간부 집단으로, 전체 대원의 9할은 황포 군관 학교, 조선혁명간부학교 혹은 다른 군사 정치 

학교를 졸업한 지식 청년이었고 본 부대의 성립 이전에 그들은 일찍이 실제 혁명 투쟁의 용광로 속에서 훈

련받아 과거에 그들은 평범한 대원에 불과하였지만 금후의 광대한 조선군중 속에서는 모두 영리하고 중요

한 간부이다.

조선의용대가 갓 성립된 후 ‘전선을 향해 가자’는 전투 구호 아래에서 무한이 함락되기 이틀 전에 전선(戰

線)을 향해 전진하여, 그 시기의 곤란과 난고는 실로 글로 형용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중국 항전과 조선 혁

명의 승리의 빛을 바라본 열혈 청년들은 희생적인 전투를 하여 빛나는 성적을 거두었고, 한 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전단’을 든 동지들은 최전선 혹은 유격구에서 참을성 있게 선전전을 진행하여 적의 참호와 병

영 안에 전단을 뿌리고 행군할 때 선전하였으며, 종종 공작 중에 그들은 모두 비교할 수 없는 영웅주의와 

자아 창조적인 정신을 발휘하여 ‘石彈’, ‘종이 비행기’, ‘小包人形’, ‘전단 깃발’ 등 수많은 공작 방식을 창조

하여 대적 공작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그들은 중국 부대의 작전에 협력하는 중에 모두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완성하였는데 기관총 사수와 보병 

지휘관도 있었다. 결사대에 참가하여 적진을 함락하기 위해 돌격하여 적의 병영을 불태우기도 했다. 혹은 

지뢰를 매장하고 길과 교량, 철도망을 파괴하고 전선을 끊고 적의 운반차와 탱크를 습격하고 부상당한 우

군(友軍)을 구출하는 등 가장 위험한 공작을 하였는데 특히 통산(通山), 은산(銀山) 진공 및 작년 하북 형대

(邢台) 전역에서 빛나는 전적은 본대(本隊)의 영광일 뿐 아니라 조선민족의 우수한 혁명의 역사 전통을 발

휘해서 영웅적인 기개를 충분히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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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용대는 견고한 혁명 실적으로 중국 항전과 조선혁명에 충실하게 복무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중국 당

국과 일반 군민의 위대한 찬양과 원조를 얻어 중한민족 합작의 기초를 다졌고 국내외 동포에게 혁명적 열

정을 격려하고 고취시켜 특히 재미교포는 본대 후원회를 건립하여 정신적·물질적으로 본대에 적극적 원

조와 지지를 보내어 우리 민족의 국제적 지위를 끌어 올렸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조선혁명에 대해 동정(同

情)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다.

친애하는 동지동포들, 우리는 다만 본대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이번 군사적 

통일 이후부터 더욱 순조롭게 일체의 공작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대

의 혁명적 역사 전통을 더욱 광대하고 왕성하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차후에 본대의 전체 동지들은 전방과 후방을 막론하고 원래 광복군 동지들과 정성을 다하여 단결하고 일

심동체가 되어 함께 노력할 것이며, 과거의 작은 틈도 금후 실제 공작중 상호의 협력과 상호 경애, 상호 비

판에 따라서 장차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 믿으며 동시에 우리는 장차 본대의 중심 공작 임무인 ‘적후 동포

의 쟁취’에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하여 광대한 군중이라는 기초 위에서 한국광복군의 확대와 발전을 계획

한다는 바를 성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성명하는 동시에 우리의 일관된 주장인 군사 통일은 마땅히 정치 통일의 기초 위에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데, 정치 통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광복군의 발전 진행

에서 어떠한 방해도 없을 것이라고는 여길 수 없어 우리는 혁명운동의 발전을 위해, 또 광복군의 확대와 

공고를 위해서 옛날부터 우리가 주장하던 정치 통일의 구체적인 방법인 임시의회의 소집과 결액된 의원의 

보선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黨 통일운동’이 결렬된 이후의 보완책으로 각 혁명집단연합회를 만들기를 제

의하며, 우리는 진정한 혁명에 대한 성의로 동지들의 입장에 서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이 우리 

건의에 찬성하기를 바란다.

우리 모든 조선인민은 장차 전면적으로 혁명투쟁을 전개하고 중국 총반격의 승리를 맞이하여 일본 강도를 

중국과 조선에서 몰아냅시다 ! 

김약산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153Ⅱ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 창립 1주년 기념 사진 (중국 계림, 193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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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943년 3월 10일 김약산이 이경선 목사에게 보낸 국한문 편지를 영문으로 요약한 것이다. 김약산은 조선의

용대가 19개 부대들로 확대되었고, 정치적 영역에서는 4개의 정당들이 조선민족혁명당으로 확대되었으며 조선민족전

선연맹의 조직개편도 이루어졌다고 전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조선민족혁명당 지부를 조직하고 확립하는 사업을 이경

선에게 위임하며 필라델피아의 서재필(필립 제이슨 박사)을 전미 지역 집행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하고, 이경선, 한길수, 

한순교 및 기타 사람들이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는 최근 통합된 4개의 정당들의 연합을 드러내기 위해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조선민족전선연맹

이라는 명칭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조선민족전선연맹 지부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문제에서 아직 어떠한 명확한 희망도 볼 수 없지만, 모든 힘을 다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

지하는 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02 서부방위사령부ㆍ제4군 G-2 부관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도, 자유한인운동의 발전, 제2부

부록 2, 1943년 3월 10일 김약산이 이경선에게 보낸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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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김약산이 이경선 목사에게 보낸 국한문 편지 요약

1943년 6월 7일 이경선으로부터 받은 원본에서 전략사무국 캘리포니아 지부가 재생하다.

중국, 충칭 1943년 3월 10일

경선 동지

저는 당신이 작년 10월 15일 저에게 보낸 편지를 올해 2월에 비로소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개하는 커다란 노력과 유용한 여러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는 데 대해 깊

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최근 한길수에게 보낸 편지에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어떤 특별한 정보를 

포함시켰는데, 아마도 당신이 이 소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중국에서 우리의 군사적인 활동은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습니다. 의용대의 이전 제3지대(지금 한국광

복군의 1지대)가 북중국의 일본 전선 후방에서 작선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단지 3개 부대들만으로 구성되

어 있었는데, 지금 19개 부대들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지대는 적과 40회의 교전을 치렀고, 현재 그 발전에

서 커다란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활동의 정치적 영역에서는 4개의 정당들이 조선민족혁명당으로 통합되었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조

직개편도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대전 발발 이후 우리 국외 독립운동에서 이러한 발전은 주요한 성과를 대

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중국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절대 다수는 우리가 

이 정당들의 통합을 달성하는 데서 이룬 우리의 성공적인 노력을 강력히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개

혁적이거나 보수적인 견해의 중국 신문들 둘 다 이 독립된 정당들의 성공적인 통합을 칭찬하는 사설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통합 정당의 선언과 강령이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이고 그 규정들이 대단히 실용적

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께서 이 정당의 선언과 강령에 대해 진

지하고 고민하고 연구해 볼 것은 강권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조선민족혁명당의 규정들은 지금 인쇄 과정

에 있고 저는 조만간 그것을 귀하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당을 내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과 당을 외적으로 더욱 확대하

는 강력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둘 다를 포함하는 이중적인 것입니다. 

우리 조직을 질적으로 성공적으로 개선하게 되면 우리 조직의 양적인 확대는 효과적인 교육의 결과로 달

성될 것입니다. 우리 당이 현명하고 건설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혁명

을 추동하는 부대로서 당 내적으로 견고하게 구축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일 당의 팽창이 견고한 조치들

에 의해 달성되지 않는다면, 장기간에 걸친 혁명의 목표들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

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의 관점에서 혁명의 목표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

을 동원하여 우리 조선민족혁명당의 강화와 확대를 위해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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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당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우리는 북중국과 한국 자체 및 일본이 점령한 다른 영토에 지부들

을 확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북중국의 조직은 수립될 최초의 지부가 될 것입니다. 북중국의 우리 동

료들이 이전 조선의용대 대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자동적으로 통합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이고 

이 영역에서 우리 활동의 효율성에 대하여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관한 한, 귀하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그곳의 우리 동지들에게 해설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 혁명당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부로 결합시켜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전에 중국에서 의용대  지원 연맹이 그 활

동에서 매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이 의심할 바 없이 장래에도 혁명당을 위해 성공적인 활동

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조선민족혁명당 지부를 조직하고 확립하는 사업을 귀하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민족적 목표를 현실화하는 유일한 수단입니

다.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인들은 우리 조직 뒤에서 진심으로 단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귀하께서 미국에서 의지할 수 있는 일단의 동료들을 선발하여, 여러분 모두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계

획에 세심한 배려를 해주기 바랍니다. 당신은 곧 당의 규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규정은 현재 인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귀하께서 모든 조직 활동에서 이 규정에 엄격히 의지하기를 요청합니다.

필라델피아의 서재필(필립 제이슨 박사)을 전미 지역 집행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

고 당신과 한길수, 한순교 및 기타 자격이 충분하고 출중한 사람들이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 바랍

니다.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후 당신은 미국의 모든 주요 지역들에 지부를 조직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당 조직이 강철같이 강력하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 당 조직은 우리 한국인들의 신뢰와 충성을 

얻지 못할 것이며 정치운동을 효과적으로 리드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서 통합을 

유지하거나 실제적인 군사활동에서 우리 인민들을 성공적으로 지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최근에 통합된 4개의 정당들의 연합을 표시하기 위하여 조선민족혁명당(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선민족전선연맹(Korean 

National Front)이라는 명칭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명칭을 유지하는 이유는 현재 통합된 4개의 정당

들에 더해서 독립당, 애국부인회, 청년회와 같은 여전히 독립적인 조직들이 더 있으며 만일 나중에 이 조

직들이 조선민족혁명당에 연맹 형식으로 합류한다면, 통합된 조직은 새로운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지명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신은 이전에 미국에 확립된 조선민족전선연맹 지부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이 조선민족전선연맹 지부들의 활동들은 우리 민족전선의 기본 원칙들을 준수해야 합

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한민중동맹과 한미협회89 같은 조직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들은 외국인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목적에 있어서 국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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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 한국애국부인회, 한국학생연맹(Korean Students' Federation), 조선민족혁명당 지부들, 그리고 

한국의 혁명을 위해 투쟁하는 다른 한인 조직들을 민족전선에 가입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조선민족혁명당 지부들이 조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동료들 중에 혁명당 

지부와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애국적인 조직들에서 회원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이 조직들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 조직들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의 목적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

게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조직의 이러한 원칙들이 준수된다면 민족전선연맹의 모든 회원 단체들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연맹

의 목적과 조심스럽게 일치하게 유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목적을 혼동시키거나 충돌시키지 

않고 그들의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한순교에게 직접 편지를 쓰겠지만, 귀하께서 그와 긴밀히 접촉해서 그가 새 정당을 창당하려고 노력

하는 것보다 우리 당 조직에 남아서 사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그와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많은 수의 군소 정당들이 조직된다면 질서정연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정

치적 원칙들에 대한 통합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문제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 김규식은 선전부장에, 장건상은 교

육부장에, 김철남은 군무차장에, 윤기섭은 통신차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아직 어떠한 명확한 희망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

리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지에서 현재 완전한 통합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든 힘을 다하여 대한민

국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4월에 개최될 대한민국임시정부 의회의 특별 회기를 준비하며 우리 인민들은 기초적인 선거법에서 바람

직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수정을 만들어내지 못한

다면, 해외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활동을 지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귀하가 과거에 수행해온 용맹한 투쟁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귀하가 당신의 활동에서 지속적

인 성공을 거두길 기원하면서 이 편지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김약산(서명)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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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는 1942-1943년 시기 미국에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 관련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1942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워싱턴 D. C. 라파예트 호텔에서 개최된 

한인자유대회 관련 자료에는 이승만의 서한, 전 대한제국 황제의 개인 

고문이며 비밀 특사인 호모 B 허버트 박사의 연설문, 조지 A. 피치(George 

A. Fitch) 여사의 연설문,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홍보부장 김용중의 연설문, 

한인자유대회 결의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대회의 핵심 의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미국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943년 3월 17-19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1943년 연차대회 예비회의에 대한 전략사무국 

캘리포니아 지부의 보고서에는 1942년 연말부터 주미외교위원부의 

재조직과 문호 개방을 둘러싸고 이승만과 국민회계 중심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사이에 전개된 갈등 양상이 정리되어 있다.

또한 미국 본토와 하와이의 한인 상황과 한인들을 무장시켜 대일전에 

참여시키려는 노력들을 다룬 미국 내의 문서들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서의 
한국독립운동 

Ⅲ



160 대한민국임시정부, 미국 문서로 보다

1. 1942년 2-3월 한인자유대회

01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Liberty Conference

1942년 2월 11일자 이승만 서한

이 문서는 한인자유대회의 개최를 알리는 이승만의 서한이다. 서한에서 이승만 박사는 미국 정부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를 공식적으로 승인할 것과 김구를 이 정부의 수반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승인이 이루어지면 동맹국에 

대한 무기대여 프로그램에 접근할 권리가 생겨 자유 중국에 있는 광복군이 일본에 대항하여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과의 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한국인과 한인 단체가 통합과 단결에 입각해 행

동해야 하며 워싱턴의 구미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전하였다. 또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주최한 한인자유대회를 통

해 한국인이 일본과 얼마나 결사적으로 투쟁하고 있는지 전 세계에 입증하자고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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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Liberty Conference

02 한인자유대회 회순

이 문서는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열린 ‘한인자유대회’의 회순으로 의장과 사회자, 연설자 이름이 적혀있다. 또한 

28일에는 한국독립선언서 낭독과 결의안 채택이 있었고, 3월 1일에는 한국독립선언기념 축하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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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942년 3월 1일 한인자유대회에서 허버트박사가 전한 연설문이다. 이 연설에서 허버트 박사는 한국이 궁극

적으로 해방될 것이며 미국이 이번 전쟁이 끝날 때 한국의 자유를 되돌려주지 않으면 더 무서운 전쟁을 자손들이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허버트 박사는 현재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약소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역사적으

로 한국은 찬란한 문명의 중심지였음을 금속활자와 한글창제, 거북선과 이순신의 해전 등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허버

트 박사는 경천사 10층 석탑 탈취 사건, 토지조사사업 등을 예로 들며 일본의 수탈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그는 한

국의 고종 황제가 결코 일본에 굴복하지 않고 헤이그 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내는 등 독립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

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허버트 박사는 한국을 사막에서 구해내 자유로운 민족들의 가정으로 되돌아가게 해 줄 책임

을 맡은 하나님의 사자가 미국임을 역설하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Liberty Conference

03

1942년 3월 1일 오후 워싱턴 D. C. 

라파예트 호텔에서 개최된 한인자유대회에서 

전 대한제국 황제의 개인 고문이며 비밀 특사인 

호모 B. 허버트 박사가 진술한 연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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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중국과 한국의 주요 인사들과 교류해 온 피치 여사의 한인자유대회 연설문이다. 

피치 여사는 한국과 중국이 역사적으로 형제국가였으며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인식하여 서로 돕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 그는 중국 정부가 광복군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지만 광복군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무기 대여법에 의한 원

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퍼치 여사는  미국이 한국의 문호를 개방하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한국을 보호하겠다

고 약속했지만, 일본의 죄악에 눈을 감았다고 비판하면서 포츠머스조약의 책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

는 것이 한국 국민에게 지은 죄를 씻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Liberty Conference

04 전 상하이 미국 여자대학 협회 회장이며 현 뉴욕 시 중국 연합 

구호회 회장인 조지 A. 피치(George A. Fitch) 여사가 

1942년 3월 1일 한인자유대회에서 진술한 연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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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워싱턴 D. C. 라파예프 호텔에서 개최된 한인자유대회에서는 5개의 결의안이 채택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우리 민족과 국가의 자유가 쟁취될 때까지 끊임없이 투쟁할 것을 다짐합니다. 2) 중국 충칭에 위치한 대한민

국임시정부에 대한 진심어린 지지와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3)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승인에 의해 연합국의 합법

적인 공식적 구성원이라는 것을 공표해주기를 요청합니다. 4) 미합중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인정하고 한국을 

연합군의 정식 일원으로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5) 미합중국 의회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위해 탄원할 것을 제안

합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Liberty Conference

05

한인자유대회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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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설에서 김용중은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세력균형을 이루는 토대이기 때

문에 한국의 독립은 극동의 평화를 유지하는 요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일본인들이 정복을 그들의 ‘신성한 사명’으

로 간주하며 지난 40년 동안 침략주의를 계속 배양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강탈한 후 철혈정책을 

시행하여 한국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고, 경제적 착취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극동에서 한국 

독립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하며 일본이 한국을 영토 확장을 위한 군사 도로와 기지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한국인들만이 

이 정책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또한 극동에서 독립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할 때가 왔으며 연

합국이 한국을 동맹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원칙적인 측면에서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이라 역설하

였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Liberty Conference

06 1942년 2월 28일 저녁 워싱턴 D. C. 라파예트 호텔에서 

개최된 한인자유대회 개막 전에 발표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홍보부장 김용중90의 연설 전문



166 대한민국임시정부, 미국 문서로 보다

이 문서는 한인자유대회에서 이승만이 대표들을 환영하며 진술한 연설 전문이다. 이승만은 이 대회가 재미한족연합위

원회와 한미협회의 협조로 실현되었다고 말하며 이 대회의 목적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을 미국 정부에 요청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하였다. 그는 미국의 승인이 2천 3백만 한국인들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가 엄청나며, 무기와 

병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한미협회가 한국을 승인해 줄 것을 미 국무부에 요

청했으며, 또 전쟁부와 해군부에 한국과 연합하여 2천 3백만 한국인을 활용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이로운 점이 많다는 

것도 제의했다고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은 이 대회에서 한국인의 단합을 과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Liberty Conference

07 1942년 2월 27일 워싱턴에서 개회되고 3월 1일까지 그 회의가 

지속된 한인자유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저명한 애국자이자 국부인 

이승만 박사가 대표들을 환영하며 진술한 연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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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43년 4-5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1943년 연차대회 예비회의

01

이 자료에서는 1943년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1943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차대회 예비회의에 반영된 한국 

해방운동에 관한 보고서의 목적과 결론을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 예비회의는 1942년 연말부터 주미외교위원부의 

재조직과 문호개방을 둘러싸고 이승만과 국민회계 중심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간의 갈등이 한창이던 때에 개최되었다. 

보고서의 결론에서는 한인들을 합리적으로 대표하고 미국이나 연합국과의 효과적인 협력 채널로써 기능할 수 있는 조

직이 필요함을 시사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승만을 보다 활동적인 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

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한국인을 대표하는 공식 정부로 승인하지 

않았던 미국 정부의 인식과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략사무국 캘리포니아 지부, 1943년 3월 17-19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재미한족연합

위원회 1943년 연차대회 예비회의에서 나타난 

자유한인운동의 전개에 대한 보고서

개요 및 결론

내용

1943년 3월 24일

전략 사무국(OSS) 캘리포니아 사무소에서 준비되고

1943년 3월 17~19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1943년 연차대회 예비회

의에 반영된 자유한인운동(the free Korean movement)의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서

부록 포함

미국 정부 전략 사무국 캘리포니아 사무소 1943년 3월 24일

3월 17일~1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재미한족연합위원회 1943년 연차대회 예비회의에 반영된 한국 해

방운동의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서. (부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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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보고서의 목적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1.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그 자체:

2. �최근 몇 달간 워싱턴 주미외교위원부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본토 사무소 간부들 간에 발전하고 있는 �

난국의 성격과 원인들: 

3. �1943년 회의에 참석한 하와이와 본토 대표들의 개인적 배경과 현재의 위기와 한인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더 큰 장기적 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목적:

4. 예비회의 그 자체의 활동(actions)과 논의:

5. �연합국이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모든 한인들을 합리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견실한 한인 기구의 초기 발전을 위한 최종적인 전망:

여기에 제시된 각각의 많은 사실들은 특히 우리 워싱턴 사무소와 육군 정보부의 한국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요약 형식으로 재작성된 것이 보다 최근의 보다 결정적인 국면을 적절하

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

로스앤젤레스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보다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한국계 이주민들 사이에 

다음의 폭넓은 결론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일본 지배 영토의 바깥에 살고 있는 모든 한인들의 한 가지 가장 큰 요구는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호놀룰

루, 그리고 충칭에 있는 그들의 본부를 통해 그 사이에 책임 있고 대표성 있는 조치를 위한 명확한 경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2. �그와 같은 명확한 경로가 마침내 설정되었을 때, 그들의 분열을 이유로 지금까지 정당화되었던 한인들과의 

거래 반대를 미국정부가 철회하고 중국, 만주, 한국, 일본에 있는 2천 8백만 한인들의 엄청난 잠재적 기여

를 적절하게 연합국의 전시 동원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다.

3. �중국에서 최근 새로이 전개된 일들로 많은 것이 이루어졌다. 1942년 7월 두 개의 한인 부대의 연합; 이 해 

초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김규식을 선전부장으로 임명; 가장 최근 김약산 장군과 김규식이 제휴하여 조선민족

혁명당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지지 약속.

4. �하와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조직 내에는 지난 2년간 이미 상당한 정도의 화합이 있었다. 연합위원회의 동

지회와 국민회 지도자들은 서로의 지지 필요성을 느끼고, 적어도 당분간은 어느 그룹도 이승만 이슈를 공

개적으로 제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5. �그러나 연합국의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한인 통합의 과시와 명확한 표현 경로가 가장 중요한 미 대륙에서 

이승만 이슈는 주요 문제이다.

로스앤젤레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지도자들은 그가 한인 유권자들을 대표하는데 실패했다고 공격했다. 이

승만은 반대로 연합위원회 인물들이 위원회를 장악하려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한인들의 바람을 배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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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격한다. 이승만 세력은 보편적인 연합위원회 프로그램에 대한 하와이 동지회 측의 상당한 지지가 그 

프로그램에 미국 국기 아래 있는 모든 한인들 대다수의 지지를 가져올까봐 명백히 우려한다. 따라서 그들

은 이승만을 지지하는 새로운 죽기 아니면 살기 식 민중대회(위대한 민중의 집회)의 조직 국면을 환영했고, 

또한 특별히 동지회 회원들 사이에 이승만에 대한 지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하와이로 이 그룹의 멤버를 

보내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다.  

6. �이승만의 오랜 공로와 한국 해방 운동과 관련된 그의 명성을 어떻게든 지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궁지에 몰린 연합위원회 지도자들의 심각한 비난의 일부를 마땅히 받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체 25년간의 한인 운동 오랜 역사는 두 가지 단순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1) �이승만과 그의 직속 패거리는 그가 일반 자유 한인들로부터 새로운 권한을 받지 않고는 한미 협력을 효

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채널을 절대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2) �책임감 있는 미국 정부의 현명한 조언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한국인들에게는 필요하다면 이승만을 

활동적인 세력으로 대체하고, 건국의 아버지로서 그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그들 자신만의 방식을 개발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선거는 이것과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정하고 실용적인 수

단임을 증명할 것이다.

7. �지난 2년간 이승만과 한길수를 중심으로 한 인물들의 싸움의 빈번한 재발은 불화의 본질적인 원인이라기

보다 주로 자유 한인들 전체의 미숙한 정치적 사고와 불완전한 조직의 증상이다. 실질적으로 이 나라에서 

개별 한인들의 권위에 대한 모든 주장은 현재 그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표하고 그러므로 자유 한국민

을 대표한다는 논리에 바탕하고 있다. 확실히 이것은 이승만의 끊임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 개개인 누

구나 충칭과의 실질적인 접촉은 미약하고 드물며, ‘정부’ 그 자체는 단지 최근에야 비점령 중국 본토의 대

다수 한인들을 접촉하는 무엇이든 대표한다는 약속을 했을 뿐이다. 중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곳 한인

들 사이에서는 지도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그리고 미국 땅에 있는 그들의 동포들은 그 권위의 중심과의 민

주적 협력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채널을 개발함으로써, 워싱턴의 적절한 대표성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8. �적어도 중국의 비점령 부분에서, 한인 운동의 ‘민초들’에게 돌아가고, 새 조직의 권위의 기반을 확장할 필요

성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몇몇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보이고 그들은 이 목표를 향해 명백히 현명하게 나

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이 분야에서 이승만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한

인 대표 기구의 확장과 장애 제거는 약 1년을 필요로 할 것이다. 

9. �효과적인 한인 조직이 출현하자마자 곧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면 그동안 미국정

부는 한인들의 대의에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단일 정부 기관이 한인들과의 모든 거래를 위한 정보 

센터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면, 모든 정부 기관이 지난 2년간 헤아릴 수 없는 혼란을 야기 시킨 것과 같

이, 개별 한인들의 아이디어로 도깨비불과 같은(will-of-the-wisp) 실험을 즐기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지원

이 제공될 것이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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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943년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1943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차대회 예비회의에 관한 상세한 보고

서이다. 보고서에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조직과 위원회의 두 축인 국민회와 동지회에 관한 소개, 예비회의의 목적과 

참석자들의 면면에 관한 소개, 주미외교위원부의 개조를 둘러싼 이승만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간의 협상과 갈등의 과

정과 앞으로의 전망 등이 제시되어 있다. 작성자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대표해 협상에 나선 김호와 야콥 던(전경무)

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할 때,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이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

다면 이승만은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있는 기구 설립과 대표 선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 방법으로 중국, 미국 본

토, 하와이에 있는 한인들의 투표를 통한 대표 선출을 제시했고, 이 같은 절차가 한인들 사이의 현재 갈등과 같은 논란

을 피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개된 한인들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촉구운동’

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거를 통한 새로운 대표 기구 설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미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한인 독립운동 세력의 인식 차를 확인할 수 있다.

내용

재미한족연합위원회 1943년 회의의 첫 회기에 관한 보고서
메이페어 호텔(Mayfair Hotel)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1943년 3월 17-19일

1. 서론 — 연합위원회 자체

유럽 전쟁이 점점 더 세계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태평양에 점점 더 많은 폭풍우 구름이 모여들고 있는 가운

데, 하와이와 미국 대륙에 거주하는 한인들 사이의 주요 정파 대표들이 1941년 봄 호놀룰루에서 만났다. 

1941년 4월 27일 이 모임의 결과로 재미한족연합위원회로 알려진 조직이 설립되었다.

새로운 연합 조직의 집행부 대표들이 워싱턴에 접근하기 쉬운 미 대륙에 위치하면 가지게 될 이점을 고려

하여 1941년 회의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를 연합위원회의 집행부 사무소 자리로 정했다. 동시에, 미

02

재미한족연합위원회 1943년 회의의 

첫 회기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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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본토의 약 1,800명과 비교하여 하와이 영토에는 7,400명의 한인들과 한국계 미국인이 있기 때문에 집

행부 활동의 기저를 이루는 기본 권력의 주요 부분은 하와이 한인들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 인정되었

다. 그래서 연합위원회의 의사부(議事部) 사무소는 호놀룰루에 설치되었다.

1941년 본래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형성하는 두 개의 주요 그룹은 한국 사람들의 독립에 대한 공식적인 

주장이 시작된 시대를 의미하는 1919년 한국의 시위91 이후로, 미국에 있는 한국인에 관한 한 한인 사회를 

지배하는 두 그룹과 같았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국민회. 이 단체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는 안창호인데 그는 오랜 수감 생활과 일본 당국의 고문 후 1938년 한

국에서 사망했다. 본래 상하이에서 수립되었고 현재 충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가장 직접

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자이다.

2) �동지회. 전통적으로 이승만의 개인적 추종자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미국과 유럽에 한해서는 

모든 한인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 그러나 그는 일본 지배하의 한국 대륙의 2천 4백만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자유 영토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대변하기 위한 단일 대표 조직의 발전을 계속 지연시키고 복

잡하게 만드는 가장 많은 갈등과 경쟁의 중심이다. 

역사적으로 이들 두 주요 단체는 활동의 실질적인 계획보다는 일본의 폭정에 반대하는 한국인의 정신 동

원을 강조하고 주요 열강들, 특히 미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즉각적인 공식 승인을 강조하는 일반

적으로 구식, 순수 민족주의자 그룹으로 칭해질 수 있다. 

그러나 1919년 이전에 이미 한국인 게릴라들, 테러리즘 집단, 적극적인 혁명 조직자들로 이루어진 흥미롭

고 다양한 ‘좌익’ 단체들의 무리가 있었다. 이들은 소련이 한국 독립의 대의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돕는 논

리적 원천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주요 우익 단체들에 의해 오래도록 ‘공산주의자’로 의심받

고 낙인찍혔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전부장인 김규식과 현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통합된 ‘한

국광복군’ 부사령 김약산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당’92과 대체로 결합되어 있다.

혁명당 지도자들의 공인된 대리인으로서의 그의 지위에 관한 의심과 상관없이, 한길수는 1941년 연합위원

회 속으로 끌어 들여졌고 미국의 국방 프로그램을 돕는 일을 하는 워싱턴의 이승만의 특별 보좌관으로 임

명되었다.93 1942년 2월 연합위원회의 한길수 파면으로 논란이 끝난 이래 혁명당은 대리인을 내세우지 않

았다. 그러나 현재 로스앤젤레스의 이경선 목사가 주로 이끌고 있는 이 좌익 그룹은 늦봄에 개최될 1943년 

정기 총회의 두 번째 회기에 대표를 파견하는 것이 허용되기를 희망한다. 

그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연합위원회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하와이의 7천 4백 한인들과 미 대륙

의 1천 8백 한인 대다수는 이미 실제로 대표 활동(representative action)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

역적 틀을 이 조직에서 발견했다. 그러나 이 두 지역에서 작동하던 매끄러움이 현저하게 변화했다.

하와이에서 김원용94과 같은 사람들이 이끄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내의 국민회 지도부는 약 5백에서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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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국민회 회원사진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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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회·한국선교회·한인기독학원 이사진들 (193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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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강한 일관성 있는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동지회 내 이승만 추종자들을 불쾌하게 해서는 안 되고, 최

종적이고 성공적인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서의 이승만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

는 어떠한 제안도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동지회 지도부는 워싱턴에서 채널을 확

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1919년 이래 하와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래왔던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의 이승만의 이름을 파괴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승만의 지위를 활동적이기 보다 명예롭게 하

는데 명백히 연합위원회와 상당한 정도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와이의 연합위

원회는 동지회의 이원순이 위원장을 맡고 국민회의 워렌 김95이 비서를 맡아 매우 순조롭게 움직인다. 

다른 한편 미 대륙에서는 명료한 한인의 대략 75%가 국민회 회원이거나 동지회보다는 국민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시점에 당파 선거구의 명백한 약화와 국민회가 장악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로스앤젤

레스 본부가 지리적으로 워싱턴에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국민회 지도자들과 이승만 간의 모든 잠재적인 

불화는 여기서 곪아 터질 듯 했고 주미외교위원부와 연합위원회 양자가 직면한 모든 다른 문제들은 덮여 

버렸다. 

다음 섹션에서 고려된 이 논란은 하와이 대신에 본토에서 1943년 연차대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이다. 총회 

장소는 순환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1941년에 호놀룰루, 1942년에는 로스앤젤레스.

2. 이승만과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본토 지부 간의 교착 상태

이승만은 1912년 이래 한국에 있지 않았다. 그는 1919년 독립 시위 동안 한국에 없었고 그 당시 다른 한인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하와이에 있는 그의 집에서 상하이로 갔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거기서 조직되었

고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약 1922년부터 그의 거주지는 하와이였다. 그리고 그는 

여러 해 동안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계속 주장했고, 상하이에 남아있는 그룹은 공식 대

한민국임시정부라는 반대 주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이승만을 행정 수반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 짧은 개요에 적절하지 않은 많은 논란은 이승만이 2년 전의 중일전쟁과 위협적인 세계 대전이 한국 독

립을 위한 효과적인 노력에 전례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한인들 사이에서 

그의 소위 ‘순수한 민족주의자’ 리더십이 한 때 발휘했던 것과 같은 상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을 한층 더 깨닫고,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장 김구와 명확한 타협을 본 1939년 마침내 종지부

를 찍었다. 합의 조건은 이승만이 망명 한인들의 유일한 공식 행정 조직으로서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것의 합법적 수장으로서 김구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대신, 김구와 그의 정부는 이승만과 그의 단체(동지

회) 지원을 받아들이고 이승만을 워싱턴 D.C.에 사무소를 둔 주미외교위원부의 위원장에 임명하였다.

1939년부터 1941년까지 이승만은 한인 운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워싱턴에 상기시키는 유용한 목적을 수행

했고 이 기간 동안 어떠한 심각한 논란도 전개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한인들은 지금 그

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압력으로 통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워싱턴에서의 활동들에 대한 그들의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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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오늘날보다 훨씬 덜 예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1941년 봄 더 유망하지만 더 복잡한 시기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새롭게 수립된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이

들 기구 각각에 대한 도덕적이고 재정적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워싱턴의 주미외교위

원부 양쪽의 일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표명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주미외교위원부 배후에 하와이와 본토 한인 대다수의 이 동원은 한인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을 나타낸다. 만일 진주만 이후 즉각적으로 미국정부가 한국인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체계

가 존재한다는 증거로 이 성취를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실제로 중국과 미국에서 많은 한인들을 훈련시키

고 한국인들과 친분이 있는 신중하게 선택된 미국 단체의 지휘 아래 무기대여법으로 무기를 공급하기 시

작했더라면, 한인 조직의 불완전성은 관련된 대다수가 참여하는 위대한 과업의 순전한 탄력을 통해 크게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계획은 분명히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희망적 사고를 포함했을지 모르지만 정당한 것으로 입증되

었을 수도 있다. 망명한 사람들 간의 ‘통합’ 문제는 필연적으로 상대적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통합 활동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고 있더라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유리한 바람을 보여주는 것 같은 모든 지푸

라기라도 잡으려는 경향이 있다. 잠깐 ‘통합’이 있더라도, 곧 유리한 바람이 단지 돌풍이라는 것이 판명되

는 순간, 분리된 그룹들은 그들의 문제를 분리해서 풀기 시작하고 ‘분열’이 다시 진행된다.

우리 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없는 가운데 한인 조직들은 새로운 일련의 성장통을 시작했고, 사실 워싱턴의 

다양한 정부 기구들과의 접촉이 효과적인 협력 활동에 대한 그들의 즉각적인 노력에 도움을 주었다고 말

하기 어렵다. 책임감 있는 한인 지도자들조차 워싱턴의 분명하고 정통한 정책이 결여되어 있어 혼란스러

웠을 것이다.

1941년 후반과 1942년 초의 국면은 대체로 한길수의 퍼스낼리티(personality)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는 

그들이 제안한 협력으로 인해 이승만과 툭탁거리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재미한족연합위

원회의 비판과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워싱턴에서의 그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1942년 2월 위원회에서 제명

되었다. 이 해는 또한 한순교와 용흘 강96의 1인 운동으로 인한 어떤 혼란과 오해가 있었다.

1942년 가을이 되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워싱턴에 있는 이승만의 리더십에 참을성이 없어져 버렸다. 연

합위원회의 지도자들이 개인적으로 이승만과의 오랜 불화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연합위

원회의 특권을 확대하기를 바라는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본토 사무소의 김호와 하와이의 야

콥 던97(Jacob Duun, 전경무)은 워싱턴으로 가서 세 가지 주요 노선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

첫째, 워싱턴의 거래에 관한 미스터리를 줄이고 연합위원회를 통해 본토와 하와이에 있는 이승만의 재정

적 지원자들에게 보다 솔직한 정보를 제공.

둘째, 이승만의 최측근 고문들인 세 명의 미국 신사들을 잘 알려진 한인들로 대체, 그리고 주미외교위원부

에서 ‘한미협회’의 명확한 분리.

셋째, 워싱턴에 있는 한 사람의 다소 기만적인 정신적 과정 대신, 충칭 조직에 의해 느슨하게 통제되는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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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턴과 연합위원회·대한민국임시정부 간의 가장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기초한 주요 정책의 결정.

김호와 던(Dunn)이 요령이 부족하고 너무 적극적으로 그들의 성격을 협상에 주입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승만이 미국 땅에 있는 그의 동포 대부분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이

승만 측의 진정한 리더십의 신호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고 다음과 같은 주요 논점에 의거하여 그의 관한 논쟁을 잠재웠는데, 이는 부록 Ⅰ에서 더 상세히 기

술할 것이다.

1) 그의 주미외교위원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표하는 공식 기구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같은 ‘사적

인’ 한인 집단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따라서 그는 고문들의 선택과 같은 문제들과 정책상의 문제에 관

한 실질적 논의에 대해 오로지 충칭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2) 김호와 야콥 던은 공식 직책이 없고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베테랑 리더십을 무력화시키는데 

관심이 있는 반(反) 체제 소수집단만을 대표하는 야심에 찬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거짓 진술과 자금 

남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승만과 협상하려던 연합위원회 지도자들의 노력 중단, 그들의 워싱턴 출발, 주미외교위원부에 

대한 그들의 공개적인 비판(부록 Ⅱ를 보라)이 잇따랐다. 더불어 ‘민중대회’98의 격렬한 이승만지지 국면이 

뒤따랐다.

3월 16일 발행된 그들의 최근 회원 목록에 따르면, 민중대회 지도자들은 로스앤젤레스에 117명, 레이들리

(Reedley), 디누바(Dinuba), 패리어(Parlier), 생어(Sanger)의 중부 캘리포니아 한인사회에 84명이 회원

이라고 주장한다(딜라노 공동체는 같은 지역 사람인 국민회 의장 한시대(Han Si Tai)99의 뒤에 굳건히 서 

있었던 것 같다). 이 명단(부록 Ⅱ-D)의 검토와 다양한 단체의 한인들과의 대화로 볼 때, 로스앤젤레스 그

룹의 대부분이 단지 새로운 이름의 동지회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로스앤젤레스와 중부 캘리포니

아 그룹 둘 다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활동적이지 않은 많은 여성들과 나이 많은 어린이들의 이름을 포

함한다. 전체적으로 ‘회원들(membership)’은 상당한 압력 아래 요청을 받은 한 무리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 중 다수는 시급한 문제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을 것이다; 김호에 대한 오래된 사소한 반감은 전

체 운동의 발전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민중대회의 부상은 그 자체로 최악의 경우 한국인들의 음모에 대한 슬프고 객관적인 교훈으로 결국에는 

이승만 문제를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고 전체적으로 자유 한인들이 그들 스스로를 찾도록 돕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심지어 비교적 열린 사고를 가진 이원순을 포함하여 이승만의 동조자들은 민중 운

동(민중대회)이 자발적이고 이승만과 그의 동료들의 선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

에 반하는 증거는 쌓여있다. 

벤 림100이 약 두 달 간 로스앤젤레스와 중부 캘리포니아에서 민중대회를 강화하기 위해 그의 감탄스러운 

영업성을 발휘했고, 완전히 실패했지만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서 125명의 한인들에게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허버트 김(Herbert Kim) 목사와 살음 리(Sareum C. Lee)101 목사



177Ⅲ  미국에서의 한국독립운동

의 보고(부록 Ⅱ-A와 Ⅱ-B)를 보면 이승만이 이들과 교감을 나눴고, 이들 둘 다 민중대회 중부 캘리포니

아 지부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또한 명확하다.

3. 회의의 목적과 구성원들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이 세 번째 연차대회는 2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첫 번째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렸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4월이나 5월에 개최될 보다 최종적인 회의를 미리 준비하는데 관련된 문제들

에 대한 일련의 예비 토론으로 간주되었다. 중간의 몇 주는 하와이에서 온 대표들이 미국 투어를 하는데 

소요될 것인데, 그동안 그들은 시카고, 뉴욕과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이승만 논란과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한

인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서를 표본조사 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적어도 열흘은 워싱턴에서 이승만 본인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보낼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회의와 하와이 대표단의 중간 투어 양자를 포함하여 1943년 심의의 공인된 목적은 다음가 

같다:

첫째, 이승만을 위원장으로 하는 워싱턴의 주미외교위원부와 미국 내 대다수 한인 공동체의 넉넉한 지지

를 받고 있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본토 지도자들 간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

둘째,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하와이-본토 전체 조직과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간의 더 긴밀한 관계 정

립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세계적 사건들에 관한 폭넓은 관점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 것

1943년 회의의 구성원은 하와이 지부 두 대표와 13명으로 이루어진 본토의 집행부 전체로 구성되었다. 

국민회와 동지회 간의 이들 15명의 분포는 아래와 같다.

1943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회의 대표

하와이에서 

KNA102(본토 국민회와 구별되지만, 보통 그것에 우호적)

김원영(Warren Y. Kim)	 호놀룰루	 전임 정치적 집행부; 집행부 비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회계담당자, 국민회 부의장, 독립당

동지회

이원순(Won Soon Lee)	 호놀룰루	 부동산 매매업자; 동지회와 재미한족연합회 

		  하와이지부 위원장

본토에서

KNA

김호(Charles Ho Kim)	 레이들리(Reedley)	 농장주이자 판매업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장

김용중(Yongjeung Kim)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과일도매상;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선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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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익(C.I. Song)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판매업자; 국민회에서 저명함

송헌주(H.C.Song)103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식료품 잡화상

김병연(P.Y.Kim)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국민회와 LA 연합위원회의 전임 책임자

김성락(Rev. Shungnak)104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한인장로교회 목사, 한인 공동체의 

				    저명한 사회적 지도자

한시대(Han Si Tai)	 딜라노(Delano)			   농장주; 국민회 의장

김용성(Dr.Arthur Y.S.Kim)105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내과의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한인 경위대 사령관

유일한(Ilhan New)	 콜로라도 볼더(Boulder)		  대규모 의약품 제조 및 판매상; 주로 미국인의 	

				    훈련과 사고방식을 가진 유능한 한국인 사업가; 

				    지난 2년 내 한인 정치에 입문한 사람

박원걸(W.K.Pak)106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식료품 잡화상

Mrs. 이암(Mrs.Lee Ahm)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가정주부

(국민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대한애국부인회)

동지회

송철(Song Chul)107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과일판매상; 김용중의 사업 파트너

김종림(C.L.Kim)108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영세 식품상인	

임병직(Ben C. Limb)*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시카고의 식품생산회사 판매원; 

	 워싱턴			   이승만의 강력한 지지자이자 대리인으로 

	 시카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름으로 이승만과 같은 

				    위임을 받은 이전에 ‘림(Limb) 대령’ 

이승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고, 마지막으로 지명된 대표 미스터 벤 림(Ben C. 

Limb)은 회의의 토론에 결코 참여하지 않았다.

3월 17일의 첫 번째 회기에 대표 자격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본토 국민회 의장 한시대의 제안에 이승만의 

투지가 메아리쳤다. 미스터 림은 교체된 유일한 멤버였다. 이것은 본토 대표의 자격을 포함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두 명의 하와이 대의원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비난 내용은 (1) 림이 로스앤젤레스의 사무소를 떠날 때 그의 소재를 위원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2)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멤버로서 그는 위원회 자체 내에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의 불만을 털어놓으려는 첫 

시도 없이 그의 조직 간부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비방했다는 것이었다.

이를 방어하며, 미스터 림은 그가 위원회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은 무료이며 그는 그의 사적인 활동을 위원

 *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 해임되었다. [원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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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간부들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첫 번째 비난은 거의 무시했다. 두 번째 혐의에 대한 그의 

대답은 김호와 야콥 던이 신탁자금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에 대해 거짓되고 ‘반역적인’ 발언을 했

고, 이러한 혐의에 대해 답변하고 한인 공동체에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림의 특권이자 의무라는 것이

었다. 

미스터 림에게 회의 좌석이 허용되어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투표는 아주 짧은 논의 후에 있었고 격렬하

게 부정적이었다. 림 스스로는 자신에 대한 이 조치를 국민회 그룹에 의해 사전에 잘 계획되고 엄격하게 

기본방침으로 실행된 ‘증기 롤러(steam roller)’로 묘사했다. 그의 입장은 그가 진실을 말했고, 잘못을 저지

른 연합위원회 간부들이 그의 타격을 막기 위한 노력에서 그가 반격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해졌을 때 그

를 공격하기위해 연합위원회 내의 압도적 다수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회의에 앉아있던 14명의 각 대표들에 대한 다음의 성격 스케치와 관점은 정확하다고 여겨진다.

워렌 김(Warren Y. Kim). 미스터 김(그의  나이는 45세에서 50세 사이이다)은 아마 상당히 중요한 잠재

적 지도자일 것이다. 한국에 있을 때 이미 기독교 학교에서 미국인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았고 미국 대학

에서 정치학과 경제학 분야에서 특별 훈련과 함께 석사학위를 포함한 대학 교육을 받았다. 그가 하와이에 

거주한 1933년 이래 이 시간의 상당 부분 동안 그는 하와이 국민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다. 그리고 1941년 

이래 하와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집행 비서로서 일했다. 

미스터 김은 이 특별한 시기에 자유 한인들 사이의 중대하고 위험한 상황에 유용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교육과 경험 양쪽에서 아주 운 좋은 배경은 가지고 있다. 물론 이 배경의 실질적인 가치는 그의 원대한 비

전과 한인들, 특히 정치적으로 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계파 차이에 관한 한 객관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미스터 김에게 약점일 것이다. 그는 이승만이 

1939년 이래로 워싱턴에서 가졌던 리더십을 발휘할 엄청난 기회를 활용하는데 실패했고, 현 위원장의 권

한이 축소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강력한 개인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매우 크게 의식한다.

그러나 명예롭게도 그는 이승만에게 개인적으로 완벽하게 헌신하는 벤 림(Ben Limb)의 예를 따르는 5백

에서 1천 명의 나이 많은 한인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하와이에서 동지회와의 사소한 말썽에 그를 끌어들이

기 위해 이 개인적 확신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1941년 이래로 미스터 김은 하와이 재미한족

연합회 활동의 능동적 책임자였고, 그 자신이 속해있는 국민회 멤버뿐만 아니라 이승만 일파와 동지회의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수준으로 연합위원회의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미스터 김과 이

원순의 리더십 아래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멤버들은 얼마간 전체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

하여 매월 총 2천 4백 달러를 기부해왔다. 이 금액 중 1천 6백 달러는 충칭에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보내졌

고, 8백 달러는 워싱턴에 있는 이승만의 주미외교위원부로 보내졌다.

그는 원숙하고 외교적인 관점으로 미 대륙의 현 교착상태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

승만에 반대 입장을 가진 김호와 야콥 던에 동의하고 민중대회와 같은 당파적 운동은 무엇이든 참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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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눈앞의 미래에 조화를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의 기조는 모든 자유 한인들을 대표하는 조직에서 어떤 

영구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승만에게 전적인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해야 하고, 워

싱턴에 필요한 변화는 진정 민주적 규칙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은 중국과 미국 영토에 있는 자유 한인들의 훨씬 더 완벽한 의견 교환을 요구하고 있고, 미스터 

김은 워싱턴의 이승만 후임자로 대다수의 진정힌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중국의 한인 지도자(김규

식은 아니다)를 염두에 두고 있다. 마침내 계발된 그 계획에 대해 그는 국민회로부터 100퍼센트, 민족혁명

당으로부터 100퍼센트, 그리고 동지회로부터 50퍼센트의 지지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는 이 목표가 약 열 

달 이내에는 달성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는 동안 이승만과 그의 주변 사람들이 새로운 음모와 새로운 알

력을 야기하는 어떤 방어적 메커니즘도 개발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는 것을 인정한다. 

이원순. 미스터 리는 워싱턴과 하와이 동지회에서 이승만과 오래 동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설사 

그와 같은 계획이 한국 혁명의 위대한 아버지로서의 이승만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

로 이승만의 권한에 제약을 가하기 위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더라도, 그는 동지회 멤버로서의 일정

량의 개인적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가 이승만에 대한 워렌 김의 강한 개인적 반감을 알고 있지만,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일에서 워렌 김과 협

력하고 그의 증가하는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시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원순이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프

로그램에 동조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는 이승만의 전설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주장

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승만의 직책을 유지하려는 벤 림과 같은 사람들의 비타협적인 결정은 명백

히 공유하지 않는다. 

이원순이 어떤 특별한 조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스럽지만, 그가 자유 한인들 사이의 진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바라고 하와이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서의 그의 사업적 성공 때문에 상당한 존경을 받는

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김호. 미스터 김은 어떤 고등교육도 없이 훌륭한 영어 구사력만을 지녔지만 상당한 정도의 타고난 리더십

을 가진 구시대 한국인이다. 그는 중부 캘리포니아에서 오랜 세월 농장주이자 농산물 판매업자였고 최근 

상당히 성공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승만과 절대로 제휴하지 않는 미국의 나이 많은 모든 한인들의 강력

한 지지에 전반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의존할 수 있는 한국인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가 유일한과 아서 김

(Arthur Kim)보다 젊고 폭넓게 교육받은 한인 멤버들을 이끌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확실

한 점이 있다. 

미스터 김의 리더십을 위한 확실한 자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가 워싱턴에 있는 주요 한국인 인물의 자리

를 성공적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게다가 그와 이승만 간에 현존하는 극단적인 응어리로 

볼 때, 만약 지금 제안되어 있는 대로 그가 주요 인물이라면 충칭에 제안된 재미한족연합회 파견임무가 진

실로 성공적일 것이라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어려움들은 지난 12월 동지회 멤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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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벤 림(Ben Limb, 임병직)의 회람용 편지 중 하나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그는 “야콥 던, 김호, 

유일한과 핸리 디영(Henry Deyoung)109은 만일 필요하다면 여기 와서 힘으로 주미외교위원부를 인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충칭으로 가려고 한다. 그들의 생각은 거기 가서 그들이 여기서 이용했던 것

과 같은 전술을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록Ⅲ을 보라).  

김용중.  김용중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과일도매상으로 성공적인 사업 활동을 하고 재미한족연합회의 로스

앤젤레스 사무소에서 홍보부장으로 근무한다. 그는 보다 젊고 잘 교육받은 한인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간

주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유일한과 그의 동료들의 관점을 공유한다. 그러나 그는 김호의 리더십에 대한 

믿음에서는 그들보다 더 전폭적이다. 이러한 태도는 아마 부분적으로 김호와 김용중이 친척이라는 사실에 

기인할 것이지만, 그것은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중은 날카로운 지력을 가졌고 진심으로 애국자이며 

존경을 받는다.

송종익. 미스터 송은 성공한 농산물 판매업자이자 훌륭한 판단력과 그의 조국에 대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굳건한 구시대 한국인들 중 한 명이다. 그는 폭넓은 학문적 또는 행정적 배경은 없지만, 그에게 주어진 일

을 하는데 언제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회계담당자이다.

송헌주.  그는 한인 정치계에서 중요한 인물로는 보이지 않는 소상인이다.

김병연(P.Y.Kim.)110 국민회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행정업무에 그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미스터 김은 

통상적인 상공회의소 임원의 요구에 답한다. 그는 활기차고 충성스럽고 유능하며 밝은 성격을 가졌다. 그

의 서비스는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언제나 유용할 수 있다.

성락 L. 김 목사.111 이 신사는 매우 성공적인 기독교 성직자인데, 로스앤젤레스에 강력한 한인 교회를 세

웠으며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는 그 스스로 어느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원하는 것 같고, 과거에 사소한 

지역 갈등이 있었지만, 그의 교회 일에 매우 성실하고 애국심이 강하다. 전반적으로 그는 영향력 있고 믿

음직한 지도자이다.

한시대. 미스터 한은 훌륭한 재정적 개인적 지위를 가진 중부 캘리포니아의 농장주이다. 그는 조직과 잘 

일하는 믿음직하고 옛 스타일의 한국인이지만, 그의 훈련과 창의적인 재능에 있어서는 제한적이다. 그는 

국민회 회장으로서 한국인의 대의에서 진심으로 건설적인 일을 하려고 한다.

아서 Y.S. 김 박사(Dr. Arthur Y.S. Kim).112 김 박사는 영어를 훌륭하게 구사하고 미국인의 사고 습관을 

두드러지게 습득한 성공하고 잘 훈련받은 전문가이다. 그의 조직력은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한인경위대113

에 대한 그의 리더십에서 드러난다. 그는 그가 의사로서의 업무를 약간 희생하고서라도 그렇게 하고자 한

다면 한국인의 대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그의 접근은 동양적인 것이 아니고 그는 

어떠한 대다수의 추종자, 특히 더 나이든 세대들 사이에서 지휘할 것 같지 않다.

유일한. 닥터 김에 관한 논평은 미스터 유의 금전적 성공이 사업 분야이고 닥터 김의 금전적 성공보다 훨

씬 더 성공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미스터 유에 대해서도 거의 완벽하게 적용된다. 그는 닥터의 관점과 

일반적인 미국적 배경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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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유는 능력 있고 역동적이며 한국을 강한 독립 국가로 발전시키는데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 확실히 

그는 대부분의 한국인 지도자들이 그러한 것보다 민족주의에서 더 강렬하고 전후 ‘한국인들을 위한 한국’

에 대해 더 강경하다. 그는 그의 역동적이고 독립적인 미국식 방식으로 정치적 계획을 실행하며 좁은 영토

에서 자랑스럽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족할 수 있는 강하고 효율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돕기를 

원한다.

미스터 유는 최근 전시 동원에서 한국의 잠재적 위치에 대한 이전 비망록을 확장하고 개선했다. 이 변경된 

연구는 또 다른 보고서로 당신에게 제출되고 있다.

그의 많은 아이디어들은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연합국의 조치와 관련하여 진지하게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그는 그가 사장이고 그의 지시를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업 조직에서 일을 해낼 수 있는 비

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알 수 없는 요소는 그가 정치적 감각과 자기 주도력에 의해서만 통제될 수 있는 

독립적인 개인의 자발적 정치 연대에서, 특히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동양 사람인 경우, 비슷한 수준의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정도이다.

박원걸. 소규모 식료품 사업을 하고 있는 미스터 박은 광범위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암 부인. 미씨즈 암은 워싱턴의 미씨즈 그레이스 라인(Grace Line)처럼 폭넓은 근대 교육을 받고 대단

히 적극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한인 여성으로 간주될 수는 없지만, 애국적 한인 여성들의 능력 있고 건설

적인 리더이자 아마도 미씨즈 라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더 가깝다. 그녀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 다양한 그룹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존경을 받는다.

송철과 김종림. 이들 두 신사는 위원회에서 벤 림이 축출되었기 때문에 본토 지부에서 제안한 유일한 동지

회 대표로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미스터 송이 두 사람 중 보다 더 성공적이고 강력한 것 같지만 둘 다 지도

자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추종자들이다. 그리고 둘 다 위원회의 장래나 안정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 같지 않다.

4. 예비 회기의 진행 그 자체

처음부터 1943년 회의의 이 첫 번째 회기는 쟁점에 대한 논의에 국한되어야 하고, 두 번째 회기에 대한 모

든 공식적 결정은 미루어야하는 것으로 유지되었다.

회의의 첫 개정은 벤 림의 자리를 거부하는데 본토 대표들에 의해 막 취해진 조치가 반영되면서, 이승만 

쟁점의 심각성에 대한 특별히 강력한 인식으로 적절하게 시작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

해 표명된 의견들에서 강조점은 이승만 권력의 간략한 축소를 시도하기 위한 어떤 제안이 아니라, 민중대

회 멤버들을 포함하여 위원장114 지지자들의 의심을 누그러뜨리고, 이승만-김호 간의 갈등으로 인한 상처

를 악화시키기보다 치유하기 위한 노력에 두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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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승만에 대해 근본적으로 비판적인 사람들 중 누구도 조정이 이승만의 일부 행동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포함하는 것에 수긍하지 않았다. 그들은 협력을 다시 시도하기 위해 워싱턴에 다른 대표를 보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들은 적당한 때에 이 새로운 노력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고, 적당한 때에 이승만이 워싱턴이

나 충칭의 명예직을 받아들이도록 요청해야 하며, 만일 그가 거부한다면 그의 개인적 생각을 더 이상 고려

하지 않고 그를 대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워렌 김을 포함한 마음 넓

은 지도자들은 그것이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 국기 아래 있는 한인 대다수와 중국의 한인들의 바람을 대변

하는 것이어야만 그와 같은 결정적인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말한 바와 같

이, 그들은 그와 같은 조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때까지 모든 노력은 워싱턴에서의 화합을 유지하고, 이승

만 측의 어떠한 더 이상의 방어적 태도115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피하는데 두어져야 한다고 인식한다. 

회의 이전에 다른 중요한 쟁점-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은 그러므로 이승만 

쟁점 그 자체에서 거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여러 달 동안 김호와 야콥 던이 짧은 워싱턴 체류 후 이 대표단

으로 중국에 갈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졌다. 이 점과 관련하여 호놀룰루의 국민회 신문116 편집장인 야

콥 던은 로스앤젤레스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간절히 바랐고, 그가 대표로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샌프란시

스코의 이원순과 워렌 김과 합류하기 위해 호놀룰루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이 시기에 충칭으로 파견된 모든 사람의 성격과 중요성은 분명히 그곳에서 도달한 어떤 결정들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위한 나중의 노력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 김호는 리더십을 위한 많은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고, 야콥 던의 선정적인 경향들이 닥터 김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어될 수 있겠지만, 재미한족연합위원

회의 여러 지도자들은 그들이 여행 준비를 완료하더라도 이들 두 사람이 이 중요한 임무를 위한 현명한 선

택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들은 이승만-재미한족연합위원회 투쟁의 중심에 있고 이승만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그들이 제안한 여정

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명한 적이 있다(부록 Ⅱ-C 민중대회 결의안 No.6과 부록 Ⅲ 1942년 12월 7일의 

벤 림의 회람용 편지를 보라). 이들 두 명의 개개인에 대해 사전에 형성된 강력한 반대를 고려할 때, 이승

만과 그의 핵심 세력은 중국에 있는 한인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채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의

심할 수 없는 증거가 없다면 그들의 협상 결과로 도달한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이 비판적인 충칭 대표단에 다른 어떤 개인들을 보내기 위한 어떠한 중요한 

제안도 없었고, 김호와 야콥 던에 대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선택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들이 간다면 진

정한 정치력을 가지고 행동할 것으로 기대한다.117

3일의 회기 동안 드러난 많은 다른 의견들은 위의 2절에 개별 대표들에 대한 개인적 논평에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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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전한 한인 대표 기구의 조기 발전을 위한 순 전망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최고 지도자는 현재 1941년 위원회의 성공이 미국에 적극적인 전쟁 계획에 착수하기 

위한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통일된 행동에 대한 중대한 장애물 때문

에, 그들은 트랙을 정리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동시에 그들은 모든 자유 한인들 간의 100퍼센트에 가까운 단결은 실행 불가능한 것이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전체 한인 조직이 불변의 상태로 유지되는 한 - 그들의 인력과 지역 지식을 제공하고, 반대로 훈련과 

무기를 지급받으며 연합국의 활동에서 적극적인 파트너로 변환되는데 실패하는 한 잠깐 이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들 지도자들은 우선적인 필요조건으로 이승만이 오랜 기간 그러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모든 자유 한인들의 논리적 집결점으로 간주하기는 하지

만, 정부 구조 문제는 나중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해결되도록 남겨 두고, 그들은 연합 위원회, 작전 

참모, 또는  적극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 한인들을 연합국에 가담하게 해줄 다른 어떤 조직

의 이름으로도 아주 기꺼이 일하려고 한다. 

그러나 대일전(對日戰)에 한인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공통된 입장을 

찾기 위한 많은 진실 된 노력의 무익함과 그들 자신의 사람들 사이의 압도적인 원심력이라는 어려움은 그

들의 다음 행동이 무엇일지에 대해 솔직히 의구심을 갖게 했다. 워렌 김, 유일한, 김용중과 같은 진지한 생

각의 소유자들과 많은 다른 사람들은 여러 근본적인 문제들에 관한 해답을 찾고 있다.

“미국은 정말 강력하고 독립된 한국을 원하는가?”

“우리 한인들은 미국 정부의 어떤 기관을 공식적이고 정보가 많고, 동정적인 대변인으로 볼 수 있을까?”

“미국이 ‘통합’과 ‘조직’의 방식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달성

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대통령의 성명에서 이미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주어졌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다.

한국에 관한 문제들을 위한 유일한 정보센터로 기능하고, 한인들이 적절하게 준비되자마자 한인들을 이용

할 실질적인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는 그와 같은 기구의 지명(指命)은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한인들이 계

속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명백히 그들의 일을 간소화할 것이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서 이들 지도자들은 민주적 정부에 관한 미국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식을 모색하

고 있다. 동시에 그들의 정치 의식에서 하와이와 미 대륙의 한인들을 중국의 한인들과 보다 밀접하게 통합

시키기 위한 그들의 현재 노력들과 일치할 것이다.

그들은 대의 정치의 지속적인 매개체로서 이용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권위와 책임감 있는 대한민국임시

정부 인물이 중국, 하와이와 미 대륙의 모든 자유 한인들이 투표하는 실질적 선거라는 시험대에 오르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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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 정부의 제안을 명백히 환영할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역량은 다양한 지역의 동지회, 국민회와 

혁명당 대표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인으로서 이 선거 과정을 통해 선출된 누구든지 워싱턴의 대표를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표의 신원과 상관없이, 이 절차는 이승만과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현재 싸움과 같은 

논란을 피하는데 중대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와 같은 선거 기구는 미국 영토와 어려움이 보다 큰 중국의 한인들 사이에도 쉽게 설치될 수 있을 것인

데, 사실상 모든 자유 한인들과 접촉할 수 있고 그들의 투표 특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타당한 기회

가 몇 달 안에 그들에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특히 중국에서 사전에 한인 공동체에 대한 합리적이

고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선거가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 전 지역에 걸쳐 총 호주 숫

자 중 어느 정도의 최소 비율만이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인과 중국인 

전문가들이 고문과 참고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선택된 대표자들로 인해 국외 거주 한인들은 확실히 그 어느 때보다 ‘통합’과 ‘조직’ 모두에 가까워

지게 될 것이다. 1년은 이 과정에 필요한 공정한 추정치인 것 같지만, 동정적인 협조와 조언은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전략사무국 캘리포니아 지부, 자유한인운동의 전개에 대한 보고서 부록

부록 목록

Ⅰ. 이승만-김호 서신

A. 편지, 김호가 이승만에게, 1942년 12월 16일

B. 답장, 이승만이 김호에게, 1942년 12월 25일

이 전형적인 두 개의 한글 문서는 이들 개인의 관점을 종합하고 결전에 직면한 각자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

기 때문에 최근 이승만과 김호의 거래에 관한 이용 가능한 방대한 자료들 중 선택되었다. 

Ⅱ. 이승만 정치력의 표본인 민중대회

A. 1942년 12월 12일 레이들리의 허버트 김(Herbert Kim) 목사가 이승만에게 보낸 비밀 보고서, 

    그는 몇 주 이내에 민중대회의 담당자로서 확인되었다.*

* �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반대하는 그의 입장에 대해 유명한 미군 장교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에서 이승만 본인에 �

	 해 발송된 기밀 자료의 정확한 복사본 [원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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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942년 12월 14일 디누바의 살음 리(Sareum C. Lee) 목사가 이승만에게 보낸 비밀 보고서, 

    그는 허버트 김의 동료 위원회 멤버가 되었다.**

C. 민중대회의 발표, 대회 목적 소개, 6대 기본 결의안 소개 및 창립 위원 명부***

D. 1943년 3월 16일 원칙에 대한 추가 진술과 함께 가장 최근의 확대된 회원 명부****

E. 대략 3월 15일 새로 발간된 등사판 ‘신문’ 민중시보(저널) 1호*****

부록 Ⅱ-A 와 B는 민중대회의 중부 캘리포니아 온상에서 허버트 김과 살음 리 그리고 워싱턴의 이승만 간

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낸다. 부록 Ⅱ-C, D와 E는  ‘위대한 민중의 집회’ 프로그램의 개인적이고 당파적인 

성격과 회원으로서 가능한 모든 남성, 여성, 그리고 어린이를 보여주기 위해 동원된 극단적 노력을 보여준

다. 흥미로운 것은 ‘민중저널’(Ⅱ-E)이 “3월 12일 임병직(벤 림) 대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여행을 갔다”는 것을 뉴스의 관심사로 삼았다는 것이다.

Ⅲ. 1942년 12월 7일 벤 림(Ben C. Limb)이 동지회 회원들에게 보낸 회람용 편지*

이 문서는 김호와 야콥 던으로 대표되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반대하는 이승만의 개인적 주장을 충실하

게 나타낸다. 

**	 공식 원본 자료의 정확한 복사본이 민중대회 본부로부터 다양한 한인들에게 보내졌다. [원각주]

***	 공식 원본 자료의 정확한 복사본이 민중대회 본부로부터 다양한 한인들에게 보내졌다. [원각주]

****	 공식 원본 자료의 정확한 복사본이 민중대회 본부로부터 다양한 한인들에게 보내졌다. [원각주]

*****	 공식 원본 자료의 정확한 복사본이 민중대회 본부로부터 다양한 한인들에게 보내졌다. [원각주]

*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반대하는 그의 입장에 대해 유명한 미군 장교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에서 이승만 본인에 �

	 의해 발송된 기밀 자료의 정확한 복사본 [원각주]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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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원들 (1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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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5월 초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재미한족연합회 전체회의에서는 주미외교위원부 개조와 문호개방에 관한 안

이 확정되었고, 그해 9월 말부터 이승만 측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위원장 김호와 하와이 의사부 선전원 전경무

가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서한들은 그 과정에서 김호와 이승만이 주고받은 것들 중 일부이다.

이 서한의 내용들은 크롬웰을 비롯한 이승만의 최측근 미국인 고문들과 관련된 문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주미외교

위원부 활동 경비 조달 문제, 김호와 전경무의 충칭 파견 등에 대한 양자 간의 명확한 견해차와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대립을 보여준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새로운 외교위원 2명을 선임하여 그간 사실상 이승만 1인체제로 운영되었던 

주미외교위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이에 대해 이승만은 주미외교위원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이므로 ‘사사

기관(私事機關)’인 연합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합위원회의 간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 했다. 결

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김호·전경무와 이승만 간의 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내용

부록 Ⅰ-A secret 

번역 복사본

(워싱턴의 이승만 사무소에서 준비된) 

사서함 587  

레이들리, 캘리포니아  

1942년 12월 16일 이승만 박사 워싱턴 D.C.

친애하는 이 박사,

7일과 8일자 당신의 친절한 편지가 우리 로스앤젤레스 사무소를 통해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크리스마스에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새해에는 큰 성공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편지에서 언급한대

로 우리의 어떤 정책 선언을 발표하는 문제에 관해, 저는 여전히 이것이 우리 민중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그리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관할권에 관한 어떤 정의도 없이 지금까지 계속 왔기 때문

에 거기서 다른 어떤 이익도 끌어낼 수 없었다고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선언을 공표하는 것118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이것이 실제로 사실이었다는 어떤 증

거를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저에게 해준다면, 저는 그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그것을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각서에 관해 당신이 저에게 준 답장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03 전략사무국 캘리포니아 지부, 자유한인운동의 전개에 대한 보고서

부록 1: 1942년 12월 16일 김호가 이승만에게 보낸 서한, 1943년 12월 25일 

이승만이 김호에게 보낸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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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이익을 위해 당신과 의논하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 민중들 간에 어떤 오해나 비판도 없도록 했습니

다. 따라서 우리가 당신에게 제시한 각서를 서면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당

신의 요청에 의해서만 그렇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외국인들에게 그들이 고려할 부분을 위해 우리의 국

내(집안) 문제를 그들에게 주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도움은 단지 어느 정도, 어

떤 사안들에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나 조언은 단지 우리가 스스로 무력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알게 된 문제들에만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한국인 특유의 모든 

상황과 우리 자신만 걱정하는 모든 상황을 판단하거나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답장은 오로지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비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주의 깊게 읽어 보세요. 당신이 흥정하러 나간 것 같은 인상을 줄 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가장 만족스런 방법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민중들 

사이에 사려 깊은 이해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것과 같은 그러한 결

말로 간다면, 어떤 설명으로 우리 민중들의 비판과 불만을 맞닥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보기

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민중 앞에 내놓고 그들이 직접 보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

다. 그러나 우리 민중의 대부분은 그런 문제들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명확하게 분석하는 지력을 지니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셀 수 없는 비판과 어려움이 연이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당신은 그런 비판과 

어려움들이 로스앤젤레스 사무소 멤버들 중 누군가가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 

민중들의 공감대를 표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인정하지 않는

다면, 우리는 미국과 하와이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나 우리 전국 대표들의 대회를 통해 심판하도록 해야 합

니다. 이 기구들에 의한 조사 결과가 알려질 때까지 저는 어떤 예측도 자제할 것입니다.

당신의 편지에서 언급한 경비에 대해 경비지급은 규정된 조건과 수령한 기부금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

러니 당신에게 보낸 금액에 따라 요구 사항을 맞춰 주시고, 당신이 그 문제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10만 달러의 융자와 관련해, 나는 이 돈을 당신에게 맡겨진 재미한족연합위원

회 기금에서 썼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장래에 당신이 그것이 확실히 필요하거나 심지어 그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필요로 할 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의사부와 집행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제

가 사용한 이 금액에 대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당신이 무엇 때문인지 필요한지 분명히 할 

때, 그리고 이 금액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당신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사무소 공간

의 활용에 관하여, 당신은 얼마 전까지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저 역시 그것이 불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판단을 이용하십시오. 이것은 저의 사적인 편지입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위원회의 모든 멤버들은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yours sincerely,

S/C. 김 호 C. 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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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B (secrte) 

복사본 

주미외교위원부 워싱턴 D.C. 

1943년 12월 25일

미스터 C.H. 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친애하는 미스터 김,

저는 이달 16일자 당신의 친절한 편지를 받았고, 그 내용은 제가 매우 신중하게 적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말하길, 그러한 발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그리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각각의 

활동에 경계선이 없었다는 것을 민중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당신이 그러한 경계선이나 관할권에 대

해 현재 어떠한 공표를 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 대화에서 그렇게 확고하고 

최종적으로 말했다면 이 주제는 다시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방안에 대해 둘 다 동의했고 그

러한 공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당신은 또한 만일 제가 지금까지 

어떠한 경계선이나 관할권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문제를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달

리 말할 것도 없이 저는 당신들 두 신사들이 최근 당신의 제안서에서 제시한 바로 그 네 가지 점이 그러한 

경계나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한, 저는 이것을 더 이상 논의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워싱턴

을 떠나던 날 제가 당신에게 준 답장은 여기 우리의 회의 사실을 되풀이한 것일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여

전히 우리가 그것에 합의했던 우리 회의 당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요 사항들을 함께 발

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

에 대해 다시 고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에 다른 외국인들이 간섭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던

이 저에게 제시한 최근의 제안서는 우리의 내부적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교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스태거스(Staggers)119와 윌리엄스(Williams)120는 우리의 독립운동에서 20년 이상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로부터 절대 어떤 보수도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돈을 쓰고 그들의 정

부를 비판했습니다. 크롬웰(Cromwell)121은 다른 두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했

지만, 그도 역시 한미협회 회장으로서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위해 많은 돈과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미외교위원부와 한미협회에 관한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및 홍보 카운슬

러와 한미협회 회장과 같은 친구들은 제안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 두 신사가 제안서

를 그들에게 알리는 것에 동의한 후였습니다. 만일 당신과 던이 달리 표현했다면 그것은 행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10만 달러에 대해 당신과 던은 이 금액을 한꺼번에 돌려주겠다고 저에게 서명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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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했지만, 당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 돈을 빌려

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니, 저는 그 일에 실망했습니다.

주미외교위원부 사무소에 대해 자금 부족 때문에 제가 사무소를 닫으려 했을 때, 당신과 던이 11월과 12월 

임대료를 보증했고 저에게 사무소 공간을 계속 이용하라고 설득했습니다. 당신의 충고와 약속에 힘입어 

저는 그것을 계속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신은 저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무소 임대료와 전화료

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와 주미외교위원부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어땠

는지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저에게 제시한 모든 점들이 동의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주

미외교위원부의 조직: 처음에 당신의 위원회가 저와 디영(DeYoung)박사122에게 권고했고, 저는 둘 다 받

아들였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당신이 다른 일 때문에 근무할 수 없다고 말했고 송종익을 추천했습니다. 다

시 제가 그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였고 그에게 이것에 대해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지금 그의 답장을 기다리

고 있습니다. (2) 당신은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이 한미협회에서 어떠한 직접적 책무를 맡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협회에서 사임했습니다. (3) 당신과 던의 중경행: 약 세 달 

전 호놀룰루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저에게 던이 우리 대한민국임시정부 업무에 봉사하기 위해 중국으

로 가기를 원한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즉각 미국정부와 접촉했습니다. 그러

나 지금, 당신과 던이 저에게 제시한 제안서에 따르면, 당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주미외교위원부, 미국

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사이의 연락 담당자가 될 목적으로 그곳으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전

적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한 공적인 임무이고 원래의 이해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결

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보로 우리 정부와 상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또 다른 곳으

로 이동을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충칭행은 모든 것이 잘 안정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는 답장이 방금 

충칭에서 도착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책임이 끝납니다. (4) 주미외교위원부 주간 회

람용 편지123: 우리 세 사람이 여기서 회의를 했을 때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재

미한족연합위원회 활동의 각각의 경계와 관할권에 대해 공식적 공표를 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 

공고를 정식으로 발표하자마자 회람용 편지를 중단할 저입니다. 저로서는 그 상호 합의대로 따를 작정입

니다.

이 기회를 빌어 당신의 행복한 새해를 기원합니다.

진심을 담아, s/ 이승만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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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이승만의 지지자인 허버트 김 목사와 살음 리 목사가 김호의 선동적인 연설에 대해 이승만에게 전하는 비밀

보고서이다. 이승만은 주미외교위원부 개조를 비롯한 제반 문제와 관련해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그

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동원해 민중대회를 개최하도록 선동했다. 이승만의 지지자였던 허버트 김과 살음 리는 보고서

를 보낸 몇 주 뒤 민중대회 담당자로 활동하였다.

04 전략사무국 캘리포니아 지부, 자유한인운동의 전개에 대한 보고서

부록 2-1: 1942년 12월 12일 레이들리의 허버트 김(Herbert Kim) 목사가 

이승만에게 보낸 비밀 보고서, 1942년 12월 14일 디누바의 살음 리

(Sareum C. Lee) 목사가 이승만에게 보낸 비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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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록 Ⅱ-A(secret)

(워싱턴의 이승만 박사 사무실에서 준비된)

번역 복사본

캘리포니아 레이들이의 허버트 김(Herbert Kim) 목사로부터 

주미외교위원부가 받은 보고서

1942년 12월 12일

며칠 전 로스앤젤레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위원장 김호가 워싱턴 D.C.에서 캘리포니아 레이들리로 돌아

왔고, 그를 위해 열린 환영 모임에서 선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가 한 연설에서 충격을 준 요점들 몇가

지를 적습니다

1. 이 박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표하여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나(김호)는 그

가 우리 일에 대한 소위 법률 고문으로 스태거스(Staggers)라는 이름을 미국 정부에 등록했고 그 자신의 

이름 대신 이것을 기반으로 외교관계를 이어나간다는 것을 발견했다.

2. 하와이의 한인들은 ‘적성 외국인’이라는 오명을 벗고 그들의 전쟁 배상금 보험을 조정하여 시민이자 우

호적 외국인으로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문의하는 많은 전보를 이승만에게 보냈다. 대략 5

월 20일에 전쟁성은 한인들을 우호적인 외국인으로 대우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에 대해 아

무 것도 알지 못했고 오로지 스태거스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래서 던과 내가 국무성을 방문하여 이 문

제를 조정했다.

3. 나는 그에게 제시한 우리 제안서의 네 가지 점에 관해 이 박사와 상의했다. 한미협회의 비용과 관련해, 

나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 특별 배정을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해 주미외교위원부 자금을 이용하지 말라고 요

청했다. 그는 여기에 동의했다. 그러나 다른 세 가지 점에 대해 우리는 합의하지 못했고 헤어지게 되었다.

1) �나는 이 박사에게 우리 민중 대다수가 그것의 발표를 찬성하지 않으므로 주미외교위원부의 소위 ‘공식 뉴스

(Official News)’124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민중 대다수가 그것을 찬성하므로 그것을 중

단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2)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으로 헨리 디영(Henry Deyoung) 박사를 추천했다. 디영은 2개

월 간 워싱턴에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임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 

3) �나(김호)는 이 박사에게 일본인이 한국에서 축출되자마자 미군이나 러시아군이 점령할 수 있기 전에 한국광

복군이 한국을 점령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우리 자신이 나라의 통제권을 가지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

이다. 이 사실을 날카롭게 염두에 두고 극동과 러시아 영토에서 한인들의 세력을 조사하기 위해 특정인들을 

극동으로 파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이 박사는 이 일은 주미외교위원부 자체적으로 

시기적절함과 필요성에 따라 처리될 것니 그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하고 조언했다. 그래서 나는 이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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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설득하고, 논쟁하고, 화가 나서 소리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나에게 “당신은 매끄러운 러닝머신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룹의 선두가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주미외교위원부 통신』 12호에는 김호와 던의 동의로 주미외교위원부가 대사관으로 

진급했다고 되어 있다. 이것이 무슨 거짓말인가. 이 박사는 거짓말을 한다.

이 긴 연설의 말미에, 김호는 청중들에게 사적이든 공적이든 그에게 묻고 싶은 어떤 질문에도 답할 것이라

고 말했습니다.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문 사항 중 하나는 “어쨌든 이 박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가?” “그는 먹고, 자고, 때때로 미국인들과 티파티(tea party)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청중

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우리는 이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한다, 우리는 우리의 독

립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이 달콤하고 피 묻은 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모았다. 지금 당신은 진

실은 이렇다고 말한다. 나는 좌절했다. 우리는 낙심했다!” 이에 대해 김호는 “아닙니다. 사정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이 나쁜 상황 때문에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

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즈음 많은 나라에서 우리는 젊은 정치인들이 그들보다 나이 많은 정치인들을 축출하려 하는 것을 봅니

다. 그러나 김호는 자신을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자 유일한 애국자로 간주할 만큼 순진하고 냉담하며 오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주미외교위원부를 지키고 도움이 되려는 한국 민중의 진정한 목

적을 무시했습니다. 대신에 내가 보기에 그는 정부가 되고 싶어 하고 정부의 외교관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충칭 행은 우리 외교위원부와 우리 정부를 모욕하는 뻔뻔스런 행동입니다. 그것은 대중에

게 부당하고 그에게 정치적으로 자멸적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잃어버린 남자의 마지막 슬픈 외침입니

다. 그는 분명 원로 정치인들을 축출하고 우리 정부를 파괴하기 위한 ‘반란’을 모의하고 선동하고 있습니

다. 그 결과가 어떨지 생각하면 나는 슬프고 화가 납니다.

나는 여기서 끝내고 당신의 답장을 기다립니다.

진심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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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B(secret)

(워싱턴의 이승만 박사 사무실에서 준비된) 

번역 복사본

캘리포니아 디누바에서 살음 리(Sareum C. Lee)목사가 이 박사에게 쓴 보고서

1942년 12월 14일

친애하는 이 박사님,

당신이 언제나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김(kim)이 지금 공공연하게 당신에 대한 해

로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대한 대의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저는 고

통스럽고 놀랍습니다. 동봉한 별지에 몇 가지 점들을 적고 있으니, 저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그것에 대

해 저를 친절하게 깨우쳐주시길 바랍니다. 단지 은행에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몇몇 사람들의 위험하고 무원칙한 행동을 용인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

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사업에서 대중은 관찰력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당신의 숭고한 원칙에 힘입어 

언제나 앞으로 행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이 우리 정부와 내밀하게 연락하고 

만족스럽게 일을 처리할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부록:

로스앤젤레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지금 심한 비난과 비판으로 대중의 감정을 선동하면서 

순회강연 중입니다. 저는 아래에서 몇 가지 점들을 나열했는데, 그러한 비판과 비난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

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1. �김호는 주미외교위원부가 미국인 스태거스의 이름으로 등록되었고, 위원장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

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단지 미국인의 이름으로 한인들의 주미외교위원부를 등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

서 비판이 심합니다. 

2. �김호에 따르면, 오래 전에 미국 정부가 ‘적성 외국인’이라는 오명을 한국인들로부터 벗겨주었지만 주미외교

위원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와이 한인들에게 많은 불편과 불명예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이것

이 사실입니까? 김호는 주미외교위원부의 나태함과 부주의를 맹렬히 비판하면서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

키고 있습니다.

3. �김호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주미외교위원부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고 마침내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만일 실제로 이 분열이 이 특별한 때에 그리고 위대한 희망의 기회에 일

어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대안이나 만족스런 계획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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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사람은 무슨 필요에 의해 많은 공금을 쓰면서 충칭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임시정부

에 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들에게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그들을 믿겠습니

까? 그들이 떠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이 사람들의 동기와 속임수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로부터 어떤 불행한 결과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과 수단이 있습니까?

5. �이 두 사람이 최근 주미외교위원부에 그들의 ‘제안서’를 제시했을 때, 그들이 호놀룰루에 재미한족연합위원

회 의사부로부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동의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 제안서가 단지 로스앤젤레

스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125 계획입니까?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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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이승만의 지지자들이 주도하여 1943년 1월 개최된 중가주민중대회와 나성민중대회 자료로 이는 재미한족연

합위원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압박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민중대회 결의안과 요구안에 드러난 주최 측의 주장은 이승만을 적극 지지한다는 것, 연합위원회 현 집행부를 해임하

고 재조직할 것, 모금된 독립금을 연합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주미외교위원부에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외교위원부에 관한 연합위원회의 어떠한 개입도 허용치 않겠다는 이승만의 태도가 여기에도 그대로 투영되

어 있다. 

05 전략사무국 캘리포니아 지부, 자유한인운동의 전개에 대한 보고서

부록 2-2: 중가주 민중대회 관련 자료: 

민중대회 선포문, 라성 민중대회 개회 취지서, 

중가주와 라성 민중대회 결의안, 

중가주 민중대회 조산안, 민중의 요구

내용

민중대회 선포문

4천여 년 누려오던 대한민족의 강토와 조국을 광복하기 위해 1919년에 대한민족의 대표들이 대한민국임시

정부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에 산재한 우리 민족이 광복대업을 계속 하게 한 바이다. 그러므로 대한

민족의 혼을 가진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임시정부가 설치한 군사와 외교기관을 충성

을 다해 길이 받들어야 하나 불행이 미주에 있는 한족연합회 집행부에서는 최근 연합회의 명칭을 빙자하고 

행하는 일이 곧 교류 민중의 심리를 분열시키는 일과 대한민족의 존영을 닳아 없어지게 하는 일과 광복 사

업의 방해되는 일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인 외교부 책임자를 위협하는 움직임이라.

이때에 사욕을 스스로 금하고 민족 전체의 행복과 광복 대업을 주로 하는 우리로서는 더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없어 민족적 양심의 발로와 자유민의 혈성이 끓는 우리 민족은 이에 분기하여 대회를 소집하고 공결로서 

다음의 5개의 결의안을 선포하여 미주에 있는 대한인 민중으로 정로를 밟아 독립운동에 성충을 다하며 연

합국의 승리에 협조하노라.

대한민국 25년 1월 16일

중가주 민중대회

회장 박호근

서기 조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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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주 민중대회 발기인(무순)

리동원      손봉서      김병모     류도보      강상용      김희주      리용배

고응도      남   범      장긔영      김정환      박호근      박금순      유덕형

조종문      리영근      김춘선      김형식      김경슉      강화중      강복덕

경내인      고병관      리인신      리건술      김성대      김시내      신종호

신헬른      송태은      송마타      송천희      송헬른      고지옥      고매리

김달호      김에스더   허   학      장봉선      장용택      장후경       길운용

김용호      김임주      리살음      리의정      신은주      오충국       김두호

정흥봉      정흥션

나성 민중대회

회장 윤병구

서기 송헌영

재무 전효택

집행부 부위원장 현졍렴

위원 김진목 장원국 허  셩

대표원 리범영 임상희 전효택

나성 민중대회 발기인(무순)

유셩균      유애련      현졍렴      현싸라      장원국      장태순      신애나

신형호      리순긔      리병억      김재신      손승조      리정자      리은긔

전명운      전효택      리딸리      리매리      전진영      조쪼세       최성수

김쇠울      마영준      마뻬자민   리유배      장봉석      마알렵      리윤경

최찬영      오태선      김노라      김월라      리긔남      리매리      김    짹

김필립      리쪼지      리노비      김핸두      허    셩      최춘흥      윤병구

허에스더   허린다      윤액내스   임상희      김앨늬스   전승윤      김성구

흐시한      전유선      전운룡      전명애      리영긔      라흥섭      최정[심]

리애나      김진목      최병대      리자션      리성구      리순경      리춘화

류시렬      정규만      안경오      석중화      류상렬      안매리      김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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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치문      송헌영      김재선      서영환      오대도      리봉수      리삼일

리정숙      리범영      김봉조      유필연      유국희      서정우      안상한

안석중      안리나 등 외에 김장연, 김로스, 김엣웓 등

나성 민중대회 개회 취지서

오늘 민중대회를 소집한 본의는 구미위원부 책임자와 연합회 행정부 사이에 발생한 시비를 토론하려는 것

보다 그 문을 닫을 지경에 처한 구미위원부를 이때에 어찌하여야 잘 받들며 우리 광복군으로 하여금 왜적을 

치며 외교로 하여금 연합국과 교섭하여 연합국의 승리를 도모하며 대한독립을 광복하는 대업을 맡아 진행

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어찌하면 극진히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중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민중

대회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구미위원부 책임자와 나성연합회 집행부 책임자 사이에 충돌한 이유를 먼저 토

론하는 것이 맞다 하나 그러나 시비를 가리는 데는 시비 듣는 사람의 단처와 장처를 자연히 말하게 되니 이

때는 국사를 맡은 정부 각원이나 외교를 맡은 이승만 박사의 과실을 찾는 것으로 일삼을 때가 도저히 아니

고, 그들의 장처와 덕을 돌아보아서 각자 맡은 책임을 완전무결하게 하여 조선 민족의 행복과 존영을 증진

시킬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승만이나 유병구나 김구도 사람이라 사람은 금과 돌이 섞여 생겼으므로 금

보다 귀중한 인성도 있고 토석과 같은 결점도 있는 바 – 이때는 우리 인도자들의 덕성과 보배로운 경험과 

학식을 이용하여 우리 광복대업과 연합국의 승리를 도모할 때입니다. 우리가 평시에는 내버리는 양철통 같

은 것을 무용지물로 내어버리지만 지금은 이런 것을 다 모아다가 기계에 녹여서 공기선의 날개를 만들어 공

적을 공격하며 승리를 도모하는 때입니다. 이같이 변변치 못한 양철 조각도 버리지 않고 쓰는 이때에 하물

며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의 심령작용과 기능과 경험과 학식을 어찌 한두 가지 결점으로 인해 다 버리겠습니

까. 다시 말하면 이승만도 사람이라 결점이 없을 수 없으나 이때에 그 결점은 덮어놓고 금보다 귀중한 그의 

인격과 경험과 학식을 우리 민중이 사용하여 우리 광복 대업을 협조할 것이오, 연합국의 승리를 도모할지니 

여러분은 이렇게 양해하신 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독립금을 의연할 터이니 성충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회사를 마치자마자 모여든 민중이 임시정부를 받들며 구미위원부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성

충으로 의연한 금액이 근 3천원에 이르렀다.”

중가주와 나성 민중대회 결의안

1. 우리 민중은 대한독립과 연합국의 승리를 위하여 성충으로써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외교부를 후원함

2. �우리 민중은 불법행동을 감행하는 연합회 집행부를 불신임함으로 문제가 해결될 동안 민중의 독립금을 민중대

회에서 수봉하여 임시정부와 외교부에 직접 상납함으로 독립운동의 계속 진행함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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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민중은 현임 외교위원장을 신임하며 절대 옹호함

4. 우리 민중은 하와이 연합회 의사부의 정당한 태도를 후원하며 재미연합회집행부의 불법행동을 성토함

이유. 재미연합회집행부가 잘못한 것 중에 가령 연합의 명의를 빙자하여 동포의 금전을 모집하여 가지고 임시

정부와 그 기관인 구미위원부를 받드는 데는 성의를 다하지 않고 다수한 공금을 낭비한 까닭

5. �하와이에서 온 전경무(워싱턴에)와 연합회 집행위원장이란 지위를 팔고 민중의 독립금을 낭비하면서 불법행동

을 감행하는 소위 집행위원장 김호를 성토함

   이유. 연합회 나성 집행부 김호 씨가 구미위원부 책임자를 ****[원문해독불가] 공박한 까닭.

6. �정부의 동의도 없고 민중의 동의도 없이 민중의 대표라 칭하고 중경 민중을 찾아간다는 김호 전경무 양인의 중

경행을 반대함.

이상 결의안 중 제6은 중가주 민중대회에서 결정됨.

중가주 민중대회 조산안

중가주 민중이 워싱턴에서 돌아온 연합회 위원장 김호 씨의 연합회와 위원부의 충돌된 연설을 듣고 심히 놀

라고 의아하여 지난 12월 30일 밤에 다뉴바 교당에 모여든 민중대회가 아래와 같은 여러 조목을 즉시 위원

부와 각 방면에 조사하여 보고함. 

김호 씨가 제출한 4개 조건

1. 위원부에서 발행하는 통신은 폐지할 일

2. 외교원은 연합회 천거인으로 채용할 일

3. 한미협회를 위원부에서 분리시킬 일

4. 김호 전경무 양인을 중경에 가게 할 일

이상에 진술한 4개 조건을 조사한 즉 다음과 같음

1. 위원부의 통신을 폐지하고 신한민보로 발표하게 할 일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박사와 김호 전경무 양인이 협의할 때에 김, 전 양인이 말하기를 연합회와 정부와 위

원부의 행정상 직무와 권한과 범위를 분명히 표시하겠다 하였으며 이 약조를 실시할 때에는 위원부에서 발

행하는 통신을 정지하기로 협의함. 이 박사와 김호 씨 사이에 된 통신을 살피건대 회의에서 약조한 뒤에 김

호 씨가 지금은 돌아서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길 원치 않는다고 하니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가령 예를 들

면 1942년 연말에 한미협회가 과거 1년 동안 진행한 사업 성적 보고를 작성하여 신한민보에 보내면서 공중

에 발표하기 위해 출판하여 달라 하였는데 신한민보는 이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김호 씨는 그 거절하는 글에 

한미협회 회장에게 모욕하는 글을 보냈다. 그 뿐 아니라 김, 전 양인이 워싱턴을 떠날 때에 위원부에서는 그

들로 하여금 위원부는 임시정부를 대표하였고 연합회는 임시정부와 위원부를 후원할 목적으로 한족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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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대표한 기관이라고 공중에게 발표하라고 하였다. 이 박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연합회에서 분명히 

이 관계를 공중에 발표하는 날에는 위원부에서는 통신을 폐간하겠노라고 하니 김 씨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니 우리 생각에는 위원부가 계속하여 이 통신을 발행하는 일이 필요로 안다.

2. 외교원을 임명할 때에는 연합회의 천거인으로 사용할 일

이 일로 말할 지라도 연합회에서 천거한 정한경 씨는 이미 위원부에서 위원 중 일인으로 임명되고 이와 같

이 미국 정부에 등록되었다. 김호 씨는 말하기를 자기는 다른 일로 인하여 위원부에 봉사할 수 없다 하고 송

종익 씨를 소개하였음으로 이 박사는 즉시 허락하고 그에게 오라고 통신하였는데 송 씨의 회답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

3. 한미협회를 위원부에서 분리시킬 일

이것은 즉시 허락하는 동시에 이 박사는 한미협회에서 임무를 사면하였다.

4. 김호 전경무 양인을 중경에 가게할 일

이일에 대하여 연합회에서 이 박사에게 통신하기를 전경무 씨가 임시정부를 도우며 봉사하기 위하여 중경

에 가기를 원한다 함으로 이 박사는 즉시 미국 정부와 교섭하여 그 여행이 편리하게 되기를 주선하였다.

그러나 ‘그 네 가지 요구조건’에 성명하기를 김, 전 양인의 중경행은 임시정부와 위원부와 연합회 사이에 연

락하러 가겠다 함으로 이것은 본래 알던 것과는 분명히 위반되고 정부에 직접 관계가 미칠 아주 새로운 자

격을 빚어냈으니 위원부 직권으로 단독 처리하기에 넘치게 되었다.

그런고로 우리 임시정부에 훈시를 요구하게 된 바 그 훈시에는 이 사람들로 이번에는 반드시 오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런즉 위원부에서는 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바를 다 한 것이다.

중가주 민중대회 회원록

리동원      고응도      조종문      경내인      신헬른      김달호

김용호      정흥봉      손봉서      남    범      리영근      고병관

송태은      김에스더   김임주      정흥성      김병모      장긔영

김춘선      리인신      송마타      허    학      리살음      류도보

김정환      김형식      리건술      송천희      장봉선      리의정

강상룡      박호근      김경숙      김성대      송헬렌      장용택

신은주      김희주      박금순      강화중      김신애      고긔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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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후경      오충국      리용배      유덕형      강복덕      신종호

고매리      길문용      전재연      리긔렴      홍성욱      안의선

배치덕      리화실      채명재      김영구      리윤경      리민식

강판석      리도석      리순백      리게남      전인우      김무옥

안기터      리해선      박해수      송형우      리태선      신문제

박성금      라홍섭      정인구      김성운      김창규      김선희

로화운      박관진      한석근      김두호      안예선      김형근

라성 민중대회 회원록

류성균      신형호      전명운      김쇄울      최찬영      김필립      허에스더

호시한      리애나      류시렬      공치문      리정숙      안석중      조성환

장유문      리한천      류애련      리한성      전효택      리쌤이      바영준

오태선      리쪼지      허린다      전유선      김진목      정규만      송헌영

리범녕      안리나      현피터      백란관      리젬쓰      현졍렴      리병억

리딸리      윤미늬      마뻰자민   김노라      리노비      윤액내스  전운용

최병대      안경오      김재신      김봉조      조종익      김준하      김   영

현싸라      김재선      리매리      리유배      김월나      김핸두      임상희

전명애      리자선      석중화      서영환      유릴연      김장연      현신애

박신애      장원국      손승조      전진영      장봉석      리게남      허   성

김앨늬스  리영긔      리성구      류상렬      오대도      규국희      김로쓰

조헬른      리루씨      현쩨신      리희준      장태순      리정자      조쪼세

마알렵      리매리      김경환      로재호      한경서      김경서      최춘흥

전승윤      리순경      안매리      리봉수      서정우      김엗월      임할마

리애불넨   신애나      리은긔      최성수      리춘화      김   짹      윤병구

김성구      최정서      김중수      리삼일      안상학      김여수      리엘라

리일천      허일남      전운성      강노아      강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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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요구

1. 우리 민중은 현임 외교위원장을 신임하며 절대 옹호함.

2. 불법행동을 감행한 재미연합회 집행부 위원장 김호와 그 위원 일동을 해임할 일.

(이유) 재미 집행 위원장 급 귀 위원 일동이 민중의 공결이 없는 조건으로 외교위원부를 협박하고 민중의 독립

금을 낭비하며 재정후원을 예산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하며 16개의 비방하는 말로 위원장을 공개 공격하

고 소환을 제창하며 정부의 위권을 무시하고 정부 기관을 요동케 하며 민심을 분산시킨 일.

3. �민중의 독립금을 일푼의 손실이 없이 전부를 독립운동 기관에 상납하되 그 금액을 임시정부에는 3분의 2로 외

교위원부에는 3분의 1의 비례로 송교할 일.

4. �연합회 집행부는 독립운동에 관한 공금을 수납하는 수금 사무만 전담하고 지방적 외교 사업은 그 지방단체로 

행사하게 하며 연합회 집행부 서무 경비는 참가 각 단체로 분담하게 할 일.

5. �연합회 성립된 후 재미 집행부의 재정 수입과 지출의 전부 재정 문부를 민중대회에서 법정회계원으로 사실케 

할 일.

    이상

대한민국 25년 3월 16일

민중대회 대표회

민중시보126 제1호

◐ 3.1절 축하식 대성황

((중가주 통신))

중가주 민중대회에서는 3월 1일에 전체 동포가 사업을 정지하고 정성으로 이날을 기념 축하하였는데 수백 동포가 

다뉴바 교당에 모여 융중한 순서로 장엄한 예식을 거행하여 3.1정신을 크게 발휘하였으며 수합된 3.1성금도 수백

원에 달하였다.

▲ 나성소식▲

나성 민중대회에서는 3.1절 축하식을 우랫맨홀에서 성대히 거행한 바 그 순서의 대략을 말하면 조쪼세 이용준 양

인의 독창을 비롯하여 김사락 씨의 선언서 낭독과 이범녕 씨의 추도사와 송헌영 목사의 3.1정신이란 문제 하에 민

중의 각성을 고취하였다. 이날에 수합된 3.1성금 7천여원은 원동에서 혈전고투하는 우리 광복군에게 보내기로 작

정한 후 구미위원부를 경유하여 임시정부로 상납하였다.

◐ 국회 상하의원에게 전보

나성 민중대회에서는 3월 1일 축하식을 거행하는 동시에 임시정부 승인에 관하여 미국 국회 상하 의원 여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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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보를 보냈다.

◐ 이춘화씨의 특연

나성에 오래 거류하는 이춘화씨가 이번에 조직된 민중대회의 정신을 찬성하며 미화 1백 원짜리를 현금으로 제공

함으로 일반은 그의 정성을 치하하여 마지않는다더라.

▲ 커널 임병직 씨 나성 안착

워싱턴과 기타 각 곳에서 국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임병직 커널은 3월 12일에 상항으로부터 나성에 도착하였다.

◐ 하와이 대표 나성에 안착

여러 날 전부터 나성연합회에 참석하기 위해 배편으로 ***[원문해독불가] 하와이 대표 이원순 김원용 양인은 무

사히 3월 14일 정오에 나성에 안착하였다.

▲ 중가주 민중대회 대표 나성에 안착

3월 14일에 도착하는 하와이 대표를 환영하기 위하여 중가주 민중대회 대표 박호근 이살음 신종호 송천회 송태은 

김형식 김춘선 김진목 제씨가 중가주 민중을 대신하여 나성에 도착한 후 후 대표 일행을 정거장에서 악수 환영하

였다.

▲ 나성 민중대회에서도 정거장에 마중

나성 민중대회 직원과 회원 다수가 하와이 대표 김원용 이원순 양인을 반갑게 환영하였다.

 

◐ 하와이 대표 장차 워싱턴으로 길을 떠남

하와이 대표 일행은 며칠 동안 나성에서 두류하다가 장차 워싱턴으로 향할 예정이라더라.

▲ 전효택 씨 나성에 도착

사업을 위하여 중가주 다뉴바에 두류중이던 나성 민중대회 대표 전효택 씨는 이번 하와이대표를 환영하기 위하

여 나성 본댁에 돌아와 체제중이더라.

(나성통신)

◐ 동지회관 매수

나성 동지회관에서는 사업 발전을 따라 회관을 새로 샀는데 위치는 쩨페손과 버몬트에 가깝다더라.

1142 west 36th S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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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갔던 여러분을 초대

몇 달 동안 워싱턴에서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던 여러 동지가 잠시 휴가를 얻어 나성에 돌아옴으로 나성 동지

회에서는 그 여러분을 3월 5일 밤에 시내에 있는 일광루로 초대하였다더라.

◐ 주영한 씨의 활동

오하요주 아크론 시에 재류하는 실업가 주영한씨는 이번 3.1절에 축하식을 굉장히 거행하였는데 내빈으로는 그곳 

시장을 비롯하여 관공서 각 계급으로부터 미국인 명사 수십 인이 참석하여 성대한 예식을 거행하는 동시에 참석

하였던 여러 귀빈의 연서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을 위하여 미국 대통령과 국무경과 상하 의원 여러분에게 전

보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사는 그곳에서 발간하는 여러 영자 신문에 주영한 씨의 사진과 아울러 

소상하게 발표되었다.

그 글에 말하기를 주영한 씨는 홀로 그곳에 거주할뿐더러 한인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다만 주영한 씨 한 분뿐이

다. 그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 주영한 씨는 특히 우리민중대회의 주의주장을 찬성하시는 열렬한 애국자시다.

((아크론 통신))

◐ 김쇠울 씨의 장거

하와이에서 나라를 위하여 거대한 재정으로 광복사업에 받쳐오던 김쇠울 씨가 이번에 구미위원부의 외교를 확장

하기 위하여 외교위원 한 사람의 총 경비를 자담하기로 결심하였다 하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하와이 통신))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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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뉴바 한인교회에 모인 중부 캘리포니아 민중대회 회원들

로스앤젤레스 동지회 회원들, 새 동지회관의 헌당식에서(194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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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이승만의 측근인 임병직이 이승만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이다. 그는 이 서한에서 김호와 전경무 등 재미한

족연합위원회 측의 주미외교위원부 문호개방 요구를 주미외교위원부를 인수하려는 시도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김

호와 전경무가 충칭에 가서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원하던 답을 듣지 못한다면 돌아와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적대적

인 세력과 손잡게 될 것이라며 한길수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호가 한국의 대의를 손상시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편지를 쓸 것을 권하고 있다. 이 서한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주미외교위원부 개조 시도에 대한 이승만과 그 지지자

들의 인식과 태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내용

부록 Ⅲ 기밀(confidencial)   

복사본 1942년 12월 7일

친애하는 동지,

야콥 던, 김호, 유일한, 그리고 헨리 디영은 그들이 여기 와서 필요하다면 힘으로 외교위원부를 인수할 수 있

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왔을 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무엇인

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들여놓지 않으면 모든 것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충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거기에 가서 그들이 여기서 이용했던 것과 같은 전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준다면, 그들은 임시정부의 지원을 안고 돌

아올 것이고 주미외교위원부에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강제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대한민국임시

06

전략사무국 캘리포니아 지부, 자유한인운동의 

전개에 대한 보고서

부록 3: Ben C. Limb(임병직)이 동지들에게 보낸 서한, 

194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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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들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 임시정부에 반대하는 이곳의 다른 부류들과 손잡게 될 것

입니다.

던은 김호에게 충칭에 가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 모두 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항공편 우선권을 

얻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워싱턴 여행에 관한 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주미외교위원부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공연히 공격하는데 동의한 것이 확실합니다. 뉴욕의 던과 시카고의 김호는 한길수를 그들의 대열에 합류시

킬 의도를 그들의 대중 연설에서 드러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김호에게 편지를 써 어떠한 어리석은 시도도 하지 말 것을 조언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의 대의를 손상시키고 그 또한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국과 해외의 한국인

들은 그들의 이름을 블랙리스트 등에 올릴 것입니다. 부디 그들,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하

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감히 그렇게 한다면, 김호와 던과 그 밖의 사람들이 공격자가 되게 합시다.

진심을 담아,

s/ 벤 C. 림(Ben C. Limb)

BEN C. LIMB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주미외교위원부협찬회 회원들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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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본토와 하와이의 한인 상황

01

이 문서는 1942년 11월 5일 미 육군정보부 극동과의 로버트 키니가 트루먼 M. 마틴 대령에게 보낸 미국과 중국 내 한

인독립운동 단체들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이다. 재미 한인들의 연합기관으로 조직된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중한민중동

맹단의 분리 등을 겪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위원회가 이승만이 위원장으로 있던 주미외교위원부의 

개조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 등 보고서 작성 즈음 미국 내 한인 독립운동 세력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중국 국민당정부 관할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인 상황에 관해서도 김약산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참여 등을 짤막하게 전하

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1942년 조선의용대의 한국광복군 편입, 김약산을 비롯한 조선민족혁명당 세력의 대한민국임시

정부 참여 등으로 좌우 진영의 통합이 진전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과 한인들의 강력한 항일의식에 근거하여 미국이 한인들을 대일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942년 11월 5일 로버트 키니(Robert Kinney), 

마틴(Martin) 대령을 위한 비망록

미국에서 한인들의 현 상황의 이력과 자유 중국에서 

한인들의 새로운 사태의 진전에 대한 보고들

내용

3급 비밀(Confidential) 전쟁성 육군정보부 워싱턴

마틴(Martin) 대령127을 위한 비망록

주제 : 미국에서 한국인들과 관련한 현 상황의 이력, 그리고 자유 중국(free China)에서 한국인들의 국면에 관한 보고들

(미국과 하와이 대다수 한인들의 현재 효과적 통합에 관한 이 비망록의 진술은 과거의 상황과 현재 이 주

제에 관한 일부 통념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비망록에 나타난 견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나는 몇 년간 미국과 아시아에서 한국인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 지난달에 한국인의 상

황을 잘 아는 정부 안팎의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한국인 지도자들과 회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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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과 하와이의 한인 통합. a. 개요

전통적으로 파벌주의와 분열이 한인 집단들의 특징이긴 하지만, 현재 미국과 하와이의 압도적인 대다수 

한인들은 그들 단체의 차이를 감추고 함께 일하고 있고, 실제 일본과 싸우는 것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합국의 전쟁 수행에 협력하기를 열망한다. 한인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적 승인이 

연합국의 대의와 한인들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의식하지 않는다.

(1) �1941년 4월 이전의 상황. 1941년 봄 이전, 한국인들은 주로 세 개의 경쟁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수적으로

나 재정적으로 가장 강력한 두 그룹은 서부 연안에서 지배적인 단체인 국민회와 하와이에서 가장 강력한 단

체인 동지회가 있었다. 세 번째 그룹은 소규모이지만 활동적인 소수집단으로 한길수의 지도하에 있는 좌익 단

체128였다. 

(2)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상황. 로스엔젤레스와 하와이의 가장 능력 있는 일부 한인 지도자들은 재미 한인들이 

그들의 공동의 적인 일본에 맞서는 강력한 하나의 통일 전선을 제시한다면, 한국의 이해관계에 이바지할 것

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1941년 봄,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모든 한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로스엔젤레스 회의129

에서 설립되었다. 이 회의는 한인 단체들의 통합을 위한 커다란 도약으로 간주되었지만, 관측통들은 이 새로

운 통합의 중요한 시험대는 이전의 라이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것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알력과 한길수가 이끄는 소규모 단체의 사실상의 분리130가 있

었지만, 연합위원회는 안정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성장하여 현재 미국과 하와이의 압도적인 다수 한인들의 확

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필더(Fielder) 대령의 1942년 7월 18일 하와이로부터의 보고서는 하와이에는 1,213명

의 연합위원회 회원과 125명의 한길수의 중한민중동맹단 지지자들이 있고, 믿을 만한 추정치는 서부 연안에

서 거의 똑같이 두 단체 간에 9대 1의 비율이 지배적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길수의 소규모 단체는 연합위

원회 외부의 유일한 중요 단체이다. 그리고 이점과 관련하여 한길수가 자주 작성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연합

국이 한국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채택할 경우에 명백히 그의 소규모 소수 단체가 연합위원회 다

수와 곧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3) �한인들의 워싱턴 대표. 우세한 연합위원회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약점은 워싱턴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표부

가 없다는 것이었다. 연합위원회는 충칭에 본부를 두고 워싱턴에 주미외교위원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임시

정부의 주요 재정 지원자였다. 임시정부의 워싱턴 대표는 이승만 박사로 그는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이라는 명망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 동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박사는 상당

히 나이가 많고, 워싱턴에서 한국 독립운동이 필요로 했던 효과적이고 활기찬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한

길수와 이 박사 간의 개인적 불화도 있었다. 이 박사는 미국내 한인 인구의 중심인 미국 서부 연안과 하와이

에서 연합위원회의 지위와 유효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동시에, 주요 이슈를 흐리게 하고 워싱턴에서 한국인의 

대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었다.

(4)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현재 위원회의 워싱턴 대표부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현재 미국에서 가장 

유능한 한인 지도자들 중 일부가 워싱턴에서 이것과 그 밖의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 이들은 재

미한족연합위원회 위원장 김호(金乎), 하와이의 유능한 젊은 한인 지도자 전경무(Jacob Dunn), 한국군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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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성공한 한인 사업가 유일한을 포함한다. 이 한인들은 개인적 성실성으로 잘 알려진 능

력 있고 믿을만한 인물들이고, 대중의 평판을 얻는데 한길수와 경쟁하려 하지 않지만, 그들은 한국인들 거의 

전부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들은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연합국의 대의를 위해 한국과 한국인들의 협

조를 얻어내는데 진실로 열정적이다.

2. �자유 중국에서 통합에 더 가까이 가는 한국인들에 관한 보고들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정보들로 자유 중국에서 한인들 사이의 현재 상황을 평가하려고 하지는 않겠지

만,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조선의용대 지도자들이 보다 밀접하게 함께 일하고 있다는 몇 가지 조짐이 있다. 

내가 주목하게 된 보고들은 다음과 같다:

a. 10월 26일자 뉴욕타임즈에 실린 유피(UP)통신 기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의회(Congress)131’가 충칭에서 회

합을 가지고 있고 모든 정당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b. 중국의 좌익 한인 단체 지도자인 김약산이 워싱턴의 한길수에게 보낸 1942년 9월 11자 서한은 김약산, 그가 

임시정부 그룹과 협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MIS 파일의 사진 복사본)

c. 충칭의 한인들과 워싱턴의 이승만 간의 일련의 전보들 중 하나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와 경쟁 단체의 지도자 

김약산이 공동으로 서명한 것이었다.

한국인 상황에 관한 개인적 논평

1935년부터 1941년 사이 여러 차례 한국에 있었을 때, 나는 한국인들을 분열시키고 혼란시키며, 그들이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이게 하고, 한국 해방에 관한 어떤 희망도 약화시키려 하는 일본의 방안들을 연구했

다. 일본인은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의 인력과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었고 심지어 1944년에 한국

인들을 일본군에 징집하려고 계획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도처에 있는 한국인들은 압도적으로 반

일적이고, 일본의 군사적 패배를 희망하고 있다. 나의 부족한 견해는 한국인들과 한국 상황(일본이 점령한 

영토 안팎; 그리고 실제 전투부대로서)에 보다 더 크고 더 효과적인 이용이 일본을 패배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한다면 이 주제에 대한 나의 몇 가지 방안들을 기꺼이 제시할 것이다. 

로버트 키니(Robert Kinney)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Korean-Americ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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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부인구제회의 해외한족대표단 환영 (1941.5.1.)



215Ⅲ  미국에서의 한국독립운동

02

이 문서는 1919년 3·1운동부터 1942년 4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결성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미주 지역에서 벌어진 한

국 독립운동의 역사와 독립운동 단체들의 현황을 비교적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한인 독립운동세력을 직접행동주의

자로 표현된 무장투쟁세력과 열강들을 대상으로 한 외교와 원조에 보다 중점을 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직 세력으로 

구분하여 활동을 개관하고, 이동휘, 김약산, 이승만, 안창호, 김규식 등 주요 지도자들의 활동을 소개했다.

중국 지역의 한인 독립운동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김약산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간에 존재하는 강력한 경쟁

의식을 지적하고 양자 간의 주요 차이점으로 보수와 급진, 노인과 젊은이, 외국 지원 의존과 직접행동을 언급하고 있

다. 미국에서의 한인 독립운동의 동향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결성과 이승만·한길수 간의 갈등, 한길수의 퇴출과 조

선의용대후원회의 탈퇴 등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후 미국은 대일전 수행의 필요성, 전후 동아시아 정책의 입안 등을 위해 한국과 한국 독립

운동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이 필요해졌다. 이 보고서도 이 같은 필요성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42년 5월 12일 제임스 P. 벡스터(James P. 

Baxter)가 클라렌스 B. 윔스(Mr. Clarence B. 

Weems)에게

한국독립운동 보고서 No. 41

내용

미국 정부  정보 조정관  워싱턴 D.C.  1942년 5월 12일

미스터 클라렌스 B. 윔스(Mr. Clarence B. Weems)132  M.I.S, 극동국,  뮤니션즈 빌딩(Munitions building) 2630  워싱턴, D.C

친애하는 미스터 윔스:

나는 여기 조정관 사무소의 조사 분석 부서에서 준비한 3급 비밀(Confidential)로 분류된 보고서 No.41 

‘한국독립운동’을 전하려고 합니다. 

진심을 담아,

제임스 P. 벡스터(James P. Baxter) 3d

부조정관

동봉된 것 3급 비밀(Confidential)  정보 조정국  조사 분석 분과  극동국

한인 독립운동  보고서 no.41  1942년 4월 25일  복사 no. 5  3급 기밀(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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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에 관한 다음의 간략한 조사는 독립운동 단체들 발전의 짧은 역사, 중국에서 운동의 최근 형

세와 미국에서의 현재 상황이 포함된다.

(1) 한국 독립운동 단체들의 역사 조사

운동의 기원은 그 날짜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긴 하지만, 일본의 지배로부터 한국을 해방시키기 위한 조

직적인 운동은 1919년에 시작되었다. 1919년 3월 1일 한 무리의 주요 조선인들이 한국의 독립선언서에 서

명하여 공표했고, 반도 전역에서 그들의 동포들이 소리를 지르고 국기를 흔들며 이 일을 축하했다. 일본인

들은 완전히 깜짝 놀랐다. 그들은 무장 폭동이 될 것으로 우려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

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다. 다른 수천 명의 사람들은 도망쳤다.

처음부터 한국인들이 일본의 정복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었다. 한 그룹은 

틈만 나면 일본인에 대한 암살, 사보타주, 파업과 파괴를 은밀하게 계획하면서 지하에서 활동했다. 그들은 

직접 행동주의자, 한국의 게릴라들이었다. 또 다른 그룹은 보다 평화적으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

랐고, 1919년경에 상하이에 망명 임시정부를 조직했다. 주요 목적은 한국을 부활시키는데 다른 세력의 협력을 

얻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이 두그룹간에 갈등이 없었다. 각자 한국을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만주에서 초기의 유명한 한국인 저항 세력 중 한 명은 이동휘133로, 그는 1919년 이전부터 많은 게릴라 부

대들을 조직했고 끊임없이 일본에 맞서 싸웠다. 1919년 이후 그의 동료 중 한 명은 중국의 한국인 빨치산

의 현재 지도자 김약산, 또 다른 동료는 현재 한국 광복군총사령관 이청천이었다.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만주로 그들을 따라 갔고 또한 그들 중 다수가 국경을 넘어 소련 시베리아로 들어갔다. 일본 점령 초기에 

한국에서 도망 온 망명자들로 구성된 한국인 이민 집단은 이리하여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이동휘를 국무총리 직함을 주어 새

로운 운동의 군사 활동 책임자로 정했다. 구성원들 사이의 견해 차이는 곧 분열을 초래했다. 이 박사는 곧 

상하이를 떠났고 후에 호놀룰루에서 동지회를 조직했다. 이승만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와 후

에 로스엔젤레스에 본부를 둔 국민회에 소속되었다. 오래지 않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모두 관계를 맺고 

있던 이들 두 라이벌 단체들은 사이가 나빠졌다. 국민회는 최초 대한민국임시정부 각료 중 한 명이자 그곳

의 지도자로 이승만을 대신했던 안창호에 의해 설립되었다. 또 다른 중요 지도자는 김규식으로, 이승만에 

반대하는 교양 있는 애국자이자 최초 내각의 구성원이었다. 그는 임시정부에 의해 1919년 베르사이유로 

파견134되었고 이후 다양한 독립운동에서 활발하게 계속 활동하고 있다.

동지회와 국민회 사이의 주요 차이점들은 다음과 같다: (1) 이승만과 김규식 간의 개인적인 경쟁, 안창호

가 김규식을 선호하지만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 사이를 중재하고 있는 가운데 (2) 김규식, 안창호와 

국민회가 한국 북부 출신이 지배적인 반면, 이승만과 동지회는 한국 남부 출신이 지배적이다 (3) 다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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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이 국내외에서 한국 지도부의 자기 계발과 교육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이승만 그룹은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데 외교와 외국의 승인을 강조했다.

1924년 상하이에서 다양한 한국인 단체들의 대표들이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들의 연합 부대를 결속

시키기 위해 함께 만났다.135 이데올로기에서 상당히 좌파가 된 직접 행동주의자 단체들 역시 참석했으나 

합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회의의 결과는 다양한 단체들을 함께 결속시키기보다 훨씬 더 멀어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살아남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여전히 안창호 그룹에 지배당했고 김규식은 좌파 단체들의 

편에 섰다.

안창호가 당시 한인들 간의 통합을 성취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는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에 그의 영향력

을 확장할 수 있었다. 사이토136 총독 하의 조선에서 일본의 정책은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젊은이들

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성장을 증진시키는데 전념하는 단체인 흥사단의  조직을 허가받았다. 안창호는 

오랫동안 이 이상을 지니고 있었고 망명자였지만 흥사단을 육성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했다. 조선으로 간 

그의 부관은 이광수137였다. 한국의 지도적 한인들이 포함된 회원들을 보유한 흥사단은 국민회와 당시 쇠

퇴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비공식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흥사단이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는 없었지만, 한국어와 역사에 대한 연구와 젊은 한국인들에게 스포츠에서 뛰어나도록 격려하는 

것등 여러모로 한국의 민족주의를 고취했다. 1937년 이 단체는 정부 명령으로 해산되었다.

이 기간 동안 직접 행동주의자들은 보다 잘 조직화되고 점점 더 활동적이 되어갔다. 지도자들 중 일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학교에 다녔다. 이 빨치산들 중 가장 큰 단체는 의열단으로 불린다. 이들은 주로 만

주와 시베리아에서 활동했는데, 특히 간도138 지역과 연해주139에 많은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 조직

은 공산주의적이었다. 한국에서도 학생들과 노동자들 사이에 광범위한 선전을 펼쳤다. 이 조직의 리더는 

이동휘의 초창기 동료 중 한 명인 김약산이었다. (이동휘는 1923년에 사망했다.)

1931년 이후 일본이 만주를 점령했을 때, 한인 민족주의자 단체들의 활동은 가속화되었다. 이 박사는 한국

의 대의를 애원하기 위해 제네바로 갔다. 안창호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을 지도하는 동안 대한민국임

시정부는 김구 주석 하에서 재 조직화 되었다. 1932년(한국인이 던진 폭탄이 여러 명의 저명한 일본인 관

리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상하이 폭탄사건 후)140에 안창호는 일본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고 재판을 위해 한

국으로 보내졌다. 여러 해의 투옥 후 그는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1938년 그가 사

망할 때까지 다른 한국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 초반 동안 직접 행동 단체들은 만주에서 특히 활동적이었다. 그들은 일본인들과 싸우고 있는 중

국인들과 함께했고 수가 급속히 증가했다. 김약산은 1936년 ‘연합 전선’이 형성되었을 때 이 단체들의 정평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 이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 그룹에서 활동했던 김규식도 ‘정신적 대부’로 그들과 함

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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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에서 독립운동의 최근 국면

1937년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중국인 빨치산에 가담했던 김약산의 추종자들이 소환되어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조선 의용대 둘 다 중국인들의 도움을 받았다. 장개석 총통은 그들이 상하이와 난징

에서 피난할 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국인들과 그들의 동료들을 위해 특별 차편을 제공했다고 보고되었

다. 총통과 그의 부인은 1939년 한국인들에 의해 관리되지만 중국인의 지휘를 받는 한국광복군의 조직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이 군대의 규모에 대한 보고들은 각기 다르다. 총통은 조선의용대도 지원했다고 보

고된다. 다양한 한국인 게릴라 부대들은 중국에서 가끔 들려오는 뉴스에서 알 수 있듯이 북중국에서 중요

한 임무를 부여받는다. 현재 광복군과 조선의용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거나 전투 훈련을 받고 있는 총 수

는 믿을 만한 한국인에 따르면 약 35,000명으로 추산된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련 극동군의 다양한 부대에도 수많은 한국인들이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추정치는 40,000명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지자들과 조선의용대 사이에는 명백하게 여전히 강력한 경쟁 의식이 있다. 주요 차이

점은 다음과 같다: (1) 경제 이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보수적이고 의용대는 급진적이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구(舊)’한국의 철학과 삶의 방식을 상기시키는 노인 남성들에 의해 지배되고, 여전히 외국으로

부터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의용대는 젊고 활기차고 구한국의 관습은 거의 쓸모가 없고 

여전히 직접 행동을 믿는다 (3) 다년간 강력했던 개인적 소속과 충성심은 여전히 두 단체를 분리한다.

(3) 미국에서 최근의 국면

미국에서 한인들 간의 통합은 중국에서보다 효과적으로 성취되었다. 두 개의 주요 단체들인 국민회와 동

지회는 모두 보수적인데, 1939년부터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아마 새로 얻은 친선의 실질적인 이유는 조

선의용대141로 대표되는 소수 그룹의 위협적인 성장이었을 것이다. 1933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직접 행

동주의자로 돌아선 유명한 애국자 김규식이 그가 직접 행동주의자 동조자들의 활동을 자극했던 미국에 왔

다. 국민회가 미국 본토에서 가장 강력한 단체인 반면, 동지회는 하와이에서 가장 강력한 단체였다. 이들 

두 단체는 특히 길수 한142(한길수, 여러 직접 행동주의자 단체들, 명목상으로는 하와이의 중한민중동맹단

의 지원을 받는 매우 활동적인 선전가)이 워싱턴으로 와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곧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동안 워싱턴에 있던 이 박사는 동지회뿐만 아니라 국민회에 의해 한국을 대변하

는 사람으로 암암리에 인정되었다. 

1940년과 1941년에 켈리포니아의 부유한 농장주 김호가 여러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통합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김호는 이전에 동지회였으나 국민회로 바꾸었다. 그는 조선의용대를 지원하는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한인 단체들이 통합된 조직으로 대표되는 것에 열성적이었다. 회의는 1941년 4월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렸다. 이 회의의 결과는 공식적으로 9개의 한인 민족주의 조직들을 대표하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연합

회)의 조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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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회

(2) 동지회

(3) 독립당

(4) 국민당

(5) 의용단(중국의 조선의용대 후원 연맹)

(6) 중한민중동맹단

(7) 국민회 부인회

(8) 동지회 부인회

(9) 조선의용대후원연맹 부인회

이들 중 몇 개는 여성들의 보조 단체였지만, 연합회는 동지회, 국민회, 조선의용대 후원 연맹의 회원들을 

포함했다. 김호는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4개의 분과위원회가 채택되었다: (1) 국방, (2) 홍보, (3) 재정 그리

고 (4) 집행. 대표 조직들은 그들의 재정 자원을 공동 출자하고  이 박사와 한길수를 모두 워싱턴 대리인으

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승만은 2백 달러, 한길수는 150 달러를 매달 지급받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이 대표성을 승인했다.

그러나 통합의 순탄한 진전은 결과가 되지 않았다. 이승만과 한길수는 기질과 목적이 크게 다르고 형식적

으로 협력했다. 직접 행동주의 소수는 연합회에서 불충분한 대표성에 대해 불평했다. 1942년 1월 연합회

의 두 구성원이 한길수에 대한 어떤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로스엔젤레스에서 워싱턴으로 보내졌다. 그들

은 연합회가 그를 지원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그들의 권고는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승만의 월

급과 사무실 비용은 매달 6백 달러로 올랐다.

연합회에 의한 한길수의 퇴출에도 불구하고, 연합회의 구성원 중 한명이 사임하긴 했지만 조선의용대후원

회는 곧바로 탈퇴하지 않았다. 연합회의 또 다른 대표인 신두식143은 자격을 유지했다. 한길수는 2월에 캘

리포니아로 갔고 4월 초에 워싱턴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가 그의 추종자들에게 통일성을 해치는 어떤 행

동도 취하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정보(1942년 4월 14일)는 그들이 공식적으로 연합

회를 탈퇴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나라에 두 개의 주요 단체들, 연합회와 조선의용대 후원회가 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Korean-Americ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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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 문서는 1942년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하와이 일대에 관한 G-2(정보참모부)의 정기보고서이다. 경제, 정치, 심리, 

간첩행위와 체제전복활동, 지리적·기상학적 데이터, 항공정보 등 6개 분야에 관한 보고 중 정치 분야 보고에 당시 하

와이 한인사회의 상황이 언급되어 있다. 이승만과 한길수를 비롯한 지역 내 파벌들의 갈등, 미국 태생 젊은 한인들의 

독립운동에 관한 상대적 무관심 등 당시 하와이 한인사회의 동향이 간결하게 기술되어 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대한 ‘유능한’ 관측통의 전망에는 이승만과 한길수의 워싱턴 정치 무대에서의 제거와 새롭고 젊

은 지도자들의 등장과 활약에 대한 바람이 드러나 있다. 이는 한국 문제를 담당하는 미국 내 정보부서 담당자 대다수의 

시각이기도 했다.

1942년 7월 18일 캔달 J. 필더(Kendall J. Fielder)  

대령이 전쟁성 군사정보국장 포트 샤프터

(Fort Shafter)에게

적의 상황과 적의 능력에 대한 보고, G-2 정기 보고 

내용

본부 하와이 부서(Headqurters of Hawaiian Department)

육군 정보참모실(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for military intelligence)

포트 샤프터(Fort Shafter), T.H.

회신에서 참조: 350.05

1942년 7월 18일

주제: 적의 상황과 적의 능력에 관한 보고

수신: 워싱턴 전쟁성 군사정보국장

1. 단락에 따라 2. 1942년 6월 19일자 b, 서신 AG 350.08, 주제: 여기 정보 훈령(intelligence directive)은 

1942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G-2 일일정보보고 No.3 이다.

캔달. J. 필더(Kendall J. Fielder) 대령, G.S.C, A.C. 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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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함(Incl.)

정보 분야 전역, IG, MIS 배부:

발신자가 브래톤(Bartton) 대령에게

Cy to 극동분과(Far eatern Branch)

Cy annex to CIG

Cy annex to 심리전분과

Cy annex  to 항공분과

**

본부 하와이 부서(Headqurters Hawaiian Department)

육군 정보참모실(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for military intelligence)

포트 샤프터(Fort Shafter), T.H.

회신에서 참조:

1942년 7월 18일

G-2 일일정보보고

From: 1201 1942년 7월 12일 

To   : 1200 1942년 7월 18일, GCT

AC of S, G-2, 본부 하와이 부서(Headqurters Hawaiian Department)

포트 샤프터(Fort Shafter), T.H.

No.3

지도: 수로국, No.1500, ‘태평양’.

1. 기간 말기에 적의 상황:

보고할 것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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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 동안 적의 작전 활동:

보고할 것 없음.

3. 기타:

보고할 것 없음.

4. 적의 역량:

지난번 보고와 같음.

캔달. J. 필더(Kendall J. Fielder) 대령, G.S.C, 일반 참모(Assistant Chief of Staff), G-2.

부속 문서: 이에 첨부함:

No.1. - 경제적

No.2. - 정치적

No.3 – 심리적

No.4. - 간첩행위와 체제전복 활동

No.5. - 지리적 기상학적 데이터

No.6. - 항공 정보

경제적

1942년 7월 18일 끝까지 G-2 일일보고의 부속문서 No.1.

보고할 것 없음.

캔달. J. 필더(Kendall J. Fielder) 대령, G.S.C, 일반 참모(Assistant Chief of Staff), G-2.

정치적

첨부 1942년 7월 18일 끝까지 G-2 일일보고 중 No.2.

1. 하와이의 한인 상황 요약

현재 하와이의 한인 사이에는 두 개의 경쟁 단체가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워싱턴에서 이승만이 대표하고 있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2. 워싱턴에서 한길수가 대표하고 있는 중한민중동맹단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오랜 기간 이승만이 대통령이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KOPOGO)로 알려진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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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다. 이 단체는 1919년에 한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충칭에 있는 이 단체의 수

장은 김구이다. 단체는 23년 동안 충성스런 한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중한민중동맹단은 조선의용대로 알려진 독립운동을 하는 한인 애국자들의 투쟁 부대를 지원한다. 혁명 지

도자 김약산 장군 아래 중국에서 조직되었다.

김약산 장군 휘하의 조선의용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5월 13일 현지에서 접수되었

다. 이것이 지역 분파들을 결집시킬 것이라고 추측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

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이승만과 한길수 사이의 개인적 어려움

2. �이들과 다른 지도자들이 한국의 독립을 위한 지역의 계획을 주도하고 그들의 경쟁자들을 배제하고자 하는 욕구

3. �하와이에 있는 단체들 간의 통합의 부족. 재미한족연합회에는 1,213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하와이에 

중한민중동맹단 지지자 125명이 있다. 미국이 전쟁에 돌입한 이래로, 뉴스와 연락을 위한 그들의 주요 매체

는 현재 ‘국민보-태평양주보(Korean National Herald-Pacific Weekly)’144로 불리는, 두 개의 한국어 출판물

의 결합체이다. 이것은 전경무(Jacob Dunn)에 의해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위해 편집된다. 중한민중동맹단

은 그들만의 기관지를 시작하려 했으나, 군정장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들에게 이 신문에 기고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와이에 있는 미국 태생 한인 중 대다수의 젊은 세대는 그들 부모의 정치 활동에 대해 현저하게 냉담하

다. 그들의 태도는, 만약 노인네들이 그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얻는 다면 괜찮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인이

고, 출세를 포함한 미국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한인 정치인들을 회장에 앉히기 위해 그들의 봉급을 지불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이 만약 해방된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그들은 외국인으로 간주될 가

능성이 크다. 

두 개 한인 파벌의 어떤 대표자들은 독립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 망명 정부가 있는 충칭으로 달려가길 

바란다. 보수적인 관측통들은 대표자 자신들을 제외하고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관

련된 상당한 비용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한국과 만주에 있는 3천만 명의 한국인들이 일본과 맞서기 위해 기꺼이 무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진술

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한 과장이라고 믿고 있다.

1. 30년 동안 그들은 무기를 박탈당했다.

2. 그들은 조직을 만드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3. 그들은 정복당한 유럽 나라들의 주민들이 독일 비밀경찰(Gestapo)의 감시를 받고 있는 것과 대체로 똑같이  �

    일본 비밀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다.

4. 일본의 지배는 너무 현저해서 많은 젊은 세대는 독립을 향한 그들의 욕구를 많이 상실했다.

5. �세계정세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은 일본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로 선택한 것에 국한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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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립으로 그들 자신이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유능한 관측통은 다음과 같이 믿고 있다.

1. 파벌의 어느 대표자들도 이때 충칭으로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2. 충칭에서 보고된 애국적 단체들의 통합은 개입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3. �지역 파벌들의 통합은 ‘국민보-태평양주보’에 선동적인 기사들을 중단하고 통합과 모든 단체들의 공헌을 장

려함으로써 조장되어야 한다.

4. �이승만과 한길수는 워싱턴 정치 무대에서 유익하게 제거될 것이고, 개인적 권력 강화의 욕구에서 자유로운 

새롭고 젊은 지도자들에게 격려가 주어질 것이다.

2. 오아후섬145의 중국인 상황 요약

외국인 체류자이든 미국 시민이든 오아후 섬에 있는 중국인은 일본과 싸우는 미국을 완벽하게 지지한다고 

보고된다. 미국의 참전은 그들에게 중국에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로 간주된다. 중국상공회의소와 중화

총회관(中華總會館)과 같은 지도적 중국인 조직들을 통해 시민과 중국인 체류자에 의한 모든 종류의 원조

가 미국의 전시 동원에 주어졌다. 

세 개의 중국어 일간지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중국인 공동체에 전쟁 상황을 알리는데 도움을 준다. 현지 

태생 단체들보다 기성세대 중국인들에게 보다 특별한 관심사는 일본의 중국 공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1942년 7월 7일 특별호 인쇄였는데, 여기에 지역 중국인들의 전폭적인 지지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었다.

현지 태생 중국인들은 현재의 전시 동원에 전심전력으로 참여하고 있다. 많은 수가 방위 프로젝트에서 근

무하고 있고, 많은 수가 군에 입대하고 있다. 하와이 영토방위군의 무려 3분의 1이 현지 태생 중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95명이 하와이 국토방위 자원봉사자 조직에 자원했다.

주요 중국인 사업가들과 은행가들은 중국인을 위한 사업이 어느 때보다 낫다는 견해를 표출한다. 많은 새

로운 벤처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중국인들 사이의 사기는 높다. 그러나 너무 많은 어린 중국인 소년 소녀들이 일자리를 얻고 있는 지금의 

안락함이 궁극적으로 사회 문제들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일부 중국인들에 의해 표출되었다.

중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충성심에 관한 부정적인 보고는 없었다. 중국인 커뮤니티의 중심적인 남녀와의 

접촉은 중국인들이 언제나 하와이의 내부 안보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관해 그들이 아는 최선의 방

법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캔달. J. 필더(Kendall J. Fielder) 대령, G.S.C, 일반 참모(Assistant Chief of Staff), 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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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첨부 1942년 7월 18일 끝까지 G-2 일일보고 중 No.3

1. 적군의 선전

지난 주 동안 주로 도쿄 라디오를 통해 하와이에 수신된 적의 선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1) 지금까지 태평양전쟁 전 기간 동안과 마찬가지로, 하와이 거주 일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계속 누락됨.

2) �미국의 전쟁 강점과 기량에 대해 경멸하는 비웃음, 예를 들어 한 히쉬나(Hishna)(달리 밝혀지지 않은)라고 알

려진 대위 한 명의 “누군가 7월 10일에 결투를 목격했다....간사이146지방에서...한 대의 일본 항공기와 세 대의 

미국 항공기 간에...” “한 대의 일본군 조종사가 세 명의 미국 조종사와 맞먹는다”는 의미의 표현.

3) �‘충칭의 잔존 부대’가 상하이 지역에서 일본군에 대한 저항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 (이것은 1937년 11

월 12일 중국 병력의 상하이로부터의 후퇴 직후, 교전이 내륙 멀리에서 벌어지지 않는 한, 또는 대격전에 해

당하지 않는 한, 일본군이 그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조직화된 자유 중국 저항세력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다른 지역에서 중국 게릴라 활동에 대한  보고도 으레 부인하는 사실에 비춰볼 때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4) �과거에 때때로 표명된, 일본의 ‘대동아 재건’이 실제로는 “동아시아주의라는 쑨얏산147의 이상 실현을 목적으

로 한다”는 주장.

5)‘ �일본과 소련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려는 적국의 악의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간의 관계는 여전히 

중립조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주장(특히 1942년 7월 15일 방송에서 강조되었다). 이 인용구는 토고(Togo) 

외무장관의 ‘일본 경제 위원회’ 전날 연설에 기인한다. 

6) �최근 일본의 ‘계몽’(즉 지배)에 이끌려온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전폭적으로 일본 정복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는 주장.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중국 연안, 필리핀이 특별히 언급된다. 중국 연안과 필리핀에 대한 태도에서

는 일본이 이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강조된다. 필리핀에서 그들은 

‘미국의 초토화정책의 희생양’인 가난한 영혼들을 돕고 있다.

7) �붙잡힌 충칭 군 장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민심은 충칭 군에 반감을 갖고 있으며 장개석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로 장개석에게 충성하는 중국인 사이의 불만을 다시 유발하려 시도.

2. 하와이 제도에서 미국에 의한 역선전

G-2의 역선전 부서는 이번 주 지역의 일본어 신문에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1) �일본의 주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추축국(樞軸國)의 주장은 종종 고도로 색칠된 반쪽 진실이

거나 맨얼굴의 거짓말이다.

2) �이것은 특히 흑인과 미국에서 백인 이외의 다른 인종들은 학대받고 있다는 주장에 쓰인다. C-P에서 

쓰고 니푸지지(Nippu JiJi, 日布時事)에 게재된 한 사설은 흑인들이 미국의 전쟁 노력에 호응하고 있

는 전폭적인 방안과, 미국 정부와 미국 사람들이 온갖 피부색을 가진 그들의 동료 미국인들을 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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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태도를 다룬다. 

부서는 호놀룰루 청년회의소에서 이번 주 시작한 지역사회 전체에 걸친 ‘침묵의 봉사(Service in 

Silence)’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 부서는 사설, 라디오 프로그램, ‘1분짜리 라디오 방

송’, 슬로건과 그 밖의 방책들, 특히 포스터를 통해 여러 달 동안 ‘반(反)유언비어’ 캠페인을 진행해 왔

다. 하지만 표면상 지역 시민사회 그 자체에서 비롯된 그와 같은 운동과 함께, 부서는 전쟁 노력과 사

람들 자신들에게 해로운 나태하거나 악의적인 대화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야할 것이라

고 느낀다. 

캔달. J. 필더(Kendall J. Fielder) 대령, G.S.C, 일반 참모(Assistant Chief of Staff), G-2.

지리적 기상학적 데이터

1) 종합: 전 기간 이 지역의 비행 조건은 평균 이상이었다.

2) 하와이 섬 지역: 전 기간 동안 미드웨이에서 비행기로 돌아볼 수 있는 지역. 비행 조건 최상. 

3) �히캄(Hickam) 비행장에서 해밀턴(Hamilton) 비행장까지의 노선: 태평양 고기압의 평균 위치 위도 북위 32도 

서경(西經) 133도, 9천 피트 이하의 적당한 맞바람 발생. 바람 9천에서 1만 피트 북서풍....[원문해독불가]

간첩행위와 체제전복 활동

첨부 1942년 7월 18일 끝까지 G-2 일일보고 중 No. 4

몇 몇 의심스런 사례들이 군 정보부 조사관들에 의해 확인되었지만, 지난 주 동안 하와이 부서 내에서 입

증된 간첩행위나 체제전복 활동의 확실한 사례는 없다.

다음은 일부 수사 유형의 사례들이다:

1) �파괴 활동에 관여하고 적 선전 유포의 중심으로 믿어지는 세 곳의 일본인 직업소개소에 관한 수사는 (1) 소개소

가 체제전복 활동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2) 구금될 가능성이 큰 몇몇 의심스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2) �체제전복 성격의 활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가 있었던 오아후(Oahu) 와히아와(Wahiawa) 지역에 관한 수

색은 몇 개의 일장기와 메달 외에 그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와히아와 시민들의 

사기에 유익한 영향을 주었다.

3) �12월 7일 이전에 도착한 일본 뉴스 영화필름 릴의 검사는 선전이 풍부하지만 전복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것들은 그들의 가능한 전투 정보 평가를 위해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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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달. J. 필더(Kendall J. Fielder) 대령, G.S.C, 일반 참모(Assistant Chief of Staff), G-2.

첨부 1942년 7월 18일 끝까지 G-2 일일보고 중 No. 6

AC of S, G-2, 본부 하와이 부서(Headqurters Hawaiian Department)

포트 샤프터(Fort Shafter), T.H.

항공 정보

1. 적 항공기에 관한 보고 없음.

2. 우리 항공기:

1) 7(Ⅶ) 전략폭격 사령부 항공기의 성능에 관한 데이터:

(1) 할당된 평균 항공기 수: 50.1.

(2) 운항 중인 평균 항공기 수: 35.5.

(3) 총 비행 시간: 1063:35.

(4) 할당된 B-27형 평균 항공기 수: 37.1.

(5) 할당된 B-18형 평균 항공기 수: 5.

(6) 할당된 LB-30형 평균 항공기 수: 1.

(7) 할당된 A-20형 평균 항공기 수: 7.

(8) 항공기 당 평균 시간: 21.22 시간

(9) 전체 전투원 평균 수: 39.12.

(10) 운항 중인 항공기 당 평균 시간: 39.93 시간.

(11) 전투원 당 평균 비행 시간: 27.18 시간.

2) 7(Ⅶ) 전투사령부 작전 임무에 관한 데이터:

(1) 작전 임무:

전술 임무: 86

그 밖의 임무: 322

작전 시간: 777.50

그 밖의 시간: 490.70

3)  P-39D, A.C.의 경량에 관한 하와이 공군 보급창의 최종 보고. 41-7000: (인용).

(1) 실험 항공기의 총 중량은 다음 항목의 개선으로 대략 9백 파운드 감소했다:

(a) 탄약상자가 완비된 모든 날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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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이 날개 총에 장착됨

(c) 모든 무선 장비

(d) [원문해독불가].....와 히터 튜브

(e) 각 날개에 선외기 연료백

(f) 전기 시동기

(g) 폭탄 걸쇠와 투하(release)

(h) 모든 산소 장비

(i) 기어박스용 방탄판

(j) 앞유리 방탄판

변경 권한은 AAF 라디오 4274/14th에 포함된다.

(2) �비행 중 항공기의 세로 안정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트립 공정의 연속 단계 동안 실험 

항공기에 철저한 비행 테스트가 행해졌다.

(3) 비행 테스트 중 얻은 다음의 데이터는 귀하의 정보로 인용된다:

(a) �표시된 최대 레벨 속도 – 해수면 – 300 mph. 순항속도(30.8〃 매니폴드 압력 – 2280 rpm) - 해

수면 250 mph.

(b) �표시된 최대 레벨 속도 – 5000〃- 300 mph. 순항속도(30.8〃 매니폴드 압력 – 2280 rpm) - 해

수면 250 mph.

(c) 표시된 최대 레벨 속도 – 10,000〃 -250rpm.

(d) 15,000〃으로 상승하기까지 시간 (2600rpm – 39〃매니폴드 압력)

(e) 항공기의 비행 특성은 모든 종류의 조종에서 완벽하게 정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4) �실험 항공기의 연료 용량이 오른 쪽 메인 탱크에 45갤런, 왼쪽 메인 탱크에 25갤런, 20갤런으로 

분배된 90갤런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이 주의를 끌었다. 기름 중 6갤런만 제공되어야 한다. 

(5) �이 유형에 관한 추가적인 변경이 요구된다면, 보급창은 언제라도 P-39s를 가져갈 수 있다. 개조

될 항공기는 약 48시간 동안 보급창에서 운항을 중지할 것이다.

위의 보고와 관련하여 전술적 상황 때문에 더 이상 P-39s를 경량화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상황이 바뀔 

때까지 더 이상 경량화되지 않을 것이다.

캔달. J. 필더(Kendall J. Fielder) 대령, G.S.C, 일반 참모(Assistant Chief of Staff), G-2.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Korean-Americ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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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OSS 조사분석실 극동조의 죠지 맥퀸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전경무와 김호의 초대로 저녁 식사에 참석하여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대화의 주요 주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문제, 미주지역 한인들의 통합, 김호와 전경

무의 충칭 파견 등이었다.

맥퀸은 전경무와 김호의 충칭행과 중국 상황에 대한 조사가 미국의 전쟁 노력에서 한인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이들의 활동이 기존에 이승만이 주미외교위원부가 했던 것보다 더 분명하게 

미국과 중국에서 미국의 정책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전경무와 김호의 충칭 파견은 이승

만이 이끌던 주미외교위원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중국대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로 결국 무산되었다.

1942년 10월 29일G. M. 맥퀸(Mccune)148이 

C. F. 레머(Remer)에게 보낸 메모

한인 지도자들과의 대화

내용

3급 비밀(Confidential)  Mr. 레머(Remer)를 위한 메모  

Mr. C. F. 레머(Remer)  G. M. 맥퀸(Mccune)

1942년 10월 29일

한인 지도자들과의 대화

10월 22일 저녁에 J.K.던149씨와 김호씨가 BEW의 고든 보울스(Gordeon Bowles)씨와 샤넌 맥퀸(Shannon 

McCune)150씨와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하와이에 

있는 던의 친구인 보울스씨는 나를 초대하는 ‘매개자’ 역할을 했다. 

던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UKC)를 대표했고 한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보내졌다. 재미

한족연합위원회의 의장인 김호 씨도 같은 목적으로 주미외교위원부의 일원으로 워싱턴에 왔다. 던은 젊고 

활동적인 인물을 대표하고 김호는 한인들 중 보다 보수적인 인물이다.

던은 몇 달 전 충칭으로 가겠다고 신고했다. 그들 둘 다 은밀하게 이승만의 활동을 조사하고 있고 한국에 

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충칭으로 가는 

허가를 구한다. 던은 약 2주간 워싱턴에 있었고, 김호는 단지 3일이나 4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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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로 전환되었다: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던과 김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합법적 승인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들은 연합국

의 대의를 위해 한국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인을 지지하는 것이라

고 말했다. 그들은 이 정부의 다른 유사한 구체적 행동은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울스씨는 

중국 정부가 기꺼이 역할을 해야만 승인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한국인들이 이 시점에서 법적 승인 문제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면 미국 정부에 대한 압박은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불승인(不承認)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관한 계획을 논의하지 않았지만, 두 명의 한국인은 그러한 프로

그램을 만들도록 재촉 받았고,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 �한인들 간의 통합. 한인들은 분열이 온건한 계획의 실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꽤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

은 이승만이 절충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한길수가 ‘기꺼이 협조’하거나 현재 그가 가진 적은 

수의 추종자들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중국의 실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한국인들은 조사가 그들이 충칭행을 제안한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아주 최근의 조언들이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오직 이승만만 받은 라디오 메시지는 김구와 김약산에 의해 서명되었다. (뉴욕타임즈 10월 26일자는 다양한 

라이벌 단체들이 참석하는 충칭에서의 ‘의회(Congress)151’ 회의 UP(United Press)통신 공지문을 실었다.) 덧

붙여서 그들은 헐(Hull) 장관이 크롬웰(Cromwell)에게 보낸 서한의 공식 배포가 충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통합 활동의 필요성을 일깨우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3. �충칭행. 그들의 조사를 완료하고 타당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 던과 김호는 그들이 충칭에 가야

한다고 믿었다. 던은 처음에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비용으로 혼자 갈 것을 계획했지만, 최근 로스앤젤레스에

서 연합위원회 지도자들 간의 논의에서 가능하면 김호 또한 보내야한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김호는 연합위

원회에 가장 큰 기여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권위 있는 위치에 있다. 사실상 한인들은 만일 이 나라 한인들로부

터 재정적 지원이 없었다면 연합위원회는 아마 해산해야만 했을 것이라고 매우 분명하게 말했다.

결론:

1. 던과 김호는 미국에서 대다수 한인들을 대표하며 탁월한 지도자이자 대변인으로 한인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2. �이들 두 사람은 중국에서 특별한 재능으로 한국인 상황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 정직하게 보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그들에 의해 수행되는 조사는 전쟁 수행노력에 한인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짜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4. �던과 김호는 아마 지금까지 주미외교위원부가 행했던 것보다 더 분명하게 미국과 중국에서 미국의 정책을 한

인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은 아마 공식화된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Korean-Americ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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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한위경위대 사령관 김용성이 경위대 창설 기념 연회에 전쟁성 군사정보부의 마틴 대령을 초대하기 위해 작성

한 서한이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미국 국방후원과 한국 독립을 위한 군사운동의 일환으로 1942년 2월 로스엔젤레스

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인경위대를 창설했다. 

김용성의 서한 및 연회 프로그램은 클라렌스 윔스 중위의 손을 거쳐 마틴 대령에게 전달되었다. 윔스는 서한 말미에 경

위대 창설과 같은 건설적인 기획이 한인들 사이의 효과적인 협력을 기대하게 하는 좋은 징조라는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1943년 2월 20일 한인경위대 사령관 C.S.Kim

(김용성)이 전쟁성 군사정보부 트루먼 M. 마틴

(Truman M. Martin) 대령에게 보낸 서한

내용

캘리포니아 주 경비대

디영(de Young) 빌딩 312호  커니 앤 마켓 스트리트(Kearney ＆ Market Streets)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1943년 2월 20일

사령관 트루먼 M. 마틴(Truman M. Martin) 대령  일본-만주 지부  전쟁성 군사정보부  워싱턴, D.C.

친애하는 마틴 대령:

캘리포니아 주 경비대 예비군 제1연대의 K중대152는 진주만 직후부터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 군사 훈련에 

관심을 가져왔던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한인들과 한국계 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의 중대

는 1942년 6월 만들어진 민병대의 한인 부대를 계승한 것입니다.

중대원들은 지금의 훈련으로 진전된 규율과 팀워크가 미국의 직접적 이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압

제에 맞서는 연합국의 보편적 투쟁에서 한국에 있는 그들의 동포들을 지원하기에 적합하기를 희망합니다.

8개월간의 조직과 성장을 뒤로 하고 중대는 공식적으로 중대가 창설되었음을 알리고, 그것의 성공에 기여

한 사람들이 그에 걸맞은 갈채를 받을 수 있는 연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 토요일 저녁 팔리스 

호텔(Palace Hotel) 컴스톡룸(comstock Room)에서 열리는 만찬의 잠정적 프로그램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보이는 대로 미군의 주 경비대 장교들뿐만 아니라 미군의 중요한 장교들도 참석할 것입니

다. 전국 각지의 저명한 한인들이 내빈으로 참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연사는 이 특별한 행사를 위해 

대단히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은 K중대 구성원들에게 군의 능률을 달성하려는 그들의 노력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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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열정을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장래의 더 큰 기회와 책임에 직면하여 여전히 광범위한 성격의 협력에 

관하여 한국인들과 한국의 친구들 간에 우호적인 의견 교환의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27일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이 가장 편할 때 우리에게 당신

의 계획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주 경비대  

1연대, K중대  

C.S.Kim, M.D.로부터  

한인경위대(Korean Reserve) 사령관

친애하는 마틴 대령: 

나는 이 서한과 프로그램을 당신과 김박사를 위해 보냅니다. 내가 보기에 이런 종류의 건설적인 한인들의 

기획은 그들이 대표 조직과 관련해 일어서기만 한다면 한인들 사이에 우리가 기대하는 종류의 효과적인 

협력을 기대하게 하는 좋은 징조인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담아 - 클라렌스 N. 윔스 주니어(Clarence B. Weems), 중위

호스테스 하우스(Hostess House) 포트 메이슨(Fort Mason),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기관 연회를 위한 잠정적 프로그램

샌프란시스코 팔리스 호텔(Palace Hotel) 컴스톡룸(comstock Room)

1943년  2월 27일 토요일 오후 7시.

K중대 – 한국인 중대 –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제1연대 

레이 W. 헤이즈(Ray W. Hays) 준장, 캘리포니아 주 부관 참모.

아서 E. 랭(Arthur E. Lang) 소령,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제1연대 지휘관.

C.S. 김(Kim) 박사,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제1연대 한국인 예비역.

H.E. 파일스 중위,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제1연대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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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내빈

존 웨커링(John Weckerling) 대령, 서부 방위 사령부 정보참모.

W.H. 해먼드(Hammond) 중령, 서부 방위 사령부 정보 보좌관.

캐롤 T. 해리스(Carroll T. Harris) 중령153, 샌프란시스코 군사정보국.

보리스 T. 패쉬(Boris T. Pash) 중령, 서부 방위 사령부 정보 보좌관.

사회자  Dr. C.S.김(Kim)154

“성조기여 영원하라(애국가)”

기도

함상준이 녹음한 한국 궁중음악을 곁들인 만찬,

저명한 한국인 지휘자 전국적으로 알려진 한국인 가수 이동백

저명한 미국인 피아니스트이자 잘 알려진 한국 거주인 잭 부츠(Jack Boots) 부인

랭(Lang) 소령 소개		  사회자

군 장교들 소개			   랭 소령

그 밖의 특별 내빈들 소개		 사회자

한국 애국가

연설 -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에드윈 웨이드 쿤스(Edwin Wade Koons) 박사

피아노 솔로	 미스 플로렌스 하르(Florence Har)

“한국의 어제와 내일”	 클라렌스 N. 윔스 주니어(Clarence B. Weems), 중위

보컬 솔로	 김하태

즉석 발언	 공식 내빈들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한국인들의 기회”	 미국인과 한국인 내빈들

“미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Korean-Americ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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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경위대(맹호부대) 시가행진 (1942. 2.)



235Ⅲ  미국에서의 한국독립운동

06

이 문서는 육군정보국 극동과의 로버트 키니가 작성한 미국 본토와 하와이의 한인들의 연령대별, 성별 인구 수치에 관한 

보고이다. 작성 목적은 미국이 대일전에 활용할 수 있는 징집연령대의 한인 수치를 추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한인들은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후 꾸준히 대일전 참전을 모색했고, 미국 정부와 군부도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한인 청년 상당수가 미군 특수부대에 복무하거나 정부 각 기관에서 번역, 검열에 종사하

였다. 키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작전을 위해 미국 육군에서도 훈련된 한인들을 보유하는 것이 심리적, 전략적으로 가치

가 매우 크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1943년 3월 19일 로버트 키니(Robert A. kinney)가 

극동군 사령관에게, 미국 본토와 하와이의 한인들

내용

2급 비밀(secret)

정보 참모(A.C. of S. G-2) 직권(by authority)

1943년 3월 19일

극동군 사령관을 위한 비망록:

주제: 미국 본토와 하와이의 한인들

1. 1940년 하와이의 한인 총 수는 6,851명으로, 이들 중 4,461명이 미국 태생(시민)이고, 2,390명이 외국 

태생(외국인)이다. 1940년 미국 본토의 한인 총 수는 1,711명으로, 이들 중 962명이 미국 태생(시민)이고 

749명이 외국 태생(외국인)이다.

2. 외국 태생 한인의 대다수는 1920년 이전에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과 외국 태생 한인 단

체들의 연령과 성별 비율이 이색적이다. 예를 들어, 하와이의 미국 태생 한인의 1% 미만이 45세 이상인 반

면, 1940년 하와이에 있는 외국 태생 한인들은 80%가 45세 이상이었다. 하와이의 미국 태생 한인의 40% 

이상이 1940년에 징병연령(18~44세 포함)이었다. 그림을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 추가 모집단 수치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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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40년 미국 본토와 하와이의 한인 인구표

남성 여성 총 수

미국 본토 한인 1,053 658 1,711

미국 태생(시민) 501 461 962

외국 태생(외국인) 552 197 749

하와이 한인 3,965 2,886 6,851

미국 태생(시민) 2,267 2,194 4,461

외국 태생(외국인) 1,698 692 2,390

4. 연령대별 한인 인구:

1) 1940년 하와이:

연령대

18세 이하 18-20 21-24 45세 이상

미국 태생 한인 2,653 595 1,200 13

남성 1,329 292 636 10

여성 1,324 303 564 3

외국 태생 한인 4 7 450 1,929

남성 3 3 96 1,596

여성 1 4 354 333

2) 미국 본토에서: 연령대별 한인들에 관한 정보는 현재 조사통계국에서 제공되지 않지만, 1940년 인구조

사 단계에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일주일 이내에 제공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태

생 한인의 연령대는 하와이에서 보이는 것과 다소 유사하다. 반면에 미국 본토의 징병 연령 외국계 한인의 

비율은 하와이보다 훨씬 높은데, 많은 한인들이 1919년과 1937년 사이에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와서 한국

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5. 나는 이들 한인 집단의 이용에 관한 전략사무국(O.S.S.)의 계획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만 하고 있지만, 

만일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오늘 그 기관으로부터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전략정

보국은 파괴활동과 간첩활동을 위해 소규모 한인 집단을 훈련시키려 계획하고 있고, 그들 또한 미국군의 

소규모 한인 부대 설립을 위해 연구와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제안된 한인 부대에 관한 계획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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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다. 위의 수치는 미국의 필요 의지에 따라 모집된 한국군 

부대를 소규모로 계획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북아시아에서의 작전을 위해 미국 육군에서 

훈련된 한국인들을 보유하는 것의 심리적, 전략적 가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크다.

로버트 A 키니(Robert A. kinney)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Korean-American Politics

LA시청 현기식 (19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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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전략사무국(OSS)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는 기존의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에 대한 반성과 비판, 앞으로의 정책 방향 모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현재 한국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중국의 정책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아시아에서 전후 미국의 이해관계가 위태로워지

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한 정책은 대일전(對日戰)에서 한국인들의 전략적·군사적 가치,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시정책과 전

후 한국문제 처리에 관한 의도 이해라는 두 가지 요소에 기초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보고서에는 특히 전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야망을 강하게 경계하는 미국의 시각이 잘 드러나 있다. 

1943년 10월 5일 전략사무국 한미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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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confidential

아메리카 합중국  전략사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s)  워싱턴 D.C.  1943년 10월 5일

국가 한국			  배포 번호 A-12381		  주제 한미 정책		  페이지 수

자료 출처 전략사무국 장교	 첨부문서 20		  하위 자료 출처 한인 애국자 	 평가 B-3			

원본 날짜	1943년 9월	 배포 1943년 10월 2일  	 원본 위치			  배포에 대한 추가 		

확인 번호

첨부된 보고서

한미 정책

미국의 전시(戰時) 전략과 평시(平時) 외교는 한국에 대한 확실하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정책으로 크게 

강화될 수 있다. 현재 전략적 위치에 있고 문화적으로나 경험을 통해 일본에 대항하는 크고 뛰어난 공격력

을 갖춘 많은 사람들의 능력이 방치되고 경시되고 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아시아에서 전후 미국의 이해관

계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융통성 없고 상상력 부족한 위험회피 정책에 기인한다. 

우리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제국주의적 야

망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약속을 회피하고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가진 야망 있는 

나라—중국—의 정책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한국의 전략적 위치에 대

한 최대한의 군사적 이용과 일본에 맞서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한국 사람들의 바람을 허용하는 것이어

야 하고,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제국주의적 야망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정당한 이익에 간섭하는 것을 막는 것

이어야 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피상적인 현실에 근거해서는 타당하지만, 어떤 기본적 현실은 무

시한다. 한국 정부를 승인하고 한국을 원조하는 타당성은 한인 단체들 간의 분열과 경쟁보다, 활동적이고 

자유로운 한인들의 정치적 색채보다, 또는 노예상태의 2천 7백만 한국인들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단일한 

외국의 자유로운 소수의 역량보다 더 많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가

장 중요한 두 가지 다른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어야 한다: (1) 일본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한국 사람들

의 전략적, 군사적 가치와 (2) 아시아와 전후 평화에 대한 미국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전시 정책의 중요성과 전후 한국문제 처리에 관한 중국의 목적에 대한 이해

(1) 한국에 있는 2천 4백만 명의 주민들은 일본의 군국주의 정권 공격을 돕는데 가장 전략적인 위치에 있

는 아시아인들이다. 더 나아가 그들의 오랜 노예 상태는 그들을 노예로 만든 일본 군국주의 정권을 전복하

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자양분으로 풍부한 열정의 진수를 발전시켰다. 한국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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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정치적으로 분열시키는 일본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애국자

들은 저항의 방법이 완벽해지고, 봉기의 수단이 습득되고, 봉기를 위한 시간이 성숙되었을 때까지 방대한 

지하조직과 저항을 위한 대중의 의지를 유지해 왔다. 한국에서 봉기에 대한 한국인들의 대중적 지지 이외

에 일본의 지배를 벗어난 자유 한국인들이 봉기의 기법을 습득하고 조직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은 좌절과 중국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전략에서 볼모로 필연적으로 힘없는 그들의 처지로 인해 분

열되어 있다. 필연적으로 그들의 지리적 위치와 창의적인 미국 정책의 부족 때문에, 자유 한인들은 특정한 

야망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이기심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자비에 그들 스스로를 

내던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좌절한 한국인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한국인들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고, 

한국인들을 중국과 러시아에 제국주의의 볼모로 제공하고, 일본을 패배시키는데 연합국에 대한 한국인들

의 잠재적 공헌을 포기한다. 만일 존재하는 지하 조직에, 봉기하고자 하는 대중적 의지에, 그리고 자유 한

인들의 열정에 우리가 긍정적인 격려와, 훈련과 봉기를 위한 수단을 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본에 맞설 

강력한 무기를 발전시키고 동시에 한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좌절시키며 그렇게 함

으로써 일본의 패배를 재촉하고 아시아에서 전후 미국의 이익 안정과 반대되는 국면을 피할 수 있다. 한인

들의 군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는 한국 내, 한국과 연합 아시아(Allied Asia) 사이의 통신 

시스템의 조직, 스파이 활동, 방첩, 파괴활동을 위한 자유 중국에서의 한인 인력 양성 그리고 작전을 위해 

훈련된 부대 배치 등이 포함된다. 물론 일본에 맞서 싸우는 연합군으로서 한국인을 연합국이 지원하고 성

장시키는 것에 대해 중국의 승인을 얻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중국의 야심으로 설명가능하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창의적인 미국의 정책으로 극복될 수 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한 우리 정책

의 기초로써 중국의 주장을 버려야 하고 한국인들에게 긍정적인 격려를 해야 한다. 이것은 일본에 맞서는 

공격력으로써 한국인들의 직접적인 군사적 성장을 위한 길을 터줄 수 있다. 여기서 전쟁 중에 군사 전략은 

외교에 의존한다.

(2) 한국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시 정책과 

전후 한국 문제 처리에 관한 중국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분야에 관한 신중하고 

포괄적인 관찰을 통해 관측통은 중국의 의도가 전후에 한국을 지배하려는 것이라는 방어적 경각심을 갖

게 되었다. 한국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욕구는 동아시아에 제국을 건설하고 수에즈에서 블라디보스톡과 도

쿄까지 나라들의 아시아 동맹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야망의 일환이다. 한국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욕구가 

좌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두 가지 주요 목적에 의해 좌우된다: (1) 중국 스스로 

자제하고, 적어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위임통치, 기껏해야 과장된 역사적 정당성에 기초한 한국에 대한 중

국의 통치권을 위해 다른 어떤 나라도 평화 협상에서 중국의 발표를 당황하게 할 한국에 대한 약속을 하

지 못하게 하는 것 (2) 독립운동 촉진 성공을 위협하는 모든 한국 운동의 중요성을 유지하는 것. 한국광복

군에 대한 중국 지원의 전제조건으로써 중국정부가 규정한 9개 규범(9개 준승) 중에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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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 충분한 증거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어떠한 국가의 약속도 막는데 

성공하면 전후에 한국을 지배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오늘날 미국 정부가 한국

에 대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면, 우리는 연합국을 위한 군사력으로서 한인들의 성

장을 허용해야하고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의 확장을 막을 수 있다. 

일본에 대한 연합국 공격력의 최대 성장과 아시아에서 타당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정 

중요한 것은 한국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확실하고, 긍정적이며 건설적 정책으로 대체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군사적 필요성과 원거리 외교에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 

독점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연합국을 위해 동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중국의 야심으

로 인해 한국이 희생당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연합국의 한국 개발 정책에 관한 중국의 방해가 한국의 공

격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승인을 필수로 만들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즉각적인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

다: (1) 모든 자유로운 한인들의 근본적 통합에 기인한 자유 정부를 수립하도록 한인들을 격려** (2) 일본

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참여하도록 한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 이 방안들에 따른 정책으로, 우리

는 우리의 전시 공격력을 강화하고 타당한 미국의 전후 이해관계에 관한 위협을 없앨 것이다. 

추신

대한(對韓)정책에 대한 앞서의 논평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정서에도 근거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양한 한인 단체들에 

의해 드러난 부족함에 대한 지식으로 만들어졌다. 그 권고는 그들이 통치받기를 바라는 정부의 형태를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

이다.

 * �	 �이 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위해, 첨부된 보충자료, 중한(中韓) 관계 부분을 보라. [원각주]

 **	 �한인 망명정부의 승인은 한국을 해방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의 증명, 독립된 한국의 정치 

조직, 특히 한국의 정치적 재편에서 그들의 개인적 야심에 관한 명확한 진술에 근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선언(공표)

은, (1) 한국 사람들의 일에 주제넘게 나서고, 대다수 한국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권위를 얻지 못한 현 대한민국임시

정부 요인들이 집권을 영구화하는 그 어떤 의도도 망명 정부가 포기하는 것, (2) 이 분야에 대한 폭넓은 관찰, 한국 

내의 한인 지하조직 운용자들과 한국 외부의 아시아 단체들에 있는 한인 혁명가들과의 직접적 개별 접촉, 그리고 

중국이 의도적으로 전후 한국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활동들을 곤란하게 만들게 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막으

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강력하게 지지하는 신념에 기초하여, 한국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겠다는 표현을 포함한다. 이 

논평은 간첩 활동, 방첩, 파괴활동과 혁명을 위한 강력하고 잠재적인 군사력에 대한 명백한 방치와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무관심 때문에 나왔다. 결국, 이 논평은 보다 현실적인 대한 정책은 우리의 무

력을 향상시킬 것이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의 야심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왔다. �

[원각주]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Korean-Americ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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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943년 5월 7일 해군정보부의 요청으로 미국 정부 내 한국문제 관련 정보당국 실무 대표들이 모여 진행된 회

의에 관한 보고이다. 이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이 재미 한인들을 이용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로서 미국 본토와 하와이 한

인단체들의 통합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통합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우선 재정적 지원 단절과 고립, 김약산의 지지 철회 등으로 한길수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었

다. 다음으로 이승만을 일선에서 후퇴시키고 믿을만한 한인들로 망명정부와 유사한 조직을 수립하게 하게 한다는 것이

었다. 그리고 이 조직에는 권력 그 자체가 아니라 상징적인 권한만 부여한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1943년 6월 8일 해군정보부가 주관한 한국 상황에 대한 회의

내용

3급 비밀 (Confidential)  

Op-16-B-7-C  1943년 6월 8일

파일(the File)을 위한 비망록
주제: 한국 상황에 대한 회의

참조: Op-16-B-7에 대한 기밀(confidential) 메모, 같은 주제, 6-5-43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 기관 대표들이 1943년 5월 7일 14시 30분 해군정보부가 제안한 한국 문제에 관한 

공식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받았다. 

토론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육군정보부 방첩단 동양 담당 A.B. 콜드웰(Caldwell) 중위;

육군정보부 방첩단 조지 그린웨이(George Greenway) 중위;

육군정보부 극동과 로버트 키니(Robert Kinney);

OSS 조사 분석실 극동조 죠지 맥퀸(George M. McCune);

연방수사국(FBI) 프레드 G. 틸만(Fred G. Tillman);

해군정보부 방첩과 동양 담당 도널드 데이비즈(Donald M. Davies) 대위.

해군 대표는 회의의 의장 역할을 했다. 회의 시작 때, 의장은 매우 실질적인 두 가지 이유로 한국 문제가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첫 번째는 미국이 궁극적으로 한국 인근 지역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극



243Ⅲ  미국에서의 한국독립운동



244 대한민국임시정부, 미국 문서로 보다

동의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인들)과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다루게 될 태평양 이쪽에 있는 한

국인들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야 한다. 한국인들이 이 나라에 의해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그리고 보다 요원한 이유는 현재 적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전후 성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 철수하는 적들이 남긴 정치적 공백에 발을 들여놓을 준비가 되어있는 우호적이고 잘 짜여진, 제 기능

을 하는 토착 기관이 있는 것이 미국에 최선의 이익일지 모른다. 토착 조직은 미국 군대가 지역을 점령하

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서반구에서 한국인의 정치적 운동을 감시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지

만, 상황에 대해 건설적인 방법으로 거의 한 일이 없다. 

만일 우리가 한국인들이 (a) 미국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고 (b) 우리를 위해 그 어떤 정치적, 군사적 이

용도 할 수 없다면,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한국 문제에 대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회의의 합의사항은 한인 공동체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국인들의 활동 조사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한 회의 참석자는, 비록 하와이의 여러 한국인들(한길수를 포함하여)이 하와이 호놀룰루

에 있는 일본총영사관으로부터 전쟁 전 정보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어떤 한국인들은 일본을 

위해 중요한 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했다고 언명했다. 회의 참석자는 그 정보가 첩보의 범주

에 거의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후에 논의는 “한국인은 미국에 어떤 쓸모가 있을까?”라는 문제로 집중되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어떤 예비적 조치가 취해진다면, 미국과 하와이에 있는 한인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물론 첫 번째 조치는 본토와 하와이에서 한인 단체들 간에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이 목표는 다음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1. 한길수를 고립시키거나 대부분이 그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소수의 한국인들로부터 나오는 그의 재정적 

지원을 끊어버리는 것.

(1) �이경선은 충칭에 있는 김약산에게 두 사람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한길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요

청하는 편지를 쓸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은 한길수의 다른 한국인 지지자들이 그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

고, 그의 수입의 주요 원천을 파괴하고, 그의 체면과 위신을 상실하게 할 것이다.

(2) �한길수는 모든 대중 연설의 전체 사본이 의회도서관에 제출되고, 한길수가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전적으로 

믿어지는 다른 것들도 요구하는 외국인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 중 하나 또는 둘 다가 한국인 공동체 내에서 대부분의 갈등의 근원인 한길수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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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믿을만하고 책임감 있는 한국인 집단에, 어쩌면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임원들을 이용하여 그들이 망명

정부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을 설립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 한국인 단체는 투쟁하는 한인 위원

회(Fighting Korean committee)나, 한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승

만은 그의 나이, 교육, 명성에 걸 맞는 직함을 받게 될 것이지만, 실질적인 집행부는 보다 젊고, 책임감 있

으며 공격적인 좋은 인격을 가진 한인들에게 맡겨질 것이다. 맥퀸 씨와 키니 씨는 그러한 믿을만한 한국인

들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맥퀸과 키니는 두 사람 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오랜 경험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는 어느 정도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이 한인 기구는 미국의 전쟁 수행노

력에 전적으로 협력하는데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그것이 신뢰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증명된다면, 궁

극적으로 전쟁 수행에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한인 기구는 상징적인 권력을 부여받게 될 수도 있지만, 권력 그 자체는 아닐 것이다. 한인 기구는 미국

의 최종적인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인들 간의 내분은 허용될 수 없다.

만일 이것이 구체화된다면, 이 상황은 한인 사회 내부에 어느 정도의 평온을 가져다 줄 것이고, 한국인의 

권위를 중앙집권화하고, 지도자들에게 한인들의 충성과 헌신을 지킬 수 있는 위신과 ‘체면’을 부여할 것이

다. 이런 분위기에서만 미국은 한국인들의 건설적 이용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존하는 한국인 내부의 알력, 시기와 정치 공작은 전시에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이

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순전히 개인적인 질투로 인해 신뢰가 침해되고 배반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재 고용되어 있는 한인들이었다. 

만약 그들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본인들에게 우리가 한국인들을 감히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인들을 불신하게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가 반일(反日) 활동을 하도록 한국인들을 고무시키고 있다는 두려움으로 일

본인들을 초초하게 만든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우리 육군이나 어떤 특별한 임무에 한국

인들을 이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한국인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일본의 두려움은 경찰이나 다른 

업무에 상당한 일본 군사력을 묶어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인들을 그 이상 이용하는 것은 더 높은 지휘제대에 의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Korean-Americ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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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943년 6월 7일 해군정보부의 요청으로 미국 정부 내 한국문제 관련 정보당국 실무 대표들이 모여 진행된 

회의에 관한 보고이다. 이 회의에서는 한인들 사이의 트러블 메이커 한길수의 처리 문제와 이승만의 일선 후퇴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한국인들을 대일전에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30년 이상 일본에 맞서 싸운 한인들이 연합국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선전 가치, 북동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의 전략적 지위를 활용하고 그들을 정보 공작에 이용하

는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OSS의 맥퀸은 특히 대일 선전전에 한국인에 이용하는 것을 강조했다.

1943년 6월 9일 로버트 키니(Robert A. Kinney)가 일본 지부장에게

1943년 6월 7일 월요일 오후 해군 빌딩에서 개최된 한국인들과 

한국 상황에 대한 회의 비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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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3급 비밀(confidential)  

1943년 6월 9일

일본지부 지부장을 위한 비망록
주제: 1943년 6월 7일 월요일 오후 해군 빌딩에서 열린 한국인들과 한국인 상황에 관한 회의

1. 다음의 사람들이 도널드 데이비즈(Donald M. Davies) 중위가 주선한 회의에 참석했다:

도널드 데이비즈(Donald M. Davies) 대위, O.N.I.

A.B. 콜드웰(Caldwell) 중위, C.I.G.

조지 그린웨이(George Greenway) 중위, C.I.G.

프레드 G. 틸만(Fred G. Tillman), F.B.I.

죠지 맥퀸(George M. McCune), O.S.S.    

로버트 키니(Robert Kinney), M.I.S.

국무성의 로렌스 솔즈베리(Lawrence Salisbury)씨가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다른 임무 때문에 참석

하지 못했다. 

2. �개회사에서 데이비즈 대위는 한인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의견 교환이 특히 한인 사이의 트러블 

메이커인 한길수를 다루고, 일본을 패배시키는데 한인들과 한인 상황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 가능성을 

탐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모임을 소집했다고 말했다.

3. �한길수에 대한 논의에서 그의 많은 선전과 많은 행동들이 일본정부가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음흉한 

성격의 외국인이 적의 정보원과 접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정보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가 그것

에 대한 전체 세부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은 전시에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한길수는 

한인들 간의 분열과 혼란을 싹트게 하고, 연합군의 대의 뒤에 있는 한인 운동의 보다 효율적인 조정을 

가로막는 중요 인물이라는 보편적인 의견 일치가 있었다.

4.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한길수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조치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F.B.I.의 틸만씨는 법무부가 기술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한길수를 상대로 소송을 낼만한 명확

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길수에 대한 이 기관의 조치가 가까운 장래에 있

을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는 한길수가 실제로 일본인과 어떤 접촉을 했는지 어떤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했고, 한길수는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영악한 선동가라고 특징지었다. 

5. �한길수의 제거 가능성과 관련된 한국인 상황에 대한 영향 논의에서 만장일치 의견은 그것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것이었다. 틸만씨는 한길수의 지지자들은 미국에 있는 8,000명의 한국인들 중 단지 6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맥퀸씨는 이 소규모 좌익 한인 단체의 일부는 한길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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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의 이경선과 호놀룰루의 현순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 단체의 실질적 지도자들은 그

의 제거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퀸씨는 만일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좌익 한인 단체가 

그를 거부하도록 도와야할 것이고, 만일 이 단체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조치가 미국 정부가 바라는 것이

라는 힌트를 받는다면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맥퀸씨는 한길수가 자

유 중국에 있는 그 어떤 좌익 한인 지도자에게도 개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비록 이 한인들이 한길

수의 악명과 자칭 ‘영향력 있는 접촉들’에 의심의 여지없이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이 염려하는 한 ‘레터 헤드(letter-head)’일 뿐이고, 그들은 그가 너무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6. �만일 한길수가 제거되고 이승만이 한인 독립운동의 ‘원로’라는 다소 명예로운 지위로  ‘은퇴’하도록 설득될 

수 있다면, 더 젊고 능력 있는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한인 운동의 지도자가 되는 길은 명확할 것 같았다.

7. �한국인의 대의가 연합군의 그것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어지는 몇 가지 이점에 대한 전반

적인 논의에서, 다음의 세 가지 점이 논의되었다.

1) �30년 이상 ‘신체제’ 하에 있는 한인들이 일본에 맞서 싸우는 연합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아시아에서

의 선전 가치.

2) �항일(抗日) 한인들에게 일본의 패배는 반도에서 일본 통치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는 희망을 줌으로써 일

본이 한국의 인력을 마음 놓고 활용하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드는 것.

3) 북동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의 전략적 지위를 활용하고, 일본에 대한 ‘흑색 선전’을 퍼뜨리고, 

아시아에서 다른 정보 공작에 그들을 이용하는 것. O.S.S.의 맥퀸씨는 이점, 특히 루머들과 다른 선전을 퍼뜨

리는데 한국인들을 이용하는 것을 강조했다. 일본인, 중국인, 러시아인 모두는 한국인을 정보와 스파이 작전

에 이용했거나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8. �현재 이들 사이의 일반적인 생각은 한국 문제에 관한 그러한 의견 교환과 논의가 가치가 있고 이와같은 

다른 회의들도 장래에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버트 키니(Robert A. Kinney)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Korean-Americ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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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전략사무국의 레머 박사가 하와이 한인 상황에 관해 죠지 맥퀸에게 보낸 정보 보고이다. 한길수가 그의 추종

자들을 많이 상실했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탈퇴 문제와 한길수로 인해 중한민중동맹단에 분열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

겨있다.

또한 하와이에서 한인들이 적성 외국인으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과 이에 대한 하와이 언론의 비판을 언급하고 있다. 일

본의 진주만 공격 직후 하와이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어 군정이 실시되었고, 하와이 거주 일본국적민들은 은행예금 동

결, 거주지 제한, 야간통행 금지 등 여러 규제조치를 적용받았다. 그런데 당시 법적으로 미국 귀화가 금지되었던 한인 

이민 1세대들도 자동적으로 일본 속민(屬民)으로 분류되어 적성외국인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이들에 대한 적성외국인 

분류는 1944년에 해제되었다.

1943년 8월 5일 레머(C.F. Remer) 박사가 죠지 맥퀸(George M. 
McCune)에게

하와이의 한국인 상황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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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3급 비밀(confidential)  1943년 8월 5일

레머(C.F. Remer) 박사

죠지 맥퀸(George M. McCune)

하와이의 한국인 상황에 관한 정보

아래 요약된 것은 호놀룰루의 우리 사무소로부터 이제 막 받은 한인 독립운동에 관한 정보입니다. 나는 파

일(file)에 관한 정보를 원한다고 확신하는 다음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것을 전달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

여 이 비망록의 여분의 복사본 세 부를 첨부하였습니다; 국무성의 로렌스 솔즈베리(Lawrence Salisbury)

씨, 해군정보부의 도널드 데이비즈(Donald M. Davies) 대위, 육군정보부의 로버트 키니(Robert Kinney)씨.

1. 한길수의 추종자. 우리 정보에 따르면 한길수는 호놀룰루에 있는 그의 많은 추종자들을 상실했습니다. 

숫자는 약 60명에서 8명 내지 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약 2주 전에 다수는 연합회(재미한족연합위원회)

와 협력하기를 원하고 남은 소수는 한길수를 계속 지지하여 중한민중동맹단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한길수

의 최근 홍보 사업은 중한민중동맹단에서 그가 받고 있는 매달 200달러의 봉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큰 만

큼, 지원을 위한 필사적인 모색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합회의 워렌 김이 대한민국임시정부 각료 중 

한 명인 김규식과 한길수 간의 제휴에 관해 충칭 임시정부의 영감을 받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2. 통행금지 위반으로 체포된 또 다른 한국인. 7월 13일 저녁, 리(Lee) 부인이 통행금지 위반으로 체포되

었는데, 밤새 구금되었다가 3개월 선행으로 유예된 벌금 10달러를 부과 받았습니다. 『호놀룰루 에드버타

이저(Honolulu Advertiser)』와 『호놀룰루 스타 불레틴(Honolulu Star Bulletin)』과 같은 하와이 언론은 사

설에서 군정장관이 한국인들을 계속 적국적(敵國籍) 거류 외국인으로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타 

불레틴』의 다음 단락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는 의회가 이 놀라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것은 공식 법학자들의 제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정의를 위해 싸울 의원들로 의

회가 재구성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희망한다.”

이 최근 사건에 대해서 아직은 명백히 많은 반응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인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적국적

(敵國籍) 거류 외국인’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6월 30일 군정장관은 그들이 ‘한국 국적 외국인’으로 표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 2일 군정장관 스타인북(Stainbook)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 국적 외국인

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Korean-Americ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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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943년 6월 11일 해군정보부 주관으로 열린 미국 정부 내 한국문제 관련 정보당국 실무 대표들이 모여 진행

된 회의에 관한 보고이다. 회의에서는 한국인들과 한국인 상황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주로 논

의되었다.

전략사무국의 호프만은 미국식 훈련을 받은 한인들이 중국이 무대가 되는 작전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중

국의 전폭적인 협력이 필수라는 점을 지적했다. 국무성의 솔즈베리는 미국이 향후에도 극동에서 이행이 어려운 약속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1943년 6월 18일 로버트 키니(Robert Kinney)가 일본 지부장에게

1943년 6월 11일 금요일 오후 해군 빌딩에서 열린 한국인 상황에 관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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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밀(confidential)  

전쟁성  육군정보부  워싱턴 

1943년 6월 18일

일본지부(Japan Branch) 지부장(Chief)을 위한 비망록
주제: 1943년 6월 11일 금요일 오후 해군빌딩에서 열린 한국인 상황에 관한 회의

1. �다음의 사람들이 도널드 데이비즈(Donald M. Davies) 중위가 주선하고 1943년 6월 11일 오후 2:00부

터 3:30까지 해군빌딩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

데이비즈(Davies) 중위, O.N.I.

킴벌(Kimball) 중위, O.N.I.

호프만(Hoffman) 대위, O.S.S. 작전과

로렌스 솔즈베리(Lawrence Salisbury), 국무성

죠지 맥퀸(George M. McCune), O.S.S.

로버트 키니(Robert A. Kinney), M.I.S.

2. �한국인들과 한국인 상황을 어떻게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O.S.S. 작전과의 

호프만 대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을 강조했다.

1) �일부 한국인들이 군 생활에 만족스럽게 적응하도록 하는데 관한 어려움, ‘겨우 이등병’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의 경향.

2) �만일 미국식 훈련을 받은 한국인들이 중국이 무대가 되는 작전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되려면 중국의 전폭적

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태도는 중국식 훈련을 받고 중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인들을 동

북아시아를 포함한 은밀한 활동에 이용하는 것이 중국에 합당하다고 여기고 있다.

3. 한국인 상황의 외교적 측면에 관한 논의에서 국무성의 솔즈베리 씨는 다음과 같은 점을 언급했다.

1)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추축국(樞軸國)이 점령한 다른 나라들도 추축국의 점령에서 그들의 자유를 보장하도

록 그들을 돕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는 헐 국무장관의 1942년 7월 연설에서 확신을 얻었다. 이 연설은 그

들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돕는데 종속국 주민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2) �한국은 아시아 전체에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이었고,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의도와 태도의 관한 더 이상의 설

명은 미래에 더 크고 포괄적인 성명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3)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장래 지위에 명백히 매우 관심이 있고, 현재 극동 상황은 미국이 한국에 관해 신중

한 정책을 따르고, 향후 국면이 이행이 어렵도록 할 약속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로버트 키니(Robert A. Kinney)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Korean-Americ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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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한위경위대 사령관 김용성이 경위대 창설 기념 연회에 육군정보부의 로버트 키니를 초대하기 위해 작성한 

서한이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미국 국방후원과 한국 독립을 위한 군사운동의 일환으로 1942년 2월 로스엔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인경위대를 창설했다. 

1943년 2월 20일 한인경위대 사령관 C.S. Kim이 로버트 키니

(Robert A. Kinney)에게 보낸 서한

내용

캘리포니아 주 경비대

디영(de Young) 빌딩 312호  커니 앤 마켓 스트리트(Kearney ＆ Market Streets)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1943년 2월 20일

로버트 키니(Robert A. Kinney)씨  버지니아, 폴스 처치(Falls Church)

친애하는 키니씨,

캘리포니아 주 경비대 예비군 제1연대의 K중대는 진주만 직후부터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 군사 훈련에 관

심을 가져왔던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한인들과 한국계 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의 중대는 

1942년 6월 만들어진 민병대의 한인 부대를 계승한 것입니다.

중대원들은 지금의 훈련으로 진전된 규율과 팀워크가 미국의 직접적 이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압

제에 맞서는 연합국의 보편적 투쟁에서 한국에 있는 그들의 동포들을 지원하기에 적합할 것을 희망합니다.

8개월간의 조직과 성장을 뒤로 하고 중대는 공식적으로 중대가 창설되었음을 알리고, 그것의 성공에 기여

한 사람들이 그에 걸맞은 갈채를 받을 수 있는 연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 토요일 저녁 팔리스 호

텔(Palace Hotel) 컴스톡룸(comstock Room)에서 열리는 만찬의 잠정적 프로그램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보이는 대로 미국군의 주 경비대의 장교들뿐만 아니라 미국군의 중요한 장교들도 참석할 

것입니다; 전국 각지의 저명한 한인들이 내빈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연사는 이 특별한 행사를 

위해 대단히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은 K중대 구성원들에게 군사 능률을 달성하려는 그들의 노력

에 새로운 열정을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장래의 더 큰 기회와 책임에 직면하여 여전히 광범위한 성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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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에 관하여 한국인들과 한국의 친구들 간에 우호적인 의견 교환의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27일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이 가장 편리할 때 우리에게 당

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주 경비대

1연대, K중대

C.S.Kim, M.D.로부터

한인경위대(Korean Reserve) 사령관

밥(Bob): 나는 당신이 이 서한들 중 하나를 동봉된 것과 함께 이용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을 알리는데 김을 돕고 있습니다. 왜 편지가 없습니까? 당신과 대령은 내가 매우 갖고 싶어 하는 한국 

지도의 복사본을 나에게 줄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색인까지도요. 내가 곧 떠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항공우편 속달로 답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 – 호스테스 하우스(Hostess House) 포트 메이슨(Fort Mason), 샌프란시스코.

출처정보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Korea, Korean-American Politics



256 대한민국임시정부, 미국 문서로 보다

주석

1	 �중경(重慶)

2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 1938년 김원봉(金元鳳)에 의해 창설. 1942년 봄 일부가 한국광복군 제1지대로 개편되었고, 

조선의용대의 주력은 1942년 7월 화북조선독립동맹(華北朝鮮獨立同盟)이 지도하는 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으로 

개편됨.

3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1882.1.30. ~ 1945.4.12.). 미국의 32번째 대통령으로 

1933~1945년 재임

4	 �코델 헐(Cordell Hull, 1871.10.2. ~ 1955.7.23.). 제47대 국무장관(1933~1944)

5	 �클러렌스 에드워드 고스(Clarence Edward Gauss, 1887.1.12. ~ 1960.4.8.). 미국의 외교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중화민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냄.

6	 �김약산(金若山, 1898 ~ 1958) 독립운동가로 본명은 김원봉(金元鳳)이다. 의열단, 조선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를 조

직. 광복군 부사령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위원 및 군무부장을 지냈으며, 1948년 남북협상 때 월북하여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부위원장 등을 역임함.

7	 �조소앙(趙素昻, 1887 ∼ 1958).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였고, 김구 등과 한국독립당을 창당한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사상가. 광복 후 제2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6·25전쟁 당시 납북됨.

8	 �추축국(樞軸國). 독일, 이탈리아, 일본 세 나라를 중심으로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과 싸웠던 나라들이 형성한 

국제 동맹을 가리키는 말

9	 장춘(長春)

10	 남경(南京)

11	 �‘창춘과 난징의 꼭두각시 조직’은 1932년 창춘을 수도로 하여 건립된 만주국과 1940년 난징에서 왕징웨이(汪精衛)

를 수반으로 하여 조직된 친일 성향의 괴뢰정부 말함.

12	 �윈스턴 레오너드 스펜서 처칠 경(Sir Winston Leonard Spencer-Churchill, 1874.11.30. ~ 1965.1.24.). 영국의 총리

(1940년 5월 10일 ~ 1945년 7월 26일, 1951년 10월 26일 ~ 1955년 4월 7일)를 지낸 정치가

13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의 공동 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1년 8월 14일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와 영

국 수상 처칠이 대서양 해상의 영국 군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호에서 회담한 후 발표한 공동선언, 즉 대서양헌장을 

말함.

14	 �쑨커(孫科, 1895 ~ 1973). 중국의 정치가. 쑨원(孫文)의 아들. 광저우(廣州) 시장, 입법원장, 국민정부 행정원장 등을 

지냈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한 공이 인정되어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음. 

15	 �리처드 크리프스(Richard Stafford Cripps, 1889 ~ 1952). 영국의 정치가.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으로 파시즘에 대항

하는 인민전선의 결성을 주장. 2차 대전 중의 거국일치내각에서 국새상서(國璽尙書) ·항공장관을 역임하였고 전후 

상업장관과 재무장관을 지냄.

16	 �로버트 키니(Robert Kinney). 미 육군정보부 극동과에 있으면서 미국 내 한인문제 담당. 해방 후 미군정에서 하지의 

경제고문 번스와 함께 미군정 경제정책 입안에 참여하였고, 이후에도 미국의 대한원조 정책에 중요한 실무자 역할

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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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미한족연합위원회(在美韓族聯合委員會). 1941년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 동안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해외한족대회의결과 성립된 재미한인사회 최대의 독립운동 연합단체. 재미한인단체들의 역량을 집중하고 확대시켜 

항일독립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됨.

18	 �유일한(柳一韓, 1895 ~ 1971). 유한양행 창업자. 193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사업과 독립운동을 병행. 재

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후 미국 전략사무국(OSS)의 한국 담당 

고문으로 활약함.

19	 원문의 Korean Army, Korean National Army를 한국군으로 번역함.

20	 �김규식(金奎植, 1881 ~ 1950).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고, 1942년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냄. 해

방 후 좌우합작운동을 주도하고 1948년 김구와 함께 남북연석회의에 참석, 1950년 한국전쟁 중 납북되어 그 해 사

망함.

21	 �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 1929년 만주에서 결성되었으나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활동. 1935년 

조선민족혁명당에 합병되었다가 이탈하여 1937년 재건됨. 

22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 1935년 김구 등이 중국 항저우에서 창당한 정당. 1940년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과 합당해 

새로운 한국독립당을 만듦.

23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 1935년 중국 난징에서 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 5개 당이 연합하여 만

든 정당. 좌우를 아우르는 통일전선정당을 목표로 했으나, 조소앙 등 민족주의 계열의 이탈로 의미가 퇴색됨. 조선

민족전선연맹 결성을 주도하고 군사조직으로 조선의용대를 만듦.

24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 1940년 중국 충칭에서 조직. 초기에는 중국 정부가 재정원조를 하는 대가로 ‘한국광복군

행동9개준승’을 통해 광복군의 활동을 규제함. 미국 OSS의 특수공작훈련을 받고 국내진공작전을 계획했으나 실행 

전 일본의 항복으로 무산됨. 

25	� 국민회(國民會).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 등이 주도하여 1909년 미국에서 조직된 한인 독립운동 단체. 1910년 대동보

국회와 합동하여 대한인국민회로 개칭하고 조직을 확대, 재편. 미국 내 한인들의 권익 보호, 임시정부 지원 등 다양

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기관지로 『신한민보(新韓民報)』를 발행함.

26	 �동지회(同志會). 1921년 7월 하와이에서 이승만, 민찬호 등이 주도하여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 이승만을 종신 총재로 

추대하고 총재에 대해 절대 복종할 것을 신조로 함. 기관지로 『태평양주보(太平洋週報)』 발행함.

27	 �이원순(李元淳, 1890 ~ 1993). 1914년 상해를 거쳐 하와이로 망명, 동지회 기관지인 『태평양주보』 주필을 지냈고, 

주미외교위원부 위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장으로 활동. 1953년 귀국하였고, 1963년 민주공화당 당무위

원을 지내기도 함.

28	 �김호(金乎, 1884 ~ 1968). 서울 배재학당, 이화학당에서 교편을 잡다가 1914년 미국으로 건너가 대한인국민회 회원

으로 활동. 1941년 재미한족연합회 설립 후 집행부 위원·위원장으로 활동. 해방 후 귀국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관선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고, 1948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감.

29	 �전경무(田耕武, Jacob Dunn 1900 ~ 1947). 재미한인독립운동가로 Jacob Dunn이라고도 불림.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난 뒤 한국광복진선(韓國光復陣線) 결성에 참여해 임시정부를 후원하였고, 1941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議事部) 위원으로 활동. 해방 후 1946년 귀국하여 국제올림픽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한국이 국제올림픽위원

회 회원국으로 런던올림픽에 참가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1947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함. 

30	 �이경선(李慶善,1899 ~ ?) 한국에서 목회자와 농촌운동가로 활동하다 1937년 미국으로 건너갔음. 로스앤젤레스 한

인감리교회 부목사로 지내면서 국민회와 흥사단을 거쳐 조선의용대미주후원회,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 등에서 

활동하였고. 1945년 미군에 입대하여 중국에서 OSS 비밀첩보과 요원으로 활동함. 1946년 이후 이사민(李思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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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고 공산주의를 적극 수용하였으며, 1949년 체코를 거쳐 북한으로 귀국하여 활동. 그러나 한국전쟁 중인 1953

년 ‘박헌영간첩사건’에 연루되어 숙청됨.

31	 �한순교(韓舜敎). 미주 한인사회에서 유력한 실업가로 알려져 있었음. 미국 국무부 관리들과 여러 차례 접촉하여 미

주한인사회와 한미협회 등에 대해 진술하기도 함. 임영신(任永信)과 결혼했으나 곧 헤어짐.

32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1930년 1월 25일 중국 상해(上海)에서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창당. 1940년 한국국민

당, 조선혁명당과 합당해 새로운 한국독립당으로 개편되었고, 이후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수행함.

33	 �원문에 China Republic으로 표기.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조(淸朝)가 무너진 후 세워진 국가로 쑨원(孫文)이 임시총

통에 취임. 1927년 4월 국민혁명군 총사령관 장제스(蔣介石)에 의한 상하이 쿠데타 사건이 발생, 국민당 일당독재 

아래 장제스가 정치ㆍ군사상의 실제적 독재자로 등장하여 난징에 국민정부를 세움. 1937년 7월 발발한 중일전쟁 중

에는 정부를 충칭으로 옮기고, 장제스의 국민정부와 공산당은 제2차 국공합작을 맺어 일본군에 대항. 일본 항복 후 

다시 국민당과 공산당은 내전을 재개, 국민정부가 패하여 대만(臺灣)으로 물러남.

34	 한길수를 의미함.

35	 �에티오피아의 옛 이름

36	 West Point. 미육군사관학교를 말함.

37	 �Blue Jacket. (해병대와 구별하여) 수병(水兵)을 말함.

38	 �조선민족해방자동맹(朝鮮民族解放者同盟). 1936년 의열단 간부 김성숙 및 장지락, 박건웅, 남경한족회 손두환 등이 

중국 상하이에서 만든 독립운동단체

39	 �이청천(李靑天. 1888 ~ 1957). 본명은 지대형(池大亨), 지청천(池靑天)으로도 불림.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하였고 

한국독립군 총사령관을 지냈으며, 임시정부의 광복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어 항일전을 수행하다가 광복 후 귀국, 대

동청년단을 창설함. 제헌국회의원, 제2대 국회의원을 지냄.

40	 �한길수(韓吉洙, 1900 ~1976). 재미한인독립운동가. 1905년 부모와 함께 도미(渡美). 하와이에서 보험외판업, 부동

산 중개업 등 다양한 일에 종사하다가, 1932년부터 하와이 내 일본인의 위협성을 고발하는 반일운동을 펼침. 대한

인홍보부단장, 중한민중동맹단을 설립하고 대표를 지냄. 1941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결성될 때 미국방공작봉사

원이 되어 공식적인 대미외교활동을 나섰으나, 이승만과 충돌을 빚어 1942년 2월 그 직위에서 물러남. 그러나 중한

민중동맹단의 대표의 자격으로 이후 적극적인 대미외교활동은 계속하였고, 조선민족혁명당북미총지부도 이를 적극 

후원함. 중국의 김원봉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나중에는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워싱턴

대표로서 선전활동을 전개함.

41	 �나월환(羅月煥, 1912 ~ 1942). 일제강점기 때 활동한 독립운동가.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한국혁명당원으로 활약. 

한국광복군 제5지대장으로 활동하다 살해되었고,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됨.

42	 �중한민중동맹단(中韓民衆同盟團). 1938년 하와이에서 설립된 단체로 배일(排日) 선전과 정보수집에 주력함. 결성 

초기에는 한길수가 활동의 주축을 이루었고 이름과 달리 순전히 한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음.

43	 �조선민족전선연맹(朝鮮民族戰線聯盟). 1937년 중국 난징에서 조선민족혁명당이 주축이 되어 만든 중국 내 좌익전

선의 통일체. 조선의용대는 이 연맹의 무장력으로 만들어짐.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결성은 1932년의 대일전선통일동

맹, 1935년의 민족혁명당의 결성에 이어지는 중국 관내 항일 통일전선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임.

44	 �제암리 학살사건을 지칭. 1919년 3·1운동 당시 일본군이 수원(지금의 화성시) 제암리에서 기독교도와 천도교도 수

십 명을 교회당 안으로 몰아넣고 학살한 사건.

45	 �1910년부터 1919년 3·1운동까지 조선인들의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일절 인정하지 않고 헌병경찰을 통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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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유지했던 조선총독부의 ‘무단통치(武斷統治)’정책을 의미함.

46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인 순종(純宗). 융희는 순종이 재위해 있던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사용된 대한제국의 연호.

47	 �1926년 6·10 만세운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인 순종의 장례날을 기해 일어난 반일운동. 조선

공산당의 학생조직인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경성제대·연희전문·중앙고보 등의 학생들을 동원하여 순종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시내에서 만세시위를 벌임.

48	 �광주학생운동. 1929년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열차 안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에게 모멸적 행위를 

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항일운동. 광주에서 시작된 운동은 비밀결사인 성진회의 활동에 힘입어 전국으로 확

산되었고 이듬해인 1930년 초까지 계속되어, 전국 149개 학교에서 5만 4천여 명이 참가함.

49	 1931년 9월 18일 류타오거우(柳條溝)사건으로 시작된 일본의 만주침략전쟁, 만주사변을 의미함.

50	 �다사도(多獅島). 평안북도 염주군에 위치한 섬으로 러일전쟁 때 일본군이 상륙한 전략상의 요지였으며 일본군의 병

참기지가 설치된 곳이었음.

51	 �의열단(義㤠團). 1919년 만주에서 결성된 무정부주의적 성격의 항일 무장 독립운동단체. 김원봉을 단장으로 하여 일

제 요인 암살이나 주요기관 파괴 활동을 함.

52	 상해(上海)

53	 �조선혁명자연맹(朝鮮革命者聯盟). 1937년 유자명(柳子明)의 주도로 중국 난징에서 조직된 무정부주의세력의 항일

독립운동단체

54	 �조선청년전위동맹(朝鮮靑年前衛同盟). 1938년 중국 한커우(漢口)에서 조직된 좌익계 항일청년단체. 조선민족혁명

당 당원 중 당의 노선과 김원봉에 반대하는 최창석 등이 탈당해 만든 조선청년전시복무단(朝鮮靑年戰時服務團)이 

이름을 바꾼 것임.

55	 한구(漢口)

56	 한국광복전선. 1937년 중국 관내 지역의 우익전선 연합체로 조직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말함.

57	 �조선의용대미주후원회연합회에서 발간하던 기관지.

58	 �원문에는 한성지(Sungjie Harn)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한지성의 오기(誤記)로 추측됨. 한지성(韓志成, 1912 ~ 

?)은 중국 중앙정치학교를 졸업하고 1938년 조선의용대 창립에 참여해 정치조 선전주임을 맡아 활동함. 1941년 10

월에  『조선의용대통신』에 조선의용대의 3년간의 활동을 총괄하는 글을 실음.

59	 호남성(湖南省)

60	 �강서성(江西省)

61	 광서성(廣西省)

62	 �기강(綦江)

63	 산동성(山東省)

64	 �태행산(太行山)

65	 산서성(山西省)

66	 �호북성(湖北省)

67	 하남성(河南省)



260 대한민국임시정부, 미국 문서로 보다

68	 구룡(九龍), 지금의 홍콩

69	 항주(杭州)

70	 �장기형(張基衡, 1885 ~ ?).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면서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와 기관

지 『독립』 발행에 관여함.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 일본어 번역 업무를 담당함.

71	 �여기서 의용대는 조선의용대미주후원회를 의미함.

72	 �송종익(宋鍾翊, 1887 ~ 1956). 1913년 안창호 등과 더불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조직하고 경상도 대표

를 거쳐 이사장까지 역임함.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건축위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위원으로 활동함.

73	 김병연(金秉瑌) 국민회 총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부위원장으로 활동.

74	 �서재필(徐載弼, 1864 ~ 1951). 독립운동가. 김옥균·박영효·홍영식·서광범 등 개화파의 일원으로 갑신정변을 일

으켰으나 실패하자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하여 의사가 됨. 미국으로 귀화하였으나, 일시 귀국하여 《독립신문》

을 발간하고 독립협회(獨立協會)를 결성. 일제 강점기에도 독립운동에 여러 방향으로 도움을 주었고, 광복 후에는 

미군정청고문으로 일하다가 미국에서 영면함. 

75	 �현순(玄楯, 1880 ~ 1968). 1919년 상하이임시정부 외무위원, 내무차장을 역임함. 1923년 이래 하와이에서 목사로 

활동하였고 중한민중동맹단,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지부 등에서 활동함.

76	 �현순이 본문에서 인용한 문구는 『정글북』의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Rudyard Kipling)이 쓴 『동양과 서양의 노래(The 

Ballad of East and West)』 중 일부.

77	 �주미외교위원부(駐美外交委員部). 1941년 이승만을 위원장으로 하여 미국 워싱턴 D.C.에 설립된 임시정부의 대미

(對美) 외교기관. 미국정부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과 이로써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전쟁에 공식 참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78	 �김현구(金鉉九, 1889 ~1967). 국민회 기관지 『신한민보』 주필, 국민회 하와지방총회 총회장,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 등으로 활동함. 

79	 �도진호(都鎭鎬). 동지회 대표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참여했으나 1943년 12월 12일 동지회를 탈퇴하여 국민회에 

입회함.

80	 �안원규(安元奎).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부회장, 총회장,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장을 역임했고, 

1944년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으로 활동함.

81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을 말함.

82	 �기독교 측 만세운동 준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현순은 파리 강화회의와 각국 정부에 독립승인 요청서를 전달하

고 해외 정보를 국내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아 3·1운동 직전인 1919년 2월 26월 상하이로 갔다. 그 뒤 현순은 임시

정부 수립을 주도하고 외무차장과 내무차장직을 맡아 활동함.

83	 �워런 하딩(Warren Gamaliel Harding, 1865 ~ 1923). 미국 제29대 대통령(재임 1921∼1923). 연방 상원의원을 거쳐 

공화당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됨.

84	 �찰스 에반스 휴즈(Charles Evans Hughes, 1862 ~ 1948). 연방최고재판소 장관을 지내면서 뉴딜정책의 급진화를 

억제한 미국의 법률가. 19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고, 워싱턴 해군 군축회의 의장을 지내는 등 정치가로

도 활약함. 

85	 �흥사단(興士團). 1913년 5월 안창호가 미국에서 설립한 단체. 서울에 수양동맹회(1922), 평양에 동우구락부(1923)를 

결성하여 국내에서 일제치하의 합법적인 민족운동을 전개고, 국내의 두 단체는 수양동우회(1925)로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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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안창호(安昌浩, 1878 ~ 1938). 비밀결사단체 신민회를 조직하였고, 1919년 상하이임시정부의 내무총장 겸 국무총

리 대리직을 맡음. 1932년 윤봉길의 훙커우(虹口)공원 폭탄사건으로 일경에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어 복역하였고, 

1937년 수양동우회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어 수감 중 병을 얻어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938년 사망함.

87	 �정한경(鄭翰景, 1890 ~ 1985). 1910년 미국으로 망명하여 안창호 등과 대한인국민회를 조직하였고, 1942년부터 주

미외교위원부 위원으로 활동함.

88	 �이경선이 직접 쓴 팜플렛 형태의 책(『미국려행긔』, 1946년 개명한 이름 이사민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에는 

1919년 겨울 상해로부터 지하공작의 사명을 띠고 국내로 잠입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4년 동안 지하 감옥에 있었

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 

89	 �한미협회(韓美協會). 1942년 이승만의 주도로 창설된 미국 내의 친한(親韓) 로비단체. 미국인들로 주로 구성되어 대

정부 로비 및 선전활동을 전개함. 협회의 사업은 “한국의 독립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미국인들

의 동정을 확보하는데” 있었음. 

90	 �김용중(金龍中, 1898 ~ 1975). 북미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위원으로 활동함. 1943

년 중반 이후 한국사정사(Korean Affairs Institute)를 설립하고 『한국의 소리(The Voice of Korea)』라는 반(半) 월간 

영자지를 발간, 한반도 분단 후 ‘중립화 통일론’을 제창함.

91	 1919년 3·1운동을 말함.

92	 조선민족혁명당을 일컬음.

93	 �1941년 4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해외한족대회에서는 대미 외교기관으로 주미외교위원부를 설치하고 이승만을 

책임자로 임명함. 이에 당시 활발한 대미 외교활동을 하고 있던 한길수와 중한민중동맹단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한

길수를 미국 국방공작 원조를 위한 ‘국방공작봉사원’으로 임명함. 

94	 �김원용(金元容, 1896 ~ 1976). 미국명 워렌 김(Warren Kim). 하와이 대한인국민회의 기관지 『국민보』의 주필을 지

냈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비서 겸 행정위원, 의사부 위원장으로 활동. 1945년 해방 후 귀국하여 남조선과도

입법의원의 의원을 지냈고 1948년 미국으로 돌아감. )

95	 김원용(金元容)

96	 �강용흘(姜鏞訖, 1898 ~ 1972). 미국명 Younghill Kang. 하버드대학에서 영미문학을 전공했고 소설가로 활약함. 그의 

출세작 『초당(超堂) Grass Roof』은 자신의 성장기를 소재로 한 자전적 장편으로서 독일어와 프랑스어로도 번역됨.

97	 �전경무(田耕武)

98	 �북미민중대회. 1942년 주미외교위원부의 개조 및 확대를 추구하던 재미한족연합회 측과 이승만 간의 갈등 과정에서 

이승만의 지시로 그 지지 세력들이 개최한 집회. 이들은 민중대회를 열어 김호를 비롯한 연합회 집행부에 대한 조

직적인 규탄 활동을 벌임.

99	 �한시대(韓始大, 1889 ~ 1981). 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1944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위원장에 선출됨. 해방 후 재미한족연합위원회대표단의 일원으로 국내에 들어와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벌이기도 함. 

100	 �임병직(林炳稷, 1893 ~ 1976). 미국명 벤 림(Ben Limb). 구미위원부 집정관총재인 이승만의 비서로 활동했고, 정부

수립 후인 1949년 외무부장관에 기용됨.

101	 �이살음(李薩音, 1892 ~ 1966). 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 신한민보 편집인으로 활동. 1944년 활동 단체를 동지회

로 옮겨 동지회 북미총회 총회장을 역임함.

102	 �한국어로 국민회를 의미함.

103	 �송헌주(宋憲澍, 1880 ~ 1965). 1919년 임시정부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국민회 북미지방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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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위원으로 활동. 1943년에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전후계획연구부(戰後計劃硏究

部) 부원으로 『한국과 태평양전쟁』이라는 책을 발간함. 

104	 김성락(金聖樂).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로스앤젤레스 한인경위대 종군목사로 활동함. 

105	 �김용성(金容成, 1897 ~ 1962). 1909년 박용만이 네브라스카주에 설립한 한인소년병학교 1회 졸업생. 1942년 샌프

란시스코 한인경위대 사령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전후계획연구부(戰後計劃硏究部) 부위원장으로 활동함. 

106	 �박원걸(朴元傑, 1884 ~ ?). 1939년 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 중앙감찰위원, 1944년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

위원장으로 활동. 1919년경부터 해방 때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함.

107	 �송철(宋喆, 1894 ~ 1986). 대한인동지회 총회장,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한인경위대 참

위(參尉)로 재정분야를 담당함. 

108	 �김종림(金鐘林, 1886 ~ 1973). 1913년 흥사단이 창립되었을 때 8도 대표 중 함경도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국후원회를 조직함. 1940년 5월에 발족된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

고, 1942년 8월에 개최된 북미지방동지회에서 대표회 회장에 피선됨.

109	 정한경(鄭翰景)

110	 김병연(金秉瑌)

111	 김성락(金聖樂)

112	 �김용성(金容成)

113	 �한인경위대(韓人警衛隊).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주도로 194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조직된 것으로 미주 한인의 

대일전선 동참과 미군을 후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짐.

114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 이승만을 의미함.

115	 �이승만 지지자들의 민중대회 소집을 말함. 민중대회는 이승만의 활동과 권한을 축소하고자하는데 반발한 이승만 지

지자들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해 개최한 대회를 의미함.

116	 �『국민보』

117	 김호와 전경무의 충칭행은 미국 정부의 미온적 반응과 중국 대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로 결국 좌절됨.

118	 �주미외교위원부의 개조를 둘러싸고 1942년 9월 말부터 진행된 이승만과 김호·전경무 간의 협상에서 김호와 전경

무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이승만에게 새로운 외교위원 임명, 『주미외교위원부 통신』 발행 금

지, 한미협회와의 관계단절 등의 조건을 제시함. 이승만은 이들의 조건을 수용하는 대신 “주미외교위원부는 임시정

부 대표기관이요,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민중 각 단체를 대표한 사사기관”이라는 것을 연명 공포할 것”을 요구했

다. 본문에서 ‘선언을 공표하는 것’이란 바로 이것을 의미함.

119	 �존 스태거스(John W. Staggers). 변호사로 주미외교위원부와 이승만의 법률고문이자 한미협회 이사이자 법률고문

으로 활동하며 이승만의 활동을 원조했음.

120	 �제이 제롬 윌리엄스(Jay Jerome Williams). 신문기자 출신으로 INC라는 통신사를 운영하였고, 주미외교위원부와 한

미협회의 위촉을 받아 한국에 대한 홍보 및 선전 업무를 대행함. 한미협회 이사로 활동함.

121	 �제임스 크롬웰(James H. R. Cromwell, 1896 ~ 1990). 캐나다 주재 미국대사를 지냈고, 한미협회 회장으로 활동. 

1942년 5월 미 국무장관 헐(Cordell Hull)에게 한국의 임시정부를 즉각 승인해줄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

음. 크롬웰은 스태거스, 윌리엄스와 함께 이승만의 대미 외교 로비의 핵심적인 인물임.

122	 정한경(鄭翰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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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이승만이 1942년 9월 10일부터 격주간 또는 주간으로 발행했던 『주미외교위원부 통신』.

124	 『주미외교위원부통신』을 의미함.

125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를 의미함. 

126	 �중가주민중대회와 나성민중대회가 연합하여 설립한 북미민중대회에서 활동 홍보를 위해 발행한 기관지. 

127	 트루먼 M. 마틴(Truman M. Martin)

128	 중한민중동맹단(中韓民衆同盟團)

129	 �1941년 4월 20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해외한족대회를 말함. 이 대회에는 재미한인사회의 주요 단체들이 거

의 빠짐없이 참가하여 독립운동의 통일적 전개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는데, 그 결과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주미외교

위원부가 출범하게 됨.

130	 �1942년 1월 한길수가 몇 가지 ‘허위 사실’ 유포했다는 이유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국방봉사원직에서 면직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길수가 이끌던 중한민중동맹단과 연합회와의 관계는 단절됨.

131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132	 �클라렌스 B. 윔스(Mr. Clarence B. Weems). 개성에서 전도사업을 했던 목사의 아들로 1943년 3월부터 OSS 캘리포

니아지부에서 일했음. 충칭에서 임시정부 관련 공작을 담당했고, 해방 후에는 주한미군사령관 하지와 군정장관 아

놀드의 정치고문으로 파견됨.

133	 �이동휘(李東輝, 1873 ~ 1935). 비밀결사조직 신민회에서 활동하였고 1915년 연해주에서 한인사회당을 조직. 1919년 

상해임시정부 국무총리에 취임하였으나,  국무총리직에 있는 동안 모스크바의 레닌으로부터 200만 루블의 원조를 

받고 그 중 40만 루블을 고려공산당 조직기금으로 쓴 일이 드러나 사임하였음.

134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인 1919년 1월 1일부터 약 1년간 프랑스 파리에서 승전국들과 패전국들 간에 전쟁에 대한 책

임과 유럽 각국의 영토 조정, 전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 등이 논의되었고(파리강화회의) 이 회의의 결과 베르

사이유 조약체제가 수립됨. 김규식은 이 강화회의에 한국대표로 파견되어 임시정부 명의로 된 탄원서 등을 회의에 

제출하였음.

135	 �침체에 빠진 상하이임시정부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23년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 당

시 회의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들은 기존의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창조파

와 임시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정에 맞게 개편, 보완해야 한다는 개조파로 나뉘어 팽팽한 대립을 이어나가다 

개조파가 회의를 전면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결렬됨.

136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1858 ~ 1936). 일본 해군 대장 출신으로 3대 조선총독을 역임. 1919년 3·1운동 직후 부임

하여 기존의 ‘무단통치’를 소위 ‘문화통치’로 전환함. 표면적으로는 이전보다 유연한 통치를 표방했으나 이면에서는 

군 병력 증가, 친일파 양성을 통한 조선민족 분열 조장 등을 도모했음.

137	 �이광수(李光洙, 1892 ~ 1950). 소설가이자 언론인. 1919년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상하이로 건너

가 신한청년당, 임시정부에서 활동. 1920년 흥사단에 입단하였고 1921년 조선으로 귀국한 후에는 『민족개조론』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함. 1937년 6월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안창호와 함께 투옥되었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고, 

1938년 전향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친일협력의 길을 걸었음.

138	 간도(間島). 중국 동북지방의 지린성(吉林省) 동남부 지역.

139	 �연해주(沿海州). 러시아 영토 중 시베리아 동남쪽 동해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일제강점기 간도와 함께 항일무장투

쟁의 중심지.

140	 윤봉길의 중국 상하이 훙커우공원 폭탄투척사건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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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조선의용대미주후원회를 의미함.

142	 한길수(韓吉洙)

143	 신두식(申斗湜). 국민회, 조선의용대미주후원회 위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서기로 활동함.

144	 �국민보-태평양주보(Korean National Herald-Pacific Weekly). 1942년 1월 21일 하와이에서 외국어신문의 발행금지

조처에 따라 국민회와 동지회가 각각 발행하던 『국민보』와 『태평양주보』가 정간 당하자 양 신문이 합동하여 『국민

보-태평양주보(Korean National Herald-Pacific Weekly)』라는 제호로 발간함.

145	 오하우(Oahu). 하와이제도에서 세 번째로 큰 섬.

146	 관서(關西). 일본의 효고, 오사카, 교토, 나라, 와카야마, 시가 등의 지역을 말함.

147	 쑨원(孫文, 1866 ~ 1925). 중국의 혁명가로 1919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움.

148	 �죠지 맥퀸(George McAfee McCune, 1908 ~ 1948)은 OSS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 전문가였고, 1944년 5월부터 

1945년 10월까지 국무부 극동국 한국과 책임자로 일하였음. 한국어를 외국어로 표기하는 맥퀸-라이샤워 표기법을 

만듦.

149	 �전경무(田耕武)

150	 �샤넌 맥퀸(Shannon Boyd-Bailey McCune, 1913 ~ 1993). 지리학자. 장로교 선교사인 아버지가 한국에 건너가면

서 평안북도 선천에서 출생. 유년시절을 한국에서 보내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오하이오주립대학에서 강의

함. 죠지 맥퀸의 동생.

151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을 의미함.

152	 한인경위대(Korean Reseves)

153	 육군정보국 샌프란시스코 지부 선임장교

154	 한인경위대 사령관 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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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전략사무국, 워싱턴 D.C.,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최근 한국어 문서들, 1943년 9월 22일 

- 

부록 A: 대한민국임시정부(1942)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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